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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에 관한 연구이다. 파독 간호사는 
1960-70년대에 있었던 한국 여성의 대규모 자발적 해외 노동 이주이다. 파독 간호사 이주
가 있던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높은 실업의 문제를 가
지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가난으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더
욱 적었다. 그리하여 파독 간호사는 서구 선진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주기회였으므로 
한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파독 간호사들은 이주 후 가족에게 송금하여 가족의 빈
곤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국가 경제에도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다. 이들은 이주 후에도 모국으로 지속하여 연계하여왔다. 

현대사회에서 이주는 큰 이슈이다. 이는 이주가 지구촌의 대다수 국가와 민족에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주의 영향 가운데 큰 특성 중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이다. 이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주의 절반 이상을 여성 이주자들이 차지한다는 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관점이 여성의 이주와 그에 따르는 현상과 영향을 이해할 필요성
이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은 1960-70년대 파독 간호사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지로 
여성들이 노동 이주를 떠남으로써 송출국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국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을 가져오는 동안 해외에서 파독 간
호사들도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은 이주 후 거주국에 정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주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한 파독 간호사들의 삶의 궤적은 한국 사회에 다양한 방면
에서 시사점을 남길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기 한 세대 
전, 이주자로서 선행된 삶의 경험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이주생애사를 통
해 이주자의 삶의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생애사는 일반 생애사 연
구와 차이를 가진다. 이주생애사는 이주자가 국경을 건너 모국과 거주국을 아우르는 삶
을 살게 되므로 비이주자에 비해 삶의 영역이 더 넓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이주로 
인한 영향은 이주자 개인과 이주자의 모국, 그리고 거주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주생애사는 개인을 둘러싼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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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독일로 이주한 간호사 4명
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간호사 3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자료는 면대면 인터뷰 자
료와 자기생애기술, 그리고 신문기사, 연구참여자가 만든 스크랩북, 거주국에서 발행
한 책과 한국의 이주 역사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별 이주생애사를 순차적 연대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각각 경험한 특정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생애사적 연계, 인과성 등을 찾고자 하였
다. 그리하여 이주생애사 범주를 유년-청년기, 이주 후-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국경을 건너는 이주를 선택하게 된 국제
적, 국내적, 개인적 요건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를 선택한 후 거주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계속하여 한국의 친족들과 연계하였다. 예
를 들면, 그들은 자녀와 함께 친정을 방문하고 자녀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하여 친지와 정서적 연결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에서 인간적인 대
우를 받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국에서 이방인이 됨을 인식하였다. 그
리하여 한인 여성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강화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였다. 또한, 자녀
들이 거주국에서 차별받을 때, 2개의 정체성 즉 거주국 정체성과 어머니 나라의 정
체성으로 차별과 편견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연구참여자들은 거주
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에 모국에 와서도 다시 이방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
만 이들은 자녀세대의 어머니로서 양쪽 사회에서 지속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스스로 
성찰하며 자녀세대를 교육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자들을 대할 
때, 인간존중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이 이주자로서 살아올 때 가장 중
요했던 것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주제어: 한인 여성, 이주생애사, 문화적응, 정체성, 인간존중 



- iii -

목 차

국문 초록 ······················································································································   ⅰ
목차 ·······························································································································   ⅲ
표·그림 목차 ·················································································································   ⅴ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   4
 
Ⅱ. 이론적 논의 ············································································································   7
  1. 파독 간호사의 역사 ······························································································   7
     1) 파독 간호사의 형성 및 이주 ··········································································   7
     2) 파독 간호사의 정주와 결혼 ············································································  10
     3)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 동향 ·······································································  11
  2. 이주생애사 ··········································································································  14
     1) 재외한인 생애사 선행연구 ··············································································  14
     2)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분석 ············································································  16
     3) 이주생애사 연구 ······························································································  18
  3. 소결 ······················································································································  34
 
Ⅲ. 연구방법 ·················································································································  37
  1. 생애사 연구개요 ·································································································  37
  2. 연구참여자 ············································································································  39
  3. 자료 수집 및 분석 ································································································  44
  4. 연구윤리 ···············································································································  49



- iv -

Ⅳ.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  51
  1. 독일 베를린 거주 한인 여성 ················································································  52
    1) 연구참여자 1: 성실하고 용감한 자기 삶의 탐험가 ········································  53
    2) 연구참여자 2: 늦깎이 낭만 학인(學人) ··························································  78
    3) 연구참여자 3: 사회변화를 꿈꾸는 변혁가 ······················································  97
    4) 연구참여자 4: 부드러운 협상가 ······································································ 116
  2. 오스트리아 빈 거주 한인 여성 ··········································································· 131
    1) 연구참여자 5: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 ························································ 131
    2) 연구참여자 6: 세심하고 꼼꼼한 전략가 ························································· 158
    3) 연구참여자 7: 열정적 자기 계발 실천가 ························································· 191
  3. 소결 ······················································································································ 205
  
Ⅴ. 결론 ························································································································ 211
  1. 요약 ······················································································································ 211
  2. 논의 ····················································································································· 215
  3. 제언 ······················································································································ 218

참고문헌 ························································································································ 221

ABSTRACT ··················································································································· 229



- v -

표 목차

<표 Ⅱ-1>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비교 ·······························································  26
<표 Ⅱ-2> 이주생애사 분석 ·························································································  35
<표 Ⅲ-1> 연구참여자 특성 ·························································································  40
<표 Ⅲ-2> 인터뷰 일정 및 자료 ··················································································  44
<표 Ⅲ-3> 생애사를 위한 질문 개요 ·········································································  46
<표 Ⅲ-4> 초국적 활동 관련 질문 ···············································································  47
<표 Ⅳ-1>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53
<표 Ⅳ-2> 연구참여자 2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78
<표 Ⅳ-3> 연구참여자 3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97
<표 Ⅳ-4> 연구참여자 4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16
<표 Ⅳ-5> 연구참여자 5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31
<표 Ⅳ-6> 연구참여자 6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58
<표 Ⅳ-7> ‘정’의 악장별 제목 ····················································································· 186
<표 Ⅳ-8> 연구참여자 7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 191

그림 목차

[그림 Ⅱ-1] 이주생애사 모형 ·······················································································  36





- 1 -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966년 128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이주하였다(김학선 외, 2009: 174). 이는 한국과 독일
의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이주한 첫 그룹이며 1966년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파독 간호사
의 이주 연한은 2020년 현재 54년이다. 이러한 공식 이주 이전에는 개인적 경로 즉 가톨
릭의 신부를 통해 가톨릭 재단 병원으로의 이주나, 한국 유학생의 소개로 독일 병원으로 
이주를 실행한 경우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1)는 1957년부터 1976년
까지 독일로 노동 이주한 한국 간호 인력을 통칭한다(이애주 외, 2011: 16). 한국 여성의 
이주역사에서 국가 간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의 해외 노동 이주는 파독 간호사 그룹이 유일
하다. 한국 여성들이 독일로 이주하던 시기인 1967부터 1970년대의 독일은 산업의 부흥으
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던 시기였다(나혜심, 2009b: 263). 이에 반해 한국 사회는 갓 
출범한 박정희 정권이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100달러가 채 안 되었던 최빈국의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노명환 외, 2014: 
10). 1966년 파독 간호사의 월급은 700마르크 정도였으며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장관의 월
급과 거의 동등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김학선 외, 2009: 175). 이와 같은 파독 간호사의 
높은 임금은 한국 사회에서 파독 간호사가 그토록 인기 있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인기 높았던 파독 간호사 이주는 1975년 독일 정부의 외국인 인력 유입중
단 조치의 시행으로 독일로의 노동 이주는 이어지지 않았다. 노명환 외(2014: 11)는 파독 
간호사 한인 노동자의 독일 사회 유입중단은 독일 내 한인 이민사회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1990년대부터 한인 간호 인력 1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으나 이들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정리는 방치되어 있다고 하였다. 

파독 간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월급을 한국으로 송
금하여 가족의 경제적 빈곤에 도움을 주었으며 나아가 한국 경제에 마중물 역할이 된 것으
로 인정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한 한국 사회의 본격적 관심은 2000년대 중

1) 파독 간호사는 독일로만 이주한 것이 아니며 독일어를 사용하는 주변국(스위스, 오스트리아)으로도 이루

어졌다. 독일이 아닌 주변국으로 이주한 한국 간호사들도 파독 간호사모집을 통해 이주하였으며 단지 나

라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것이기에 이주 성격과 형식이 같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 간호 여성도 파독 간호사라는 용어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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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 시작되었다. 한인 이주여성에 관한 관심이 시작된 이 시점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 
형성과 관련이 있다. 2000년대는 1990년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늘어
났던 외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문제와 갈등이 표면화되던 시기이다. 즉 한국 사회
에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에 관한 연구가 빠르고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파독 간호사에게
로 관심의 폭이 넓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이전의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는 간
호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파독 간호사 개인의 이주에 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
었다. 한국의 가족들은 노동자로 이주한 딸들이 거주국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하였
으며, 한국을 방문한 딸들도 이주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
다. 또한, 파독 간호사의 이주자인 삶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국 사회의 관심은 크지 않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관점은 과거 지향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파독 간호사들이 이전에 한
국 사회에 송금하여 한국 경제에 공헌했던 측면만을 재생한다. 그것 역시 중요하지만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주자의 삶과 한국 사회로의 연계, 그리고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이주의 
지속성과 세대를 넘어 계속되는 이주의 영향 등에 관하여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파독 간호사의 이주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파독 간호사는 
1950년대 후반 개인적 소개에 의한 이주가 있었고 1966년에는 공식적으로 한국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독일에 파견되었다. 한국의 인력수출 관리공단과 독일 병원연합회가 그에 대
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공식,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약 1
만 1천 명의 한국 여성이 간호 인력으로 독일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김정숙 외, 2012: 
169; 손대원·윤서옥, 2017: 26 재인용). 이들 11,000여 명의 한국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
의 한국 여성이 1975년 독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귀국정책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약 5,000명의 한국 여성이 독일에 정착하였다. 그 가운데 700명은 독일에 있던 한국인 광
부와 결혼하여, 한-한 가정을 이루었고 약 3,000명의 여성이 독일 남성과 결혼하여, 한-독 
가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이영석, 2015: 131).

파독 간호사는 당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현직 간호업계 종사자, 유관업종 근
무자, 양호교사 등과 일반인들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파독을 위한 재수, 삼수
생이 생겨났고 현직 국회의원이 로비할 정도였으며 심지어는 나이와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관해 자살하는 사태도 있을 정도였다(김용출, 2015: 152). 파독 
간호사의 나이는 18세부터 30세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21세부터 25세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가 미혼이었으며, 이주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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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상당수는 경제적 빈곤이 이주의 중요한 동기가 되지 못했다. 즉 이들의 이주 동
기에는 선진국에 대한 동경, 교육기회에 대한 희망,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떠남,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여성들이 이주하기에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
었던 것 등이 한국 여성들의 독일 이주에 대한 이유가 되었다(유정숙, 2017: 54-55). 

파독 간호사들은 학력에 있어서 고졸 이상과 대졸이 다수를 차지하는 고학력의 여성들이
다. 1973년 12월에 6,1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졸이 18.9%, 고졸이 
65.7%, 초대 졸 또는 중퇴가 11.8%, 대졸이 3.5%를 차지했다(윤용선, 2014: 434). 또한, 
이주 목적과 동기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 이주
노동자로서 간호 이주는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한국 경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들에게 빈
곤의 탈출구가 되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으로 보낸 송금
액은 1억 153만 달러였으며, 이들의 송금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김민
정, 2018: 18-19). 파독 간호사의 노동 이주는 떠날 때 대대적 환송을 받았다. 하지만 한
국을 떠난 후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노구
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들은 한국에서 손님이 된다. 그리고 거주국에서는 외국 여
성으로서 이방인이 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지
속하여 그들의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한다. 바로 이러한 특성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대의 이주자들은 교통과 통신이 미발달한 이전 시대의 이주자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
다. 이들은 이주로 인하여 고립되지 않으며 지속하여 자신의 고향과 모국 사람들, 그리고 
거주국을 연결하며 그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스스로 설정하고 규정한다. 1990년대 후반 이
후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 여성들은 초국적 가족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
정하고 상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들은 초국적 공동체를 구
성하고 활동함으로써 이주자로서 이방인이 되고 타자가 되는 현실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
할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였다(김영순 외, 2014: 85-86). 또한, 이들은 초국적 사회적 장
에서 자신들의 자원을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초국적 생존을 모색하고 탈 영토화된 정체성을 
나타낸다(김정선, 2009: 194-195).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기 한 세대 전 한국 여성들은 간호 노동 이
주를 실행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거주국에 정주하였고 국제결혼을 하였다. 이들은 또
한 모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에서 초국적 연계를 위한 행위를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상
호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양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 행한 초국적 행
위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자녀세대로 전수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자로서 거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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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을 거주하며 적응을 실행해 온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이주는 1970년대에 이루어졌고 이제 그들은 노년
이 되었으며 이주의 영향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이주의 영향 아래 있기에 이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파독 간호사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이주역사이지만 그에 반해 이들 개개인의 이주역사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과 한국 구성원은 상호이해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파독 간호사의 이주 영향을 국제적 차원, 
국내 차원, 개인 차원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여성 노동자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의 이주사와 이들의 모국으로 이
어지는 초국적 연계의 행태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둘째, 파독 간호사의 선행된 경
험은 한국 사회에 유입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 다
양성을 줄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가 다양화된 지구촌의 이주 환경에서 타자에 관하여 개
방된 이해를 갖추게 할 것이다. 

한편, 이주자의 정체성은 이주를 수용하는 국가나 송출하는 국가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
성을 가진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구학적 필요성과 자국의 노동력 충원을 위해 국경의 장
벽을 느슨하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 정주와 문화적 개방에서는 문호의 견고함을 강화한
다. 그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독일과 한국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의 이
주생애사를 살펴보아 한국 여성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소통했는지, 그
리고 어떻게 한국으로 연계하였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찾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던 시기에 노동 이주를 떠났던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경을 건너 이주한 후 거주국에서 정주한 한국 여성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두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첫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는 어떠했는가? 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전쟁을 겪은 후 폐허가 된 경제와 낙후된 사회의 바탕에서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
녔던 고학력의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현실을 이겨낸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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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생애 동안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실행하였던 여성들이다. 이러한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부터 현
재까지 연결된 한인 여성의 이주와 삶에 관한 역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애사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현재의 우리와 연결된 역
사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발자취, 행위들을 통해 한인 여성들이 거주국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와 이주
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돌이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모국으로의 연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은 이주 후 국경을 가로질러 모
국과 연결하고 모국의 친지를 거주국에 데려와 공부시켰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주국에서 
다른 민족이나 거주국의 사회단체와 연계하며 모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으로 관여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파독 간호사들이 모국에 관여하는 행위를 어떻게 실행했
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한국 사회의 내적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거주국 사회의 구성원으
로 살아가지만, 독일인이나 오스트리아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으며 거주국 사회 내에서도 
외국인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양쪽 사회에서 모두 타자인 현실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이 모국과 거주국에서 소통을 위해 어떻게 행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
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Ⅰ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파독 간호
사에 관한 관심이 미약함을 문제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파독 간호사의 이주에 따른 영향력
이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주의 현상에서 제외하는 현실을 상기시켰다. 따
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파독 간호사들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소통을 시도하고 실행
해 왔는지를 이주생애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밝혔다. 

Ⅱ장, 이론적 논의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역사를 살펴보았고 이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
사하였다. 그리고 이주생애사를 개념 정의하여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이주생애사를 분석
할 때 활용되는 이론들은 이주를 추동케 하는 국제환경에 관한 이해, 초국가주의, 디아스
포라, 문화적응이론, 정체성 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초국가주의 이론은 현대사회의 이주자
들이 소외된 개념으로서의 이주자가 아닌 모국과 거주국 양쪽을 모두 연결하여 이주에서 
주체적 행위자가 되는 것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이주자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거주국 사
회에서 소통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가진 그룹이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가 그들의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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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하여 실행한 삶에 나타난 행위들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방법을 생애사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하여 생애사 연구개
요, 연구참여자,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윤리 등을 설명하였다. 생애사 연구개요에서
는 생애사의 일반적 특성과 생애사 연구가 본 연구에 필요한 이유 등을 기술하였다. 그리
고 자료 수집은 참여자별로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고 글로 적어보도록 미리 생애사적 질문
지를 보내드렸다. 그 후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들과 관련된 한국인 이주
역사, 연구참여자 개인이 게재된 거주국 신문, 연구참여자가 자주 읽은 책 등의 자료를 모
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이주생애사 분석을 위한 범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Ⅳ장 연구결과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를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개개인의 행위
를 다큐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주화는 유년-청년기(이
주 전),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연
구참여자들의 초국적 행위, 문화적응 경험, 정체성 형성과 협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
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비슷한 거주지역으로 이주
한 한인 여성들이 그들 개인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개인들
이 유사한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
한 개인의 삶이 이주 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 주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Ⅴ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논의와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논의를 통해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기술하고 본 연구의 함의를 나타내고 제언하였다. 이주생애사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이주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한다. 그러므로 향후 재외한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주생애사도 풍부하게 연구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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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파독 간호사의 역사

1) 파독 간호사의 형성 및 이주

한국 여성이 간호사가 되어 이주하던 독일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례없는 경제적 호
황을 맞이하면서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었고 이를 외국인 손님 노동자의 유입을 통하
여 해결하려 하였다.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 시기에 독일에 유입되었으며, 업종은 광산과 병
원, 결핵 요양원, 양로원 등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양말공장이나 초콜릿 공장 등에 
기술 실습생 명분으로 가기도 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복구과정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경제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
기 위해 외화 유입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이때 국가 경제의 어려움은 높은 실업률로 나타났
고,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가정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같은 경우라면 남자 형제에게 먼저 교육의 기회가 있었고 여성은 배제되었던 현실은 
여성들이 이주를 선택하는 동기가 되었다(정성화, 2013: 15). 

서독은 195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총 8개국과 국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외국 인력을 유입했다. 양해각서는 계약 기간만 독일에 근무하고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본국으
로 돌려보내는 순환원칙에 기반하였다(윤서옥, 2018: 26). 한국인 간호 인력의 파독은 크게 3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1950년대 말부터 1966년 1월까지 민간 주도기가 있다. 둘째, 1966
년 3월부터 1969년까지 민관에 의한 파견 병행기가 있다. 셋째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제1차 및 제2차 간호 협정에 의한 정부 주도의 파견기이다(파독 광부백서, 2009: 63; 이애주 
외, 2011: 109 재인용). 민간에 의한 한국 간호사의 파독은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이 일은 처음에 독일의 가톨릭 신부들, 개신교 계통의 신자들과 본(Bonn) 대학의 의과대학생 
이종수, 마인츠(Mainz) 대학의 이수길 박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서독에서 간호사의 
지속적 수요가 있었으며, 1966년부터 한국 해외개발공사에서 간호사 송출을 전담하였다. 당
시 파독 간호사의 규모는 1966년 이전인 1950년대 말부터 민간에 의해 파독한 인원이 있었
기에 정확히 산출되지 못하였으나 진실 화해조사위원회(6차 보고서)의 자료에 의하면 11,057



- 8 -

명으로 기록되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이러한 파독 간호사의 이주는 한국과 독일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1960-70년대에 

있었던 파독 간호사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지속한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이주의 연속선에 
있고 한국전쟁 후의 경제적 빈곤으로 추동되었다. 이 일은 또한,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한 것
이 진실·화해 조사위원회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서독의 지속적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아울러 한인 간호사의 이주는 유럽과 북미의 한인사회 형성에 중요 계기가 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업무 형태는 미국과 같은 전문직이기보다 비전문직 돌봄 노동의 형태를 포함
하였다. 그리하여 이 영향으로 한국에 간호조무사 제도가 정착되는 영향이 있었다(이애주 
외, 2011: 139-140). 독일에 이주한 한국 여성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는 물론 여성해방의식이
나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1975년 독일은 외국인 고용중단을 선
언하고 외국인 간호사에 대하여 해고와 귀국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인 간호사들은 이에 항의
하여 체류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하였고 서베를린은 그 중심지였다. 이를 계기로 결성된 재
독 한국 여성 모임의 주요 활동지였던 베를린의 여성들은 정치·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문화 활동을 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17).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파독 간호사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높
은 소득에 있었다. 한국인 간호사들은 오전, 오후, 야간반 등으로 나뉘어 근무하였고 기숙사
에 거주하였으며 휴가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는 언어
장벽, 외로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근무 후 
독일어 공부를 위해 단어를 외우고 스터디를 하고 시민대학이나 문화센터에 등록하여 배우
기도 하였다(김용출, 2015: 155-158). 다른 한편으로 한인 간호사들은 근무형태에 따라 다수
의 갈등이 발생했고 적응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한인 간호사가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했던 문제
는 생활과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점이다(유정숙, 2017: 54-55). 한국 간호
사의 적응문제는 특히 요양원에서 심각하게 발생했으며, 이유는 업무에 있어서 돌봄 노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간호사가 전문직이지만 독일은 전문직과 돌봄 노동이 혼재되어 
있기에 처음에 한국인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이 자신들에게 일부러 청소 등을 배정한다고 여
겼다. 이와 더불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 한국 여성들의 작은 체구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 외에도 언어적응과 소통의 문제, 문화 차이로 문제 해결방식의 다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았음에도 파독 간호사는 한국에서 큰 호응을 
일으켰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에 따르면(2008: 190-191), 197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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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4, 5년 지속하는 2차 송출 계약이 체결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독 간호사 송출에 
제동이 걸린 것에는 다음의 원인이 있었다. 첫째, 초기 간호사들의 좋은 이미지에 반해 시간
이 지나면서 한국 간호사들이 제3국으로 무단이탈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축적되었다. 둘
째, 한국 간호사의 송출로 인해 한국 국민의 보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한 서독의 
노조와 정부는 한인 간호사 유입중단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셋째, 1974년 서독 내에서 
간호사의 임금이 11% 상승함에 따라 독일 여성들이 대거 간호사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
한, 독일 측에서 임금이 한국보다 저렴한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간호사를 고
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76년 70명을 마지막으로 파독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1966년부터 독일에 파견된 한국 간호사들의 성실함과 근면성은 주변국인 오스트리아
도 한국에 간호사를 요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1차(1972년 8월 27일) 빈 대학병원에 
20명, KFJ Spital(Kaiser Franz Josef Spital) 20명, 라인츠 병원 10명 등 총 50명, 2차
(1973년 5월 31일) AKH 20명, 룽겐하일슈테테 결핵 요양원(현재 오토 바그너 병원) 30명 등 
50명, 두 그룹을 합하여 총 100명이 오스트리아로 파견되었다(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2012: 125-126).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2013: 81, 87)에서는 스위스에 간호사로 이주한 한
인 여성은 1968년 11월 13명, 1972년 54명이 베른의 인셀 병원에 취업하였다는 기록이 있
다. 이들 또한 1960년대 파독 간호사가 독일에 대거 유입되어 호평을 받던 과정에서 스위스 
병원이 고용하였다. 오스트리아에 이주한 한국 여성들의 이주 동기는 독일로 이주한 간호사
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선진국을 향한 동경
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남성 중심인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 자립과 독립
을 추구하고 자유로움을 찾으려는 열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간호사들은 1972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스위스, 독일, 오스트
리아로 나뉘었다. 당시 오스트리아로 온 50명의 한국 간호사들은 빈 공항에 도착하자 첫 
아시아 취업자로 신문 기자들과 각 병원 원장들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이들 파독 간호사
들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만큼 견뎌야 했던 어려움도 많았다. 제
일 큰 것이 의사소통이었다. 나이 많은 환자나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빈 사투리를 많이 사
용했고 독일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도 너무나 많았다. 종일 잘되지 않는 독일어를 
사용해야 하거나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고
역이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는데, 독일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담당이 아닌 일을 떠맡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부족한 독일어로 반론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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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있었기에 서서히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75년 한국에 홍수가 났을 때 30명의 파독 간호사들이 100실링씩 모아 3천 실
링을 한국대사관에 전달하였고 크리스마스에는 병원 환자들을 위해 한복을 입고 캐롤을 
불렀다(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2012: 127-128). 

2) 파독 간호사의 정주와 결혼 

파독 간호사의 정주와 국제결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1622쌍의 
독일인과 한국 사람이 결합하여 부부가 되었고 그 가운데 90%가 한국인 여성과 독일인 남성
의 결합이다. 한국인과 독일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1,427명이며 모계가 한국인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에 
능숙하지 못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났다(유정숙, 2017: 65). 독일 남성과 한인 
여성의 결합은 서로 다른 문화들의 결합이기에 가족관계 안에서의 갈등과 갈등 조정의 필요를 
가져왔다. 또한, 두 국가의 발전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계관에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정치와 교육에서 두드러졌다. 철저한 반공 교육의 영향에 있던 한인 간호사들은 사회주
의나 사회단체 등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에 거부감이 강했던 반면 독일 남성은 이념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성향을 나타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한국 여성이 높은 교육열과 치
열한 경쟁을 일반화하는 것에 비해 독일 남성은 그에 대해 한국인 아내보다 자유로운 태도를 
나타냈다(김용출, 2015: 161). 음식 적응에 있어서 국제결혼 가정의 당사자들은 모두 배우자 
나라의 음식에 적응해야 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식탁예절과 문화가 달랐으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문화에 적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손대원, 윤서옥, 2017: 348-349). 
국제결혼가정의 이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관습의 차이를 극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커플의 경우 거주국의 제도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13: 93).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2008년에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의 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를 위해 빈 국제
부인협회 ‘나오미’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2009년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나오미는 성서 최초 이방인과 결혼한 아들을 둔 여성이다. 그리하여 이를 협회의 특징과 배경을 
함축하는 이름으로 삼았다. 원래 성서상의 결혼이주여성은 룻 이지만 발음하기 편한 나오미로 명
명하였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현재 160가구의 국제결혼가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나오미에
는 약 80명 내외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오미는 다음의 네 가지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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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한글 놀이방, 2) 가정 지원 무료상담센터, 3) 음식 만들기, 4) 워크숍이다. 이 가운데 특
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위해 한글 교육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다. 나오미는 그들 단
체가 국제결혼 여성들에게 마음의 친정이 되기를 희망한다(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2012). 

국제결혼 가정은 언어, 문화, 가치관, 정치의식, 관습의 차이, 자녀 양육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은 문화와 문화 사이에 
존재하며, 문화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이지만 특별히 주목되지는 않았
다. 이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거주국의 구성원들은 한국을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한인 여성들의 행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며 노년의 재외한인 여성들 또한 한국에 대하
여 미디어로만 접하여 한국 사회와의 소통에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 사회가 재외한인의 삶
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생
애 전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 동향 

유럽 거주 재외동포 가운데에서 독일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한국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자 유럽 내에서 최초로 한인 재외동포사회가 형성된 곳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의 
대규모 한인 이주가 시작된 것은 한국과 독일 간 협약에 의한 광부와 간호사의 노동 이주가 
이루어지면서이다(손대원·윤서옥, 2017: 15). 그리고 이들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시점은 한국 
사회에 급격히 외국 인력이 유입된 시점과 맞물린다. 즉 파독 간호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
심은 파독 간호사 자체가 주요 관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시작된 것이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는 여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에 관한 
연구보다 수치상으로나 다양성 면에서 비교적 다수로 연구되었다. 

파독 간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된 자료 가운데 
국내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파독 간호 여성을 주
체로 한 연구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학위논문은 석사 논문 2편이 있다. 석
사 논문 2편과 국내 등재 후보 이상의 학술지 가운데 파독 간호사 관련 연구에서 이들을 사회학
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38편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또한, 다수의 단행본은 파독 간호사 
당사자의 경험적 글쓰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미 학술지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에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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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시작되었고 현재도 소
수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자료에 있어서 풍부하지 않다. 또한, 파독 간호사 가운데 결혼하
여 거주국에 정주한 한인 여성에 관련한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김민정(2018: 35)은 재외한인 여
성에 관한 연구의 비가시화는 한국이 단일한 부계 혈연 공동체라는 신화에 기반하기 때문에 재
외한인에 대한 젠더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파독 간호사 
당사자들의 역이주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독일로 이주한 한인들에 대하여 ‘나가는 
것’ 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이유재·박주연, 2015: 328). 뒤늦
은 관심의 중심에도 이들이 중심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내의 상황이 중심에 있
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선행된 연구는 이주한 한인 여성들 자체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1960-70년대 독일로 이주한 한인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권으로 이주하였으나 그들의 삶은 한국 전통의 질서가 고스란히 남아 화석
화되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여 진공관 세대로 존재한다고 하였다(박정희, 2005).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여성들은 독일 사회에서 타자이지만 문화적응 과정에서 자발적이
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조정해 나가며 독일 사회에서 문화융합의 역할을 행하는 주체자
임을 나타냈다(이수자, 2006). 또한, 독일로 이주한 한국 여성은 이주를 통하여 자율성을 획
득하였고 이러한 자율성은 공동체의 활동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할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김용찬, 2007). 이수안(2008)은 한국 여성들이 독일 사회 내에서 타자성을 극복할 방법으로 
이주자와 원주민 모두의 상호관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파독 간호사 이주의 성격
을 규명하고자 한 나혜심(2009a)의 연구는 한국 여성들이 여가를 초과근무로 전환함으로써 
한국 여성에게는 경제적으로 공헌한 측면이 있었으나 독일의 간호사에게는 여가를 위한 시간
이 늘어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독일 정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한인 
간호사들이 독일 사회의 능동적 구성원이 되거나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박탈당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이주하게 
된 배경과 아울러 독일 사회에서 타자로 존재함,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편 등 외부에서 내부
로 향하는 관점이 다수를 차지한다. 즉 간호사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의 이주와 적응과 관련
하여 이주자 자신의 관점이 아닌 외부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류를 이룬다. 

이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의 경향은 이전보다 많은 연구에서 이주자의 관점
을 지향하여 이주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파독 간호사인 
한인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국의 말과 음식이 점점 더 그리워지며 한국이나 독일 
어느 곳에서도 편안하지 않은 이방인의 심정을 가진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이방성을 여기



- 13 -

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다중적 존재로 이해하기도 한다. 즉 이민자는 ‘뿌리 뽑힌 자’
가 아니라 ‘이식’된 자로서 이식을 개인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로 보았다(김학선 외, 2011; 
이선희, 2012). 또한, 한국 여성들은 그들 삶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이선희, 2013; 이수안, 2013; 정선이 외, 2017). 파독 간호사
의 생애사 연구에서는 이주가 한인 여성들에게 We를 위한 삶에서 I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점
을 제공하였으며(이효선·김혜진, 2014), 이들은 두 세계에 적응하는 곡예사의 줄타기와 다름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냈다(양영자, 2016). 또한, 이들을 행동하게 만든 것은 
결핍이었으며 결핍을 이겨내기 위한 의지와 실천이 이들 삶의 동력이 되었다(이효선·유연숙, 
2017). 이와 같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들은 이주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주자 자신의 관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00-2018년에 진행
된 연구의 중심 관점은 한인 여성들의 적응 측면과 그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윤인진(2012: 31-32)은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재외한인이 밀집해있는 미국, 중
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적응과 동화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고 하였
다. 그러나 최근에는 점차 국제 이주자들의 삶과 경험을 초국가주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이주자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
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주자들은 기존의 고립된 의미에서의 이주자가 아닌 이주자
의 모국과 유입국을 연결하고 적극적으로 행위 하는 초국적 이주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문숙
(2014: 267)은 재외한인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초국가주의의 확대로 보았다. 
또한, 재외한인의 삶은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영역에서 초국가적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
며 문화면에서 모국과 거주국의 문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고 심리적 측
면에서 탈영토화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국가주의에 의한 이주자의 
특징은 이주자가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된 존재가 아닌 모국과 거주국 모두를 연결하는 행위
의 주체자임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파독 간호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외부 관점
에서 이들의 이주를 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주자 본인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파독 간호사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여 그들 자신과 모국 사회에 어떠
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초국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소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아 이들의 이주자의 삶과 초국적 행위,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이주 행위에 따른 모국과 거주국의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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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생애사 

 1) 재외한인 생애사 선행연구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재외한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재외한인 연구가 비교적 다수 진행된 지역(독일, 미국, 고려인, 사할린 한
인)의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구술사연구를 생애사 연구에 포함하여 조
사하였다. 조사된 연구 가운데 생애사 제목이 있으나 연구 내용에서 연구참여자의 삶을 총
체적 배경으로 하지 않은 연구, 즉 연구방법이나 이론에 관련된 것과 생애 경험의 일부를 
어떤 특정한 주제에 연결하여 분석한 것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미국, 고려인,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연구 가운데 25편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독일에 이주한 한인 가운데 생애사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파독 간호사와 광부 그리고 
파독 간호사로 이주한 후 독일에 정주한 후 국제결혼 한 한국 여성들이 대상이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경우 한인 부부, 한국전쟁을 겪은 후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1세대가 대상이
었다. 고려인 생애사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고려인, 고려인 가족, 원로 고려인이었고 사할린 한
인의 경우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이 주요 대상이었다. 독일로의 이주는 파독 광부
와 간호사로 인한 이주가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에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주둔이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한국전쟁을 겪은 후 이주한 세대에 관
련한 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이주는 역사적으로 다른 이주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민족적 이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고려인 
가족이나 원로 고려인,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등이 있었다. 

독일, 미국, 고려인, 사할린 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 살아가는 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룬 주제는 거주국에서의 사회
활동(이희영, 2005b; 양영자, 2016)이 있었고, 이주경험의 생애사적 의미 찾기와 정체성 
등에 관련한 연구(이효선·김혜진, 2014; 양영자, 2015; 이혜숙, 2016; 남혜경·김영순, 
2018)가 있었다. 이 가운데 양영자(2015: 324-325)는 노동 이주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개
인의 생애사가 전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애사의 이야
기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효선·김혜진(2014: 281)은 이주노동이 개인에게 어떠한 
생애 사건으로 재정의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삶이 이주국의 제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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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남혜경·김영순(2018)은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의 경험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였
고, 한인 이주여성들의 삶에 관한 다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상 생애사 연구는 석사 논문으로 김남규(2019)는 테니스인 이종
훈에 관한 생애사 연구를 하였으며 체육인으로 살아온 삶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윤택림
(2010: 153)은 개인에게 보수적 성향이 내재하게 된 이유를 개인의 생애사에 나타난 사회
적, 역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김혜정(2012)은 참여자들의 생애사를 통해 변화하는 
자아개념과 이주자의 삶, 이중문화에의 적응 등을 살폈다. 곽애영(2018)은 개인이 사회에 
미친 생애사적 영향을 나타냈다. 고려인에 관련한 생애사 연구에서 강희영(2012)은 한국으
로 유학한 고려인 여성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배은경(2008)은 원로 고려인의 
생애사를 통하여 고려인 지식인의 역할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황영삼(2008)은 강제이주, 
소수민족의 애환에서도 꽃핀 고려인 학자의 학문에 관한 열정을 나타냈다. 고가영(2008)은 
정치적 변화환경에서 개인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생애사로 연구하였다. 임영상(2010)은 한
국어 교사로서의 생애담을 연구하였다. 사할린 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는 영주귀국자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사할린 한인의 생활사(박경용, 2013), 모국
으로의 귀환 후 적응(조일동, 2015; 박신규·이채문, 2016), 생애 경험의 초국적 의미(문현
아, 2016), 사할린 한인 한국어 교사의 기억(김영순·박봉수, 201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의 재사회화(박봉수, 2017), 귀환 이주의 성격과 의미분석(박신규, 2019) 등이 있었다.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이주경험과 사회 운동, 그리고 정
체성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애사는 정체성, 적응, 특정 주
제에 대한 개인의 공헌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고려인에 관한 연구는 생애사적 체험이 가
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이주경험이 연구되었다. 사할린 한인연구는 한국 사회에
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초국적 경험이나 귀환 이주, 영주귀국에 관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외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특징을 보면 첫째, 특정한 
이론적 렌즈로 개인의 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이 있다. 사회 운동이나 개인의 정체성과 같은 
주제에 관련된 이론적 렌즈를 통해 개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특별한 목적
을 두지 않고 개인의 생애사를 연구하면서 특정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를 통
해 이주자의 삶, 이중문화 적응, 자아의 변화 등을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삶이 사
회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연구가 있었다. 그 영향은 개인의 공헌, 특수 사례 등을 통해 나
타냈다. 넷째, 이주와 같은 특정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생애사 연구



- 16 -

가 있다. 이처럼 재외한인에 관한 연구는 이주와 이산, 그 후 적응하는 개인의 노력, 그리
고 공헌, 특수한 생애사적 사건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의 이주가 현대사회
에 주는 시사점이 드러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즉 생애사 연구를 하
는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관점과 분석이 각기 다르므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저러한 것을 보는 파편화 현상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주와 그 
영향을 분석할 때 파편화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계속해서 재외한
인 생애사 연구에서 분석은 어떻게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분석 

독일의 경우 양영자(2015, 2016)가 생애사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며 정교화하였다. 
그것은 첫째, 연대기적 서술, 둘째, 텍스트 분석을 통해 주제영역 도출. 셋째, 체험된 생애
사의 재구성. 넷째,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의 비교분석. 다섯째, 각각의 사례의 
고유성, 특수성, 공통점을 유형화하였다. 이희영(2005a)은 이주자의 사회활동을 분석하면서 
첫째, 살아온 생애사-이야기된 생애사-체험된 생애사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사회 운동 참
여의 생애사적 배경, 정치 활동의 내용 및 생애 역사가 갖는 현재의 의미를 통해 사례의 유
형을 형성하였다. 이효선·김혜진(2014)은 쉬쩨(Schütze)의 이야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첫
째, 화자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였고 둘째, 삶의 과정과 경험을 구조화하여 기술
하였다. 셋째, 구조적 기술을 바탕으로 해석적 개념을 끌어내었고 넷째,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함으로써 유형들을 만들어내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혜경·김영순(2018)은 
만델바움(Mandelbaum, 1976)의 생애사 분석법을 활용하여 개인의 생애 경험들을 삶의 영
역, 전환점, 적응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애사 연구분석은 첫
째, 연대기적 서술, 둘째, 특별한 사건 또는 업적을 중심(임영상, 2006; 김혜정, 2012; 최성
규, 2016; 곽애영, 2018)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윤택림(2010)은 연대기적 서술과 아울러 
시대적 환경의 영향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인에 관한 생애사 분석은 강희영(2012)의 경우 사회학의 인구이동을 분석할 때 이주를 
촉진하는 원인을 밀어내고-끌어당기는(push-pull)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밀어
내고-끌어당기는 요인으로 고려인 여성들이 한국으로의 이주와 한국 체류 체험 후 재이주 과
정을 분석하였다. 학술지에서는 개인의 생애를 고찰하여 고려인 이주사의 이면을 살펴보거나
(배은경, 2008; 황영삼, 2008; 고가영, 2008), 고려인 한국어 교사의 생애사(임영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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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으로서의 고려인의 삶과 가치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할린 한인에 관한 생
애사 내용의 분석은 거주국에서의 생활, 귀환 후 적응, 삶의 경험과 행동을 통해 생의 본질적
인 의미와 의미들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였다. 박경용(2013)의 연구분석은 기억의 환기 방식을 
따랐다. 이것은 개인의 삶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역사와 문화분석을 하려는 방법이다. 
조일동(2015)은 거시적 차원에서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개인의 생애사 수집과정에서 만나는 
미시적 차원의 삶의 이야기를 비교,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려는 시도이다. 문현아(2016)는 구술
된 내용을 시공간적으로 재배치하며 의미화를 시도하려는 크로노톱 기법을 활용하였다. 김영
순·박봉수(2016)는 연구의 분석을 첫째, 삶의 맥락적 시간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개
인의 경험과 행동의 본질적인 의미와 의미들의 관련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와 같은 재외한인의 생애사(구술사연구 포함) 연구의 분석은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중
요사건에서 개인의 연대기적 경험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가는지를 살피려는 노력이 있었
다. 이를 위해 연대기적 서술, 삶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 물리적, 문화적 공간 중심
분석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의 경험을 분류하는 방식에 문화, 역사 등과 
같은 범주를 두었다. 사할린 연구의 경우 한국에서 사할린으로의 이주, 그리고 그 후손의 
한국으로의 재이주와 사할린에 남아 있는 자녀들과의 재생되는 이산 등이 연구되었으며 이
를 위해 초국적 관점과 디아스포라, 역사적 사건 등이 함께 연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한인에 관한 생애사 연구의 분석 틀은 통일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 의해 다
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그 가운데 각각의 연구자들에 의해 가장 많이 적용된 구성은 첫
째, 연대기적 서술이었다. 둘째, 개인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하여 주제별 
범주화 후 이를 연구자가 제시하는 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시대와 역사적 사건
에 연관된 경험들의 생애사적 의미분석과 해석, 그리고 이를 통한 유형 도출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의 생애사가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어떻
게 분석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생애사 연구의 관점은 연구자마다 다양한 관
점을 가지고 이주 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결과로 이주한 한인의 삶이 조각조각 파편화된다
는 단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분석틀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알게 되었
다. 생애사를 위한 이론적 분석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으나 개인의 이주생애
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범주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재외한인의 이주생애
사를 다룰 때 분석의 파편화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여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성인이 된 후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거주국에 정주한 후 결혼한 여성들이다. 이들의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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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인 한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초국적 형태의 성격도 있었다. 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주생애사를 위한 범주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재외한인 생애사 연구분석
에서 도출된 분석법을 일부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연대기적 서술, 시대
와 역사적 사건에 연관된 경험들의 생애사적 의미분석과 해석이다. 그 후 초국적 연계와 
정체성 등의 분석이 이주생애사에 포함될 것이다. 

3) 이주생애사 연구

이주자들은 이주의 영향력을 그들이 이주한 유입국뿐만 아니라 송출국인 모국으로 확장한
다. 현대사회의 기술발달과 이주의 보편화 현상은 개인의 이주로 인한 영향력을 이주자의 거
주국과 모국 사회로 확장한다. 이를 사회학자들은 초국가주의로 개념화하였다. 초국가주의의 
접근은 현대의 국제 이주가 과거에 비교해서 모국과 거주국 간의 쌍방향적인 인구이동이며,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목한다(윤인진, 
2017: 41). 이주 후 모국의 가족과 연계하는 초국적 활동은 예전부터 항시 있었던 현상이지
만 현대에 들어 이주자들의 초국적 행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로의 이주 후 정주하고 다시 한국으로 연계를 지속하였는
데 그 영역이 가족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면으로도 확장되었다. 이러한 것은 이주자의 초국
적 활동의 예가 된다. 이외에도 파독 간호사들은 거주국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개
인의 능력을 향상하고 자녀를 키워야 했다. 이러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의 이주생
애사에서 초국적 행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서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연구방법
이다. 김영천·한광웅(2012: 12)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 미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개인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 탐구하고자 한 연구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
저마크(Ojermark, 2007: 2-3)는 생애사 연구가 이전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
과 이주와 빈곤에 관련된 문제들에 접근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
치·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포착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생애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생애사는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인생의 한 부분만이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하여 개인의 삶 전체를 
연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사회의 총 실재를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hütz, 1983, 1984; 박성희, 2016: 219-223 재인용). 이러한 질적 연구는 계량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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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방법에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생애사는 
한 사람의 삶을 그 개인의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또한, 개인이 경험한 삶의 맥락을 
삶의 전체적인 시각과 개인이 가진 환경적 조건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인 간호사들이 모국과 거주국 양쪽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고 서
로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그들의 생애를 구성하고 조정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리하여 한인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대기적 서술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주 전까지를 ‘유년-청년
기’로 두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생활, 부모님과의 관계, 기
억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기반이 되
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이주 후 실행하는 삶
의 선택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생애사 분석에 있어서 두 
번째 분류기준은 ‘이주 후 결혼’이다. 이 시기는 이주 초창기로 거주국 언어습득과 독일과 
오스트리아 병원업무에의 적응, 그리고 이성으로부터 구애를 받았던 시기이고 한국을 떠나 
거주국 사회로 나아가는 중간 지점으로서의 시기이다. 세 번째 범주는 ‘거주국에서의 삶’을 
두었다. 이 범주는 연구참여자들의 사회활동, 결혼생활, 이혼, 자기 삶의 주도성, 경제적 
안정기, 모국으로의 초국적 활동 등의 내용이 다루어진다. 이 범주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모국의 문화적 다름을 어떻게 수용하고 변용하는지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삶’에서는 2세대를 위한 활동, 거주국 구성원과 친목, 자기 성찰, 
여가, 안정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년-청년기 

이 부분에서는 이주를 추동케 한 국제적 상황과 국제 정세가 연구참여자의 모국과 이주
를 유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초국적, 국
내적 정황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국제 이주기구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7명 중 1명은 이주자라고 하였다. 
지난 2010년에 여성 이주는 전체 이주의 49%에 이르렀고 동아시아와 남미에서는 이미 여
성 이주가 남성 이주를 추월하였다(이지영, 2013: 236). 이는 전 세계 인구에서 7명 가운
데 1명이 이주자일 때 그중 절반 또는 지역에 따라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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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슬과 밀러(Castles & Miller, 2016: 38)는 현대 이주의 특징을 여섯 가지 즉 이주의 
전 지구화, 이주의 가속화, 이주의 차별화, 이주의 여성화, 이주의 정치화, 이주 변천의 확
산으로 요약하였다. 그 가운데 이주의 전 지구화는 이주의 영향이 거의 모든 나라에 미치
고 있음을 말하며 이주의 여성화는 모든 이주 지역과 이주유형에서 여성 이주자의 중요 역
할과 특별함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지영(2013: 240)은 여성의 이주에서 노동 이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파독 간호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로의 이주는 한국 여성의 
대규모 자발적 노동 이주이다. 이 이주는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현상이지만 현대사회의 
거대한 조류인 이주 현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대규모 여성 노동 이주라는 점에서 현재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연결되고 있다. 

개인이 이주를 실행하기까지 국제적, 이주자 모국의 내적 상황, 그리고 개인적 상황이 존
재한다. 국제적 환경은 지구촌 노동환경의 변화나 거대 자본의 이동, 전쟁 등과 같은 이유
로 인해 노동력의 흐름을 발생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은 유입국과 
송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에 영향을 줌으로써 노동자의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이주생애사를 살펴볼 때 이주자의 개인적 환경과 아울러 국제적 환경과 유입국과 
송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이주생애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
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환경
적 요인을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➀ 국제적 요인

한국은 정부 수립 이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에 의존했다. 한국
전쟁 이후 전후복구자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 해결
을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를 해외로 방출했다. 그러나 1958년을 기점으로 서구 주요 통화
의 태환성이 회복되었기에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미국은 개도국의 무상
원조를 유상원조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한국으로의 원조도 1957년 3억 8,92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점 하향했고 1959년 2억 2,220만 달러, 1961년 1억 9910만 달러로 감
소하였다(홍성유, 1966; 정성화, 2013: 31, 재인용).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시점에 서독
과 일본은 마셜플랜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으
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독일은 동맹의 연대 책임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과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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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국가에 대한 원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노명환 외, 2014: 92). 
한국과 독일은 전후 나라가 분단되어 각각 공산주의 정권과 자유주의 정권이 통치하는 

구조가 되었던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독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독은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1954년 2월 적십자 병원을 통하여 의료 
부분을 원조하였다. 그 후 1956년 양국 정부는 각국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고 1957년 영
사관을 공사관으로 승격한 후 1958년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이후 1965년 2월
에는 한독 투자보장 협정이, 4월에는 한독 무역협정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긴밀한 교류의 
바탕에서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이애주 외, 2011:71-74). 

독일은 1955년 12월에 이탈리아와 노동 인력 지원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독일의 외
국인 노동자 취업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 유럽 국가들과 터키와 국가적 협
약이 체결되었고 노동 인력은 충분하였다. 그러나 1964년 이후 고용 사정이 개선된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노동자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967년부터 1970년에 이르러서 독일
의 노동력 부족은 한계를 넘어선 형편이 되었다(나혜심, 2009b: 263). 그리하여 1950년대 
말 가톨릭 신부들에 의해 개별적 독일 이주를 시작으로 1966년 한국과 독일 정부 사이의 
공식 협정에 의한 파독 간호사 행렬이 본격화되었다. 간호사로서 한국 여성의 독일 이주는 
1975년 독일에 오일쇼크가 오면서 독일에 의해 공식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이주는 
1976년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는 공식적 한국 여성의 파독 간호사 이주는 막을 내렸다. 파독 
간호사의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초국적 상황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
하였던 시점과 독일과 일본이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 대국을 향해 급부상하던 시
기와 맞물린다. 당시 경제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던 독일은 한국과 같은 개도국의 원조에 
참여할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종용받았다. 그리고 독일 사회 내 노동력의 급감으로 인한 
해외 노동력 유입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과 독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
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파독 간호사 이주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➁ 국내적 요인

파독 간호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한국은 1960년 4.19에 의해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 
1961년 제2공화국이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선 상황이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농업 중
심의 경제구조였고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높은 실업률은 실업자를 수용할 
기업이 없었으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때 유휴 노동력의 해외유출은 국내 실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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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외화획득의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이애주 외, 2011: 80-81). 이와 
더불어 1차 경제개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했고 일본의 원조를 받기
에는 국민의 정서가 맞지 않았다. 이에 서독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정치 안정과 정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서
독 선택과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미국·서독·일본의 출구 전략과 한국의 입구 전략이 시기적으
로 서로의 필요를 해소해야 하는 국내외 정치 환경과 맞아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노명환 
외, 2014: 92-94). 파독 당시 한국 사회는 전후 복구가 시급했고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그
들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경제 회복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후 재건에서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 정부는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의 현실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파독 광부·간호사의 이주로 인한 실질적 외화 유입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정희 정권에게는 매우 유용한 역할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에서 파독 간호사의 송
출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상당했다. 

 ➂ 개인적 요인

한국인 간호사의 파독 당시 한국 사회는 높은 실업의 형편에 있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수준은 세계 최빈국 상태였고 해외여행 자체가 사회의 극소수 그룹의 특권을 의미하
던 시기였다. 당시 서독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1배에 달했고 선진국은 한국에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서독 취업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취업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3%
가 경제적 이유를 들었고 32%는 서구 사회의 동경을 이유로 들었다(심윤종, 1975; 노명환 
외, 2014: 62, 재인용). 서독주재 파독 간호사의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65.7%, 
대학졸업자는 15.3%, 중학교 졸업자는 20%였다. 나이는 21세에서 25세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25.9세이다. 이들 가운데는 미혼이 82.1%이고 기혼자는 17.9%였
다. 이들의 이주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61.1%이고 해외여행을 하기 위함이 31.6%로 나타
났다(김조자, 1975: 29).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파독 간호사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80%가 넘는 고학력 여성들의 이주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주 동기에
서 경제적 동기가 높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빈곤의 이
유와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실행한 이주가 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갔는지를 이주생애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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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후 결혼

파독 간호사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은 2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처음에 3년 계약으로 이주하였으나 3년이 지난 후에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계속적 간호
사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 간호사의 업무 능력이 거주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며 파독 간호사 개인도 체류 연장에 불만이 없었으므로 연장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체류가 길어지면서 거주국 남성, 또는 거주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남성과의 교제
가 있었고 결혼으로 이어졌다. 결혼은 여성들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결
혼은 여성이 부모를 떠나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결혼을 통
해서 여성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설정해 나가야 하고 결혼을 지속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의 형태가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된다. 

이희영(2014: 112)은 결혼 이주를 포함한, 여성의 이주와 결혼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혹은 개인의 단순한 공간이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하였다. 개인은 
체화된 문화 양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거주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규모와 차원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최종렬·최인영(2008: 184)은 이주여성이 이주하기 전
까지 본국의 문화자원을 통해 행위전략을 구성하며 살아왔지만, 이주 후 그러한 행위전략
이 통하지 않는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행위전략으로 국제결혼을 선택
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주여성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로로 선
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의 적극적 의지의 표출로 국제결혼에 이르렀으나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한인 여성에게 새로운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게 하였다. 정혜실(2007)
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한국 사회로의 편입을 유도하지만,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거주권, 노동권 제한2)과 같은 법적, 제도적 차별을 둠으로써 타자의 위치에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구 백인 남성이 아닌 동남아 남성에게 한국 공무원은 반말을 사용
하였고 이를 통해 동남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을 경험하였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에 이은 미군의 주둔, 그리고 미군과 한국 여성
의 결혼으로 이미지화되었다. 그리하여 이희영(2014: 111-112)은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
은 반도덕적으로 여겨져 질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지 

2)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의 거주권과 노동권 제한은 1997년 이후 개선되었다(정혜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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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한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의 경우 한국 남성
의 ‘돈’ 때문에 결혼한 여성, 인권침해의 피해자, 국제적인 사기 결혼의 당사자라는 낙인이 
재현되는 실정임을 나타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국제결혼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음을 고
려하여 최근 국제결혼 대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나타내는 것은 여성의 이주와 이주한 여성의 결혼은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만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메시지이다. 이주여성의 결혼으로 야기되는 개인적 삶의 변형, 
거주국의 사회적 변화들, 결혼, 그리고 기든스(1996)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에 잠재된 사회적 
억압 등에 관한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주와 결혼을 통하여 여성의 삶이 
뒤틀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과정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관찰될 필요가 있다. 
이주를 추동케 한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이를 선택하게 된 개인의 여건, 그리고 이를 살필 때 
활용할 진화하는 사회학적 이론들은 이주생애사에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며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이주와 결혼, 그리고 그 영향이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에 관한 이해의 폭
이 확장될 것이다. 

(3) 거주국에서의 삶

이주생애사를 분석하고자 할 때 거주국에서의 삶 부분에서는 이주자가 거주국에서 가장 활
발하게 활동하는 시기를 다루게 된다. 자녀를 낳아 교육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 정체성을 
심어주며, 이와 동시에 거주국에서의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은 현대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것에 주목하는 초
국가주의 이론과 디아스포라 관점, 그리고 문화적응 이론과 정체성 이론 등이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관점, 문화적응, 정체성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➀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  

이주자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은 경제적 측면과 연결된다. 즉 재화가 풍부한 곳을 향해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현상, 경제와 문화적으로 선진화된 국가로 빈국의 노동자들이 이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한 설명으로 거대 글로벌기업과 투자자들이 경제적 빈
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경제적 손실과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
게 된다. 이러한 실업의 현실을 피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이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S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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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1). 이주자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관점이 소외되고 무엇인가 부족한 개념으로서의 이
주자였다면 현대의 이주자들에 관한 관점은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것에 무게를 
둔다. 나아가 오늘날의 이주자 개념은 국가 간 국경의 의미를 엷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주자들의 행위는 출신국에서 이주국으로 나아가는 일 방향의 이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국가를 오가는 양방향의 행위자가 되는 현상에 주목한 것이 초국가주의 이론이다. 이주
에 관한 초국가주의 관점은 이주자들이 출신국과 거주국을 잇는 행위의 주체로서 주목한다. 
이윤경(2014: 12-13)은 초국가주의 관점에서는 이주자들의 정체성, 모국과의 연계, 그리고 모
국 정부가 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주자들이 새로운 국가에 정
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모국과 연계를 유지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주목한
다. 파독 간호사 역시 이주하여 정주한 후 모국 가족과의 연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주자들의 초국적 활동은 지구촌의 세계화 현상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주자들은 본국과 거주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주자에 대한 모국 정
부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이주자의 모국 정부는 자국에서 해외로 이주한 자국 동포에 대
하여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하며 필요한 정부 기구를 설치한다. 1970
년 10개국도 되지 않았던 재외동포 관련 기구는 2014년 193개, 유엔회원국 중 110개 국가
가 재외동포 관련 기구와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7개 이상의 국가들
은 복수의 재외동포 지원기구와 제도를 제정하고 있다(Gamlen 2014; 김용찬, 2017: 23 재
인용). 한국도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하였으며,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초
국가주의는 국가와 정부 및 다국적기업의 대표 같은 상대적으로 강력한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될 경우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라고 부르며 이민자 및 본국의 친척들 같은 평범한 개
인들에 의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로 분류된다(Castles & Miller, 2013: 70-73). 
과거와 달리 신속하고 저렴한 교통·통신으로 이주자들은 초국가적으로 ‘여기’와 ‘저기’의 삶
을 유지한다. 이주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가족과 친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하고, 나아가서 혼인, 개인과 가족 차원의 송금, 선물수수 등 보다 미시적인 차원의 사회·문
화적 연결을 시도하며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활동을 실행한다(김경학, 2007: 28). 과르니조 
외(Guarnizo, Portes & Haller 2003: 1225, 1239)는 교육 수준이 낮고, 소외되어 있으며,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이 불충분한 이주자들이 본국으로의 연결을 이끈다는 기존의 연
구와 해석을 달리했다. 즉 초국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주민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과 개인 소득 수준이 높으며, 거주국으로의 귀화율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이와 더불
어 이주자의 초국가적 행동은 거주국에 정박함을 기반으로 하며 거주국에 대한 충성을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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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이주자의 초국적 행위가 거주국에서의 성공적 통
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주의 이론과 아울러 이주자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이주이론으로 디아스포라 이
론이 있다. 디아스포라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한다. 하나는 이민이나 국제적 인구이동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강제이주나 비극적 종족 이산의 경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
되기도 한다(이수자, 2004: 194). 그러나 다양한 이주 연구가 지속 되면서 ‘디아스포라’라는 용
어는 그 의미도 넓어졌다. 그리하여 이주에 관한 연구에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에서 이론
적 논의들이 중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두 개념에 대한 의미를 <표 Ⅱ-1>을 통해 구분하였다. 

<표 Ⅱ-1>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비교

<출처: 이윤경, 2014: 18-20; 윤인진, 2017: 41-4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개념은 모두 이주자가 모국과 연계하는 것에 중요성이 있다. 그
러나 디아스포라는 모국으로의 귀환에 의미가 있지만, 초국가주의는 귀환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본 연구에서 디아스포라 개념과 초국가주의 개념 모두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자가 
거주국에 이주하고 적응할 때 이주자들의 행태는 초국가주의나 디아스포라의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개념을 모두 이해할 때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
애사에 관하여 정교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두 개념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윤인진(2017: 62)은 고전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강제로 모국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구분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용어 공동체, 집단을 일컬음 이주자, 공간, 연계를 강조함 
초점 정체성, 종족 관계에 초점을 맞춤 이주 연구 영역에 초점
성격 정치적 속성을 가짐 정치적 의미로부터 자유로움
장소와 영토
와의 관계
(Bruneau, 
2010)

모국에 강하게 정박 
모국과의 단절에 의한 향수개념 도출
종족 정체성을 통해 집합적 연대감 
산출
정박, 정착의 특징

모국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음 
모국에 다시 뿌리내려질 필요 없음 
이주자 가족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서 평행적인 삶을 이룸 
유목, 이동성의 특징

용어의 특징
F a i s t , 
2010)

강제이주의 의미 자발적 이주와 분산

모국으로의 귀환을 함축한다. 모국으로의 귀환은 순환적 이주와 
초국가적 이동성의 의미가 있다.

거주국에서의 통합의 어려움이 있음 거주국에서의 통합은 문화적 혼성성
의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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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이에 반해 현대적 디아스포라 개념에서는 스스로 모국과 거주국 어느 쪽에도 속하
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를 구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은 이동성과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동성이 낮고 모
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는 디아스포라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고 하였다. 한편 이동성이 높고 모국-거주국과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는 초국가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를 함께 이해함으로써 이주
자들의 행위가 초국적 행위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디아스포라 행위에 더 가까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에 동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동시적 관여(engagement)의 의미는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산된 
사람들을 좁히고,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윤
인진, 2012: 25). 이주자들은 신기술의 혁명과 지구화의 맥락에서 떠나온 곳과 머무는 곳
이라는 두 장소의 연결성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주체자의 성격을 가진다(Bruneau, 2010: 
43-47; 우명숙·이나영, 2013: 145 재인용). 

현대의 이주자들은 빈번하게 국경을 넘지 않아도 초국적 사회적 장을 통해 경제적(예: 송
금), 사회문화적(예: 위성방송), 정치적(예: 본국 투표 참여)으로 이주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본국에의 소속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동시개입을 통해 이주국에서의 자본과 본국에서의 자
본을 결합할 수 있다(구본규, 2013: 14). 현대의 이주자들이 모국과 거주국을 연계하기 위해
서는 어느 한 곳으로의 강력한 기반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거주국에서의 정착이다. 거주국
에 뿌리내림을 기반으로 모국으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초국적 이주자들의 특징이다. 

현대 이주자의 특성에는 이주자들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몸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출신국 구성원의 일부라고 간주한다. 즉 “세계 각지에 살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
히 국가 밖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Basch, Schiller and Blanc, 1994: 269; 이철우, 
2008: 9-10 재인용). 왈딩어와 피츠제럴드(Waldinger & Fitzgerald, 2004; 1179, 1193)는 동
화 사회학 개념을 통하여 국가가 국경을 강화함으로써 외부인을 배제하고 거주국 사회에서 허
용되지 않는 거주자를 사회적으로 구별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주자의 동화가 민족적 차이를 줄
인다고 이해되어왔으나 사실은 국경을 통제하고 이질적 이주자를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민족적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국가주의 이론은 사회적 관계가 국가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야 한다는 견해를 암묵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였다. 왈딩어와 피츠제럴드의 견해는 초국가주의는 
이주자가 거주국의 동화정책에 의해 구별되고 배제되는 것의 반대급부의 행태일 수 있음을 나
타낸다. 이주자들은 초국적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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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문화와 문화적응

현대사회의 이주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은 문화와 정체성이다. 카슬과 밀러 
(Castles & Miller, 2013: 87)는 종족적 소수자에게 문화는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배제와 차별에 대한 저항의 중심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출신지의 문화는 이주자들이 자신
들의 능력과 경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문화
는 모든 이주자 수용국에서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으며, 인종적 우월성 개념이 이데올로기
적 힘을 상실하면서 소수자 배제는 더욱더 문화의 차이라는 쟁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되
고 있다고 하였다. 이주자가 모국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언어와 문화가 있는 지역으로 이주
하였을 때 이주자가 거주국의 원주민과 다른 부류로 이해되는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다. 

김광기(2014: 205-206)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는 인간의 규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하였다. 즉 인간 행위의 규칙성은 곧 반복성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의 규칙적 되풀이는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는 행위자들에게 평온 유지에 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규칙성에 어긋난 ‘비규칙성’은 사회 성원에게 ‘비정상’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비규
칙성은 인간에게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주자의 유입은 그동
안 거주국의 원주민들이 가졌던 문화적 규칙성에 비규칙성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는 문화적 
동질성에서 규칙성을 가진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주자들은 비정상으로 보이며 불안을 일으
키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과 ‘비정상’은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의 
문제이며 한 사회에서는 비정상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카
슬과 밀러(Castles & Miller, 2013: 27)는 국제 이주는 종종 갈등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주가 갈등과 연결되는 이유는 이주가 이주라는 현상으로 마침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에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주민의 등장은 
원주민과의 사이에 필연적으로 상호적응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주민은 원주민이 가진 문
화, 역사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존재이고 이로 인해 두 문화의 갈등이 발생한다. 

문화는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문화
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아울러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
래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Samovar et al., 2015: 68). 문화의 차
이는 종족적 경계를 표시한다. 지배집단은 문화 차이를 이주자 문화부적응의 증거로 간주
한다.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적 위치에 머무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으로 여
겨진다. 한편, 출신지의 문화는 그들의 능력과 경험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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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Castles & Miller, 2013: 86-87). 거주국 구성원은 그들의 문
화에의 동화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우월성을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주자는 출신국 문화
를 고수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승재(2011: 102)는 문화가 개인의 인식 틀
을 형성하고 나아가 정체성과 행동 및 인지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며, 타문화와의 만남은 행동과 인식의 차이를 동반하게 된다. 

남혜경·김영순(2019)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과 독일의 문화 차
이로 인해서 부부, 자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틈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주자와 거주국의 
구성원은 문화의 다름으로 상호 소통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갖는다. 이를 사회학자들은 
문화적응 이론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문화적응이란 두 개의 문화 집단 간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문화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김영란, 2007: 52). 린(Lin, Masuda 
& Tasuma, 1982; 전우택, 2000 재인용)등은 문화적응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주변적 신경 긴장성 유형을 들었으며 이 유형은 양쪽 문화 모두를 만족시키고
자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두 번째, 주변적 일탈 유형은 양쪽 문
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셋째, 전통주의형은 원래의 고유문화에 집착하는 
유형을 말한다. 넷째, 과동화형은 오직 새로운 거주지의 문화만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다섯
째, 이중문화형은 양쪽 문화를 통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유형이다. 베리(Berry, 1997)는 문
화적응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통합은 모국의 문화와 새
로운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며 동화는 모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에만 몰두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모국의 문화만을 고수할 경우 분리라고 하였으며, 모국과 새 
문화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는 주변화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Berry의 이론은 현재에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수 인용되고 있으나 이주자의 문화적응을 네 가지 범주에만 한정할 수 없으
며, 이에 나아가 이주자가 하나의 범주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닌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
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가들의 문화적응 유형들은 원주민의 문화에 이주민이 적응하는
가 아닌가에 주목한다. 

현대에 들어 이주가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이러한 관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다원적 시각의 등장이다. 다원적 시각은 이주자들 각 민족의 특징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여 전체 사회에 더 도움을 주고 공헌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 다원
적 시각에서는 이민자들의 문화와 전통이 주류문화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적 시각은 오히려 2세대들이 거주국에서 차별에 의한 갈
등을 갖거나 각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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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전우택, 2000: 101-102). 
이처럼 지구화 시대에 이주자들의 문화적응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고 관점도 다양하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문화적응 유형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주와 문화적응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
의 생애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종교적 측면에서
의 문화 다양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주에 있어서 종교는 문화와 같이 이주자의 적
응에 중요 요소가 된다. 어쩌면 문화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
이 종교적 특성인 절대성을 주장할 경우 양쪽 당사자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정화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호혜적 역할을 한다. 신광
철(2010)은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소통과 자립 그리고 다문화에 관한 이
해의 폭을 넓히는 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기쁨(2011)은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이 종교를 통해 연대의 고리를 구성하기도 하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기제로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피하려 종교기관을 이용하고, 이주여성 활동가로서 활동할 
때도 종교기관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종교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역할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거주국의 종교가 다름으로 인한 
어떠한 심리적, 문화적 갈등 또는 경험을 갖는지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재
외로 이주한 한인 여성들의 경우 거주국에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종교적으로 
어떠한 결핍이나 위안을 얻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한 내용은 이주생애사에서 문
화와 문화적응을 다룰 때 종교가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➂ 이주와 정체성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적 근원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화의 다름으로 거주국
에서 이방인이 되었을 때 이주자에게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은 정체성이다. 기든스는 정체
성을 기초적 신뢰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는 기초적 신뢰를 아이와 그를 돌보는 
보호자로 비유하였다. 아이가 정상적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보이는 신뢰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예방접종이며 보호막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초적 신뢰는 정상적인 
개인들이 일상 생활사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주변에 가져다 놓은 방어껍질 또는 
보호 고치의 감정적 지주라고 하였다(Giddens, 1991: 92-95). 즉 기초적 신뢰는 정체성의 
조건이며,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대한 방어막이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은 외부로부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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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요인에 대한 보호 고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정체성(Ident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그것

의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닌다. 정체성의 철학적 논의는 A는 A다. 라는 동일성에 
근거한다. 이에 더하여 현대에서는 자기 자신의 독립성 또는 독자성을 추가하였다. 신분증명서
(identity card-여권, 신분증 등)를 예로 든다면 이는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나’인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 신분증 등을 
통해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공적 조직에 귀속된 존재로서의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인되기 위한 ‘관계적 측면에
서의 나’라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정체성은 ‘나 스스로를 나’라고 하는 존재적 의미
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존재’의 이중 구조를 함축하는 말이다(박아청, 1998: 82-84).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과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가족은 개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사회적 
과정의 초기 단계이며 사람들은 다수의 정체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체성은 친족 관계, 직업, 
문화, 제도, 영토, 교육,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Samovar et al., 2015: 111).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회
를 전제로 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확증이 필요하다. 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주장하
는 것은 그 정체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타인들이 인
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체성은 사회적인 문제이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Hewitt, 윤인진 외 역, 2001: 203).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자아 인식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기에 정체성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다. 
사회학 관점에서 정체성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집합이다. 그것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정의들로 구성된다.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정의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동일시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주체화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이진
경, 1997: 14). 정체성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은 정체성이 자신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과 동
시에 사회적 기능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테일러(Taylor, 1989, 1991)는 개인이 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상호관계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규정하며, 자신의 진실된 내 면의 모습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하였다. 즉 스스로에게 진실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세상과 자기 자신
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형성된다(성지영, 2018: 
30 재인용). 그러므로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이며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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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진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다. 타지펠(Tajfel)은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통해 형성되며, 다른 
집단과 차별되는 특정 사회집단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형성하고,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Tajfel, 1974; 김가연, 2018: 21 재인용).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사회는 사회구조와 시공간의 틀 속에 뿌리를 둔 사회 결정과 문
화 기획에 따라 재료들을 가공하여 의미를 재배열한다. 이런 과정은 집합 정체성을 구성하
는데 그것은 정당화 정체성, 저항적 정체성, 기획적 정체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의에서 
이주와 관련하여 주목할 정체성은 기획 정체성이다. 기획 정체성은 “어떠한 사회행위자들
이든 간에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에 도달한다.”(Castells, 1997; 박신규, 2009: 18 재인
용). 즉 이주자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주자의 정체성은 이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거주국 사회에서 중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김선임(2012: 32)은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이해는 그것의 
사회적 구성과정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개인은 그가 속한 문
화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해 나간다. 파독 간호사들
은 2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들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가족과 모국 사회를 떠
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거주국 사회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이에 적응할 때 한국
인의 정체성만으로는 거주국에서 ‘잘’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이주자
의 삶의 현실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 보수하
고 변형시켜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노년의 삶

이주자에게 노년은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에 관한 관점이 이 부분에서 분석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은 개인에게 신체적으로 기력이 쇠하고 에너지의 부족을 감지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심리적으로 상실감과 고독감, 우울감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 안에서 위계의 구조가 변화되는 시기이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는 성장
하는 자녀들에게 집안의 리더를 이양하는 구도가 되면서 이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을 가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입이 줄거나 중단되면서 긴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은퇴 등으
로 사회적 관계의 축소가 일어나고 사기가 저하되거나 사회적 기여에 참여하는 것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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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가중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년의 상태가 이러하다면 이주자들은 이에 더하거나 덜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

가에 관한 것을 생애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주자들은 거주국에서 생을 살아오면서 자
연스레 노년에 이르렀고 그러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주생애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파독 간호사들은 이주하고 정주함으로써 그들 자녀세
대에게 시조 할머니가 된다.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주국과 다른 점을 가진 한국에서 온 
시조 할머니로서 그들은 자녀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거나 전수하고자 하는가에 관한 것도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경제 상태, 여가, 치매와 같은 질병, 2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
위들, 자녀의 한국 문화적 행위, 삶에 대한 성찰적 태도 등을 노년의 삶에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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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의 이주와 이주역사, 재외한인의 생애사 선행연구, 그리고 이주생애
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주와 관련하여 연구할 때 생애사 연구는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일반적 의미의 생애사 연구와 다른 이주생애사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생애사는 이주자의 생애사를 살필 수 있는 범주화를 4가지(유년-청년기,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로 구분하여 명료화하였다. 제시한 네 가지의 범주에 
개인의 생애사를 적용하여 살필 때 삶에 대한 총체적 관점의 유지에 유용하다. 이러한 총
체적 맥락의 유지는 비이주자가 이주자의 삶을 이해할 때 파편화된 이해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이주와 그에 따른 생애사 분석에서 다양한 이론과 다층적 관점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한 개인의 이주가 있기까지 그를 둘러싼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환경을 정치, 경제, 사
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아울러 한 개인이 이주자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이
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그러한 새로운 이론들을 과거의 삶
을 바라볼 때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이주생애사에서는 개인
의 생애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러한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주생애사 분석을 위한 범주화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양
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의 이주생애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편리하다. 
이주생애사는 한 개인의 이주를 통한 삶의 맥락을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차원에서 드러
낸다. 그리고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점의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므로 개인이 그의 삶을 통
해 만들어 낸 지울 수 없는 실천적 시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파독 간호사는 한국 여성의 해외 노동 이주의 유일하고 대규모 그룹이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당시 이들이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는 것은 사회적 이슈였고 높은 임금
과 선진 서방국가로의 여성 이주였기에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 여성 노
동자의 해외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1976년까지 이루어졌다. 이주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
가 경계를 넘는 것 이외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생활 공유는 물론 문화, 세계관, 인식 등에서 
두 문화의 동시적인 향유, 고수, 유지하게 한다(노명환 외, 2014: 235). 이주는 개인적 차원
에서 보았을 때 두 문화의 공유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갈등
을 유발한다. 오늘날의 이주는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며 지구촌과 같이 공동체
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 이유에서 해외에 이주노동자로 건너간 파독 간호사의 생애사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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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더욱 다양하고 다층적으로 연구되어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
는 지구화된 현상에서 우리의 삶을 반추할 중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며, 
파독 간호사의 이주는 그들의 자녀세대가 자라나고 있으므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의 이주는 개인적 차원과 이주를 보내는 송출국 차원, 그리고 이주를 유입한 유입국 
차원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다. 이주자들은 이주 후에도 모국과 거주국을 오가는 양상
을 지속하는 행태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공유와 연계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개
인 이주자의 초국적 행태에 송출국과 유입국의 개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대의 이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더구나 여성의 이주와 거주국 정주는 다음 세대로의 연계를 가
지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파독 간호사의 생애를 이주생애
사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주생애사의 범주화를 표로 구성하였다. 이주생애사를 
통해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총체적(국내, 국제, 개인) 환경과 이주의 영향,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개인의 노력을 알 수 있다. 이주생애사 분석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이주생애사 분석

<표 Ⅱ-2>의 이주생애사 분석을 보면 먼저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과 사건을 차례로 분류

구분 분석요인 이주자로 인한 영향

이주 전 유년-청년기

 이주를 추동케 한 요인
∎ 국제적 
∎ 국내적
∎ 개인적

∎ 유입국이 받는 영향
∎ 송출국이 받는 영향
∎ 개인의 영향

이주 후 결혼
 결혼(국제결혼)에 관한 이해
∎ 모국
∎ 거주국

 이주자의 결혼(국제결혼)
∎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거주국에 미치는 영향

거주국에서의 삶

 왕성한 활동기
∎ 자문화와 문화적응
∎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 이주와 정체성

∎ 거주국이 받는 영향
∎ 모국이 받는 영향
∎ 개인이 받는 영향

노년의 삶

 삶을 되돌아봄
∎ 자녀세대에게 조상이 됨
∎ 거주국에의 정착
∎ 신체적 질병과 에너지의 소진

 이주자의 노년으로 인하여 
∎ 거주국이 받는 영향
∎ 이주자의 모국의 영향
∎ 개인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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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네 가지 범주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는 분석요인을 두어 어떤 면에 주
목하여 해석할지를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영향은 한 개인의 이주가 거주국과 이주
자의 모국, 그리고 이주자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되는지를 각각의 범주화에 따라 해석할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이주생애사 모형

[그림 Ⅱ-1] 이주생애사 모형은 이주생애사 분석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자 한 것이다. 모형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의 생애사적 모든 상황은 외부적 요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주요인 생애사 범주 이주의 영향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
⇦

유년-청년기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노년의 삶

⇨
⇦

거주국
모국
개인

⇩⇧ ⇩ ⇩⇧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 실천적 시사점 도출
- 한국 다문화 사회에 
  선행된 이주 영향 제시
- 상호이해 

생애사 분석관점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문화적응 이론
정체성 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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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생애사 연구개요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서 개인의 삶을 연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연구방법이
다. 고전적 의미의 생애사는 ‘한 개인의 삶에 관한 기술’로 정의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생
애사는 한 개인의 생애사를 외적인 삶의 상태와 심리적인 측면, 그리고 정신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김영천, 2013: 205). 생애사의 주체인 개인은 ‘나는 누구
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McAdams, 1985; 이만
영·김수연, 1995: 87-88 재인용). 생애사 연구의 또 다른 특성은 생애사가 개인과 사회의 상
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관점이다. 사회학 관점에서의 생애사는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대처하는 전략과 행위들의 구성물이다(이희영, 2005a: 129-130). 이러한 생애사 
연구는 사람들에게 통찰과 명료화를 제공하며, 연구참여자가 살아가는 사회적, 역사적 세계
를 효과적으로 묘사하도록 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는 사건 및 경험과 관련된 조건의 원인과 
의미를 조명한다(민성은·김영천·정정훈, 2015: 623). 

생애사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은 그의 삶을 구술하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 삶의 환경이 중첩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을 통해 그 개인이 지나온 삶의 역사적 시대상, 사회적 조건 등
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그 개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생애사는 한 개
인이 그의 삶에 대처하는 행위와 전략들이 궤적으로 나타나므로 생애사를 통해 표현된 개인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역사성을 가지며 지워질 수 없는 그 개인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국가 간 이주는 이전
의 시기보다 편리하고 빈번해졌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 간호사들은 외모와 언어, 
문화, 가치관이 다른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했다. 한국 간호 여성들이 삶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
처했던 과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애사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이다.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은 주어진 자료의 조직적인 구조
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분화하는 능력이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구성하여 분해하고 조직
하는 것과 아울러 그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각 요소 사이의 관계 및 배경 원리 등을 파악
하는 것이다(김영천·정상원, 2017: 37). 생애사 분석에는 범주적 접근 방식, 총체적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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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분석의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첫째, 범주적 접근 방식은 여러 개의 생애사로부터 공
통의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는 특정 사실로부터 과거의 상황을 추론하고 미래를 전망하
는 분석방법이다. 둘째, 총체적 형태의 분석방식은 생애사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보다 각 생애사
의 전체적 구조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종단적 코딩은 연구참여자의 오랜 경험
에서 비롯된 증가와 발생, 출현, 전환점, 일관성, 특이함, 상실 등의 분석단위를 활용하여 이야
기를 구조화한다. 셋째, 담화 분석은 참여자가 왜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하는가? 와 같은 이야
기의 조직 원리에 초점을 두어 내러티브의 서사구조를 탐색하는 방법이다(이동성, 2015: 
117-120). 김영천·정상원(2017: 469)은 생애사 분석을 다음의 여섯 가지 즉 연대기적 시간순서, 
인간관계 형식 중심, 공간 및 소속집단 중심, 가치관과 비전 중심, 삶의 대응방식 중심, 사회적, 
역사적 맥락 중심으로 분석함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생애사 분석에 관한 방법은 학자마다 유사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면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방법이 적용되는 생애사 연구분석에서의 요점은 개인시각 발전성, 총체성 그리
고 개방성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발전성은 생애사 자료에서 새로운 앎의 지식이 발견되어야 하
며 이 지식은 다른 분야와도 체계적인 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Strauss, 1991; Strauss & 
Corbin, 1990; 박성희, 2016: 226 재인용). 개인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구성하여 온 삶과 
이야기되는 삶은 정교하게 분석되고 해석되는 것에 의해 그 개인이 존재했던 사회적, 역사적 맥
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생애사 분석은 먼저 연대기적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연대기적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러한 연대기적 서술을 민성은·김영천·정정훈(2015: 627-634)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
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관점은 주제나 이슈 중심의 연대기적 분석이다. 이는 연
대기적 사건들에서 여러 개의 공통된 주제나 이슈를 도출하고, 그와 관련된 경험들을 범주화하여 
더욱 심층적으로 의미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관점은 삶의 형태 중심 연대기적 분석이다. 
즉 삶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삶을 굴곡지게 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대기적 패턴을 도
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각 참여자의 생애사를 기본적으로 연대기적 서술 
즉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순차적 시간성에 따라 서술하지만 때로 어떤 사
건과 연결된 결과를 먼저 기술해야 할 때 순차적 시간성보다 우선하여 삶의 행위의 맥락을 먼저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가 그의 생애 기억에서 특별히 더욱 의미 있게 회고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사건이 현재 연구참여자의 삶과 연결되는 의미들을 찾고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범주화는 <표 Ⅱ-2>에서 제시한 이주생애사 분석법을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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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 7명이다. 그 가운데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4명이며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3명이다. 연구참여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섭외되었다. 그리고 섭외 후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여건을 가진 한인 여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
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이며, 결혼하여 정주한 경우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
건을 둔 이유는 노동자로 이주한 후 결혼하여 정주했기에 온전히 이주자의 삶을 살았을 것
이기 때문이다. 파독 간호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이주이지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한 노동 이주이다. 자발적 선택을 통해 이주한 후 거주국에서 터전을 마련한 한인 여성들의 
삶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선행된 이주자로서 역사적 가치 지닌다. 한인 여성들의 거주국 
정주는 언어와 문화에의 적응이 필요했고 때에 따라서는 종교적 적응과 생활방식, 문화의 
다름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파독 한인 여성들의 삶은 생애사의 시간성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삶의 역사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는 그 개인적 
삶의 가치와 함께 한국 다문화 사회에 반추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나이는 60대 이상이며 거주국 정주 연한은 40년 이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을 고령으로 한 이유는 이들이 이주를 시작한 연한이 오래되었으므로 이들은 거주국에서 노년
에 이른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주자의 삶을 고찰할 때 오래된 연한을 고려하는 것은 모국으로
의 초국적 연계와 거주국에서의 적응에 따른 삶의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오랜 기간 머무는 것이 이주자에게 어떤 사회적 변화
와 심리적 특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선정 기준을 두었다. 

셋째, 연구참여자를 찾는 중에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이주
한 파독 간호사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빈에도 파독 간호사가 이주하였으나 이들에 관한 
연구는 이주 인원이 현저히 적었으므로 크게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에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에 대한 본연구의 특성상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도 연구에 포함할 이
유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을 소개받았고 
연구에 관한 안내 후에 참여 의사를 가진 연구참여자 가운데 위의 첫째, 둘째 조건에 해당
하는 여성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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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연구참여자 특성

위의 <표 Ⅲ-1>의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연구참여자 1부터 4는 독일 베를린 거

주 연구참여자이며 5부터 7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이다. 연구참여

자들의 개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1952년 경기도에서 1남 5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가정형편은 초등
학교 3, 4학년까지는 부유하였으나 아버지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후 갑자기 가세가 기울
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주 가정교사를 하며 간호 학원에 다녔고 1973년 21세에 간
호보조로 독일에 이주하였다. 1975년 오일쇼크의 여파로 독일이 외국인 간호사를 귀국 조
치하였을 때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독일에 있을 때 만난 독일인 청년과 결혼함으로써 
1977년 다시 독일로 이주하였다. 이주한 후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독일에서 취득하였고 당
시 기능공이었던 남편을 대학에 보내어 엔지니어로 만들었다. 자녀는 1명이고 현재 임상병
리사에서 은퇴하였으며 남편과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독일에서 
1년의 절반씩 나누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독일에서 같은 취미생활에 시간을 
사용한다. 

연구
참여자

출생
년도

이주 
년도

거주
기간

배우자 배우자 
직업

결혼
상태 거주지 국적 자녀

1 1952 1973 47 독일남성 엔지니어 사별 베를린 독일 1남

2 1950 1970 50 한국남성 오케스트
라 단원 이혼 베를린 한국 2남

3 1944 1966 54 독일남성 회계사 이혼 베를린 독일 2남
4 1947 1972 48 독일남성 직장인 재혼 베를린 독일 1남1녀

5 1952 1973 47 오스트리
아 남성 직장인 결혼

유지 빈 오스트
리아 3녀

6 1951 1972 48 오스트리
아 남성 사업가 별거 빈 오스트

리아 2남1녀

7 1949 1973 47 오스트리
아 남성

부동산
업자 사별 빈 오스트

리아 1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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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1950년 시골 부농의 13명 형제(친형제 7, 이복형제 6명) 가운데 여섯 번째

(친형제 중에서는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이며 어
렸을 때는 큰어머니의 자녀들과 잘 지냈으나 후에는 서로 등을 돌렸다. 고등학교 시험 대비 
연습 삼아 시험 본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하여 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간호 고등학교의 
졸업은 1970년 독일 이주로 이어졌고 독일에서 음악을 하는 한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아들 둘이 있다.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갈등을 가졌고 아이들
이 초등학생 때 이혼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경제 능력이 없었던 남편 대신 풀타임으로 일해
야 했기에 힘들었으나 그것이 노후에는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되어 경제적 안정의 기
반이 되었다. 남편과 이혼 후 독일 남자친구와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독
일 남자친구가 신뢰를 저버렸기에 현재는 집만 같이 사용하는 사이가 되었다. 간호사로 은퇴
한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성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후 베를린 자유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중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 풀타임으로 일하였기에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으나 은퇴 후에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화운동 단체와 여성단체에 가입하여 
한국 정세에 대하여 배우고 있으며 사회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이주 당시 21세였으며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으로 50년이 되었다.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경상북도에서 1944년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 서장

이었으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돌아가셨고, 당시 연구참여자 3은 6세였으며, 아버지에 대
한 기억은 거의 없다. 어머니는 장사하러 다녔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다. 간호대
학을 나와서 수도병원에 재직하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파독 간호사 광고를 보았고 1966년
에 독일로 갔다. 1975년에 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결혼 후 바로 재독여성 모
임의 창립회원이 되었다.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면서 사회적 의식이 자라났고 이후 5.18을 
겪으면서 레드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로 관심사가 
달랐던 남편과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1990년에 이혼하였다. 자녀는 아들 둘
이 있으며, 현재는 연금수령자이다. 그러나 연금액이 적기에 아들은 아내와 상의하여 연구
참여자 3에게 매달 용돈을 보낸다. 이는 아들이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현재는 108배로 운동하고 불교 강연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주 당시 22
세였으며, 독일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 5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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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1947년 서울에서 5녀 1남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한국전

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고 너무 어릴 때여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은 것이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웠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1년씩 늦게 들어갔으며 약학대학에 지원하였으
나 떨어졌고 다시 간호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미국으로 가려면 2년의 경력이 필요했
으나 독일은 경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파독 간
호사에 지원하여 스위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5년 근무 후 독일로 옮기게 되었
고 독일에서 40년 동안 응급실에 근무한 후 은퇴하였다. 독일에서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
여 아들 하나를 두었고 아들이 돌이 되기 전 이혼을 청구하여 32세에 이혼하였다. 그 후 
38세에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여 딸 1명을 두어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이주 당시 26세
였으며 2020년 현재 스위스 5년 근무를 포함하여 48년째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연금생활자이며 한인 간호사협회 회장, 한인회 회장,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발하
게 활동하고 있다. 

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1952년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한국전

쟁에 참전하여 부상하였다. 이후에 집에서 농사를 짓고 인근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
으며, 어머니는 자녀들을 돌보았다.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교육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
도 있었다. 가족들 몰래 신문을 돌리면서 학원비를 마련하여 9개월간 간호 학원에 다닌 후 
간호보조로 오스트리아에 오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병원에 도착한 직후 병원 계단에서 우
연히 만난 오스트리아 청년과 1976년에 결혼하였다. 결혼 후 간호학교에 입학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남편은 한국 남성 이상으로 가부장적 태도이지만, 한편으로 오스트
리아 시어머니의 지독한 아들 편애를 겪을 때 늘 아내를 지지하였다. 자녀는 딸이 셋 있으
며 연구참여자 5는 현재 은퇴하여 오스트리아 내 한인 2세대와 3세대들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연구참여자 5는 간호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현
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손자 손녀를 돌보며 미국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개
인의 취미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주 당시 19세였으며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 47년
이며, 빈 국제결혼 여성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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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1951년 5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연구참여자 6의 출생기록은 할아버

지가 하였는데 실제 태어난 해와 달을 부정확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국
립의료원에 지원할 때 나이가 어리다고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이 고등학교에 진
학할 무렵 부모님이 하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었고 그로 인해 가족
들은 서울로 이사 가고자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 간 후 시골에 혼
자 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후 국립의료원에 10:1의 경쟁을 뚫고 입학하여 졸업하고 
간호사로 재직하던 중 오스트리아로 가는 간호사 모집 광고를 보고 주저 없이 오스트리아로 
떠나왔다. 그리고 빈의 병원에서 가진 직장 생활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당시 의과대학생이
던 남편의 적극적 구애가 있었고 결국 이를 받아들여 서울 종로에서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
혼 24년 만에 별거하였고 이혼은 남편의 반대로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 자녀는 4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현재 아들 2명 딸 1명이 있다. 이
주 당시 21세였으며 빈 거주기간은 2020년 기준 49년이다. 간호사로 은퇴하지 않았지만, 남
편 회사에 등록이 되어있었으므로 현재 연금수령자이다.

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1949년에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경찰이며 마을 이장이었다. 고등학교까

지는 고향에서 학교에 다녔으며 대학은 OO대학교 간호학과에 진학하였다. 간호학과를 졸
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선배 중 한 명이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 왔다. 그 선배를 보
면서 자신도 독일에 간호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중에 오스트
리아로 갈 사람을 모집할 때 지원했다. 이주 후 같은 마을에 살던 오스트리아 청년을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의 직업은 부동산업자이고 당시 오스트리아로 한국인 엄마와 자녀들이 이
주를 종종 하였다. 이때 방을 얻어주는 일이 교회를 통해 연구참여자 7에게 자주 연결됨으
로써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2008년)하였고 지
금은 혼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각 1명이 있고 이주 당시 
24세였으며 빈 거주기간은 47년이다. 현재는 한인 여성합창단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회 모임과 음악, 글쓰기 모임 등을 하며 바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영어 배우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여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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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기간에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인터뷰 및 자료 수집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인터뷰 일정 및 자료

  

3) 연구참여자 4가 한국에 왔을 때 독일에 거주하는 지인 소유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서 인터뷰

하였다. 

4) 연구참여자 4는 거주국에서 봉사활동 지도사로 활동한다. 그리하여 봉사활동에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종

이접기, 한국 문화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한 활동은 지역신문에 실렸고 그 신문자료들을 보내주었다. 

구분 인터뷰 회차 인터뷰 일자 인터뷰 시간 인터뷰 장소  자료

참여자1

자기생애기술 - -

녹취록
1차 인터뷰 2018. 10. 03 11:00-17:00 경기, 용인, 카페
2차 인터뷰 2019. 02. 28 13:30-19:00 경기, 용인, 카페
3차 인터뷰 2019. 03. 07 16:00-17:00 인터넷 전화

참여자2
자기생애기술 2018. 10. 13 E-mail

녹취록1차 인터뷰 2019. 01. 19 15:00-18:00 베를린, 연구자 숙소
2차 인터뷰 2019. 04. 10 17:00-18:00 인터넷 전화

참여자3
자기생애기술 2018. 11. 07 E-mail

녹취록1차 인터뷰 2019. 01. 23 11:00-13:00 베를린, 카페 
2차 인터뷰 2019. 04. 10 17:00-18:00 인터넷 전화

참여자4

자기생애기술 - - 녹취록, 
신 문 자
료

1차 인터뷰 2018. 10. 12 15:00-20:00 경기, 용인, 아파트3)

2차 인터뷰 2020. 01. 23 15:00-15:30 신문자료4)

3차 인터뷰 2020. 02. 19 17:00-18:15 인터넷 전화

참여자5

자기생애기술 - -

녹취록, 
책5)

1차 인터뷰 2019. 01. 28 09:00-13:00 빈, 자택
2차 인터뷰 2019. 06. 04 20:00-21:00 인터넷 전화
3차 인터뷰 2019. 08. 23 10:00-12:00 경기, 군포, 언니집6) 
4차 인터뷰 2020. 02. 20 16:20-16:40 인터넷 전화

참여자6

자기생애기술 2018. 09. 20 E-mail
녹취록, 
스 크 랩 
자료

1차 인터뷰 2019. 01. 25 09:30-12:30 빈, 자택
2차 인터뷰 2019. 08. 06 11:00-14:30 경기, 남양주, 카페
3차 인터뷰 2020. 01. 24 19:12-19:54 인터넷 전화
4차 자료 2020. 01. 26 2020. 1. 27 E-mail

참여자7

자기생애기술 2019. 02. 26 E-mail

녹취록, 
수필7).

1차 인터뷰 2019. 01. 26 09:00-11:00 빈, 연구자 숙소
3차 인터뷰 2019. 03. 12 16:00-17:15 인터넷 전화
수필 2편 2019. 03. 24 - E-mail
4차 인터뷰 2019. 11. 05 15:38-16:30 인터넷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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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총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자기생애기술지 수집. 둘째, 면대면 심
층 인터뷰. 셋째, 메일과 전화 연결을 통한 인터뷰. 넷째, 연구참여자들이 보내준 신문, 책, 
수필 등. 다섯째, 파독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은 
연구참여자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후 먼저 개인의 생애에 관한 자기생애기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질문지를 메일로 보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억
하고 기록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질문은 <표 Ⅲ-3> 생애사를 위한 질문 개요와 같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과 면대 면 방법으로 인터뷰할 때 자기생애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보
강하며 하였으며 없는 경우는 질문지에 근거하여 인터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생애기
술은 7명 가운데 4명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수필 2편을 더 보내왔으며 
그것이 생애사적 수필이기에 자기생애기술에 포함하였다. 

자기생애기술과 생애사 질문에 근거한 면대면 심층 인터뷰는 2018년 10월(한국)부터 시작되었
으며 2019년 1월 17일부터 31일에는 독일 베를린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루어졌다. 1차 면대면 
인터뷰 후, 2차 인터뷰는 인터넷 전화를 60분 내외 동안 통화하여 이루어졌다. 2차 인터뷰에 대
한 요청은 8명 가운데 6명에게 받아들여져서 실시하였다. 3차, 4차 인터뷰는 연구참여자들이 한
국을 방문했을 때 면대 면 인터뷰를 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통한 통화, 신문자료 등 여러 가지 
추가 자료들의 수집을 말한다. 인터뷰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1차 면대면 인터
뷰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조용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장소인 
연구참여자의 집, 연구자의 숙소, 카페, 연구참여자의 지인 아파트에서 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연구 목적을 메일을 통해 설명하였고 만났을 때 다시 설명하고 녹취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메
모를 병행하면서 녹취를 하였다. 녹취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녹음 자료를 전사하면서 필요한 경
우 문자를 하거나 통화를 하여 인터뷰에서 놓친 자료들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반 구조화한 질문
자료를 미리 메일로 보낸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생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경험, 
그리고 지나온 시간 들을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효과를 가져왔다. 2차 인터넷 전화를 통
한 인터뷰는 6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 인터뷰 때보다도 더 친근한 상태의 인터뷰가 진행
되었다. 자료들은 연구참여자들의 활동이 실린 거주국의 신문기사, 연구참여자가 인터뷰에서 소

5) 연구참여자 4는 거주국에서 남편과 갈등이 있었을 때 게리 채프먼 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새로 국제결혼 하여 거주국으로 이주하는 한

인 여성들이 부부 갈등을 겪을 때 꼭 이 책을 사서 선물로 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를 이해

하기 위하여 연구자 또한 이 책을 읽는 과정이 있었다. 

6) 연구참여자 5가 한국에 오면 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머문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3차 인터뷰를 하였다. 

7) 연구참여자 7은 빈에서 글쓰기 모임을 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에게 자작시나 수필의 소개를 부탁했

을 때 두 편의 자작 수필을 보내주었다. 그 내용이 이주하기까지의 과정들이기에 논문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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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책, 연구참여자가 모아놓은 자료 등도 함께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면대면 인
터뷰가 있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러한 개인의 생애 역사가 될 기록들에 대하여 요청하였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모아 두었던 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는 
한국에서 큰 이슈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연구와 기록물 또한 자료에 포함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생애사 질문은 참여자들의 생애를 순차적 시간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
며 그 외에 사회적 활동과 모국으로의 연계행위와 관련된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는 전사한 후 내용을 요약하고 한 사람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사적 시간성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런 후 생애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
건들을 범주화한 1차 자료들을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어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자신의 자료
에 수정을 요청한 참여자는 1명이 있었다. 논문의 완성 후 2차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7명 가운데 6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수정사항을 받았다. 수정사항의 내용
은 년도 등의 오류와 형제들 가운데 몇 번째인지, 그리고 문장을 몇 가지 수정하는 등의 내
용이었으며 이는 모두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3차 수정은 2020. 6월 최종 수정사항이 있는
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은 7명이 모두 참여하였다. 그 가운데 2명의 참여자가 수
정할 내용을 보내주었고 수정 완료하였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료는 전사 자료와 함께 정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 이해를 위한 질문과 초국적 연계에 
관련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내용은 <표 Ⅲ-3>과 <표 Ⅲ-4>와 같다.

<표 Ⅲ-3> 생애사를 위한 질문 개요 

구분 질문내용

유년-청년기
◾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가정환경
◾ 학업 및 성취목표
◾ 이주 과정

이주 후-결혼
◾ 직장 생활(직장동료, 상사와의 관계, 공동체 활동)
◾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
◾ 결혼생활, 문화의 차이, 시집 가족, 친지들과의 관계.

거주국에서의 삶
◾ 거주국에서의 사회활동
◾ 거주국 구성원과의 문화교류, 언어습득. 
◾ 자녀 교육(모국연계 사회활동, 언어, 문화, 정체성 등)

노년의 삶
◾ 여가 활동
◾ 가치관
◾ 가족(남편차, 자녀,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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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의 생애사 관련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이 간호사로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의 삶과 이주 후 거주국에서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4> 초국적 활동 관련 질문

<표 Ⅲ-4>는 초국적 활동과 관련한 질문 목록이다. 앞의 생애사 질문에서도 이 부분과 
연결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표 Ⅲ-3>
과 <표 Ⅲ-4>의 질문은 자기생애기술을 위해 면대면 인터뷰 전에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다. 자기생애기술은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질문지를 받았으나 각각 어떤 특정 부분을 두드러지
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구술하였다. 그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생애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기
거나 그들의 기억 속에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부분이라 여겼기에 연구에서 의
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이주 후 다시 모국으로 향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적 활동의 영향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과 자녀, 그리고 친정과 모국에 발현되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분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았다. 

데이는 질적 연구의 분석을 자료 안에 포함된 주제와 의미를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해 
범주를 나누고 관련시키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 초기부
터 시작되며 면담, 관찰, 문헌, 문화유물, 현장일지 등과 분석(수집한 자료로부터 의미를 
생성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교차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 속에 숨
겨진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내기 위해 계속하여 사유하고 반성을 적용하고 공감과 추론을 
해나간다(Day, 1993; 김영천, 2016: 493-495 재인용). 또한, Glaser & Strauss(1967)는 

구분 질문내용

모국과의 연결
◾ 송금, 이주 후 친정 가족과의 관계
◾ 모국방문, 향수 행위.
◾ 친지와의 연결

사회활동
◾ 독일과 한국에서 가지는 사회활동. 
◾ 직업, 커뮤니티, 친목 모임 
◾ 모국/독일과의 유대관계. 

미디어
◾ 사용하는 미디어
◾ 한국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관심
◾ 해당 국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한국의 소식에 대한 반응

언어 및 문화
◾ 이주자의 삶
◾ 민간 대사로서의 활동 내용
◾ 세대연결을 위한 활동 



- 48 -

생애사 분석은 귀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미 세워진 가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술된 개인의 생애사에서 중요한 맥락을 찾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입력하여 전사 자료로 만들었고, 스크랩, 사진, 책과 신문 등 전
체 자료 가운데에서 연구참여자별 생애사적 핵심 사건이나 행위들을 추출하여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대분류한 생애사 범주에 소분류의 생애사적 사건들을 대입하여 개인의 생애사를 
총체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요사건들이 연구참여자의 생애과정에서 어떠
한 영향을 미쳐서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파독 간호사들은 독
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주자가 되므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거주국 여성들과 다른 생활환경
에 놓인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사회적 조건에서 거주국 여성이나 한국 
여성들의 삶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파독 간호사의 생애사 분석은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일 방법으
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삼각검증법은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의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석의 오류를 보완하고
자 하는 방법이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
출하였을 때 연구 결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덴진(Denzin)은 삼각검증법
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그것은 연구방법의 통합, 연구자의 통합, 이론의 통
합, 자료의 통합, 환경의 통합이 있다고 하였다(김영천, 2012: 629-63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삼각검증법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적용
하고자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이론적 통합과 환경의 통합, 
그리고 자료를 통합하였다. 이론의 통합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와 관련한 생애사를 살
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이주이론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현대 이주자들을 살피는 다양한 이
론 가운데 초국가주의, 디아스포라, 문화적응, 정체성 이론 등을 이주자의 삶을 살펴보는 
이론적 렌즈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이론을 적용하며,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살펴서 이주를 추동케 한 요인과 이주의 영향을 국제
적, 이주자의 국내환경, 그리고 개인의 환경을 살피고자 하였다. 그리고 환경의 통합은 연
구참여자들의 삶의 층위를 파독 간호사에 둠으로써 환경적 통합을 의도하였다. 자료의 통
합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자기생애기술과 심층 인터뷰, 신문자료 등을 연구참여자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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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여 해석할 때 층위를 유사하게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각검증법 형식을 적
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료 검토법을 통해 1인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방법적, 해
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김영천(2016: 600)은 동료 검토법을 통해 1인 연구
자는 주관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으며, 1인 연구자가 놓친 연구상의 문제, 관점, 아이디어 
등을 상기시키고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1) 삼각검증법 2) 심층적 기술 3) 동료 
검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양심의 자유 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 등에 관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선정과 면접 과정에 집
중하여 연구 과정 동안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면담내용의 녹취,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에 관해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고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와 함께 진행된 기록은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간단히 기록되었다. 비언어적 표현이
란 기침, 웃음, 침묵 등 구술과 함께 표현되는 감정 등을 말한다.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은 또 하나의 구술로서의 의미가 있기에 이를 기록하여 연구참여자의 구술맥락을 이해
하는 다른 요소로 삼고자 하였다.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함
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문헌연구는 주제와 관련한 신문기사,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
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의 베를린과 오스트리아의 빈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의 이
주생애사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생애사 연구방법 캠프에 여러 차례 참여하여 수학하였고 
국제결혼 여성들의 삶을 연구한 연구서들을 공부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 현재까
지 미국과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의 문화적응, 정체성, 공동체 활동, 임파워
먼트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때 불편감, 위험 및 이익 
가능성을 연구참여자에게 알리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비록 연구 참여를 시작하여 진행하
는 중이라 하더라도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고, 연구 참여 동의를 철
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연구 도중에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연구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참여자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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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내용 및 개인정보 등 수집된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참여자의 신원
이 드러나는 기록은 익명으로 보호되고, 연구결과의 출판에도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비
밀로 유지될 것임을 알렸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알게 하였다.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9
월 19일에 연구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1808071A), 연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심의
를 받았고 이에 대한 승인(지속승인번호: 1808071AR)을 받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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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본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간호사로 이주하여 정주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거
주국에 정착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연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주생애사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성장과 이주 동
기,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자녀 양육, 이주자의 노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개인
적 측면과 아울러 이주자의 모국과 거주국의 환경을 함께 살펴보아 개인의 삶을 총체적으
로 이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한국을 떠날 때 한국의 경제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1965년 경제
통계에 의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7달러로 대만(200달러)과 필리핀(237달러)에 비례
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그 당시의 한국은 국가적으로도 가난한 나라라는 꼬리표를 떨
쳐낼 수 없었으며 개개인의 살림은 고달픈 현실 그 자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파
독 인력송출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산업화에 필요한 외화획득과 한국 내 실업 해소의 이익
이 있었으며, 개인에게는 가난을 극복할 기회가 되었다. 이와 아울러 여성 개인에게는 사
회적 억압을 벗어나는 출구가 되었다(윤용선, 2014: 426-427). 한편, 파독 간호사가 되어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로 이주한 여성들은 거주국에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거주국에 머물
고자 하였다. 체류 이유에는 귀국 후 직장이 확정되지 않음(33.8%), 독일에서 공부하기 위
함(28.6%), 그리고 18.6%는 독일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다(김조자, 
1975a: 19). 파독 간호사 가운데 일부는 거주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를 한국에 데려와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친
족과 친지들을 거주국에 데려와 유학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이 이주하던 1970년대 모국과의 연결은 먼 곳에서의 연결이라는 형태를 가졌지만, 
교통과 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거주국과 모국의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결과
를 가져왔다. 이주자들은 교통과 과학기술발달 이전에는 거주국에서 소수이며 타자가 됨으
로써 이방인이나 외부자의 삶이 있었다면 과학기술발달 이후에는 외부자이면서도 동시에 
거주국과 모국을 빈번하게 연결하는 이주의 주체자로 변화되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에
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한국인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거주국으로 이주하여 정주하고 결혼함
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한국인 정체성을 조정하고 협상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그들 스스로와 그리고 모국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거주국의 구성원들로 대표되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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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주 후 거주국에 거점을 마련한 파독 간호사들은 모국으로의 다양한 연결과 아울러 모

국에의 간섭을 시도하며, 그 형태는 개인적인 것과 아울러 집단으로도 실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파독 간호사들의 이주생애사를 총체적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생애사 분석을 순차적 연대기로 분류하여 첫째, 유년-청년기, 둘째, 
이주 후-결혼, 셋째, 거주국에서의 삶, 넷째, 노년의 삶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초국적 행위들은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인터뷰
와 자기생애기술지, 자작 수필, 살아온 행적이 담긴 신문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
는 독일 베를린 거주 연구참여자와 오스트리아 빈 거주 연구참여자의 이주생애사로 구분하
여 기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독일 베를린 거주 한인 여성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본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는 모두 4명이다. 연구참여자들
의 이주 시기는 1966년 1명, 1970년 1명, 1972년과 1973년에 각각 1명이 있다. 이들이 이
주한 나이는 20대 초반이 3명이 있었고 25세 1명이 있다. 이주 전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
명, 대학교 졸업 2명이며 자격증의 유무에서는 간호보조원 1명이 있고 3명은 간호사였다. 
이주 전 직업은 4명 가운데 2명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이주하였고 2명은 고등학
교 졸업 후 간호보조 학원에 다니거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던 상태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
하다가 이주하였다. 이들의 이주 이유에는 가난을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와 집에서 빨리 독
립하고 싶었던 것,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미국 대신 독일로의 방향전환이 있
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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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참여자 1 : 성실하고 용감한 자기 삶의 탐험가

연구참여자 1은 1952년에 태어났고 5녀 1남 가운데 3녀이다.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였고 
어머니는 서울 일제 강점기 때 산파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다.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가 교
육을 많이 받은 분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표 Ⅳ-1>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1) 유년-청년기

  ➀ 풍요로운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운수업을 하셔서 재물이 받쳐주니까 부자는 아니었어도 동네에서 우리 집에 전화가 
있었고 일제 전기 재봉틀이 있었고 전축이 있었고 그러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저는 
가죽구두 맞춰 신고 들어갔어요. 가죽가방 메고.”(2018. 10. 03)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하였고 1960년대 한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연구참여자 1의 가정형편은 넉넉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풍요로운 어린 시절
∎ 하얀 눈과 아버지의 코피
∎ 뼈아프게 사무친 모욕감 
∎ 입주 가정교사, 이주의 밑거름

이주 후-결혼
∎ 종이 한 장의 설움
∎ 체류 연장이 거부됨
∎ 결혼, 이주의 바다에 뛰어듦

거주국에서의 삶

∎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 망부가(亡夫歌) 
∎ 기러기처럼 양쪽 나라를 오고 감
∎ 세월 속에 묻힌 청춘
∎ 독일어 바다에서 노 젓기
∎ 안전 최우선
∎ 스며드는 거주국 문화

노년의 삶
∎ 한국,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함
∎ 잘해도 이방인, 못해도 이방인
∎ 이주자, 공중에 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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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고 아버지는 연구참여자 1의 언니인 어린 딸을 데리고 음악회
를 다니는 등 삶의 여유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일본 의과대학에 가고자 했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남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공부할 수 없어서 공부를 중단했기에 평생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도 성경책을 필사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또, 언니로부터 어머니에 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제야 어머니의 평생소원이 공부하는 것이었음을 알았다고 한다. 늘 
공부하던 어머니의 영향은 연구참여자 1이 거주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평생 거주국 언어를 공부하는 습관에 나타나고 있다.

  ➁ 하얀 눈과 아버지의 코피
“아버지가 저 12살 때 급성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겨울인데요. 어느 날 아버
지가 코피가 나더라구요.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코피가 밤에도 안멈추는거예요. 동네에 아버지 
지인분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밤에 지혈하고 큰 병원에 갔더니 병을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몇 달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겨우내 그리고 
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봄에 돌아가셨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의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경제적으
로 큰 타격이 왔다. 집에서 살림만 하던 어머니는 자녀 6명을 위해 경험 없는 사업을 이것
저것 시도하였다. 택시사업을 하였으나 실패했고 빵을 군대에 납품하다가 4.19 또는 5.16
으로 인해 빵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2, 3년 내 모든 재산을 잃어
버렸다. 그런 후 어머니가 손재주가 좋았기에 재봉틀로 삯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
다. 연구참여자 1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므로 아버지의 혈액암 투병과 사망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추운 겨울에 내린 하얀 눈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피는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만큼이나 강렬하게 어린 연구참여자 1에게 각인되었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1이 그의 
삶을 자립의 기반에 놓게 하는 이유의 시작이 되었다. 

  ➂ 뼈아프게 사무친 모욕감 
“제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평생 남의 돈은 엄청 무서운 거라는 것을.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머니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때 못 갚으셨어요. 그
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머니가 삯바느질하는 재봉
틀을 땅에 팽개치더라구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젊은 여자인데 엄마한테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굴욕적이고 모욕적이었었거든요. 그때 그 뼈아프게 사무쳐가지고요. 남의 돈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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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그리고 또 하나 나 스스로는 내가 생활을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야되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엄마 영향이 엄청 컸죠.”(2018. 10. 03) 

이 경험은 여러 가지로 연구참여자 1의 삶에서 중요 전환점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당시 어렸고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
하는 사람을 보았던 그 상황이 뼈아프게 사무쳤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체면의 손상이다. 이 장면이 평온하게 살아왔던 연구참여자 1
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재생되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반복되었던 것 같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 1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으며, 생애 동안 절대로 빚을 지지 않아야겠다
는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육성회비 670원(당
시 연탄 한 장이 20원 이었다함)을 내지 못해 졸업장과 상장을 받지 못했다. 그것 또한, 
친구들 앞에 가난을 들키는 일이 되었으므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연구참여자 1은 어머
니에게 울면서 돈 벌러 간다고 했었다. 이러한 기억 역시 가난으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로 
남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그의 결심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혹독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다가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
던 내면의 갈등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1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넉넉하게 살다가 별안간에 있던게 없어진 그거를 소화시키는게 엄청 힘들었어요.”(2018. 10. 03)

한편,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의 가난은 쉽게 물러나지 않
았다. 그런 때에 연구참여자 1의 언니가 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형편은 조금 나아졌다. 그
러나 여전히 연구참여자 1은 고등학교 재학 때 교과서를 살 여력이 없어서 공부를 계속해
야 할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민할 만큼 상황은 열악했다. 연구참여자 1은 첫째 언니에게 고
마움과 미안함을 늘 가지고 있다. 

“우리 언니는 수십 년 동안 월급을 봉투째 우리 어머니께 가져다드렸어요. 엄청 효녀죠. 그런데 
너무 효녀라서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홀어머니를 두고 결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가슴 아프죠.”(2018. 10. 03) 

언니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후에 연구참여자 1이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삶
의 형태를 지니게 된 이유이다. 연구참여자 1의 가족에게 경제적 빈곤의 그림자가 항상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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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만큼 그 일에서 바람막이가 되었던 언니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항상 연구참여자 
1의 마음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이 독일에서 은퇴할 시기에 막내 남동생이 어머니보다 먼
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매일, 
아무 때나 울며 시름에 잠겨있었고 나중에는 치매에 걸렸다. 그런 어머니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언니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었다. 언니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등의 이유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어머니 곁에 반년씩 머물게 된 
이유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한국에 와있는 동안 언니가 그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였다. 

  ④ 입주가정교사, 이주의 밑거름
“초등학교 애들 둘을 가르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나는 그 학원을 가고 그랬는
데 월급이라야 얼마.. 먹고 자는 것을 우선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빠듯했죠. 어느 때는요 흑
석동에서 서울역 뒤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젊으니까 했죠. 차비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1973년
에 독일로 간거예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1972년 당시에는 간호사로 독일에 가는 것에 관한 광
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1은 파독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입주가정교사
를 1년 동안 하며 서울에 있는 고려학원에 등록하여 간호보조원 과정을 수강하였다. 그리
하여 독일에 간호사로 갈 준비를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의 자립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때이다. 배을규·김대영(2012: 3714)은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학습
의 기회를 탐색하고 학습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지속적
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었고 실업
률이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타개할 기회를 탐색한 결과가 파독 간호사 
이주였다. 이에 따라 학원에 다니면서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을 받으며 삶의 기회를 만들어 
간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1973년에 독일로 이주하였고 베를린에서 왼쪽으로 220km 가면 
나오는 작은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남편이 될 청년을 만났다. 

(2) 이주 후-결혼 

  ➀ 종이 한 장의 설움
“저랑 같이 어떤 여자가 배치되었는데 그 사람이 OO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예요. 그
런데 이 양반이 처음 배정받으며 나한테 “얘 너는 보조원이니까 쟤만 쫒아다니면서 일을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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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가 보조원이래. 그럼 나는 간호원이니까 쟤 쫒아다니면서 일을 배울게.” 그러더라구요. 나한
테. 저를 그렇게 싹 무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엄청!.“(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서독에 처음 도착하여 배정받은 병원에서 만난 한국인 간호사는 한국에
서 정규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은 학원에서 간호보조 과정을 1
년 배우고 독일에 왔다.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배치되었을 때 독일 병원에서 봤을 땐 같은 
외국인 여성 노동자였겠지만 한국인 간호사는 독일 병원의 업무에서 위계를 두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이 정식 간호사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 일은 연구참여자 1의 자존
심에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단지 종이(자격증) 한 
장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임을 깨달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 일단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 말을 빨리 배웠어요. 
빨리 배웠고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맨날 주머니에다가 사
전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휴식시간에 신문보고 단어 쓰고 그랬었어요. 늘 공부를 했어요. 
똑같이 왔는데 그 양반이 이론으로는 많이 알겠지만 가가지고는 그거를 안쳐요. 일단 실무를 빨
리 알아듣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이뻐했었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동료인 한국인 간호사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독일 직장에서도 책임
감 있는 업무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당장 자격증을 취
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 1이 취한 선택은 언어습득이었다. 연구참여자 1의 언
어습득 전략은 독일 간호사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독일의 간호업무나 급여는 
간호사와 간호보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이 깨닫게 된 것은, 간호
사는 책임성이 있는 업무를 하고 간호보조는 책무가 없는 업무가 부여되는 것이었다. 예
를 들면 야간에 근무할 때 간호사는 혼자서 밤 근무가 가능하지만, 간호 보조에게는 그
러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1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의 업무의 차이는 급여
가 아니라 책임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인 간호사가 간호보조였던 자신
을 무시했던 것과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은 연구참여자 1이 거주국에서 자격
증의 필요를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다.

  ➁ 체류 연장이 거부됨
“베를린에 오면 연장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베를린으로 왔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했어요. 베를린 와서 일을 시작하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노동청에서 허가가 안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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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3년 끝나고 집
으로 온거예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독일에 올 때 배정받았던 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고 난 후 체
류 연장을 신청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1973년에 독일에 왔고 1975년에 독일 정부는 공식
적으로 외국인 간호사 유입을 중단하였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기계약된 사람들을 포함하
여 일부는 1976년에도 독일로 입국한 경우들이 있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1973년 이후 독
일에 유입한 간호사들은 체류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1의 계약 기간이 만
료되었을 때는 한국인 간호사들이 독일 정부에 의해 귀국 조치 되던 때였다. 그리하여 연
구참여자 1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서 독일 체류가 비교적 잘 된다는 베
를린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고 베를린에서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직장에서 받아들여도 
독일 노동청에서 체류 허가를 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 1은 한국으
로 귀국할 결심을 굳혔다. 이때 연구참여자 1이 처음 배정받은 병원이 있던 지역에서 알게 
된 한 독일 청년이 결혼 신청을 하였지만, 연구참여자 1은 체류를 위하여 결혼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➂ 결혼, 이주의 바다에 뛰어듦
“한국으로 오니까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보내구요. 그리고 베를린의 주간 잡지 책을 편
지하고 같이 보냈어요. 독일 말 잊지 말고 배우라고. 자기 여름에 휴가 때 오겠다고. 그래서 내
가, 진짜로 결혼할 마음이 있고 진짜로 생의 반려자로 생각을 한다면 오면 내가 결혼을 할게.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에게 관심이 있었던 독일 청년은 연구참여자 1이 체류 연장을 위해 베를린으
로 이사함에 따라 자신도 무작정 고향을 떠나 베를린으로 이사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
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에게 결혼을 신청했지만, 연구참여자 1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독일 청년은 연구참여자 1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편지와 잡지를 보냈다. 독일 청년의 노력으로 연구참여자 1은 ‘당신이 한국으로 온다면 결혼
하겠다’라는 답장을 보냈고 독일 청년은 여름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왔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친정엄마에게 국제결혼을 하면 어떤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한
숨을 쉬었으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그것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인
식이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1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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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그 사람이 반려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결정을 네가 해보라 그러셨어요. 
엄마는 나인은 안하겠다. 그래서 그 양반 오고 나서 부랴부랴 결혼식 청첩장 돌리고 그래서 결
혼을 했어요. 그 여름에. 8월 25일날. 그리고 (남편은) 3주인가 있다가 결혼하고 갔어요. 그리
고 그때 여권이 내가 말소된 상태였거든요. 독일 대사관에 가서 여권 다시 만들고 하는데 반년
이 결렸어요. 결혼 후에. 독일에서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제가 다시 독일로 갔는데 이번에는 
베를린으로 간거죠. 그 양반 사는 데로.”(2018. 10. 03)

국제결혼을 고민하는 연구참여자 1에게 어머니는 그 결정을 딸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연
구참여자 1은 국제결혼을 선택했다. 이 결정은 연구참여자 1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일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국제결혼이 본격적인 이주를 함축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
다. 이 결혼 결정은 연구참여자 1이 이주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지점이다. 그리하여 독일 
청년이 여름에 한국에 나왔고 연구참여자 1의 가족은 부랴부랴 결혼을 서둘렀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독일로 돌아간 후 6개월이 걸려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진정한 
이주민이 되어 남편이 있는 베를린으로 갔다. 

독일에 다시 온 후 연구참여자 1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야겠
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이주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생각이다. 간호보조로 
일할 당시 자신에게 책임성 있는 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자신에게 능
력이 없음이 아니라 단지 그 일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므로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임상병리사 학교와 간호사 학교에 지원서를 
냈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두 곳 모두에서 입학 수락이 왔으나 고민 끝에 임상병리사 학교
에 들어갔다. 임상병리사 학교에 입학하면서 연구참여자 1은 남편에게도 대학에 입학할 자
격이 있는 고등학교 과정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이 아니라 기술학교에 진학하였고 기능
공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남편의 직업은 연구참여자 1의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리
하여 남편에게 대학에 가서 기술자가 될 것을 권유하였다. 

 
(3) 거주국에서의 삶

  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병리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무~지 어려웠어요. 말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의학용어가 다 라틴어거든요. 
밤새껏 공부했어요. 무지하게 공부했어요. 우리 신랑이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테 시집온 건가? 책한



- 60 -

테 시집온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2년 동안 60명 가운데 
20명이 합격을 했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들어간 병리사 학교에서 60명 학생 중에 동양 여성은 연구참여자 1이 
유일했다. 이전에도 임상병리를 공부했던 한국인 학생이 있었지만, 연구참여자 1이 공부하
던 그룹에는 없었다. 이주자였기에 독일어를 공부하기도 바쁜 형편에서 의학용어인 라틴어
를 배우는 것이 몹시 어려웠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이 공부하는 것에서 어느 학교든 ‘쎄
게’ 시킨다고 하였다. 물리, 수학, 화학, 생물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내가 참 못 알아듣는 
표정을 여기(이마를 가리킴)에 썼었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오더니 한국에서 왔느냐고 해
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다 붙는다고.” 이런 친절한 교수가 있었던 반면 
학생이 그 자격증을 받을 만큼 공부하지 않았다면 자격증 시험에서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 
엄한 교수도 있었다. 열심히 공부한 덕에 그 엄한 교수로부터 면접시험 없이 통과하여 60명 
가운데 합격한 20명 안에 들 수 있었다. 

   ➁ 망부가(亡夫歌)
“이 사람은 초등학교 10학년인가 나오고 기계공고를 공부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속이 안찬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그랬어요. 나는 이 학교를 갈건데 당신은 앞으로 
살날이 30-40년 되는데 언제까지 기름 무쳐서 살거냐고. 젊으니까 공부를 해서 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안하겠대요. 몇 번을 끌더니, 제가 “여기 병리학교에 원서 냈어. (나는) 
이제 할거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김나지움 야간 학교에 원서를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 
원서 냈을 때가 27세, 내가 25세였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인터뷰의 상당 부분을 남편과의 추억에 할애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
참여자 1이 남편의 특성을 구술한 부분들을 모아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 1과 그녀의 남편
이 삶에서 어떻게 함께 노력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부부가 학교에 등록하던 당시에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치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음식을 씹지 못하는 상태였다. 연구
참여자 1은 이를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아들의 치아 관리를 하
지 않았기에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이라 여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이 이주여성이지만 
독일인 남편을 대신하여 병원 예약 등을 하여 치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 치아 치료 때문에 
남편은 오른쪽 뺨이 퉁퉁 부은 상태로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에 다시 일하러 가는 것
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연구참여자 1이 임상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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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대학에 입학하였다. 연구참여자 1이 1982
년 6월에 임상병리사 자격을 받았고 그해 8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달에 남
편은 친구들과 한 달 동안 그리스로 오토바이 여행을 떠났다.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는 
연구참여자 1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부부가 서로 문화권이 다르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9월 학기가 시작하고 연구참여자 1은 임신하였다. 연구참여자 1
은 임신하였기에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불안하였다. 그러나 과장인 여자 의사가 다가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의 미열이 떨어지지 
않아 검사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혈액암인 악성 임파선 판정을 받았다. 

“크리스마스에 독일은 생소나무를 사거든요. 그거를 장식해요. 그 나무를 사가지고 오면서 이 
나무가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와의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이다.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요. 남편은 학교를 휴학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이 보름달같이 부었어요...(중
략). 항암치료 받는 날은 애를 데리고 밤에 돌아다녔어요. 애가 잘 때까지. 집에 이 양반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거 항암 주사 맞고 오면 다 토해요. 하루 내내 토하고 밤새껏 토해요
(2018. 10. 3). 그렇게 1년 치료받고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고 엔지니어 디플롬이라고 학사 
받는 거를 점수를 1점을 받았어요. 1점이 A+ 예요. 최고점을 받았어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있는 베를린에서 혈액암으로 매
우 저명한 교수를 찾아갔다. 이 교수는 직원에게는 호되게 가르쳤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연구
참여자 1에게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도움을 주었다. 어떤 날은 혈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암치료 약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맨살을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런 독한 약을 사용
하여 1년 동안의 치료가 끝나고 남편은 대학에 복학하여 최고점수를 받으며 졸업한 후 지멘스
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직업 환경도 좋아졌고 급여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달라졌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이 어색했으며 특히 많이 배운 사람과 대화할 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엔지니어가 되면서 그러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 사회가 개
인의 성취를 인정해주는 사회라고 인식한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오후 2시에 돌아오면 항상 아이를 돌봐주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자전거 타고 수영 가고 극장가고 안 간 곳이 없이 다 갔어요. 아이는 파파아들이예요. 아빠랑 
같이 여행가고 친구처럼 친했어요.” (2018.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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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만약에 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과 같이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생
활방식으로 똑같이 살라 해도 살겠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아내와 아이
를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시어머니의 집은 서독이었
고 연구참여자가 사는 곳은 서베를린이었으므로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동독을 지나
야 했다. 당시는 동독과 통일이 되기 이전이었다. 

“돌아가시기 7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은 갔어요. 가서 목욕시켜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대청
소해요. 매번. 그리고 개도 살았는데 개도 목욕시켜줘요. 나는 개 싫은데. 그래서 우리가 거리
가 멀잖아요. 제발 사람을 쓰라고 우리가 돈을 낼테니까. 그런데 남한테 문을 안 열어줘요. 사
람을 쓸 수가 없어요. 문을 안 열어줘서. 아들이 오면 좋아하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72세이었어요. 할 일이 없고 몸은 힘들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창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독일 노인들이 외로워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가고 올 때 군인들이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하
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에게 안경을 쓰게 했다가 다시 쓰지 말라 했다가(여권 사진에는 
안경을 썼음),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차의 바닥을 거울로 들여다보았으며 불이 대
낮보다 더 환해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계가 삼엄하였다. 이러한 곳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시어머니를 연구참여자 1과 그녀의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규적으로 방문하여 청소
하고 목욕시켜드리면서 7년을 돌보았다. 연구참여자 1과 그녀의 남편은 자주 집 주위의 공원
을 거닐며 산책하였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다시 암이 찾아왔다. 

“어느 날 남편이 기침을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 후 의사는 우리를 앉혀놓고 당신
의 병명이 췌장암인데 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출장 많이 다녔는데 그거 싹 없애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더라
구요. 병가를 내지는 않았어요...(중략). 남편이 사망한 후 우리 아들이 서랍을 열다가 엄마 이
게 뭐지? 하는데 작은 카드 6장, 12페이지에 빽빽이 썼어요. 언제 썼는지도 몰라. 그런데 페이
지 하나가 한 테마야. 첫 번째 테마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전쟁 후에 바깥에서 애들하고 놀
고 그러던 거. 그다음 장에는 자기 초등학교 이야기. 또 한 장은, 결혼하고 애 키우고. 맨 끝으
머리는 자기보다 먼저 죽은 친구들에 관한 얘기. 그래서 12페이지. 한 장 한 장 다 한 테마예
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구나... 그래서 장례식 때 그 사람(장
례사)이 그거 읽었어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췌장암 선고를 받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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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암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겨낼 것으로 자신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 후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회사 동료는 
자신의 부인이 1년 전에 백혈병으로 먼저 갔을 때 했던 장례절차를 유에스비에 담아 와서 
옮겨주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의 남편은 본인의 사망 후 편지 보내야 할 곳, 아내가 해
야 할 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전화, 차, 보험 등등의 명의를 바꾸었으며 이를 
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미리 장례사에게 가서 꽃, 노래, 옷, 관 등을 계약하고 
유골함 색깔을 정하는 등 자신의 사망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준비해 놓았다. 연구참여자 1
의 남편이 12장의 카드에 적은 주제들의 기록은 장례사가 고인의 행적을 이야기할 때 읽을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 같다고 했다. 장례사가 너무나 독특하다고 자기에게 달라고 했지만, 
내용만을 보내주고 원래 기록은 아들이 보관하고 있다. 

   ➂ 기러기처럼 양쪽 나라를 오고 감
“돈 벌어야겠다. 그런거였었죠. 절박했었어요. 저희 그때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애초에 뭐가 없었으면 덜 할텐데 좀 넉넉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으니까. 월급 중
에 반 보냈어요. 3년 동안 꼭 반씩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결혼해서 갔으니까. 가끔씩 엄
마한테 돈을 드리고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런데 저는 남편 몰래 돈 집에다 주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도 가정경제가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절박함
이 함께 떠오른다. 독일에 간호사로 이주한 후 가족에게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보냈다. 
그리하여 당시 언니 혼자서 감당했던 생계의 짐을 함께 나누었다. 연구참여자 1은 아버지
의 사망 이후 그들 가족에게 닥친 경제적 빈곤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것은 절대로 남에
게 빚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설정한 이유가 되었다.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제적 풍요로움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 1은 2020년 현재에도 독일에 자기 집이 없고 월세로 살고 있다. 월세로 사는 이유
는 집을 사려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은 후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를 피하려는 이유였다. 집은 필요하지만, 은행 빚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어떤 뜻하지 않
은 일에 의해 자신이 겪었던 것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빚을 내어 집을 사는 일
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월세로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의 가족은 집을 사지 않은 대신 친정 가족을 자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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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좋으니까. 나는 진짜로 많이 왔었거든요. 엄마를 제가.. 나는 엄마같이 안살아. 엄마가 싫어. 
그러면서도 엄마를 엄청 따랐다고 해야할까? 나 결혼했을 때 내 동생들이 결혼 안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형부형부 하면서 잘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조카들이 이모부 하면서 잘 따라주고 그
러니까 그때 친척 그런 분위기가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식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거야...(중략).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와도 사촌들하고 떨떠름하고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거주국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녔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쁘
다고 했을 만큼 어머니를 닮아 솜씨가 좋았다. 연구참여자 1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바
느질 솜씨도 좋았던 것에서 엄마를 닮았으나 어머니의 삶은 연구참여자 1이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 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좋아서 해마다 가족을 이끌고 한국으로 오는 연구참여자 1이 있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과 
본인이 벌었던 월급을 모았다가 한국에 자주 오갈 때 한꺼번에 사용하곤 했다. 연구참여자 1
은 집을 사지 않은 대신 가족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친정에 오면 친정 가족들이 남편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편도 한국에 와서 아내의 가족과 지내는 것을 즐거워
하였다. 이 가족이 집을 사지 않으면서까지 한국에 자주 나온 궁극적인 목적에는 아들과 친
척의 연결에 있다. 시집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이 있었으나 남편의 형은 연구참여자 1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가족 간에 교류가 적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친정 가족
과 교류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자주 만나서 서로를 알고 이해함으로써 혼자 있는 아들이 
한국의 조카들과 정서적으로 가깝게 연결되기를 바랐다. 그러한 노력을 들인 지금 모든 친척
과 친밀도가 똑같게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형제의 자녀들과 아들의 친밀감은 이들의 
자녀세대인 3세대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초국가주의의 연계성의 일환이다. 거주국
에 뿌리를 내리는 자신의 가족과 친정 가족의 연계를 송금과 친정방문을 통해 이어나가고 있
다. 더욱이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친정에 보내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게 함으
로써 문화적, 정서적 연결을 목적한다. 

“얘가 한 3학년쯤 되니까 어느 날은 안가겠다고 따져요. 내가 왜 주말학교를 가야되느냐.. 왜냐
하면 지 친구들은 주말에 축구를 하고 놀러가는데 나는 왜 거기를 가야하는지 설명을 하래요. 
그래서 애한테 설명을 했죠. 니가 알다시피 거기가면 이모도 있고 사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
런데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네가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설명을 했어요 30분 이상을. 그
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소리 않고 갔어요. 가면은 많이 배우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두 
마디라도 듣잖아요. 제일 많이 도움이 된 거는 한국에 자주 온 거.”(2019.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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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1은 7년 동안 한글학교 교감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운데 일정 기간에는 교장
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일주일에 한 번 주말인 토요일에 2시간 동안 한글학교
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도록 하였다. 자녀가 거주국에서 공부의 양이 많고 친구들과 놀이하
는 시간을 빼면서까지 한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 1은 가족
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설명이 연구참여자 1의 아들에게 설득이 된 것은 
이 가족이 자주 한국의 친지를 방문했고 그것을 아들도 즐겁게 여긴 이유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의 아들은 한국의 외사촌들과 최소 1, 2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놀았기 때문
에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습득이 필요한 일이었음을 이해한 것이다. 한국어 교육은 자녀와 
한국과의 연결이 세대를 지나서도 계속되는 것과 자녀의 한국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모국에 있는 친지와 연계를 지속하도록 역할 한다. 

   ④ 세월 속에 묻힌 청춘  
“그런데 막내 남동생한테는 조금 감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밥도 굶을 지경이었고 그런데 남동생이 학교 다닐 때는 웬만큼 살만했어요. 제가 독일에서 벌어서 
여기에 부치면 동생들 등록금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얘는. 그래서 얘
가 책임감이 없다고 할까. 얘는 지가 돈을 벌어서 쌀 한가마를 사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휴가오면 싸움을, 제가 동생한테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우리 양반이요. 어느 해는 
그래요. 올해는 제발 동생하고 트라블 하지 말고 아무소리 말고 그냥 오라고.”(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스스로 이주를 선택했으나 그 배경에는 가족이 있다. 그리고 이주 후 3년 
동안 월급의 반을 송금했다. 그리하여 가족을 굶주림에서 헤어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3년을 지속한 돌봄 노동자의 애환은 이야기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
다. 개인의 가슴 속에서 녹여내고 성찰함으로써 세월 속에 흘러가는 일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만을 위한 이주 행위는 아니었을지라
도 그 삶에 흘러가 버린 자신의 청춘을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위로 언니들과 아래로 여동생들의 경우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한다고 하
였다. 그런 딸들과는 달리 남동생은 자기 밥벌이를 하지 않고, 장성해서는 남동생이 가게를 
하였는데 그도 직원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취미활동을 하며 삶을 여가처럼 사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고 그야말로 난리를 쳤다. 연구참여
자 1의 남편까지 남동생과 트라블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다. 연구참여자 1은 가족과 함께 
자주 한국에 나왔다. 방문 때마다 남동생과 갈등이 있었다. 이여봉(2011:45)은 떨어져 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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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잦은 만남을 가질 때 상대방의 생활에 관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
와 이해관계가 불일치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처럼 친정 방문주기가 비교적 짧은 경우 이주한 딸들의 친정 살림에 대한 
‘간섭’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1은 독일로 이주하여 친정에 송금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동참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참여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친정방문을 통해 친정 가
족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간섭은 간섭 당사자가 간섭 대상자에게 자신의 존재
를 인지시키는 하나의 표시이다.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연구참여자 1의 행위는 친정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구
축이며 인정 요구의 일면이다. 즉 연구참여자 1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외부(친정 가
족, 남편, 아들, 이웃 등)에 지각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간섭의 행위는 자신이 이주
자로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 기제일 수 있다. 연구참여자 1의 동생과의 갈등은 남동생이 먼
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치매로 이어지면서 일단락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가 사용
하던 집을 언니와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친정에 안착하게 되었다. 큰 언니는 어
머니의 상가주택 위층에 살고 연구참여자 1은 아래층에 산다. 둘째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갔
으므로 가정경제에 부담을 끼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두 여동생은 연구참여자 1이 교
육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하게 도왔으며, 남동생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연구참여자 1이 
어머니의 집을 기반으로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반 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⑤ 독일어 바다에서 노 젓기 
“제가 40-50년 (독일에서)살아도 독일 사람같이 말을 못 해요. 내 아들이지만 독일에서 공부
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렇게 느끼는게 많아요. 나는 그렇게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소통을 못하거나 그런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말을 잊어버
리고 그러는게 굉장히 은근히 걱정이 되나봐요. 작년에 공항에 나오면서 엄마 책 좀 가져가서 
읽어요. 그러는데 엄마가 말을 못 하면 심각하게 트라블 있어서 안되니까 말을 잊어버리면 안되
니까 책을 사주더라고 공항에서.”(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살아오면서 늘 독일어를 공부했다. 인터뷰 때 연구자에게 보여준 핸드폰
은 독일어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독일어를 잊지 않기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하는 노력의 
하나였다. 연구참여자 1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머물다가 독일로 복귀한다. 그러면 
독일 친구들이 독일 발음이 좀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늘 독일어 
공부를 한다. 연구참여자 1에 따르면 독일에 사는 한국인 부모들이 집에서 한국어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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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도 아닌 그런 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일상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후 부모와 독일인으로 자란 자녀들 사이에 ‘대화’는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심한 불화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한국어를 부모처럼 
구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부모 또한 자녀만큼 독일어를 구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독일에 이주한 한인이 그들의 자녀와 ‘대화’하는 것에는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1은 스스로 독일어를 그의 생활의 중심에 놓아두고 늘 공부하고 
발음을 연습하고 책을 읽고 독일 뉴스를 한국에서 듣는다. 그렇게 연습하고 노력함에도 언
젠가 아들이 e 발음이 들어간 것을, 자꾸 교정해 주어 연구참여자 1이 대단히 화를 낸 일
이 있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들이 어머니의 발음을 교정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
만, 어머니에게 남편이 없는 현실에서 어머니가 걱정되었던 것 같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
음을 상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사과를 하였고 더는 어머니의 발음을 교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신 어머니가 독일어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도록 책을 사준다. 국
제결혼 가정에서 언어(거주국 언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는 이주자와 그의 가족의 삶에서 상
호이해로 이끌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언어가 원활하지 않다면 이주자들
의 가정 내에서와 사회에서 소통하고자 할 때 상호이해로 이끌리지 못하게 된다. 한편, 연
구참여자 1은 노년이 되어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발화되지만, 거주국 언어는 지속하여 노력
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거주국 언어 능력의 낮은 정도는 이주자의 삶이 
노년에 더욱 외로워질 가능성을 갖는 이유이다. 

“애 아빠는 독일 사람이기는 하지만 독일어는 빵점이예요. 독일어를 진짜로 하기는 하지만 엉터
리로 하고 문법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은 총 관리를 했죠. 애 학
교를.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마다 책이 있잖아요? 교과서. 그거 말고 내가 책방에 가
서 부교재를 산거예요. 내가 봐가지고 그거를 물어본거죠. 애가 1학년이고 2학년인데 여기에다 
어떤 책을 보충해서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죠. 내가 샀어요 그 책을.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애 공부 가르쳐주면서.”(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자녀가 독일에서 잘 적응하도록 처음에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같이 사용
하였다. 그리고 아이가 학령기가 되었을 때 남편이 독일 사람이지만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학생용 교재를 보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했다. 그리고 아이
의 받아쓰기를 계속 연습시켰다. 그 결과 자녀는 김나지움에 가는 학생 그룹에 속했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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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졸업했다. 연구참여자 1이 자녀의 거주국 언어에 공을 들인 이유는 자녀는 독일인으
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⑥  안전이 최우선
 “나는 평생 내 돈을 갖고 있어야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살아갈 내 
돈을 벌어야되겠다. 안전 뒤로다가 독일말로 지셔하이트(Sicherheit)8)가 항상 있어야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었어요. 늘. 그래서 내가 직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50살에 이
력서를 넣은 거예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독일에서 병원을 줄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기를 거쳐왔다. 당시 새로 
뽑는 인력은 젊은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력이기에 급여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 1처럼 오래된 경력자는 급여를 많이 줘야 하기에 새로 뽑는 일은 드물었다. 연
구참여자 1은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시기 이전부터(통합에 대한 예고를 미리 병원에서 알
렸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여러 병원에 지원해 놓았다. 그리고 이전 병
원에서 9월 30일까지 일하고 10월 1일에는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였다. 새 직장은 같은 
임상병리 일이기는 하였지만, 사람도 새롭고 컴퓨터도 다르기에 오십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
에서 적응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했다. 연구참여자 1은 혈액학을 했기에 종일토
록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보고 그것을 독일어로 설명을 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이 정확하게 보고 설명한 자료를 통해 의사가 진단을 내릴 수 있기에 이 일
은 매주 중요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1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20년을 근무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이 새로운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므로 남편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그만두고 쉬도록 권유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1은 그 직장에서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라는 심정
으로 버티어 냈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이 자신의 울타리가 되지 못할 상황을 위
한 대책이 필요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했다. 그것은 어린 시
절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게 된 자립의 필요성이 각인된 때문이다. 그리고 이주여성
이었기에 거주국에서 자신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자녀와 함께 안정감 있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었다. 그랬기에 엄청난 스트레스
를 동반하는 새 직장에서의 적응을 이겨냈다.

8) 안심, 안전, 확실성이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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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음에 남편이 만약에 없을 때 내가 돈 없어서 저런 설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금
을 하는 게 늘~ 박혀있어요. 머리에. 나는 이다음에 혼자 살게 되면 내가 굶으면 어떻게 하지 
춥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춥고 배고픈 것을 어렸을 때분터 알았기 때문에 나 그게 싫거든요. 
명품백 저는 그런 거 관심없어요. 그런거 이해못하는 사람이예요. 그런게 자기 수입이 있는 만큼
만 사야지 그거를 넘으면은 빚이 되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했으면 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살
아요. 여기에서도 살다 저기에서도 살다, 하고 싶은 거 하고.”(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
게 살아왔는지를 보았으므로 늘 저축을 하며 살았다. 현재는 연금이 나오므로 더는 저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도 연구참여자 1은 금전이 생기면 저축부터 한다. 그리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지금은 한국과 독일을 반반 오가며 살아간다. 모국과 거주국을 오가
며 살아가는 형태는 파독 간호사들이 가지는 로망 같기도 했다. 거주국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간극을 모국에 와서 해소하고 모국에서 다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거주국
에서 채우는 방식으로서 선호되는 듯이 보였다. 연구참여자 1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노년
을 사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한국과 독일에서 같은 취미생활을 한다. 

“한국에서 월요일에는 영어를 배워요. 수요일은 시청에서 하는 하모니카가 있어요. 하모니카 하는 지가 
3년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은 옛날부터 독일에서도 그렸으니까. 그래 일주일에 세 
번을 나가요. 독일에서는 한국 사람이 하는 합창단. 그리고 그림하고 영어 배워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이유는 친정어머니의 간호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특별히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나 오랫
동안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생활을 하면서 옛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도 하며 한국에 삶의 
장이 형성되었기에 양쪽 국가에서의 삶을 유지한다. 연구참여자 1이 양쪽 국가를 오가며 
살아가는 초국적 이주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도 크다. 한국 정
부는 재외동포재단을 만들고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장기체류할 경우 거소증을 발급한다. 이로써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법적, 제도적, 경제적 등의 이유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러한 제도적 장치가 연구참여자 1의 초국적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역할이 된다. 연구참여자 
1은 취미생활도 한국과 독일에서 같은 취미를 가지며 생활한다. 이러한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새롭게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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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스며드는 거주국 문화
“한번은 친구가 주말에 놀러 오는데 제가 항상 은행에 저금해서 현금이 없었어요. 주말에 은행
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인한테 주말이라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
어봤어요.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돈이 있으니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몇백 마르크를 빌렸어
요. 그런데 깜짝 놀란게 그걸 빌려주면서 차용 증명서를 쓰시더라구요. 그 부인이. 3년 동안 왔
다갔다 했는데... 썼죠. 그리고 월요일에 당장 은행 문 열자마자 돈 찾아다 드렸거든요. 그런 문
화를 접하게 되면, 아, 내가 여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도 저한테
도 점점 스며드는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 사고 이런 게.”(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이 젊었을 때 독일에 적응하면서 사귀게 된 한 독일인 가족이 있다. 그 가
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고 자주 그 집에 방문하여 음식과 문화를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
어 같이 먹기도 하고 비슷한 나이의 자녀들과는 친구가 되었다. 그 가족의 부인은 따뜻한 
사람이었고 몇 년을 지내와서 서로의 심성이 어떠한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차용증을 
쓰자는 것에 연구참여자 1은 놀라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차츰 독일의 문화가 이렇구
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독일 문화의 특성으로 행동하
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은 차용증을 쓰는 독일의 방식을 자신의 경우에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방식의 표현양식을 
기꺼이 수용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며 살아왔다.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대화방식
은 한국 사회에 다시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한국 친구들에게 한국 사람 같지 않
고 독일 사람 같아서 낯선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저한테 독일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중략). 독일에서는 까망이든지 하양이든지 해야지 
회색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간에. 대강 이런 것도 없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동창들이 여행을 간대요. 버스를 타고 밤새 가서 아침에 도착하
면 하루보고 그렇게 한 대. 내 나이에 미쳤다고 밤새 버스를 타고가요? 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안 해’라고 얘기 안 해도 된대요. 어차피 안될건데 나중에 결
정돼가지고 안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런 자리였었는데 얘
기를 안하고 뒤에가서 하더라구요. 처음에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몰랐죠.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안 해. 이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하고 있다가 어차피 안 할건데 안 가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2018. 10. 03)

한국과 독일은 대표적 고맥락/저맥락 문화권의 나라이다. 한국의 대화방식은 고맥락 패턴
으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 상세한 배경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의사소통 분위기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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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직관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그러므로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화행의 행간을 읽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독일과 같은 저맥락 문화권은 이질적이고 이동이 심하
고 사회변화가 빠르며 공통적 경험이 적은 사람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공통 경험이 적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언어표현 자체에 상세한 배경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필
수적이다. 독일인들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메시지가 상세하고 명확하기
를 기대한다(김난영, 2019: 29-27). 연구참여자 1은 민족적으로 한인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20대 초반까지 한국 문화권에서 살았다. 그런 후 독일로 이주하여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의 
두 배 가까운 세월 동안 거주국에서 살아왔다. 이주자로서 연구참여자 1이 거주국에 적극 동
화하며 살아왔음은 의사소통에서 문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연구참여
자 1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거주하지만, 한국에서 독일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므로 친구들
로부터 독일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연구참여자 1의 저맥락 문화권 형태의 의사소통 행위
는 고맥락 문화권에 속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질적인 행태가 되므로 같은 민족이고 친구이
지만 서로가 이질성을 감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4) 노년의 삶

  ➀ 한국,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함
“한국 사람들은 내가 즐겁자고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리고 피해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서양
사람은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게. 피해 안 주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시끄러워요. 뭐라그럴까 
안하무인이랄까? 그런데 서양사람들은 절대 안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내꺼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꺼는 여기서부터 요기까지 내꺼이고 여기서부터 남의 거잖아요? 그럼 남의 것 영역은 상관없
어요. 내 울타리 안에는 깨끗한데 그 바깥은 깨끗하던지 말던지 상관없고. 내 쓰레기도 거기다 
버리고. 우리집 건물이 상가건물인데 3층에 애들이 많이와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카페인
가봐요. 교복 입고 오니까. 참 애들이 침을 그렇게 뱉어요. 내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그 아
줌마는 미안해가지고. 거기 침 뱉지 마세요. 주인이 써붙여놨어요. 근데 애들이 보는 앞에서 뱉
어요 침을. 무슨성격이냐고 그게.”(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3년 전에 한국에서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길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
서 즉시 그 중학생을 불러서 “이봐요 학생.. 그거 주워요.”라고 하였다. 그때 여자 중학생은 가
만히 연구참여자 1을 쳐다보았고 남자 중학생은 조금 후에 담배꽁초를 주웠다고 한다. 친구들은 
이 일을 보고 운이 좋았다고 하였지만, 연구참여자 1이 보기에 그 아이들이 원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아이들이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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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는 어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침을 뱉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어
른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어른들은 침을 뱉으면서 아이들에게 침뱉
지 말라고 하면 아이들이 지키겠느냐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이 한국 사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만 아니면 되는 태도, 남의 영역에는 자신의 쓰
레기를 버려도 내 영역은 침해를 거부하는 행위, 남의 행복보다는 나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태
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인터뷰하던 날 옆 테이블의 한 무리는 실내가 쩌렁쩌렁하게 웃
고 떠들고 있어서 인터뷰 내용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연구참여자 1이 이야기하는 내용
을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증거 해주는 것 같았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 사회 내적으로는 
이러한 부실함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돕자는 것인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TV에서 보면 기아, 아프리카 어디에서 굶고 있습니다... 뭘 전해주... 좋아요. 좋
은데 언제부터 한국이 지네들이 밥 먹고 산다고 그렇게 가서 눈물 뚝뚝 흘리고 도와달라
고.......(중략). 내가 열 받는 것 중의 하나는 젊은 애들이 벤츠타고 다니는 거. 여기 부모세대
들이 일한 돈으로다가 지네들이 그 덕을 보는 것이지 지들이 일으켜서 지들이 벌어서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굶어보지 않아서 참 뭐라그럴까...(중략). 여름에요. 다니면서 
보면은 이만~한 브라운색 루이뷔...가방인가 뭘 들고 다녀요. 다 똑같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저런 것을 들고 다녀야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굶어본 기억이 없어서인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행세하
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남의 눈을 의식하여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허례허식을 앞세우는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1이 한국을 떠날 때는 세계 최빈국의 
상태에서 허덕이던 한국이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은 굶어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였다. 
가난이, 그리고 빚이 사람의 체면을 어떻게 바닥에 내동댕이치는지를 보았다. 그렇기에 굶어보
지 않은 젊은 세대가 부모의 재력에 편승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남동생을 보는 것처럼 허황하
고 위태롭게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 연구참여자 1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어릴 때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풍족했던 가정경제는 아버지의 부재로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이후의 삶
은 가난의 불편과 체면의 손상, 무시됨, 지독한 자기 극복의 시간으로 연결되었다. 현재 한국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힘인 것이다. 남에
게 보여주기식의 행위,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회 풍조 등으로는 지금까지 이룬 한국의 놀라
운 성장을 지켜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처럼 말이다. 
한국의 어른들은 말로만 가르치고 실제로는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죽은 가르침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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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것은 기대하는 가르침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어른이 먼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함을 연구참여자 1은 상기시켜준다. 

  ➁ 잘해도 이방인, 못해도 이방인
“옛날에는 코트도 만들고 투피스도 다 만들어 입고 다녔어요.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앞에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나를 쳐다보더라구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한테 독일어를 할 줄 아느냐고 하
더라구요 그래서 할줄 안다고 했더니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내 생각이 아, 나는 여기서 죽었다 깨도 외국인이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살면서 내
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않고 살았거든요. 거울보며, 맞다 독일 사람 아니구나..., 어느 해인가는 바이
에른 지방에 갔더니 빵을 사러 갔는데 나보러 어떻게 그렇게 표준어를 잘 쓰느냐 그런거. 그래서 나는 
독일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살면서 외국인이라고 느끼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난 그것에 대해서 독일에 굉장히 감사해요. 일자리에서도 한 번도 외국인이라... 그 
대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면 눈치보고 욕 들어요. 독일 사람들한테.”(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솜씨 좋은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연구참여자 1은 독
일에서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독일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
면서 살아왔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1이 독일어를 잘하거나 독일 문화에 익숙해서라기보다는 독일 
사회에서 이주자를 특별히 구별하여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직장에서 일할 때 연구참여
자 1은 자신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렇지
만 동양 여성으로서 서구세계 구성원과의 외모 차이는 연구참여자 1을 어쩔 수 없는 외부인으로 
구별되도록 이끌었다. 외국인인 연구참여자 1이 독일어를 하는 것, 그리고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
를 구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그 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되기도 하였
다. 연구참여자 1은 독일에 살면서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았던 독일 사회에 감
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로드(Load, 2016: 86-89)는 독일은 외국인에 대하여 눈에 띄지 않게 
지극히 배타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들려주고 있다. 그는 신나치주의에 소속된 
독일인이 극소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꽤 많은 독일인이 신나치주의자들의 의견 표출방식, 패션 
기호는 거부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관점에는 크게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에게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외국인 사절’에서 외국인은 앵글로 색슨 계열의 외국인
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독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독일 경제에 이익을 주는 직업인이
라면 더 많은 존중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숙련직 또는 반 숙련직에서 일한다면 하층민으로 평
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종과 피부색만이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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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로 이주한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에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이주하였으며 독일인들이 
기대한 이상으로 업무의 능률을 보여주었기에 독일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렇지만 독일 
사회는 그들의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외국인 노동자였던 파독 간호사들을 귀국 조치하였다. 
한국 간호사들은 환자를 인간으로 대우했지만, 독일 사회는 파독 간호사를 노동력으로 인식
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이 독일에 정주하고 독일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독일어를 잘해도, 그리고 독일어를, 못해도 독일 사회에서 외국인이 된다. 그래도 
독일 사회에서 살아온 연구참여자 1이 외국인이어서 차별을 겪지 않았다고 느낄 만큼 독일 
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성숙한 태도가 있었음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➂ 이주자, 공중에 뜬 사람
“나는 거기 가서 안 살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답이 안 나온다고. 왜냐하면, 내 친구들 
보면 어떤 애는 장사하느라 힘들게 살았고 어떤 애는 농사지면서 고생했고 어떤 애는 땅을 사
서 땅값이 올라가서 부자가 됐고 그런데 걔네들 이야기하는거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한두 
시간 동안 뭐 안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나오지만 아쉬운게 많죠. 한 친구가 이제 자기도 1박2일 
여행을 간다고. 남편한테 해방을.. 그걸 굉장히...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저렇게 살았을까.. 굉
장히 삶이 좁은거예요. 나는 거기서 살면서 오만데를 다 다녔잖아요. 오만거를 다 캐고 다니고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바래다준 것도 아니고 난 내가 혼자 스스로 다녔거든요. 그거
를 여기서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살아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이주 후 노년이 되어 다시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만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비교한다. 
여기에서 이주의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 1의 삶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삶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주체성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보고 느끼는, 주체성과 자율성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삶이 다르다고 느낀다. 여성으로서 자신이 한국에 살았다면 자신이 거주국
에서 가지는 삶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
율성과 주체성이 이주가 연구참여자 1 에게 미친 영향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자율
성과 주체성은 연구참여자가 이주를 통해 가지는 긍정적 부분이다. 그러나 이주의 또 다른 
측면에는 이주자가 노인이 되어서 거주국의 노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독일의 노인들 커뮤니티에 아직 안 갔는데 거기 가서 어쩌다 노인들 모여서 얘기하고 그
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
거든요. 그 사람들의 유년기 그런 게 생소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 사람들의 젊었을 때나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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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거나 이런 거를 내가 전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 노
래하면, 다 아는 노래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얘네들도 그런 거를 한다면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공감이 안 되죠.”(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지 않은 이주자와 원주민의 노년은 같은 지역에 
존재해도 과거 존재했던 시·공간이 다르므로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이야기하였
다. 물론 노년의 모든 여가 활동이 어릴 때의 추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러나 이주자와 원주민이 자라온 정서가 다르고 두 그룹이 삶의 어느 시·공간에서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으로써 공감대가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
에서 노인의 여가를 준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문화를 모
티브로 한 활동을 한다면 노년의 여가가 문화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러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도 문화를 소재로 한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연
구참여자 1은 한국의 친구들과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친구들이 가족들도 있고, 자기 시댁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도 위층 친구, 
옆집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 김
장철이 되면 친구들 만나면 고추를 얼마에 샀다느니 그러는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
본 적도 없고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듣고 있죠. 고추를 얼마에 
사느니 검은 고추를 사느니 나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2018. 10. 03)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초등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한국의 노인 커뮤니티에
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막상 동창들을 만나면 동창들은 시집과 윗집, 옆집 친구들이 있
는 반면에 자신은 한국에 그러한 연결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
라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40년 이상 김장을 할 필요가 없는 문화권에 있었고 현재 한국에 
있지만, 김치가 친구들만큼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니다. 한국인에게 김치는 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생활이고 문화이지만, 연구참여자 1 에게는 김치가 생활도 문화도 아닌 그저 다른 반
찬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 김장과 고춧가루에 관해 대화할 때 자신은 그 
안에서 동질성을 찾지 못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이주로 인해 끊어진 한국과
의 문화적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1973년부터 2007년까지는 딱 끊어졌던 거예요. 2007년에 인터넷이 연결돼서 내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데 거기는 문화, 사회 이런게 나한테는 백치예요. 백치. 내가 여기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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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와도 와서 몇 주만 있다가 가고 그런 거지. 연속극을 그때 내가 더 많이 본 것도 한국을 
배우면서. 80년대 90년대 연속극을 보면은 그때 당시 살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 아침에 인사를 한 대던가 그런 거 나는 모르잖아요.”(2019. 02. 28) 

연구참여자 1은 이주를 한 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서 자신은 백치와 같
다고 인지한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이유는 드라마에 당시 한국 사회의 문화
가 있기에 이주함으로써 생긴 모국과의 문화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학습
하였다. 결국,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주하여 다른 문화권에 속한 연구참여자 1은 유년 
시절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만났어도 함께 공감하거나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친구
들과 만나 몇 시간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오지만 마음 한쪽에는 독일에서 생의 절반 이상을 살
아온 자신과 친구들과 마음 깊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이주하여 살아
온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적응해 온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국과 모국 양쪽 사회에서 
연구참여자 1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공중에 뜬 사람, 주변인, 외부인처럼 느껴진다. 

“저는 가끔 그래요. 저는 공중에 뜬 사람이라고. 독일의 어느 심리학 학자가 저 같은 사람에 대
해 말하기를 거기서는 떠났지만, 아직 여기 도착이 안된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말 맞아요. 
여기(한국)서는 떠났는데 아직 독일에 도착이 안됐어. 나는 여기(한국)도 아니고 여기(독일)도 
아닌거예요. 그거 맨날 그래요.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2018. 10. 03)

이주여성으로서 연구참여자 1은 스스로가 한국인도 아니고 독일인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양
쪽 문화에 모두 적응하고 이해하여 그로 인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하며 여기와 저기에 속하
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이주하여 거주국 독일로 출발했지만, 독일 속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
한다. 그러므로 거주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
와도 자신이 있을 자리는 없다. 문화의 차이는 이주자가 거주하는 사회, 그리고 모국 사회에서 타
자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1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이주의 영향을 개인적 영향, 모국으로 연결하는 초국적 활동, 거주국에서의 문화적응, 
이주자의 삶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 1의 이주의 영향은 자기 삶의 주체
성을 형성해간 것에 있다. 삶에서의 주도성은 이주를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갖게 되었는데 그것
은 거주국으로 이주함으로써 혼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했던 환경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이주한 한국 여성에게 덜 억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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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자율성과 주도성,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의 주체성은 이주를 통해서 연구참여자 1이 획득한 삶의 중요 요소이다. 

둘째, 초국적 이주자의 행태로 모국과의 연계가 있었다. 이는 자녀가 친정의 친지들과 
정서적으로 연계됨을 목적한다. 그리하여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초국적 행위임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자녀에게 두 
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역할이 되었다. 자녀는 거주국 정체성의 바탕에 어머니의 모국인 
한국인 정체성을 추가함으로써 삶의 역경에 대처할 방편이 두 개가 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1은 거주국에 집을 사지 않고 해마다 1년 동안 모은 돈을 한국에 오가는 
때에 사용했다. 초국적 연계는 시간의 여유와 경제적 여건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적응에 있다. 여성과 남성에게 있어 결혼은 생의 전환점이 되기
에 충분하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가져오는 생의 전환점은 이주자로의 삶으로 이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개인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하든 그것은 개인을 양쪽 문화 사
이에 위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을 가게 됨을 의미한다. 이 일은 국제결혼
을 선택한 개인과 자녀들의 생애에서 끊임없는 정체성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이끈다. 연구참
여자 1은 오랜 거주국 생활에서 자신이 독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러나 현실은 연구참여자 1이 독일 사회에서 무엇을 잘해도 무엇을 잘하지 못해도 여전히 이
방인의 위치에 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이 한국에서 이주하고 정착하기 
위해 거주국으로 출발했지만, 아직 거주국에 도착하지 않은 공중에 뜬 사람으로 규정한다. 

넷째, 이주자의 삶은 경제적 안정, 정서적 외로움이 있다. 연구참여자 1은 어렸을 때의 결심으로 
젊었을 때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노년에는 안정되게 살 여건이 되었다. 독일의 정년퇴직은 만 65세
였다. 그러나 약 10년 전쯤부터 차츰차츰 길어져서 지금은 67세가 되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연구참여자 1은 연금수령 할 때 65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1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조금 일찍 연금수령을 하게 되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남편 연금의 60%를 수령 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1이 은퇴할 때만 해도 65세 + 2, 3개월 더 근무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1의 남편도 병환으로 
고생했지만, 연구참여자 1 자신도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아플 때 독일 사회의 
복지로 부담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에 대하여 독일에 이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자신이 독일 사회에서 이방인이 되고 자신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독일
인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 독일에 이주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그것은 자신의 삶
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주자의 삶은 거주국에도 모국에
도 안착하지 못하는, 즉 양쪽 문화에서 이방인이 되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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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2 : 늦깎이 낭만 학인(學人)

연구참여자 2는 1950년 시골의 대 농가에서 태어났으며, 큰어머니의 형제들과 자신의 어머
니의 형제를 합쳐서 13명의 형제가 있었고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표 Ⅳ-2> 연구참여자 2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1) 유년-청년기

  ➀ 복잡한 가정사
“큰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에 집이 일곱 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외동이었기 때문
에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죠. 아들을 낳아야 자손을 이어갈 수 있으니
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결혼을 하셔서 첫째, 둘째를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걱
정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결혼을 시킨거예요. 둘째 어머님이 제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일곱 
집이 들어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큰어머니 사시는 집. 우리 어머니 사시는 집 전부 다 같은 울
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아들이 외동이었기 때문에 옆에 두고자 하였고 연구참여자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복잡한 가정사
∎ 등 돌린 형제들
∎ 새옹지마
∎ 이주, 새로운 세계로

이주 후-결혼

∎ 즐거웠던 기숙사 생활
∎ 빠리지엔느(Parisienn)로 살아보기
∎ 운명의 이끌림
∎ 결혼, 갈등 속으로

거주국에서의 삶

∎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
∎ 이혼, 아이들의 상처
∎ 빈 둥지에 홀로 남아
∎ 자녀의 정체성 갈등
∎ 독특한 동거형태

노년의 삶

∎ 은퇴 후 대학 진학
∎ 모국 종교의 위안
∎ 자기 성찰과 사회와의 친목
∎ 향수,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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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아버지는 외지에 나가지 못했으므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외아들을 항상 옆에 두기 위해 아들 대신 이웃 학생을 공부시켰으며 그 
사람이 미국 유학을 다녀와 행정 관직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에 친일파 이력이 있었으므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일은 후에 연구참여자 
2가 간호사로 독일에 가려고 할 때 결격사유가 되었다. 파독 당시 할아버지의 친일파 이력 
때문에 독일행이 거절되었을 때 아버지 대신 공부한 사람의 도움으로 연구참여자 2가 독
일에 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결혼시켰고 며느리에게서 원하던 
손자를 얻지 못하자 두 번째로 며느리를 맞이하여 손자를 얻었다. 그렇지만 곧 큰 며느리
도 아들을 낳았고 이로 인해 가정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자기생애기술지
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형제들이 많고 모두가 학교에서 우등생이어서 학교 전체와 이웃 동네에 잘 알려져 있었다. 어
린 맘에 내가 남보다 잘난 줄 알았고 모든 방면에서 첫째를 뺏기면 기분이 상했으며 한 살 위 
오빠와는 수학에서 맞서려고 애썼다. 아버지의 교육 모토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자녀
에겐 땅을 팔아서라도 학문의 길을 제공하겠다는 자세였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어렸을 때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랐으며 부모님은 연구참여자 2가 우등생
으로 공부도 잘했으므로 별달리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집에는 아이
들이 연년생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반장을 하였다.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운동장 맨 앞줄에 서 있는 아이들은 연구참여자 2의 형제들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2는 형제들이 모두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두각을 보였으니까 잘난 줄 알고 살았
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이들이 많으니 다른 아이들이 연구참여자 2의 집을 기숙사라고 놀리기
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1950-60년대 당시 한국 사회는 아들을 낳기 위해 부인이 둘이었던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하였다. 남들 보기에 일반적인 일이었을지라도 그 가족 내에서는 결
코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울타리에 일곱 채의 집이 있고 그 안에 한 명의 남
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형태의 삶에서 여성의 인권은 호사스러운 
메아리였을 것이다.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는 것에, 여성 자신의 의사는 없었고 아들을 낳는 
것에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그러한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
에도 역시 여성의 의사는 없었다. 이때 한 울타리에 살았던 아버지와 두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까지, 가족 모두 가부장제의 희생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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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등 돌린 형제들
“(큰어머니와)불편했죠. 사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엄마한테서 난 제일 큰 언니들 둘이가 우
리 어머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큰어머니 돌아가시고(자살 추정이라 함) 나서 그 언니들이 자
기 동생들끼리만 패를 갈라버린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이복형제들이라도 잘 지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언니들이 담을 쌓는 바람에 자기들끼리만 무슨 행사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의무적으로 무슨 행사 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딱 갈
랐대요. 저는 몰랐죠. 제가 한국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드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라서. 지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2019. 01. 19) 

김용찬(2005: 127)은 역사적으로 일부일처제는 법으로 인정하는 중요 혼인 형태이지만 처첩제
는 한국 사회에서 기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지속한 관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처첩 갈
등의 주요 원인은 남편에게 있지만 대개 그것이 여성의 문제로만 드러난다고 하였다. 처첩제는 
남성 중심적인 제도의 하나이며, 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위치를 확보하지만, 첩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남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주변
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의 결혼은 할아버지의 ‘손자 얻기’에 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결혼 후 두 아내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또한 두 당사자 여
성들의 주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와 큰어머니는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위한 삶이었고 또한, 그들에 의한 삶을 살아간 것이다. 큰어머니의 자살(연구참여
자 2는 이주 후 한국 방문에서 큰어머니의 사망이 자살이라 들었다 함)은 이 가족 갈등의 정점이 
되었다. 이 일의 결과는 큰집의 두 딸이 아버지의 사망 후 연구참여자 2의 가족과 관계를 끊는 
것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두 어머니는 모두 가부장제의 희생자일 수 있지만 두 여성과 그 자녀
들은 서로 아군이 되지 못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2는 형제들의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위로를 가족으로부터 찾지 않고 본인 문제를 가능한 한 혼자 해결하려고 하였다.

  ➂ 새옹지마
“아버님은 제가 경남여고 들어가서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입학시험 
치는 경험을 쌓는다고 서울, 부산으로 진학할 애들 일곱 명을 OO 간호학교에다가 같이 원서를 
넣어서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떨어졌어. 내 혼자만 되고. 합격이 되니까 프라이드
가 막. 라디오도 입학자들 성명 다 이야기 해주고 이웃집에서도 경사가 났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 싫은 데다가 딴 데 가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아
버지도 반대하고 큰 오빠도 반대하고 큰 형부도 반대하시고. 그런데 저도 굉장히 고집이 못하라
고 하면 더 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어요.”(2019.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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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2가 학교에 다닐 때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7명을 선발하여 고등학교 입학시험 경
험을 쌓는다는 목적하에 OO 간호학교에 원서를 넣어 시험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연구참여자 2를 포함하여 함께 시험을 본 일곱 명 가운데 연구참여자 2만 합격하였다. 간
호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이웃 사람들이 축하했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에서도 합격자 명
단으로 연구참여자 2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대학에 합격해도 라디오에서 명단을 불러주지
는 않았을 텐데 지방 소도시의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한 명단을 방송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파독을 얼마나 장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시대적 환경
이 파독 간호사를 장려했고 일곱 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혼자만 합격한 연구참여자 2는 같
이 시험을 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실력 있는 학생이 된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당시에 공
부하기 싫었고 빨리 직업을 통해 독립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기에 간호 고등학교에 진학하겠
다고 우겼다. 이에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큰집 형부(아버지의 사망 후 연구참여자 2의 가
족과 연을 끊은 큰어머니의 두 딸 가운데 한 명의 남편)도 반대했지만, 연구참여자 2의 자
기생애기술에 의하면 ‘백의의 열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 나이팅게
일처럼 살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연구참여자 2는 간호 고등학교
에 진학하였다. 간호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이 일은 연구참여자 2를 간호 고등학교
에 진학하게 하였고 나아가서는 이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주 후 자신은 이주노동자가 
되었으나 같이 시험 보았던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들어갔기에 자격지심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격지심은 훗날 이혼으로 이어졌다. 

“고2부터 시작한 임상 실습 때 내 성격과 맞지 않은 직업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
버님께 말씀드렸을 때, ‘네 성격에 맞지 않은 직업이니 경남여고, 부산교대를 거쳐 교사직을 가
지라고 내가 한 말 기억나나? 이왕 고집부려 들어간 곳이니 일단 끝을 내어라. 졸업 때까지 생
각 변치 않으면 졸업 후 인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으니.”(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고집을 부려 입학한 간호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였다. 2학년 임상 실습 
기간에 실제로 환자에게 주사 놓는 임무가 주어졌으나 암에 걸린 환자가 고통으로 방안을 
기어 다니던(당시엔 병실에 환자 침대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닥에 이불이 펴있었다 
함) 상황을 직접 목격한 후 무작정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때 연구참여자 2의 아
버지가 한 이야기는 시작한 일은 끝을 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졸업한 후에도 간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면 다른 길을 갈 수 있으니 간호학교를 졸업하면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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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2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갔
다. 그리고 어차피 간호사를 할 생각이 없었기에, 한 친구와 수업을 듣지 않고 자주 학교 
밖으로 나가 일탈 학생이 되기도 했다.

  ④ 이주, 새로운 세계로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어쨌든 3년이 지나가고 국가고시를 쳤죠. 천만다행으로 
간호사 자격증을 얻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하고 농땡이 많이 치던 
그 친구가 나보고 독일 가자고 막 꾀인 거예요. 걔가 꾀이는 바람에 서류를 같이했어. 그랬는데 
저한테 거절이 온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우리 호적에 빨간 줄이 
있다고. 일단 못가라고 그러니까 참 서운하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꼭 가야되겠느
냐 그래서 꼭 가야되겠다고 그랬더니 서울에 전화 한번 하시고 나니 그다음 날 당장 된다고 그
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꼬시던 그 친구는 자기 엄마가 아프셔서 자기는 못 오겠대. 
그래서 나 혼자 가게 된 거예요.”(2019. 01. 19)

실습시간에 놀러 다니며 수업을 잘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2는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갈 시험준비를 하는 중에 간호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함께 수업을 빠지며 놀러 다녔던 친구가 같이 가자고 조르는 통에 파독에 지원했지만, 거
절이 왔다. 할아버지의 친일 이력 때문이었다.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막상 거
절이 오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꼭 가야겠는
지를 물었다. 꼭 가야겠다고 대답한 연구참여자 2를 위해 아버지는 본인 대신 공부한 사람
에게 전화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파독 간호사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독일에 같이 가자
던 친구는 어머님 병환으로 남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얼마 후 결혼하였다. 그리
고 연구참여자 2는 이 이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했다. 간호 고등학교에 
혼자만 합격하여 주변의 칭찬을 들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돌아봤을 때 그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가 되었고 자신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여
겼다. 연구참여자 2는 간호 고등학교 졸업은 기술고등학교이므로 일반 고등학교 졸업이라
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격지심이 되어 연구참여자 2를 오래도록 괴롭게 한 이유
가 되었다. 그리고 3년만 다녀오리라던 이주였지만, 정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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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후-결혼

  ➀ 즐거웠던 기숙사 생활 
“그때 OOO 대학병원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제 동창들과 선후배들이 있었고, 간호원 70명 중에
서 동창, 선배 8명이 같은 층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 와서 살면서도 한국의 
삶이 연장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한국말 하면서 그렇게 같이 밥해 먹고 그렇게 살았
어요. 기숙사 한 층이 전부다 우리 OO간호학교 선배들, 동창들 해가지고 줄줄이 같은 층에 살
았으니까 항상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항상 같이.”(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독일에 도착했을 때 한국에서 다녔던 간호 고등학교 선배, 동기들과 같
은 기숙사에 배정받았으므로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아 집으로 
송금하는 다른 간호사들처럼 자신도 집으로 송금했으나 집에서는 “네 돈 고맙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유럽 구경 많이 하고 계약 기간 끝나는 대로 귀국해서 결혼하기 바란다.”라는 
아버지의 답장이 왔다. 연구참여자 2는 이 답장의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집으로 송금
하지 않고 월급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근무 후 유럽 각 곳으로 여행하였으
며 야간근무를 하면 휴무도 주어지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자처하여 더 많은 여행을 다녔다. 
여행한 지역 가운데 특히 프랑스 파리는 자유롭고, 활발하며, 낭만적인 모습이 좋았다. 그
리고 그곳에는 연구참여자 2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후에 연구참
여자 2가 부부싸움으로 친정에 가고 싶었을 때 한국이 아닌 파리를 친정이라고 생각할 만
큼 연구참여자 2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➁ 파리지엔느(Parisienne)로 살아보기
“용돈과 숙식 제공 댓가로 가끔씩 아이의 부모 부재 시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부모들이 저녁때 잠깐 어디 외출하거나 낮에 외출할 때 그 시간에 내
가 봐주는 거예요. 그 애를. 그러니까 그거밖에 내가 하는 일이 없었어. 그 대신에 그 집에 제
가 살 수 있게 방도 주겠다, 음식도 주겠다, 그리고 잡비도 주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불
어 공부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 참 좋더라구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독일의 간호 시스템에서는 일반 간호사와 아동 간호
사가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일반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아동 간호사 자격
증을 따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아동 간호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프랑스 부부의 신생아를 돌보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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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을 하면서 프랑스 소르본대학 어학원에 다녔고 그곳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과 어학
코스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며 친분을 쌓았다. 연구참여자 2는 파리가 친정과 같이 편안한 곳
이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파리에 체류하도록 간호사로 일하려고 프랑스 노동청에 노동 허
가증을 받으러 갔으나 연구참여자 2가 프랑스에 도착한 그해부터 허가내용이 변경되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프랑스에 더 머물 근거가 없었고 독일에서도 일이 끝났으므
로 짐을 모두 서울로 보냈다. 한국에는 남자친구가 연구참여자 2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구참
여자 2가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을 것이다. 짐을 모두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고 그로 인해 마음을 바
꾸어 몇 개의 독일 병원에 지원서를 보냈다. 

  ➂ 운명의 이끌림 
“귀국행 항공기표 구입 보다 독일의 3(Göttingen, Heidelberg, Tübingen)개 도시 대학병
원에 원서를 써냈다. 그리고 OO 대학병원에서만 답을 받았기에 그곳으로 떠났다. 파리와 분위
기가 비슷한 OO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시로 여행하며 즐겼고 한 한국 음악가를 그 당시 유학생 
부부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가서 만나 사귀어 결혼하게 되었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막상 한국으로 돌

아가려 하니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다. 그리하여 독일의 3개 도시의 병원에 지원

서를 냈고 OO 대학병원에서 연락을 받아 그곳으로 떠났다. 연구참여자 2는 그때 

자신이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결정을 했는지 자신조차도 알 수 없었다고 하

였다. 그때의 알 수 없는 변심으로 독일 병원에 다시 취직할 것을 결심하였다. 독

일 병원에 재취직 후 연구참여자 2는 독일에 유학 온 몇몇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그 가운데 남편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당시 OO 오케스트

라에서 비올라를 담당하였고 한국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음악이 하고 싶어서 서울

음대를 들어갔다. 연구참여자 2에 의하면 남편은 항상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경북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에 가는, 당시의 엘리트들이 

가는 길을 갈 만큼 똑똑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다. 그리고 경북고-서울대는 그 당

시만 해도 KS 마크(똑똑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다고 연구참여자 2는 말한다. 그리

고 계속해서 연구참여자 2는 당시 남편이 키도 크고 잘 생겼었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런 점이 연구참여자 2의 관심을 끌었

다. 연구참여자 2는 그때 자신이 남편을 선택하여 결혼한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

던 것보다 남편이 했던 음악을 더 사랑했던 것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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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결혼, 갈등 속으로
“한국에서 교환교수들이 왔을 때, 자기가 다 해놓을 테니까 손님이 오면 나보고 들고 들어오
라고.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니고 간접적으로 자기 와이프는 기껏해야 간호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
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거예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친정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맘이 안좋으니까 친정집이 빠리인거예요. 빠리를 가고싶은거야(2019. 01. 
19). 내 마음의 친정. 사람보다도 그 도시 자체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나를 용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은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친정이죠. 그 빠리라는 도시 자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기차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패스포드를 안가지고 
온거예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2와 남편은 결혼하여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요
리는 예술작품이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음식 재료를 사는 것부터 완성될 때까지
의 모든 과정이 예술작품인데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아내는 아무것이 없다고도 하였다. 이러
한 상황은 연구참여자 2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기생애기술지를 
통하여 남편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뚜렷하게 가졌기에 집안일과 자식을 키우는 일은 여성의 
일로 여겼고, 이에 더하여 아내에게는 독일 여성들처럼 생활비를 책임지는 역할을 요구한 것 
같다고 기술하였다. 남편은 독일에 오는 한국 교수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하였고 그때 아내를 
소개할 때 연구참여자 2를 부끄럽게 여기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여 연구참여자 2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이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친정 같은 프랑스로 가려 했지
만,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 가지 못했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가 
남편으로부터 느꼈던 상처와 실망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2의 어머니는 늘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살림하였기 때문에, 딸이 주부의 일을 배
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남편은 딸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불평하고 험담하였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연구참여자 2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남편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이 많
이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더불어 자신에 대하여서는 “저는 간호고등기술학교예요. 인문
과 1년 배우다가 간호학과만, 공부했죠. 그러니까 학력이 없잖아요.”라고 생각했다. 많이 배
운 남편에 비해 자신은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
는 사람에게 콕 집어 얘기하여 상처를 건드려 터트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안현숙(2011: 47)은 한국의 9개 도시의 부부와 시카고 재미교포 1,100명을 대상으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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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혼에 대한 변인을 연구한 결과가 부부 사이의 대화(의사소통)와 존중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Gottman은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관찰하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경제적 이유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역기능적 의사소통 즉 비난, 경멸, 방어, 담
쌓기 등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가장 근원적인 기능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관계를 설정하
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 2는 남편과의 대화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설정하지 못했다. 웨이스
(Weiss, 1973; 이선우, 2015: 8 재인용)는 외로움을 ‘무엇인가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망이 없어서 생기는 것으로 관계의 결핍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친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갖는 심리
적 고립의 상태이며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남
편이 자신을 부끄러워함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신뢰(존중)의 결핍에
서 오는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2가 남편과의 갈등으로부터 위안을 얻
을 곳으로 생각난 곳이 파리였다. 파리는 연구참여자 2가 그곳에 있을 때 알게 된 사람들의 
따뜻한 정 때문에 친정처럼 느껴졌다.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 한국의 친정은 물리적으로 너
무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연구참여자 2 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3) 거주국에서의 삶

  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함 
“그런데 (졸업을)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했고, 헤어
지자 그랬어요. 내가 애들 키울 테니까 애들 두고 혼자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법이 그래요. 남
편이 돈 못 버니까 남편까지 부양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 나가라고 처음에는 (남편
이)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제가 그렇게 원해서 나갔어요. 한국으로.”(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남편은 음악미학/음악 비교학을 OO대학에서 했고, 박사과정에서 주임교
수를 베를린 OO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을 택했기에 가족이 OO에서 베를린으로 이사하였다. 
당시 아이는 3세 정도였고, 둘째 아이도 생겼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박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 일찍 가서 일을 시작하고 일찍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보았다. 연구참여
자 2의 남편은 경제 능력이 약했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서 집안일은 아내의 할 일로 치부하는 가부장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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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일하고 돌아와서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될수록 연구참여자 2는 심신이 지쳐갔으며, 결국 이
혼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이 독일에 남아 있다면, 이혼한 남편에
게도 부양비를 보내야 하므로 한국으로 나가 달라고 했고, 연구참여자 2의 의견을 남편이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후에 받아들였고 이혼하였다. 

독일의 이혼법은 1976년 개정되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유책주의 이혼시스템에서 파탄
주의 이혼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이다. 파탄주의 이혼시스템은 이혼의 경제적 효과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혼 후 경제적 효과는 이혼 시 재산분할, 연금분할, 이혼 후 배우자 부양 
및 혼인 주택 등의 문제로 구별된다. 유책주의 이혼시스템은 당사자의 유책 여부에 따라 
이혼 후 부양 여부 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파탄주의 이혼시스템의 경우 종전의 유책성보
다는 “혼인 전의 생활 수준” 또는 “부양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파탄주의에서
는 부양의 문제를 혼인 과오 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한복룡·김진현, 2007: 754, 
768-778).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남편이 이혼 후 독일 사회에 남는다면, 이혼한 후에 
자신이 남편도 부양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한국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의 이혼은 남편과의 갈등 측면은 종료되었지만 다른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혼 사실은 친정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연한 걱정을 끼치
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정하고도 자주 연락을 못한 게 작은 애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국에 연락을 하면 제일 먼저 애들 학교 잘 다니느냐 뭐 이런 걸 묻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
야 되잖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인 거예요. 
첫째가 12살 때 둘째가 8살 때 이혼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혼했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아예 
모르는 것이 맘 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이혼이 친정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친구를 통해서였다. 연구참여자 2는 
가족에게 자신이 이혼한 사실을 알려서 자신에게 도움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이를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2는 결혼생활의 갈등과 이혼을 이야기하
면서 스스로에 대하여 어른이 안 됐다고 하였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즉흥적으로, 신
중하게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생활을 했던 것 같다고도 하였다. 연구참여
자 2는 큰아이가 12살 때 이혼하였지만 이혼의 여파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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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이혼, 아이들의 상처
“한창 아빠가 필요할 때 엄마와만 자란 아들들의 가슴에 멍들이기 싫어서, 나름대로 힘을 썼으나 
제대로 못 해줘서 이젠 성인이 된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이혼 후 아이들 교육 역시 내 책임이었
으나, 직장 생활에 쫓기느라 의식주 해결 외 큰 시선을 겨눌 수가 없었다.”(2018. 10. 13).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는, 소질이 없었고 연구참여자 2가 가족의 생계와 자녀 양

육, 남편의 학업까지 감당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더 큰 문제는 현실 자체보다 이로 인한 
갈등의 양산에 있다. 연구참여자 2는 힘든 직장 생활, 그리고 남편과 가졌던 잦은 싸움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보다 이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삶에 쫓기듯 사는 이유
가 되었다. 그리고 혼자서 아들 둘을 양육하는 것에 이혼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한편, 이 어려운 시기에 연구참여자 2가 그의 현
실을 털어놓을 대상 그리고 적절한 조언을 줄 네트워크의 부재도 예상할 수 있다. 

“제가 미안한게 사내애잖아요.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갑자기 인도에 아빠 찾으러 
간다고...(중략). 그런데 이상하게 작은애도 고등학교 졸업하더니 자기도 아빠 찾으러 가겠다고
(2019. 1. 19). 두 아이가 각각 고등학교 졸업 후 아빠를 찾으러 간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늦었지만 
신중한 대화를 통해 이혼 사유를 이야기했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재회에 대한 건도 합의를 볼 수 있었
다. 사내아이들의 부친 부재로 받는 상처보다 서로 다투면서 애들한테 끼치는 피해를 피하기 위한 결정
이었지만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지금은 모르겠다.”(2019. 04. 10)

연구참여자 2의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아이들의 고모로부터 아버지가 불교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인도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아버지를 찾아 인도에 가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
에 역시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이혼은 당사자보다 자녀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고 하
였다. 정상규·강국진(2010: 30-33)은 대부분의 이혼하는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이혼을 자녀에게 설명하지 않고 이행하거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라고 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녀들이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혼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간단한 사건이지만 심리 
사회학적으로는 일련의 사건들이 고리를 이룬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자
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야 했다. 이는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분리와 아울러 신체적, 물리적 분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관하여 어머니가 설명하였으나 자녀들은 갈등하는 부부 당사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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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자녀의 입장이 있으므로 어머니와 자녀들 각각 서로를 생각하며 어려움 속에 있었다. 연
구참여자 2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독립한 현재 그때의 결정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하여 
갈등한다. 이혼의 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➂ 빈 둥지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다. 가정에서의 대화는 무조건 한국어로 하였고 또 주말마다 한
글학교에 보냈으나 주말에 독일 친구들의 초대에 응해줄 수 없어서 아이들이 한글학교 수업을 
거부하여 중단하였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에서 1년 언어연수를 했고 대학에서 
일어 중국어까지 배웠다...(중략). 자녀들에게 한국 정서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간에 여유가 없었
고 한국 음식 외에는 제공하지 못했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에 쫓기느라 의식주 해결 외에 
큰 시선을 겨누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한, 아들들의 정서교육에서 실수했음을 깨달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아이들이 성장한 뒤에는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시간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지금은 아들들과 여행이라도 같이 가고 싶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2는 
이혼 후 자녀들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기에 지금 돌이켜볼 때 후회가 남는다. 

  ④ 자녀의 정체성 갈등
“큰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보냈는데 남동생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카가 다니던 초등학
교 운동장을 내려다보니 학생들의 까만 머리가 개미처럼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거울에서 
보니까 진짜 머리가 새까맣고 그걸 처음으로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때 엄마가 읽던 책을 
생각했대요. 독일 기자 한 명이 (균터 발라프) 터키 노동자로 변장하여 일하면서 독일 고용주가 
보여준 태도를 그대로 그려놓은 책이예요. 자기 정체성을 머리가 까만 터키 노동자와 같이 생각
해서 그러면 자기도 외국인이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우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부탁했어요. 가끔씩 반 전체 아이들에게 외국인/
이주민을 주제로 해서 수업해 달라고. 그런 얼마 후 정상으로 돌아왔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삼촌 집을 방문하였다. 
연구참여자 2의 동생네 아파트에서 아이가 내려다본 사람들의 머리가 모두 검은색이었으므로 
개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검정 머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
게 되었고 당시 연구참여자 2가 읽었던 책이 독일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를 아들이 읽고서 심리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킨 것이다. 자신의 외모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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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독일 사회의 차별과 편견.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독일 
사회의 적대감 등을 생각하게 되었고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는 학교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교 수업에서 차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시간이 지
나 아들은 다행히 잘 극복하였고 지금은 독일의 사회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연구참여자들이 
모국의 친족 및 모국 사회와 연결하려는 초국적 활동의 목적에는 자녀들이 있다. 자녀들이 
거주국에서 차별과 배제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겪을 때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인 
한국인 정체성이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⑤ 독특한 동거형태
“독일 남자친구와 초창기엔 부부처럼 화목하게 잘 지냈으나, 언젠가부터 신뢰를 잃게되어 지금은 
한 공간에서 간섭하지 않고, 또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타인으로 살고 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몇십 년 동안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을 부러워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
신과는 달리 근무를 반, 또는 아주 적은 일부의 시간만 하거나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
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때문이었다. 당시 자신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체념
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만 했었다. 남편과의 이혼 후 한 독일 남성을 만났고 그와 그의 
어머니는 연구참여자 2에게 매우 친절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2의 아들은 독일인 남성이 
자신들의 집에 오는 것은 반대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그 사람과 헤어졌고 후에 만난 사람
이 현재의 독일인 남자친구이다. 연구참여자 2는 독일인 남자친구와 10년을 사실혼으로 살
았다. 독일인 남자친구는 직업이 교수이며 그의 아내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2가 이혼하기 이전에 별거한 상태였다. 현재의 독일인 남자친구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2는 
왼손을 두 개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의 의미는 돌봐줘야 할 사람 또는 자신을 필
요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독일인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일은 독일인 남자
친구가 연구참여자 2와의 신뢰를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이 상황을 인지한 연구참여자 2는 
남자친구에 대하여 대단히 실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았다. 

“항상 집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9. 01. 19)

먼저 이혼한 친구는 연구참여자 2에게 이혼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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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2가 내린 결정은 같은 공간 그리고 각자의 삶이다. 즉 집은 공동으
로 사용하고 월세는 각자 부담하지만, 이전과 같이 부부가 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하여 남남처럼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삶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2가 독일
인 남자친구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사는 집의 구조가 특별하고 그 
동네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독일인 남자친구 역시 그런 이유로 그 
집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기에 두 사람은 그 집과 동네를 떠나 헤어지기보다는 특이한 동거
를 택한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외로움 때문에 독일인 남성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인 친구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한 말을 일리 있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외로움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에 따른 공동거주일 뿐이라
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구참여자 2가 연금을 통한 안정적 경제력이 있기에 독일 남자친구
의 신뢰가 상실된 연인 관계를 버릴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4) 노년의 삶

  ➀ 은퇴 후 대학 진학
“옛날, 남편한테서 내 처는 간호사일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나를 소개하는 그것을 들어가지고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옛날 저하고 같이 간호 고등학교에 시험쳐가지고 다 떨어진 여섯 애
들은 전부다 대학 가가지고 학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때 우연히 (간호고등학교에)합격이 돼가지
고 대학을 못나왔지요...(중략). 평생에 내가 못 배웠다는 게 항상 자격지심으로. 남편한테 내가 
그런식으로 반응이 나온거는 내가 벌써 상처가 나 있는데 거기다 남편이 소금물을 그런 계기 
였어요(2019. 1. 19). 이혼 후 어린 자식들 혼자 키우면서 언젠가는 다시 학문의 길을 밟아 
남편한테서 당했던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싶었다.”(2018. 10. 13) 

연구참여자 2는 중학교 때 혼자만 간호 고등학교에 합격한 후 가족이 모두 반대하는 간
호 고등학교 진학을 고집하였다. 간호 고등학교에 혼자 합격한 결과는 당시 연구참여자 2
를 가장 실력 있는 학생으로 만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의 결과는 오히려 연
구참여자 2를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학사가 되
었지만, 연구참여자 2는 이주를 통해서 이주노동자가 되고 중학교 학력 또는 고등학교 1학
년의 학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로 인해 남편이 무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아픈 곳을 찔렸으므로 공격적 반응의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아픈 상처는 배움의 
길을 걸으리라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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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다른 파독 간호사인 한인 여성들의 삶이 부럽게만 여겨졌다. 그렇
지만 자신의 삶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은퇴하고 보니 젊었을 때 풀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오히려 노년에는 안정적 노후를 갖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은퇴 후 
연구참여자 2는 성인반 고등학교 과정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 통과하였고 현재는 베
를린 자유 대학 학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배움을 추구하는)진짜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나를 아는 것. 체 하는 자신이 아니
고 내 본질을 알아보고 텅텅 빈 머리를 조금이라도 채우는 거. 그거예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2는 학업을 통해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그러면서 후회와 반성도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2가 인지한 못 배운 한은 남편을 통해서 표
면화되었으나 그것은 남편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된 것이 표면화된 
것임을 알고 있다. 남편과 중학교 친구들을 통해 깨닫게 된 못 배운 것에 관한 자격지심은 
독일대학에 입학하여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상쇄하고 있다. 그럼으로서 자격지심에서 벗
어나고 더불어 스스로 치유와 성찰로 나아간다. 연구참여자 2는 친구들과 합창, 무용, 여
행 등을 하는 것보다 강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대학에서의 배움
은 연구참여자 2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➁ 모국 종교의 위안
“여기 베를린에 정토당이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불교를 접하게 되고 법륜스님 하고도 동
영상이나 명언 같은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번 그분 영상을 들으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져요.”(2019. 04. 10)

연구참여자 2는 다른 한편으로 불교 강연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불교 강연을 듣는 것
은 불심을 강화하려는 목적보다는 스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가볍게 하는 것에 있다. 이
것을 듣는 방법은 모여서 다른 불도들과 함께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시간에 구
애받지 않고 혼자 듣는다. 불교는 집착과 소유욕을 경계하고 버릴 것을 추구하는 무소유 정신, 
수행과 참선, 검소함, 비폭력 등의 특징이 있다(김창모, 2009: 126). 스스로를 다스려서 주변의 
안위를 추구하려는 동양의 종교인 불교는 참선을 통한 개인의 성찰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기독
교는 중심 원리가 사랑이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중심 원리이다. 즉 타자와의 
소통이 중심에 있다. 이 두 가지 종교의 특성 가운데 독일에서 반평생 가까이 거주한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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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종교는, 한국적 종교 바탕이다. 연구참여자 2가 불교에 더 가깝게 가
는 것은 거주국인 독일의 종교와 종교방식에 적응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며 이는 거주국 사회에서 
소통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종교도 그 나라의 문화방식을 따른다. 한국의 불교가 중국이나 
태국의 불교와 근본적으로는 가르침이 같다 하더라도 종교적 문화 행위는 서로 다르다. 더구나 
기독교와 불교는 더 많은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와 다름은 이주자들이 거주국의 종교에 진
입하더라도 종교문화에 있어서 다르기에 거주국 종교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주자들은 거주국의 종교보다는 모국의 종교에 의지하여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➂ 자기 성찰과 사회와의 친목 
“저는 지금까지 제 개인 문제만 신경을 썼지 사회적인 거는 하나도 관여도 안 하고 간섭도 안하고 신경
을 안쓰고 살았잖아요. 저 혼자만이 아니고 내 주위, 내 사회를 같이 참여를 해야되는데 제가 젊었을 때
는 안 했으니까 나는 나만 챙기면서 살았는가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듣고 배우
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 나가는 이유는 그냥 친목 도모하는 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은퇴 후 사회운동단체에 가입하고 교육을 받으며 단체의 회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자녀들이 독립하였고 노년이 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김으로써 사
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 연구참여자 2의 첫 번째 결혼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그리
고 남편과 이혼 후엔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했으므로 더욱 여유를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거
주국 사회에서 몇몇 친한 친구들 외엔 단체 네트워크를 확장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시집과 
친정으로의 연결도 자주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년에 연구참여자 2의 모국과 거주국에
서의 연결은 튼튼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화를 위한 행보는 막 첫걸음을 뗀 것과 
유사하다. 현재 연구참여자 2는 미디어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하고 있다. 

 
“보고 나서 잊어버리지만, 한국 뉴스 JTBC 날마다 봐요. 요새 제일 주제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남북한에 대해
서 어느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 제가 한국에 대해서 모르면 그 우리 *** 연대 거기 모임이 있을 때 한국 실정에 
대한 의논과 토론을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듣고 배우려 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독일에 있는 한국인의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관심 
영역을 한국 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북한은 동독과 수교를 맺었고 한국
은 서독과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부터 한국과 북한사람들이 독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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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독일의 한인 교민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의견은 합일되지 않았
다. 소위 빨갱이 프레임과 태극기 부대 프레임이 존재하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모임 가운데 개인적으로 선별하여 참석한다. 연구참여자 2는 진보성향의 한국
인 단체에 참석하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모국과 거주국의 사회현상을 바라
보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진보성향이고 보수 성향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해하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 2가 거주국에서 
한국인 사회단체에 소속하여 토론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를 접할 때 다음의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힘든 게 한국 뉴스를 봐도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한글 사전을 가지고 찾아가면서 내가 보는데 어떤 거는 참 웃기는게 사전에도 없는 
말이 있잖아요. 줄임말 영어단어 줄임말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영어를 한국말 발음
을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국말인가 나중에 보니까 영어를 그냥 한국말로 좀 머리가 빙빙 돌 때가 
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을 떠난 시점은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이다. 1988년에 한글 맞춤
법 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3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한글 맞춤법을 개정하자는 목소
리가 있다. 더구나 세계가 좁아지면서 한국 사회에 한글만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내용이 뉴
스와 다양한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생성되는 신조어는 한국 사람
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글 변화의 속도에 맞추
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현대사회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삶에서 이주자는 거주국의 언
어변화뿐만 아니라 모국의 언어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④  향수, 디아스포라 
“이젠 옛날처럼 향수에 젖지도 않고, 또 문화, 정서 차이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귀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의 형제, 친구들의 생활 양상이 너무 급격하게 산업화 되고 물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70년대의 인간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개인 이기주의적 모습들이 이곳보다 더한 듯 보
인다. 그래서인지 귀국에 대한 열망도 퇴색되어진다. 가까운 형제들을 보고싶은 맘 외에
는.”(2018. 10. 13)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을 떠날 때는 이주를 목적하여 떠난 경우보다 다시 돌아올 것을 바탕으로 떠
났었다. 그러나 이주자로서 거주국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연구참여자들뿐 아니라 한국 사
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한국을 떠나갈 때와는 현저히 달라진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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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국 사람들이 낯설다. 즉 거주국과 한국이 낯섦에서 다르지 않다. 이들이 그리워하는 한국은 
이들이 떠날 때의 그 시절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돌아와도 그 시절의 정서가 아니라고 느낀다. 이
주자가 모국과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디아스포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은 인위적으
로 모국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달라진 환경에 의해 이산의 고통과 같은 심리적 
박탈감과 정서적 분리를 경험한다. 이주자들이 모국을 향해 갖는 향수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향수이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돌아와도 그 시절 그 정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2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주의 영향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주
체성이고 자기 삶의 주도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협력
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이 약하거나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다. 이주에서 주체성과 자기 삶의 주도성이 커졌으나 이주 후 사회적 관계의 약함으로 인
하여 소외와 외로움을 갖는다. 사회적 관계의 약함은 모국 친정과의 연결도 소원하게 하였
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시집과도 연결이 뜸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할 
경제적 기반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관계도 협소했다. 그리하여 
모국의 가족과 연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보다 비교적 약하게 연결되
어 있다. 둘째, 이주가 연구참여자 2 에게 미친 사회적 영향은 자격지심이었다. 남편과의 
갈등에서 그 자격지심은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못 배운 자격지심을 
해소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여 배움으로써 성찰과 깨달음으로 나아
가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아무한테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내가 어디에 속한다고 할 때는 내가 완전히 기기에 속하는 걸 동감하거나 그렇게 느낄텐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말도 부족하고 한국 생활도 부족하고 한국적으로 생각도 안할테고, 조금은 
하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그렇게는 못하지?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
로 나를 내가 지금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적인거하고 독일적인거 하고 내한테 맞는 것만 챙겨서 
내 자유로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의 형태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한테도 소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요.”(2019. 01. 19)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2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흐름에 따라서 불길, 바람길 가는대
로 가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어느 민족
에 속하고 어느 사회의 구성원이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
고 그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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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요. 바람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되 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처럼 나의 특유한, 기본 
삶의 철학만 지키면 되지 않는가?”(2019. 01. 19)

연구참여자 2는 정체성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외부환경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양상으
로 형성된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
라 자유로운 것이라고 하였다.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 2는 스스로 한국에
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거주국에서도 온전히 소속감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연구참여자 2 역시 여기와 저기에 소속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기와 저기에서 타
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서 여기와 저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자
유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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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3 : 사회변화를 꿈꾸는 변혁가 

연구참여자 3은 1944년 출생했으며 남동생이 한 명 있다. 1966년 독일에 간호사로 이주하
였고 아버지는 경찰이었으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였고 어머니는 장사하여 생계를 이었다. 

<표 Ⅳ-3> 연구참여자 3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1) 유년-청년기

   ➀ 외가에서 성장함
“6.25때 제가 여섯 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혼자 자식들 키워야 하니까. 항상 타지에
서 장사하고 외가, 외할머니한테서 컸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큰 집에서 다니고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산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한테 차갑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이 별로 없는 거
예요. 오히려 이모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머니 못 오시면 대학 다닐 때도 와서 용돈 주고가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좋았었는데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어릴 때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고향마을이 아닌 타
지에서 장사했기에 외가에서 자랐다. 그리하여 자주 못 보던 어머니와는 관계가 서먹했다. 
연구참여자 3은 고향마을에 있는 OO여고를 나와서 경북대 간호대학에 입학했다. 형편이 어
려워 일반학과에 가지 못했고 당시 인기가 있었던 교육대학과 간호대학 중에 간호대에 간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외가에서 성장함 
∎ 파독 간호사 지원

이주 후-결혼
∎ 번호로 불린 이름
∎ 한국에 대한 원망
∎ 반공의식의 내적 갈등

거주국에서의 삶

∎ 이주여성의 목소리 표출
∎ 레드컴플렉스의 해소
∎ 깨어나는 자아, 정체성 확립
∎ 아들라 백화점 사건
∎ 한국 사회단체와 연대
∎ 거주국의 힘을 활용함

노년의 삶
∎ 모국의 가족과 갈등
∎ 서러운 이주자의 삶
∎ 자기 성찰



- 98 -

이유는 기숙사가 있었고 학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1966년 10월 
전까지 전 수도 의대 부속병원에서 근무했다. 수도 의대 부속병원에서는 특실에 배치되었는
데 월급보다 부수입이 더 많았다. 천을 필로 주기도 해서 다른 간호사들에게 나눠주고 동대
문에 가서 옷도 맞춰 입기도 하였다. 또한, 바나나는 당시에 매우 귀해서 집에 가져다주면 
집에서도 못 먹다가 썩어서 버리기도 했다. 월급보다 부수입이 더 좋았던 직장을 버리고 독
일로 이주한 이유에는 동생의 교육을 위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다. 

   ➁ 파독 간호사 지원
“간호대 졸업 후 수도 의대 부속병원 특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곳에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하루 
신문을 봤어요. 동아일보였는데 간호사 독일 간호사 모집한다고 그래서 가야겠다. 그때 어머니가 서울
에 와서 장사하시고 그러니까 동생이 학교를 제대로 못다닌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교육시키고 그래
야겠다. 독일 가야되겠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때가 66년. 완전 초기때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이 파독을 결정한 이유에는 동생을 교육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다. 병원의 

특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근무 환경에서는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으나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
는 데에는 큰 역할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
는 현실이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독을 결심하였다. 

(2) 이주 후-결혼

   ➀ 번호로 불린 이름
“거기 가니까 처음에 도착하니까 첫날 독일 간호사들이 나와서 공항에서 이름이 어려우니까 번호로 
불러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1966년 10월 15일이었었어. 그런데 여기는 가을이 빨리 오고 겨울이 
빨리 오니까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버스는 한없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지? 거
리에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이 독일에 도착한 날은 10월이었고 비가 왔다. 비가 오는 독일의 10월은 초
겨울 날씨처럼 춥고 어두웠다. 이름 대신 번호로 호명되었던 것도 잊히지 않는 독일의 첫 기
억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던 친구의 손은 근무할 병원이 달랐으므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각자의 곳으로 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두운 거
리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한없이 달려가는데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 마치 어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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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듯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독일에서의 첫날이었다. 20대 초년에 있었던 독일 도착 
첫날의 기억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연구참여자 3에게 생생함으로 남아 있다. 병원에 도
착한 첫날, 독일 간호사들은 아시아에서 간호사들이 온다고 큰 솥에 밥을 해놨는데 그것이 
우유 밥9)이었다. 연구참여자 3은 우유밥이 독일의 유명한 음식이고 문화라고 하였다. 그것
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밍밍해서 한국 간호사들은 먹지 못했다. ‘으..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으며, 당시 연구참여자 3은 한국에서 우유 한잔 먹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독일에 왔
었다고 하였다. 가난에 찌들었던, 그래서 이주하였고, 그래서 노동자가 되었으므로 한국에 
대한 원망이 우유 한잔 속에 아직 남아 있다. 

   ➁ 한국에 대한 원망
“제가 들어가는 병실에 보니까 50살 이하 사람(독일 간호사)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 나는 운이 좋아서 간호업무를 맡았지만 다른 간호사들은 청소부터 시켰어요. 말을 못 해서 
다른 일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내가 간호대학 나와서 청소하러 여기 왔나!.....(중략). 어떤 친구
는 물동이를 복도에 팍~!! 차버리는거예요. 말은 못 하고 그럼 물이 막 복도 저 끝까지 가잖아. 
그럼 퍼들러 앉아 우는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은 화장실에 가서 숨어서 울고.”(2019. 01. 23) 

독일이 외국 간호사를 독일에 유입한 배경에는 독일 경제의 부흥으로 노동 인력의 부족
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독일 구성원의 간호업무 기피 현상으로 인한 
것이다. 독일의 병원업무 시스템은 환자에 관한 모든 업무를 간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치
료를 위한 것과 돌봄에 관한 것을 함께 담당한다. 그런 이유로 독일의 간호사는 한국과 달
리 낮은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다. 연구참여자 3이 독일에 갔을 즈음 독일 병원에는 젊은 
독일 간호 인력이 없었고 하려고 하지 않아서 외국 인력이 유입된 것이다. 독일과 한국의 
간호업무의 다름과 한국보다 낮은 독일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는 한국 간호사에
게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게 했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3은 독일의 잘못이 아니라 이러
한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한국의 잘못을 성토한다. 독일은 보호자가 없는 병실이
기 때문에, 청소와 환자 돌봄을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한 간호
사 교육에서 알려주었어야 옳았다는 것이다. 

9) 우유밥: Milchreis 독일의 디저트. 우유와 설탕과 쌀을 넣어 함께 끓이고 토핑을 얹어 먹는 푸딩 같은 음

식이다. 우유와 쌀, 설탕 이외에 다른 재료들(버터, 게피, 초코... 등)을 넣어 종류가 다양하다(네이버 지

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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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 해줬어야 해. 우리한테. 그런 시스템이니까. 너희가 처음에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참고 견디라.”라고 해줬어야 되잖아요.”(2019. 01. 19)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을 노동자로 이주시킬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업무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왔지만, 청소와 돌봄 노동을 해야 했던 현실이 더
욱 서러웠고 이에 대한 원망은 한국으로 향한다. 

   ➂ 반공의식의 내적 갈등
“남편은 보수적이지는 않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나가는거 반대 안 하고 존중 하
는거죠. 내 의사를. 그런데 (남편의)친구들도 정치의식이 없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관심사가. 
그 친구들 만날 때는 내가 가기 싫어서 이유를 대서 안가고. 우리 행사 있을 때 자기도 이유를 
대서 안오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놀게 되는거죠. 그러다가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남편이 학생 때인 75년에 결혼했고, 90년 초에 이혼했으니까... 
15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회계사였는데 자기도 자기 분야의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또 자기가 
이제 이해 잘하는 여자 친구도 사귀고 그랬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이주하고 9년 정도 지났을 때 당시 학생이었던 남편을 만났다. 연구참여
자 3은 남편이 전형적인 독일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고 약간 아시아 사람처럼 머리도 갈색
이고 눈도 좀 째진 것 같아서 호감이 더 갔다고 했다. 남편의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인사 
갔을 때 독일 사람들은 감자가 주식인데 연구참여자 3을 위해서 밥을 하며 신경을 쓴 것을 
보고 감동하였다.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강연에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이야기
하는 한국 여성들을 보았다. 그 모임은 재독여성 모임이 결성되기 전 모임으로 서로 돕는 
여성회에서 하는 심포지엄이었다. 그 모임에서 연구참여자 3은 사회문제의 이모저모를 토의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똑똑한 여성들이라고 느꼈고 이후 그들과 모임을 같이하고 자주 
만나서 토론에 참여하였다. 남편은 처음에 아내가 참여하는 활동에 함께 가서 아이들을 돌
보거나 같이하기도 하였으나 부부가 추구하는 것이 달랐기에 점차 각자의 모임에 참여했고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남편의 친구들도 그러했다. 그러
므로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스스로를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받
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주한 후 1975년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재독여성 모임에 참
여하면서 서서히 사회 인식과 정치의식이 바뀌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뭔지(몰랐고),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박혀있던 반공의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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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의식화가 되었지만, 자신의 남편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에 혼자 스스로 의식화
의 과정을 헤쳐나가야 했다고 하였다. 그 과정은 늘 심리적 갈등의 연속이었고 두렵고 긴
장되는 내적 갈등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 3의 의식에 빨갱이(공산당) 프레임
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재독여성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였다. 그
렇게 연구참여자 3이 정치적으로 의식화하고 사회적 집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결혼 15년 1990년에 남편과 이혼 하였다. 

(3) 거주국에서의 삶

   ➀ 이주여성의 목소리 표출
“재독여성 모임에서 이거는 아니다.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왔으면서 필요없으니까 돌
려보내는 상품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하기 시작해요.”(2019. 01. 19)

1973년 1차 오일쇼크10)가 일어나고 1978년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흔
들렸고 독일의 부흥하던 경제가 주춤하면서 독일이 취한 정책은 외국 인력의 감원이었다. 
독일의 이 정책에 영향을 받은 한국 그룹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였다. 독일은 외국인 간호
사 유입을 1975년 공식 중단하였고 독일에 1973년 이후 유입된 인원은 체류 연장을 허가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3년이 지나면 무제한 재계약을 시켜주던 것을 중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의 간호사 귀국 조치반대에 관한 청원을 1만 개의 서명을 
받아 독일 의회를 비롯한 노동청, 병원연합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 연구참여자 3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 한국인 간호사들만의 서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한국 교민을 비롯하여 거주국의 구성원들인 독일 사람들의 적
극적 참여로 가능해진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연구참
여자 3을 비롯한 한국 여성들이 있었다. 

10)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原油)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하

여 야기된 세계 각국의 경제적인 혼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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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5월에 시작했는데 그해 연말에 벌써 11,080개인가 모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걸 헤아려서 알아. 숫자를. 그래서 이거를 노동청, 병원청, 여기 있는 정치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다음 해 78년 3월 일거예요. 심포지엄을 해요. 기자들도 초청하고 노동청도 초청하고 우리는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가겠다. 우리는 상품이 아닌데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그거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조건을 내건 거예요.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무기한 체류허가. 
8년 이상된 사람들은 영주권. 그랬더니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2019. 01. 19)

이 경험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3은 “아 우리가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 힘으로 뭐든 할 수 있
구나.”라는 점을 배웠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3이 본격적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효능감으로 작용했다. 

   ➁ 레드컴플렉스의 해소
“광주항쟁이 터지고 사회의식이 되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각이 된거죠. 광주항쟁이 계기예요. 여기
서 광주항쟁을 알리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역할,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우방국
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꼭 그런거는 아니구나. 광주항쟁을 통해서 제가 레드컴플렉스가 
해결이 된거예요. 광주항쟁이 터지고 나서 유학생, 교민, 교인들, 재독여성회원들이 모여서 대책
을 자유 대학에서 모여서 했어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였으며, 한국을 떠나오기 전 반
공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주 후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면서 의식의 변화
가 있었으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하여 내적 갈등이 심하였다. 연구참여
자 3이 말한 레드컴플렉스는 적색 공포라고 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일컫는다
(이민형 외, 2017: 281). 연구참여자 3이 적색 공포라고 불리는 레드컴플렉스를 해소하기 시
작한 것은 5.18이 기점이 되었다.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방송을 통해 5.18의 실상이 그대
로 전해졌고 방송을 시청하던 한국인들 가운데는 실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5.18 관련 
다큐를 보면서 연구참여자 3은 정치의식에서 레드컴플렉스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자신이 하
는 행위가 공산당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유학생, 교민, 재독여성회 등이 모여 5.18을 대외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유 거기 빨갱이 집단 아니야? 생각하다가 또 (날짜가)되면 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알고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열악함과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조금씩 눈이 떠가는데 
그래도 레드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2019.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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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3은 재독여성 모임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받으면서도 반공교육에 의하여 내
적으로 레드공포증을 심하게 앓았다. 이처럼 내적 갈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독여성 
모임에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참여한 이 과정이 의식변화에 밑받침 역할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독일 방송에서 방영한 5.18이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의식화된 변화에 확실한 전환
점을 가져왔다. 이주 전에는 반공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
주 후 민주화 교육과 5.18을 접함으로써 의식에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 이 의식의 변화는 
연구참여자 3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➂ 깨어나는 자아, 정체성 확립
“저희들이 1986년쯤 돼서 재독여성 모임에서 한독문화협회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느냐 하면 재
독여성 모임은 한국 사람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여성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을 열자. 두 번째 이유는 독일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식들은 2세대이고 3세대로 넘어가는데 그런 애들한테 정체성과 
한국문화를 전수해주자 그랬죠. 그리고 재독여성 모임은 사회활동을 많이 했고 한국 여성 노동 
현황도 알리고 인권 현황도 알리고 하면서 집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와
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팀을 만들어서 2부를 문화 공연을 한거예요. 풍물도 하고 한국 
무용도 하고 탈춤도 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러 많이 오는 거예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이 소속된 재독여성 모임은 1986년에 한독문화협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협회
를 만든 이유는 한국 여성뿐 아니라 독일 여성들도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협회에서 한국 문화 공연을 하면서 2세들에게 문화교육을 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연구참여자 3은 한독문화협회에서 활동하면서 2세들 뿐만 아니라 독일 
아이들에게 농부가를 가르치고 춤과 소리도 가르쳤다. 

이러한 활동은 베를린시에서 운영하여 오전에는 언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문화를 가르치고 
밤에는 한국 문화를 공연하였다. 이를 ‘단비’라는 한국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했고. 1994년에 연
구참여자 3은 천둥소리를 결성했다. ‘천둥소리’는 한인 2세대들과 입양아 가운데 10명으로 구
성된 청소년 사물놀이패이다. 처음에는 재독여성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공연을 했지만, 
문화 공연을 통해서 2세들의 활동 영역도 넓히고 거주국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면서 자
부심도 생기는 등 다양한 긍정의 효과를 가졌다. 이뿐 아니라 재독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들풀’
을 만들어서 농악을 공연했다. 연구참여자 3의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
이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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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가 ‘공장의 불빛’이라는 연극 공연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로 왔지만, 한국에서 
간호사를 그 당시에는 좋은 직업으로 보고 노동자로 안 봤잖아요. 우리가 독일에 와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
서 우리도 여성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
는지를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한국과 독일에서 간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주하여 한국 사회보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독일 사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로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재정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3과 재독여
성 모임 회원들은 ‘공장의 불빛’이라는 공연을 독일의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어로 하였다. 
이 연극은 1985년에 공연되었으며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
여 공장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극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연극을 하면서 독일에 여
성 노동자가 되어 이주한 자신이 서울로 상경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과 같다고 느꼈다.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을 각색해서 춤과 노래로 다시 만들어서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착취
당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각성해서 여성 조합을 만들어 투쟁하는 그런 내용이예요.”(2019. 01. 19)

이 연극을 공연하면서 연구참여자 3과 다른 한국 여성들은 극의 내용을 자신들의 이야
기로 감정 이입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하였다. 그리고 연극 속의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자들에게 투쟁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도 그
러한 투쟁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동기도 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공장의 불빛을 공
연하던 그때가 행복했다. 함께 공연하며 울고 웃으면서 노동자로서 자신을 인지하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자아의식이 깨어나던 시기이다. 이때는 결혼하여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활발히 활동했다. 시어머니도 연극 공연을 관람하러 왔었고 거리 공연을 할 때
는 자녀들도 공연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1966년에 독일로 이주하였고 1975년에 결혼하였다. 그리고 재독여성 모임을 
통해서 의식화되고 사회활동과 사회적 연대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 시기에 한국 사회는 산업화
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나는 시기로 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고 노동력의 착취와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
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독일에서 연구참여자 3과 동료들은 한국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한



- 105 -

국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독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펼쳐 나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을 마
련하여 한국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서 2세대
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를 전수하고자 하였다. 

  
“2세들은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왜 내가 한국말을 배워야되고 왜 
내가 한국 문화를. 나는 도대체 뭐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정
체성과 한국문화를 전수해주자. 여기 있는 2세들이 한 번은 꼭 정체성 혼란을 겪는데 잘 해결하는 
애들은 자기 정체성을 두 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의 정체성을 하는거예요. 독일하고 
한국.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한테 이익이 많다. 나는 독일 사람이 부러워할만큼 부러워할 두 가
지 문화를 내가 접촉할 수 있다. 애들이 그렇게 이중 정체성 또는 이중 문화 그것을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2세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거주국에서 태
어나고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거주국의 국민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
렇기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 사회의 현실은 그
들을 차별과 배제의 현장에 둔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3은 2세대를 모아서 거주국에서 문
화 공연을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천둥소리’라는 청소년 사물놀이패를 구성했다. 
천둥소리는 재외동포 2세들과 입양아로 구성된 10명의 청소년이다.  

이들은 여러 다문화 경연대회에서 상을 탔으며 미국 백악관과 한국 광화문에서 공연할 
만큼 활동이 활발했다. 거주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그리고 입양
된 한국인들이 정체성 갈등을 겪을 때 한국의 전통문화는 이들에게 한국 정체성을 심어주
었다. 그리고 그러한 한국인 정체성은 2세대들이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를 2개의 정
체성을 가진 존재로 여겨 정체성 갈등을 헤쳐나가도록 하였다. 

천둥소리의 회원 가운데 두 명은 독일 음악가와 함께 ‘수’라는 그룹을 만들어 음악 활동 
중이고 다른 아이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운동권 부모의 자녀들이라서 한
국의 정치 상황은 잘 듣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문화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여 한국 종
합 예술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2세대들이 정체성 갈등을 겪는 것은 거주국 사회의 
편견이 존재함에 대한 반증이며, 이에 대한 어머니들의 대처 전략은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자녀들이 거주국 정체성과 어머니 나라의 정체성, 즉 두 개의 정체성으로 그들 스
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한편, 2세들도 그들 스스로 심포지엄을 열어 차
별과 편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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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들이. 뭐냐하면 독일이 통합, 사회통합에 성공한 케이스가 베트남하고 한국인 거예요. 한국이 
제일 적응을 잘해요. 베트남도 잘하고. 그러니까 무스타 슐라라고 본보기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들이 반발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스타 슐라? 본보기 학생? 왜?!! 그러면서 자기들이 심포지엄을 한적이 있어요. 본보기 학생들
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차별은 없는가? 그걸 주제로 한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아시아 
사람들을 평범한 여기 하나의 독일에 사는 국민들이라고 생각 안하고 거기에 속하는 엑소틱
(exotic) 거기에 있는 차별은 없는가? 그런 주제예요. (차별을)느끼는 거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2세대들이 독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에 관한 심포지엄을 한 것을 지
켜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학생들이 독일 사회에서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인식하
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은 독일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 그룹 가
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독일 사회가 아시아 사람들을 이국적으로 바라보는 것
에 관한 논의이다. 그들은 이미 독일 구성원으로 태어났는데 그들을 이국적으로 보는 관점
이 가진 차별은 없는가? 에 관한 청소년들의 토론이었다. 이러한 것은 한국 청소년들이 거
주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행위이다.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사회가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차별에 있다고 말한다. 독일에는 182개의 민족이 있으나 독일민족과 이들 
182개 민족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은 주류문화이고 다른 사람들은 비주류문화
로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문화가 아니기에 다문화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협상하게 하는 요소에는 차별이 있다. 

“다문화는 되지만 상호문화가 안돼.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류문화를 비주류문화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주류문화들이 동등하게 인정이 돼야지 진정
한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주류문화에 문화적 소수자인 이주자들을 편입하고자 하는 것에 실패
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2세들도 독일 사회에서 차별을 느꼈기 때문에 심포지엄을 열어 
차별을 주제로 토의하였다. 이주자와 원주민 사이의 문화간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제는 단순
하지 않다. 그것은 대립하는 주체들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자로서 
그의 생애 전반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
를 높였다. 또한,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더 큰 목소리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한국 문화
를 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시위를 통해, 때로는 심포지엄을 열고, 강연,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
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일이 자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참고 가만히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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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연구참여자 3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어떤 일이 목표하는 대로 되도록 실행하
는 것이 연구참여자 3이 이주자를 타자로 대하는 거주국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이다.

  
  ④ 아들라 백화점 사건
“우리 신세가 한국에서 돈 벌려고 독일에 온 신세나 한국 시골에서 서울 공장으로 돈 벌러 온 것이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착
취를 집회 같은 것을 해서 독일에 알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음식을 해서 팔아서 돈을 보내는 거예
요. 매달 한국에. 그런 일을 했죠. 내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야되겠다. 조그만 힘이지만 
기여를 해야되겠다.”(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 도착해서 간호업무를 실행할 때 독일과 한국의 간호 시스템의 차
이를 모르고 이주하였다.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었으나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연구참여자 3은 재독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의 노동력 착취 현실과 국제관계, 
정치적 의식화 등을 교육받고 토론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성 노동자와 파독 간호 노동자인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한국 사회와 한국
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갔다. 연구참여
자 3의 한국 여성 노동자를 위한 투쟁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곧 그녀 자신을 위
한 투쟁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방직공장에서 일어난 여성 노동자 착취에 관한 시위에 참여
하여 개선을 요구했다. 그 공장은 독일 기업이 한국에 세운 방직공장이었다. 

“(한국)이리에 독일 방직공장을 세운 거예요. 여성 노동자들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견디다 못해서 독일에 
왔다 간 간호사 한 사람을 통해서 재독여성 모임에 편지를 보내요. 그 방직공장이(운영하는) 백화점이 여기 몇 개 
있어요. 아들라11)라고 지금도 있어요. 아들라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의 불매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
리를 도와달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와달라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성 조직들. 교회
에서 하는 노동운동 조직들. 청년운동 조직들과 연대를 해서 아들라 사건을 시작을 했어요.”(2019. 01. 23)

11) 1987년 8월15일, 독일 아들러 기업이 운영하는 9곳의 옷가게에서 동시다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

해는 없었으며, 옷만 불에 타서 기업에 대한 재산 피해만 입힌 사건이었다. 이 방화사건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미궁에 빠져 있을 때, 사건 사흘 뒤인 8월18일 독일 언론 <타츠>(TAZ)에 한 성명서가 실렸다. 

“한국 아들러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와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 아들러의 9개 지점은 우리에 의해 불길에 휩싸였다. 우리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투쟁

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타오르는 불길로 한국 여성 노동자에게 연대 인사를 보낸다.” 이들은 독일의 급

진 페미니스트 게릴라 조직 ‘로테 초라’(Die Rote Zora)다. 항의 서한과 연대투쟁 등이 별다른 진전이 

없던 와중에 ‘로테 초라’의 공격이 발생했고, 후레아 패션 공장 노동자의 투쟁은 승리했다. 아들러 기업

은 노동자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해고노동자 복직’ ‘노조 결성 허용’ 등을 받아들였다(한겨례 인터넷 

신문 2019. 9. 24일, 채혜원 ‘독일과 한국 여성운동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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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3이 속한 재독여성 모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였다. 독일 아들라 백화점이 소속된 모기업에서 한국 이리에 공장을 지었고 그 방직공장에
서 여성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현
실을 독일 사회에 알리고 독일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독일의 여성 사회운동단체 가운데 ‘대
지의 여성단체’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곳과 연구참여자 3이 속한 단체가 연대하여 한국에 
있는 독일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상을 독일에 알렸다. 그리고 한국 공장의 모체인 아들러 백
화점 앞에 가서 불매운동을 하고 그들과 협상하였다. 그와 동시에 한국 이리(1995년 익산시로 
변경됨)에서는 이리대로 여성단체들이 저항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장하고 회사들이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쥑여도 안 해줘. 그런데 붉은 초라는 
여성 지하조직이 있대요. 누가 누군지 완전히 비밀이니까 우리는 몰라. 밤에만 모여서 지하조직에
서 일하는데 독일 전역에 있는 그 백화점 여덟 군데에 불을 질러요.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어요. 
회사만 피해가 온거죠. 그때 몇 억인가 피해가 온거야. 그때 손을 딱 들었어요.”(2019. 01. 23) 

한편, 한국에 세운 독일 방직공장의 여성 노동력 착취에 관한 실태를 독일 본사에 알렸음
에도 독일 회사는 변화가 없었다. 그리하여 붉은 초라는 독일 내 여성 지하조직에 의해 아들
러 백화점 9개 모두에 방화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아들러 백화점은 저항 세력에 굴복하여 한
국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파독 간호사 귀국 반대 시위에
서 아들러 백화점 사건,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민족적 차별 등에 관한 반대 시위 
등 다수의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사회적 저항을 실행하면서 연구참여자 3은 활동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의 활동이라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 몰라도 뭔가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라 하였다. 거창한 목표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
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한국의 민주화에 도움이 될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연구
참여자 3은 한국소재 독일 방직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환경과 임금, 업무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연구참여자 3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있다.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민족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
가는 이런걸 하면서 꾸준히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거
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하는거예요.”(2019.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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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3은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형태에서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
결된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한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을 바꿔나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자신이 몫을 하는 것에 자부심
을 느낀다. 타자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연구참여자 3이 지속하
여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참여할 동력을 지원한
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3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⑤ 한국 사회단체와 연대
“한국에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에, 재분배재단 프로젝트에 신청해라. 그렇게 내가 권고를 한 거예
요...(중략). 결혼이주민 통역사를 거기에서 양성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 네팔에서 온 여
성.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워서 자국민들을 통역하러 나가는 거예
요. 노동이주민이 법원에 갈 때 같이 가서 통역을 해주고 그럼 법원에 가려면 법을 배워야 되잖아
요. 그런 배우는 재정을 여기에서 후원해준 거예요. 제가 나가는 재분배재단에서. 저는 한국에 와있
는 여성 이주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의 한 독일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50억 마르크를 상속받았는데 그 사람은 아
나키스트(anarchist)였기에 상속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자 하
였다. 그때 만든 재단이 재분배재단이었고 그 재단 안에 여섯 개의 분과(여성분과, 아시아분
과, 아프리카분과, 라틴아메리카분과, 터키분과, 제3세계분과)가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3
은 여성분과에서 일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주민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고, 
그 단체에 독일에 있는 재분배재단에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여성분과이기 때문에, 결혼이
주여성을 넣어서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통과되어 재분배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결혼 이
주 외국 여성이 한국 역사, 법, 의료 등에 대하여 통역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였
다. 그리하여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과 노동자들을 위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 현재 한국의 한 광역시에서 근로자 센터를 운영하려 할 
때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 이 이주민 단체에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매일 이주민들이 오면 상담하고, 병원에 가면 따라가서 통역하는 등의 일을 한다. 
연구참여자 3이 한국의 이주민 단체가 성장하도록 미리 도움을 주고 연결한 것이 결혼 이주 외
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자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연구참여자 3
의 선행된 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과 그가 연관된 단체의 활동에 대한 경험치를 한국의 이주단
체와 소통하여 전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3이 한국의 이주단체와 협력하여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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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연구참여자 3과 같이 재외에서 활동하고 한국으로 초국적 연결을 실
행하는 사람들의 선행된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도 독일에서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이
기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과 동질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국의 이주단체와 결혼 이
주 외국 여성을 돕는 행위 역시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된다. 한편, 연구참여자 3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와 연계하여 양국을 오가며 강연하면서 연대를 강화한다. 

“간호사 투쟁사례부터 독일에 와서 한국 이주민들이 했던 민주화 운동. 광부들의 일생. 광산에
서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 하여튼 10명이 가서 발표를 많이 하고 순회강연을 했어요. 
당시에 한국 인권위원회에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거기에 가서도 발표하고 우
리가 2007년에 한국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2010에 여섯 명을 초대해서(금속노조 사람 2명, 
4명은 이주민-중국,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렇게 와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
크에 가서 한국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의 ‘이주
민과 함께’와 꾸준히 연대하고 있어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한국과 독일에서 여러 개의 사회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과 독일을 왕래하며 순회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강연의 주제는 한국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
에서 했던 민주화운동, 광부들의 삶 등이었고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초대하여 발표하였
다. 또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독일에 방문하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크에 
가서 한국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 강연하면서 서로의 사회활동과 노동운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나누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
할 기회를 주어야 함을 한국 이주민 단체에 알려주었다. 

“제가 2006년 처음으로 이주민 단체를 방문했을 때 이주민 심포지엄을 하더라구요. 가보니까 전부 다 한
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주민들은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독일에 가서 우리 문
제를 우리가 해결했다. 이주민들이. 독일 친구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은. 독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았다. 이주민 심포지엄에 이주민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야들이 깜짝 
놀랜거예요. 지금은 이주민 활동가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이 이주민으로서 독일에서 사회운동하며 활동한 경험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활
동가들에게 전달되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억압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뿐 아니라 외국 이주여성들 스스로 주체적 활동을 하도록 도왔다. 연구참여자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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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주민 단체의 심포지엄에서 이주민은 없고 한국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는 것을 보고 개
선하도록 도왔다.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해야 
발전한다는 원리를 전달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 모임에서는 실제로 이주민들이 더 많이 참
여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성장하였다. 이러한 초국적 활동은 연구참여자 3 에게 성취
감과 효능감을 주었다. 

  ⑥ 거주국의 힘을 활용함
“코리아 협의회(한독단체)는 모든 정보가 독일말로 나가요. 진보단체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단
체에요. 1990년에 결성됐어요. 한독단체니까 한국 정보를 독일에 알리고 독일 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단체. 한국에 무슨 일이 터지면 성명서도 내고 지난번에 5.18 망언들이 아직도..., 북한
군이 개입을 하고 그런 거에 성명서를 내면 한국 방송에서 그런 거 다 나왔었어요. 소녀상 문제 
그런 것도 꾸준하게 전시회 행사를 하면서 독일 사회에 알리고 독일 정부가 성명서 같은 거를 
낼 수 있도록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2019. 04. 10)

코리아협의회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독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한국 진
보단체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이 한
국 사회에서 생성되면 이에 개입하여 독일 사회의 목소리로 그러한 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정 소식이 한국 방송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3이 속한 단체는 한국 사회를 향해 내고 싶
은 목소리를 독일 사회에서 형성하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독
일 정부에 로비하여 한국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연구참여자 3은 거주
국에서 한민족 유럽연대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
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2013: 158)에 의하
면 재외한인 단체 등은 한국 내 양심수 석방 운동, 민주인사 명예회복, 환경 및 자연보호운
동,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극복 운동 등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유럽에 사는 동포사회의 권
익을 옹호하고 2세들의 자주적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 활동한다. 이러한 
활동에 연구참여자 3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보내기 
위해 활동하는 것과 아울러 연구참여자 3은 거주국 내에서 다른 민족단체들과 연대한다. 

“독일 평화운동 할 때도 나가서 같이 시위하고 그래요. 거기는 한국 사람은 하나도 안나와요. 그
냥 커뮤니티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할 때, 독일 친구들한테 연대를 호소할 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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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친구들과 연대를 해야되잖아요. 그죠? 외국인 차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터키 
사람들 시위할 때) 우리가 나갔었는데 나가면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위안부 
문제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한독단체에서는 위안부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여성들이 자기 일본 사람들이지만 일본 정부가 잘못한다는 것을. 그 친구
들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에 가서 기생관광 하는 것(80년대 말)을 반대하는 그때부터 같
이 일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위안부 독일 사람,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죠.”(2019. 01. 23) 

연구참여자 3은 자신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거주국의 다른 민족,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연대
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시위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힘을 빌어오자면 그
들이 시위할 때 한국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은 이러한 시위에 한 명도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하였다. 그
것이 연구참여자 3이 보기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시위 자체에 참여
하지 않는데 그것은 한국인들이 독일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선호되는 이주민 그룹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취하는 이러한 방법과 달리 연구참여자 3은 집회
에 참여하고 다른 단체나 조직과 연대하여 힘과 목소리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국 사람만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독일 사회에 그거를 어필을 안 한거예요. 독일 사람들 상대해서 
뭐 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외국인 차별 대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 데모
에 안 와요. 한국 사람은 조금은 선호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터키나 이런 나라들하고 틀
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터키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이 방패막이 되
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이 있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앞에 내세우지 않아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한국민족이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터키와 같은 이주 인원이 많으며 독
일 사회에서 우선하여 갈등이 있는 그룹과의 문제를 해결하려 독일이 신경을 못 쓸 뿐이라
는 것이다. 거주국에서 이주자로서 받는 차별에 시위로써 대응하고 거주국 내 다른 민족단
체들과 연대하여 목소리를 형성하는 것은 연구참여자 3이 거주국 사회와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자로서 거주국에 살면서 거주국 구성원들이 이주자가 그들
의 직업을 빼앗는다고 여겨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대응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사회의 불합리한 측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
지고 있다. 그 열정에 의해 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난다. 연구참여자 3은 개인에 국한
하지 않고 나아가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활동하였고 이를 위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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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의 사회적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4) 노년의 삶

   ➀ 모국의 가족과 갈등
“한국에 가서 한 3-4일 지나면 딱 스트레스가 와요. 동생이 또 보수적이예요. 입만 열면 요즘
은 누구 욕을 하더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대답도 안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는 확 올라와서 싸우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 빨리 독일 가야지. 옛날에는 연금 받
으면 반년은 독일에서 살고 반년은 한국에서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어
요. 한국에는 그냥 가끔 가는 걸로. 행사 없으면 나는 (한국에)안 나가요. 싱가포르는 진짜로 
손자들 보고 내 휴가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가면 휴가가 아닌 거예요. 행사 참석하는 것도 휴
가가 아니고 동생 집에 있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휴가가 아니예요.”(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한국에서 살았다면 자신도 다른 한국 엄마들처럼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
기 위해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이며 미국이 우방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
신이 이주하고 의식화하면서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얻는다. 연
구참여자 3은 특히 한국의 여성 노동자를 돕는 활동에 참여하였고 나아가서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의 기간에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과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3 자신이 독일에 이주한 여성 노동자라는 인식과 그리
고 독일 남성과 결혼하여 독일에서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기 때
문이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외국 여성과의 동질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
지와 자신의 처지에서 이주노동자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동질감은 연구참여자 
3이 한국의 노동단체나 다문화 단체 등과 연계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3과 정치적 관점을 달리하는 남동생과의 소통은 매우 불편하다. 심승환
(2011)의 주장처럼 서로에 대한 공감의 결여는 상호이해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남
동생과의 갈등은 개인을 넘어서서 한국과 독일 사회의 사회적 시스템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주 후 연구참여자 3은 의식화 교육에 참여하고 거주국과 모국에서 각종 집회에 적극적
으로 동참하면서 사회의식이 깨어났고 활발히 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이는 독일 사회가 타자
의 의견에 배타적 반응을 보이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자체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어떠한 
사안을 자신과 결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작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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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문화권으로서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빚어진
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3과 동생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 차이에 의한 갈등을 포함하
여 두 사회의 문화와 소통방법의 차이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➁ 서러운 이주자의 삶
“이주는 개인적인 성찰도 있고 개인적인 운명의 바꿈(도 있고). 한국에 살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서럽죠.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자기 나라에서 안 사는 게 사실은 우리
같이 정체성이 형성돼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도 또 다른 고향이라고 생각은 머리로서는 하지만 가슴으로
는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죠.”(2019. 01. 19)

연구참여자 3은 이주를 통해 자신의 삶도 바꾸고 운명도 바뀐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
로는 내 나라에서 살지 않는 이주자의 삶이 서럽다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한국에 남아 있었
을 삶이 그리운 것은 아니다. 그저 이주자의 삶, 타국에서의 삶이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음
을 의미한다. 머리로는 거주국을 고향이라고 여기지만 가슴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거주국에서의 노년은 한국적 정서를 유지하고 불교를 통해 자신을 수련한다. 

   ➂ 불교를 통한 자기 성찰
“2주에 한 번씩은 법회에 나가고 운동 매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명상하고 치과에도 가고 정
기적으로 심장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으러 가고 산책도 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
는 거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한국 영화도 많이 보고 한국 책도 많이 읽고, 소설책도 많이 
읽어요. 신간들 다 매년 이상 문학 전집 사서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 매년 보고. 독일 TV
는 잘 안 보고 뉴스만 보고 잘 안 보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극장도 혼자 가면은 이상하더니 
요즘은 혼자 극장에 가서 봐요....(중략). 불교는 마인드 컨트롤이 많으니까. 이게 나의 수행에 좋
다. 불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닫는 수업이니까.”(2019. 04. 11)

연구참여자 3은 독일에서 살지만, 한국 책을 읽고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며 한국의 대중
적 종교인 불교를 통해 자신을 수행하며 여가를 보낸다. 즉 거주국에 살지만, 거주국 속에 
한국을 구축하여 살아간다.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 않았고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만의 정체성은 아니며 이주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3은 독일 사회에서 배우고 
익힌 각종 집회 경험과 이주자의 삶의 경험을 한국 사회의 이주민 단체 등과 공유한다. 연
구참여자 3은 한국과 연계하고 집회와 시위 등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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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존재 이유를 형성한다. 연구참여자 3이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초국적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이주자 단체와 연계하고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을 돕거나 거주국 사회의 단
체들과 협력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기저에는 과르니조의 설명을 연결하여 이해해볼 수 있
다. 과르니조 외(Guarnizo, et al., 2003: 1218)는 이주자가 모국을 향하여 행하는 “초국적 
활동은 이주자의 지위 상실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3은 독일에 도착하여 일하면서 자신이 여성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
하여 한국의 여성 노동자와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한국 여성 노동자와 그리고 한국으
로 이주한 결혼이주 외국 여성들과 동질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그들을 돕는 
활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결국 이주노동자가 된 자신을 위한 초국적 정치 활동이다. 

연구참여자 3의 이주의 영향은 첫째 개인적으로 연구참여자 3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
은 이주 후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국제 정세와 양국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것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정점은 독일에서의 5.18 다큐 
시청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그동안 자신의 내부에서 갈등하던 레드컴플렉스를 이 지점에서 완
전히 극복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주국과 모국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펼쳤다. 

둘째, 연구참여자 3의 초국적 활동에는 연대가 있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를 위한 투쟁으로 
거주국의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
국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주체성을 갖도록 한국의 이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거주국에서 다른 국가의 민족단체와 연대하여 시위와 집회에 참석한다. 그러한 활동의 이유
는 목소리를 생성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셋째, 연구참여자 3은 이주자의 삶이 기본적으로 서럽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이미 
성인이 되어 정체성이 형성된 상태로 이주하였기에 거주국이 또 다른 고향이라는 생각을 머
리로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안된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긴
다. 독일에서 한국 방송을 보고 한국어책을 읽으며, 한국 음식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서운하
고 김치가 항상 냉장고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독일에서 한국을 구축하고 살면서도 한국인만
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와도 역시 다시 타자가 된다. 두 개의 정
체성으로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두 사회 어디에도 안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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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참여자 4 : 부드러운 협상가

연구참여자 4는 1947년에 태어났으며 다섯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남동생 
바로 위의 누나로 태어났다. 남동생이 태어나도록 연구참여자 4의 이름은 남자 이름으로 
지어졌다. 1972년 스위스에 간호사로 이주하였으며 자녀는 2명이 있다. 스위스에서 5년을 
근무하고 독일로 이주하여 47년째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표 Ⅳ-4> 연구참여자 4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1) 유년-청년기

  ➀ 양자가 가산을 빼돌림
“아들을 우리 엄마가 양자 들인 거... 마포였어. 그 땅이 그때 다 날라가고. 그 사람이 선수를 
쓴거야. 항상 엄마가 그거를 마음아파 하신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밀가
루를 먹어도 그 오빠한테는 쌀밥을 해준 그런. 그때는 아들아들 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
들이 요만하니까. 조그맣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듬직해서.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을 푹 믿은 거
야. 그래서 전부 없어진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고생이 시작된 거야. 그때 당시 당신이 바보 같
아서 우리를 잘 키우지 못했다. 그러는 거라. 그래서 엄마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건 다 지나
간 일들이고 다들 결혼해서 잘들 살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의 집은 서울 마포에 논밭이 있었으며 당시 5, 6세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렵지 않았던 가정형편이었으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여섯(1명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양자가 가산을 빼돌림
∎ 주경야독(晝耕夜讀), 그리고 파독(派獨)

이주 후-결혼 ∎ 거주국 언어와 업무 적응
∎ 한국 엄마의 교육 열정

거주국에서의 삶

∎ 달라진 한국의 위상
∎ 거주국 구성원과 협력함
∎ 양쪽 사회를 연결함
∎ 외롭지 않은 노후

노년의 삶
∎ 이주자의 치매, 질병
∎ 긴장된 이주자의 삶 
∎ 한국 사회의 이슈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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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5명이 됨) 자녀를 돌보는 중에 양자를 들였다. 농사를 짓기 위해 
품꾼을 사면 품꾼들이 3일이면 할 일을 5, 7일을 하여서 품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어머니는 대신 양자를 들여 양자가 드센 품꾼들도 관리해주고 집안의 여러 가
지 일들을 담당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 양자가 모든 가산을 빼돌렸고 연구참여자 4
의 가족은 살던 집도 내주고 나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생활이 몹시 곤궁하게 되었다. 어머
니가 자기 자식에게는 수제비를 주어도 양자에게는 밥을 해서 주는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
구하고 양자가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그 일이 연구참여자 4의 어머니 마음에 한으로 
남아 평생 ‘내가 못나서 새끼덜 고생시켰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평생 너무 많이 어머니
가 그 일로 인해 미안해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애통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이제는 그만 잊으시라고 하여도 소용없었다. 어머니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 양자 프레
임은 연구참여자 4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 4는 평생을 사는 동안 정직을 가
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았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왔다. 연구참여자 4의 어머니가 평생을 애달프게 여긴 그 사건의 교훈
이 연구참여자 4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 요소가 되었다.

  ➁ 주경야독(晝耕夜讀), 그리고 파독(派獨)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고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하면서, 교환수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밤에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내가 일을 했어. 그때는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지. 
학교 나오면 바로 거기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아침 6시부터 7시에 또 일했어. 한 시간을 
더 한 거지.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하고 학교 가고 그랬어. 가만히 생각하니 이거 나중에 
내 직업으로 쓸건데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국가고시에 2번인가 3번 떨어지면 취득을 할 수가 없
어. 그런데 만약에 한번 떨어지면 우선 자존심도 그렇지만 이 용기가 없어지지. 그래서 안되겠
다 내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봐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고만뒀어요.”(2018. 10. 12) 

여섯 명 가운데 다섯째 딸로 태어나고 아래로 남동생 한 명을 둔 연구참여자 4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 들어갈 때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각각 1년씩 늦게 학교에 들어갔고 신문 배
달, 전화교환수 등을 하여 학비를 조달했다. 대학을 들어갈 시기에 언니들도 대학에 간 사
람이 없었기에 어느 학과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단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시 약사가 잘 되었기에 약대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졌다. 그리고 친구가 OO대에 간호대가 
새로 생겼다고 하여 지원했고 합격했다. 연구참여자 4는 그때 만약에 약대에 합격이 되었
어도 등록금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교 때는 전화교환원으로 일하며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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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녔다. 낮에 학교에 다니고 저녁에 일하면서 피곤하여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학점을 
못 받아 유급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시기에는 
전화 교환 일을 그만두고 학업에만 집중하여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동 대학의료원에 취업하였고 얼마 후 파독 간호사에 지원하여 스위스로 가게 되었다. 

“내가 그 당시 OO의료원 분만실에 근무하다 갔는데 어우 친구들이 “야 너는 좋겠다. 스위스도 
가고” 또, 산부인과 과장이 어 그때는 우리 간호사를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미스O... 미스 뭐 
이렇게 불렀어요. 어 미스O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파티도 해주고 자기네들이 사인해가지
고 큰 꽃병이 있어. 그거를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꽃병에다가 밑받침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꽃병 놓은 거. 큰 선물이었어요. 내게는. 그거를 지금 2019년 현재 
47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데 안 깨졌어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료원에 근무할 때 친구들은 종종 미국
으로 이주하였다. 연구참여자 4도 미국으로 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
년의 임상경험이 있어야 했다. 임상 경력이 없었고 미국에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4는 미국을 포기하고 대신 파독 간호사가 되어 스위스로 가게 되었다. 
스위스에 간호사로 가게 된 것은, 주위의 부러움이 되었으며, 그때 함께 근무하던 병원 의
사와 동료들이 나무 받침이 있는 커다란 도자기 꽃병을 선물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그것
을 귀한 선물로 여겼다. 그리고 이주하여 생활하면서도 47년 동안 원형 그대로 보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 4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소중하게 관리하고 간
직하는지를 알 수 있다.

(2) 이주 후-결혼

  ➀ 거주국 언어와 업무 적응
“스위스는 스위스 독일말이야. 스위스 사투리가 들어가면서 이게 표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배우는 게 힘들지. 스위스는 말 배우기가 힘든게 거기는 불어도 쓰고 이탈리
아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그래요. 스위스는 네 나라말을 써요. 래트로 로매니쉬라고하고 이탈리쉬, 
그담에 불어 그담에 스위스 독일말. 스위스 독일말이 우리한테는 사투리예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외국에 가고 싶었고 가게 되면 영어권 나라로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영
어를 공부했지 독일어를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스위스로 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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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참여자 4는 스위스에서 한 달간 독일어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스위스에 오
기 전 독일어 집중코스로 2개월 배웠다. 그런데 스위스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스위
스 사투리), 영어를 사용한다. 그 가운데 연구참여자 4는 표준 독일어를 배웠다. 그러나 실생
활에서 사용되는 독일어는 스위스 사투리 형태의 독일어였다. 언어적응이 매우 어려웠을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연구참여자 4가 간호사로서 업무를 볼 때 환자들을 대하게 되는데 
거주국 언어의 다양성은 이주자로서 연구참여자 4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환자들도 각계각층 사람이 오잖아요. 내가 신경외과에 있었는데 알콜 중독자들도 오고 그러잖
아. 정상도 아니고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신경외과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하나 정신이상인가 
그런거 물어보면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때는 그 질문의 뜻을 모르
는 상태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후에 연구참여자 4는 중환자실에서 대부분을 근무
했다. 은퇴할 때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중환자실은 다른 면에서 전문성
을 요구했다.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했고 환자의 상태와 상황을 그때그때 의사에
게 설명해야 했다. 몸이 많이 불편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극히 제한된 환자의 불
편사항을 살피는 연구참여자 4의 업무는 일상의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세심히 살피는 능력으로 활용되었다.

 
  ➁ 한국 엄마의 교육 열정
“남편하고 처음에 힘들었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나는 
얘네들이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어릴 때는 다 놀려고 하지 (공부)하려고 해
요? 피아노, 플롯, 발레, 성악, 발레도 네 살부터 시켰어. 한글학교도 그렇고 이 피아노 치는 
것도 아주 싫어해. 연습을 해야되잖아. 그러면 애들은 하기 싫어 죽겠는거라. 그러면 아빠가 이
런 것을 보잖아. 그러면 하기 싫어하면 그냥 놔두라고 그래. 강제로 시키냐 이러는 거라. 그리
고 저렇게 싫어하는데 꼭 해줘야되느냐. 얘네들도 생각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런거. 갈등이야. 
당신, 아무 소리 하지 마쇼. 얘네들 놀고 싶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리다...(중략). 내 욕심에
는 계속해주고 싶었지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첫 번 결혼에서 아들을 낳은 후 남편이 연구참여자 4에 관하여 집착이 강
하였기에 1년 뒤 이혼하였다. 그리고 6년 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다. 그 후 아들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남편에게 입양하였다. 현재의 남편과 결혼 후 딸을 한 명 더 낳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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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아들과 딸이 있다.12) 연구참여자 4는 교육열 높은 한국 엄마답게 자녀에게 많은 교육을 
해주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교육 방법에 있어서 남편과 갈등을 가졌는데 그
것은 자녀의 의사보다 부모의 의사에 따라 교육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 4의 방식 때문이었
다. 이에 반해 자녀가 어리다고 하여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려는 남
편의 교육방식과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대립에서 연구참여자 4는 남편에게 자신이 주도적으
로 자녀를 교육할 것임을 주장했고 그렇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서 
처음에는 자신도 독일말을 배워야 했기에 자녀에게 독일어를 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잘
하든 못하든 독일어로 아이들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독일어가 느는 게 아니라서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4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자신이 사는 지역의 한글학교 교장으로 
봉사했다. 그 일을 약 8년을 했으며 매주 토요일이면 가기 싫다는 애들을 데리고 꾸준히 
다녔다. 처음에는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라고 핑계를 대며 반항하던 아이들도 엄마가 꾸
준히 데리고 다니며 한글 교육을 하였으므로 나중에는 군말 없이 한글학교에 다녔다. 큰아
이는 아기 때 친정엄마가 키웠고 친정엄마는 독일어를 하지 못했으므로 아이에게 한국어로
만 말을 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몸에 익혔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하
고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그러나 둘째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었기 때문에 둘째는 한국어
를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아이는 한국어와 한국 정서를 알기는 하지만 독일인이고 독
일 정서이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거주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자녀들은 독일인으로 자라났다. 남편과의 
자녀 교육 갈등에서 남편이 연구참여자 4를 지지한 덕에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엄마의 특성대로 자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다. 자녀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교
육적 지원과 여러 가지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4도 자녀들에
게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해주었기에 떳떳하다고 느낀다.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주국에서 살면서 자녀가 한국 정서를 갖도록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12) 연구참여자의 재혼 내용은 지난 2017년 연구참여자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연구자가 기억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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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국에서의 삶

  ➀ 달라진 한국의 위상
“한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없어. 안와. 토요일
에 하는데 누가 토요일에 오려고 그래요. 안오지. 지금은 달라졌지. 지금은 배우려는 사람이 많
잖아. 당연히 배워야 되고 이건 한국이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이 너 
한국말 할 줄 아니? 그래서 할줄 안다고 그러면 프라이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때는 프라이
드보다는 챙피한거야. 가난한 나라니까. 나 한국에서 왔어. 이렇게 가슴 딱 펴고 하기보다는 그
냥 한국에서 왔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한글학교가 나라에서 많이 해준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스스로 한 거라.”(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독일 거주지역에서 한글학교 교장으로 약 8년을 재직했다. 당시에는 자녀
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주자들 스스로 시작했고 맞벌이를 할 때이므로 
재정도 어려웠던 시기였다. 부모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으나 한국인 부모라고 하여도 
한사람이 낮 근무에 가면 한 사람은 밤 근무를 하고, 부모가 바빴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국어
를 가르칠 여유가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에 한국어를 배우
는 것이 효용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어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던 시절이
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한국어 배우는 것을 거부했고 그에 따라서 연구참여자 4가 한글학
교 교장을 할 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한국어를 어떻게 교육할까
도 고민이었지만 나오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학교로 오게 하려는 노력 또한 애로사항이었다. 

지금은 독일의 도로를 한국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고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독일 베를린
의 중심부에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으므로 한국어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요즘은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 하면 부끄러워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찾아온다. 이주자 모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주자들이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큰 위로와 자부심 역할을 한다. 연구참여자 4가 
한글학교 교장을 할 때 참석했던 민족 교육자 초청 모임이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과 교장들을 1년에 한 번 한국에 초청하여 교육하는 모
임이다. 그리고 이때 서로 교육 정보를 나누게 하고 한국어 교육에 동기부여를 갖도록 한
다.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한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민족 교육자 초청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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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➁ 거주국 구성원과 협력함
“한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시청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여성합창단 단장으로 있을 때 그때
도 시청에다 했어. 이거는 서로 문화교류고 당신네 음악, 우리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독일 가
곡이라든가 독일음악 한국음악 하면서 이웃 사람들도 같이 콘서트에 참여하면서 하는데 도와줄 
수 없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받았느냐고 그래. 독일 사람들 돈 그렇게 안줘요. 이번에 내년
에 할 것도 몇천 유로야. 그래 많다고 그러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네도 상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일단 결혼문화, 차 문화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만들고. 
그거 다 돈 들잖아. 우리도 세금을 내고 이런 거는 좋은 거를 우리가 여기에 펼치는 거니까 도
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한글학교 교장과 여성합창단 단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의 한국 문화 발
표, 또는 한국 여성합창단의 독일 가곡 발표 등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행사에는 재정의 필
요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에 재정적 지원에 관한 요청을 하였다. 
시청에 요청하면서 강조한 것은 한국 문화를 공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문화와 상호문화
에 공헌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4는 어떤 모임을 만들고 행사를 주관하면서 역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와 모임을 준비하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하는 것
에 있다. 거주국은 새로운 문화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이주자도 거주국 사회에서 문화적 자
부심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4는 모임을 준비하고 실행할 
때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한다. 

“대충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배운 거죠. 그리고 내
가 말을 꺼냈으면, 뭔가 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실천을 해야 된다. 난 그거는 항상 갖고 있어
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고 협력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말을 꺼냈으면 실천하는 것에 있다. 연구참여자 4가 다른 사람들과 소
통하는 방법은 소통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익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하면 연구참여자 4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그것을 보
는 사람들은 그의 열정 때문에 따르고 도와주게 된다. 

  ➂ 양쪽 사회를 연결함
“저녁에 독일어로 하는 한국 KBS. 한국에서 독일어로 하는 방송이에요. 그때는 독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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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다 와. 나는 여기에 총영사를 모시고 싶은 거야. 우리는 프랑크푸르트하고 거리상으로 가
깝지만, 행정 처리는 본에서 하는 거라. 본하고 마인쯔예요. 그래서 프랑크프르트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에 있는 영사가 안 오려고 그래 바쁘잖아. 그래도 초대를 했어요. 나는 항상 
초청장도 한국어와 독일어로 써서 우선 보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를 해. 총영사님 우리 한
독협회에 KBS 국제라디오 모임이 있어요.......(중략). 그랬더니 오셨더라고. 오시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오셔. 초청장 보내고 얼마 있다가 전화를 하면은 
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된 거잖아요. 첫 시도가 중요해요.”(2018. 10. 12) 

한국 KBS에서 독일어로 송출하는 국제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독
일 사람들의 모임인‘라디오 코레아 국제 청취자 모임’을 1년에 한 번 독일의 한독협회에서 
준비한다. 한독협회는 독일인과 한국인 또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회원이 될 수 있는 모임
이다. 여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며 이곳에서 한국 영화를 보여주고 음식을 나누며 
회원들 간의 우정 증진 모임을 한다. 연구참여자 4는 이곳 한독협회에 속해 있으며 다른 회
원들과 함께 국제라디오 모임을 준비한다. 그리고 한국 방송사와 연계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여 협회 운영비에 사용한다. 연구참여자 4는 한독협
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리하여 이 모임에 자신이 사는 지역 총영사를 참석하게 
하고 싶었다. 이 모임에는 한국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한국에서 독일어로 하는 방송을 듣는 독
일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다. 그러므로 총영사가 참석하면 그만큼 모임의 수준도 높아지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총영사를 참석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4가 있는 지역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행정상 관리
는 본이 하기에 총영사가 오려면 멀리 있는 본에서 와야 했다. 더구나 총영사는 바쁜 일정
이 있으므로 멀리서 진행되는 국제라디오 모임과 같은 작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4는 총영사에게 그 모임에 오는 사람들이 한국 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
다. 예를 들어 라디오 중국 국제 청취자 모임에서는 중국으로 여행도 갔다는 이야기를 하
면서 독일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그러한 초청의 결과로 모임에 총영사가 참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참석한다. 연
구참여자 4는 이러한 일을 할 때 되어야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일한다. 

“그럼 30명 정도 모여. 많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한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그러면서 KBS에서 꼭 선물이 와. 
수저, 부채, 평창 올림픽 할 때도, 하여튼 조그만 선물이 꼭 오더라고. 그럼 그런거 좋아해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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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람들도 공짜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더라고. 만들어서 그걸 돈 받고 팔아요. 
그럼 조금 이익이 남는 거지. 그거는 한독협회를 위한 하나의 행사이기도 해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국제라디오 모임에 총영사를 초청하면서 총영사에게도 좋고, 국제라디오 모
임에 참여하는 독일인 참여자들도 좋고 그 모임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고 교류하는 한독협회도 
좋은 상호 윈(win)-윈(win)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할 때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경우를 보면 거주국은 이주자
를 통해 이주자의 모국과 관계를 도모하고 이주자의 모국은 이주자를 통해 거주국과 연결할 
때 자국의 이주자와 협력하고자 한다. 양쪽 국가는 이주자를 교량으로 상호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자는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계의 주체자가 된다. 

 ④ 외롭지 않은 노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내가 처음에 그 뭐냐 퇴직하고 찾아간 게 내가 외로울 것 같았어요. 여기 오면 
난 집에서 놀고 그러는데 맨날 집안에서 그냥 그렇다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기는 뭐해. 그래서 내가 외
롭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퇴직하고 뭔가를 해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봉사도 하면서 
봉사한다는 자체가 우선 나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간호사 은퇴 후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때 추천받은 것이 세뇨 트레너린으로 일종의 봉사활동 지도사 같은 것이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봉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시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어떤 봉사활동에 협력할 수도 있고 어떤 봉사활동을 조직할 
수도 있다. 연구참여자 4는 언어문화 전달사도 취득했지만, 난민들이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정
확하게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그 봉사활동은 하지 않는다. 대신 난민들에게 옷을 나눠
주거나 시청이나 은행 등의 위치와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완수하는지를 알려주거나 같이 가
서 도와주는 봉사를 한다. 연구참여자 4는 은퇴 후 거주국에서 외로운 노년이 되지 않아야겠
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자원봉사를 조직할 수 있는 교육을 1년 넘게 
공부했고 현재는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국 문화를 알릴 기회도 된다. 이를 
위해 사람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많은 역량이 필요한 일이지만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 4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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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가 더 많아졌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한국어를 가르치
기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것 등을 통해서 내 나라 문화를 조금 더 내가 사는 곳에 전달하고 
싶었어요. 우리 문화는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이주자들도 그들의 문화를 거주국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한국 문화의 날을 만들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지
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연구참여자 4는 프랑크프르
트 가까운 곳에 한국 문예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한국의 차 예절, 전통 결혼문화 
등을 보여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기에 누군가
는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봉사활동과 언어문화 전
달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 문예원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차 문화와 전통결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리를 마련해주어 한국 문예원 사람들도 일할 수 있게 
하고 자신도 봉사하고 거주국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모두에게 유
익함이 되도록 상황을 조정하고 협력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4는 노년에는 거주국의 지역
사회 속으로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다.  

“우리 지역사회 가까운 데서 예를 들자면 우리 무슨 행사하는데 너 쿠쿤(케익)좀 할수 있느냐? 
거기 서서 케익 팔면은 뭐 힘든 일이야? 뭐 지금도 여기저기서 뭐가 세미나가 있는데 와라. 그
런거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기도 그렇고 보면 나 혼자예요. 외국 사람은. 그러면 이제 세미나
가 끝났잖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날 물어보는 거야. 외국 사람은 혼자니까 그럼 
어떤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야. 하하하하. 이제 나이가 더 들면은 한인회 이런 거 필요 없고. 거
기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 내 동네에서 행사 있으면 같이하고 그러면 외롭지는 않잖아. 서로 
독일 사람하고 대하면서 그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2018. 10. 12) 

연구참여자 4는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면 한인회 등의 모임을 줄이고 마을의 구성원과 
하나가 되기 위한 소소한 활동들에 더 시간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현재에도 세미나가 있거
나 케잌을 만들어 파는 것과 같은 행사에 독일인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간간이 참여한
다. 앞으로 그런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노년을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
서이다. 연구참여자 4는 앞으로 한국에 나올 횟수를 헤아리고 있다. 나이가 더 들고 기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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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한국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을 것이고 그때는 한국과 한국인들보다 자신이 
사는 마을 노인들과의 커뮤니티를 늘려서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고 자 한다. 

(4) 노년의 삶

  ➀ 이주자의 치매, 질병
“한국 사람 치매 걸린 사람이 있는데 독일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음식을 김 잘 먹고 김치 잘 먹고. 통영 음식. 김 미역 김국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김. 굽지 않은 그런 김만 사왔더라고. 언어하고 음식. 그거(치매)에 대해서
도 생각을 해봐야 되요.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독일은 큰 문제예요.”(2018. 10. 12) 

독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이주하였다. 이들 가운데 정주한 한
국 여성들은 거주국 언어인 독일어를 익히기 위해 평생 노력하지만 먼저 잊는 것은 독일어이
다. 모국어는 잊었다 해도 다시 사용하게 되면 돌아오지만, 독일어는 잊으면 모국어처럼 다시 
재생되어 자연스럽게 발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치매가 되면 독일어를 먼저 잊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 문제가 된다.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지만, 그 음식을 거주국 언어
를 잊었기 때문에 거주국 언어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주자가 젊을 때는 거주국 사회의 적응
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노년에 이르면 치매 등 의료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에는 외국 여성이 결혼을 통해 대거 이주해 있고 이주의 연한이 길지 않아 아직 치매
를 신경 쓰지 않고 있으나 향후 이주민의 치매와 의료 분야 또한,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치매 예방 건강세미나”는 보건복지부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재
독한인 간호협회가 실행하는 건강관리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1960-70년대 파독한 광부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정신적 외로움, 모국에 대한 향수, 
연금이 적은 사람 가운데 병들고 힘든 사람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세미나와 약 200명 정
도 되는 한국인에게 개별적으로 한국 반찬 등을 약간 보내주는 것, 잘 지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다. 이는 거주국에 사는 한국인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구참여자는 여기에
서 재독한인 간호협회 회장으로서 독일에 있는 한국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위탁사업을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재정을 도와주고 우리는 그 재정을 받아서 실행하는 위탁사업을 해요. 여
기에 봉사자들이 있어요. 일이 많아요.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지원이 오면 그거를 여러 가지 생필품 
그런 거를 수혜자들이 거의 200명 있어요. 힘든 사람이 많아요. 광부는 한 500명 정도 되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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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약 3500명 정도 돼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여기에 나이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지금. 돌아가신 분도 꽤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요번에 교수 네 분
이 오셨어. 이거를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개발을 하기 위해서.”(2020. 02. 19)

연구참여자 4는 2019년에 재독한인 간호협회 회장이 되었다. 재독한인 간호협회의 업무 
가운데 하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위탁을 받아 독일 거주 한인들의 건강, 정신적 외
로움, 치매, 모국에 대한 향수 등을 돌보고 보살피는 업무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
서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파독 간호사들이 무보수 봉사에 참여한다. 거리가 먼 경우에 약
간의 기름값(1km에 0.3유로 정도)을 지원받는다.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 이주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외국 독일어를 완전
히 하지 못하잖아. 그런 감정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를 독일어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런 경
우에는 또 우리 봉사자들이 맡아줘야 해. 그런 거는 우리가 독일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있어도 
해결해줄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한국국제의료재단에서 우리를 지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생필품에는 반찬 같은 것도 들었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김치 같은 것도 
들었고 그거를 일 년에 네 번 정도 보내주면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2020. 02. 19)

독일로 이주한 한인 광부와 간호사 가운데 젊었을 때 중간에 직업을 바꾸거나 결혼 등
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거나 개인 사업을 한 경우 등에서 연금을 붓지 않았거나 못
하여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독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저
생계비와 주택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할 때 언어적 
어려움과 서식의 까다로움으로 준비하지 못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때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잘 아는 것이 아
니기에 모든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나이도 70대
로 연로하였고 먼 거리의 경우 수혜자들의 상태를 한 달에 한 번 살피는 것은 힘에 부치
는 일이다. 그렇기에 자원봉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상태를 살펴, 보고를 해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병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이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시스템을 갖추어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독일
과 같이 복지 시스템이 잘 된 나라의 경우와 독일보다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 있는 한인들
과의 형평성을 살핀다. 그리하여 재외동포들에게 효과적 지원을 하기 위한 실사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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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에게 전달되도록 중간에서 일하는 무
보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도 늙어가지만, 이들을 돌보아줄 한국 언어
와 문화를 알고 있는 다음 세대는 없는 현실이다. 연구참여자 4는 한국에 유입된 결혼 이
주 외국 여성들이 자신들처럼 노년이 되고 치매와 모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정신적인 외로
움을 겪을 때를 대비하여 한국 사회에서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외국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다. 둘째, 이
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들을 도와줄 중간 역할을 할 사람들과 연
계를 해둘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
리고 적극적으로 적응한 외국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과 한국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필요한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세월이 지나 외
국인들이 노년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한국 사
람들이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외국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➁ 긴장된 이주자의 삶 
“독일에선 남편하고야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독일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
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 항상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는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편한거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는 긴
장을 하게되지. 혹시 내가 잘 못 들어서 답변을 잘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잘하려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고급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지역사회의 독일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토론회 등에 가면 외국인은 

연구참여자 4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 항상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꼭 질문
이 온다. 어떤 때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할 말이 없을 
때, 또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연구참여자 4는 실수하지 
않으려 하고 대응을 못할까봐 귀와 마음을 열고 있어야 했다.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사는 
것은 이처럼 긴장감을 안고 사는 삶의 형태가 된다. 긴장감 없이 모든 것이 편안하거나 신
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오직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가벼운 자리일 때에나 가능하다. 이주민이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은 항상 타
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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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➂ 한국 사회의 이슈에 관심
“요즘은 탈북자들. 탈북자가 어떻게 왔는 거. 유투브를 통해서 봐. 그 외에는 독일 방송 보죠. 
남한에 온 경로.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정착하고 사는 거. 그리고 어떤 때는 다문화 그 사람들
의 고부 관계 이런거 나도 이제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들 너무해. 무조건 여기 문화를 따르라고 하면 되나? 그게 시간이 가야
지.”(2018. 10. 12)  

연구참여자 4가 한국 소식 가운데 관심을 두는 것은 탈북자들과 다문화 여성들에 관한 이
야기이다. 북한 소식에 주목하는 것은, 통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탈북자들의 개인적 
이주 과정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 북한 주민의 북한 이탈과 그들의 정착에 관한 것을 
유투브를 통해서 본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한국으로 결혼
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게서 국제결혼 한 자신과 유사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시어머니와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모
습을 시청한다. 그러면서 한국 시어머니들이 외국인 며느리들에게 한국 문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며 며느리의 입장이 된다. 이주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 대하여 동료애를 느끼고 시어머니보다는 며느리의 
입장에 더 감정이입이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기존의 고정적 관점을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4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고 이주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 4의 이주 영향에서 개인적인 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
다. 즉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역량 있게 해내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 왔다. 둘째, 초국적 연계 활동이 
있다. 우선 자녀의 한국 정체성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시킨 것이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개인으로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13)(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의 
독일 지역 담당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일로 해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와서 
세계에 있는 한국 여성리더들과 네트워크를 다지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 국제결혼 여성 
총연합회14)(World Federation of Korean Inter Married Women‘s Association.월드 
킴와) 의 전 세계 부회장으로서 2년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13)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들의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14) 세계 국제결혼 여성 총 연합회(이하 월드킴와 World-KIMWA)는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의 모임이며 세

계 규모의 국제결혼 여성 조직이다. 현재 16개국 35개 지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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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 4는 가족과 친족의 연결을 위한 초국적 활
동 이외에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여성들의 모임을 통한 한국 여성들의 초국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럼으로써 지구촌 시대에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를 넓게 활
용하며 살아오고 있다. 셋째, 이주자의 삶은 노년이 된 파독 간호사 세대의 미래에 대한 염
려가 있다. 연구참여자 4는 거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거주국 구성원들과도 네트워크가 
비교적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와도 긴밀하게 연결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
다. 이제는 이주한 기간도 길어져서 더 늙어질 때를 대비하여 거주국에서 편안한 휴식을 준
비하고 있다.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째로 2세대들이 간호사에 진입해주거나 한국
에서 간호 인력으로 이주를 해주면 좋을 텐데 이제는 한국이 예전처럼 극심한 가난으로 허
덕이던 때가 아니기에 독일로 이주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파독 간호사들은 그들이 늙
고 병약했을 때 이들을 이해할 한국인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4는 한국이 돈
을 많이 벌지만, 연금을 모두 합치면 그래도 독일이 낫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독일의 업무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정말로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하기에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겠느
냐는 것이다. 더구나 2세대도 의사나 변호사를 하려고 하지 간호사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염려하는 것은 한국으로의 연계이다. 

“우리가 한국 경제의 초석을 다져놓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한테 특별나게 뭐 하고 그런게 없어
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것도 다 잊어먹었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
지? 그럼 나라에서 (우리가 한국에)가면 머물 곳이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무료로 달라는 것
이 아니라 일부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고 편안한 거 보다도 우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2020. 02. 19)

재외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들이 한국에 오면 이들은 한국말이 외국어와 섞여 있거나 한
국 물정을 잘 모른다거나 해서 한국인들에 의해 금방 외국에서 오셨어요? 라며 물어오는 
질문에 당황한다. 자신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고국에 왔는데 이러한 시선과 관심
으로 오히려 한국에서 이방인이 된다. 외국에서 와서 때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공항에서 지방으로 오가는 것도 낯설고 어설프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한국에 와도 머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에 왔을 때 편안한 
것보다도 그저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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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빈 거주 한인 여성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는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 간호사의 좋은 이미지에 힘
입어 오스트리아 빈시에서 소수의 한국인 간호사를 초청함으로써 이주하게 되었다. 1차와 2차 
총 두 번 한국인 간호사가 각각 50명씩 1972년과 1973년에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 도착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오스트리아 빈 거주 파독 간호사는 3명이다. 이주 후 이들의 직업은 간호보
조 1명, 간호사 2명이었고 1972년에 1명이 이주하였고 1973년에 2명이 이주하였다. 이주 후 
은퇴까지의 이들의 직업은 간호사 은퇴 1명, 음악 매니지먼트 1명, 간호사 은퇴 후 부동산업자 
1명이 있다. 즉 이들의 직업은 이주 후 바뀌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주 동기는 가난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 동생의 학비 마련, 서구 사회에 관한 동경,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부터
의 탈출, 등의 이유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5 :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

연구참여자 5는 1952년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났다. 1973년에 오스트리아 빈에 간호사로 
이주하였으며 2020년 현재 47년째 거주하고 있다.

<표 Ⅳ-5> 연구참여자 5의 이주생애사 연대기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외국에 대한 동경
∎ 가족이 모르게 이주를 준비함

이주 후-결혼

∎ 거주국의 차별과 편견
∎ 국제결혼, 양가(兩家)의 반대
∎ 송금으로 인한 갈등
∎ 자격증,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거주국에서의 삶

∎ 시집살이, 극한의 고통
∎ 신앙으로 극복한 고난
∎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 한인 국제결혼 여성 커뮤니티 구성
∎ 모국과 거주국 문화에 따른 갈등

노년의 삶

∎ 한글학교 국제결혼 가정 학급
∎ 한국 정부의 재외 한글학교 지원
∎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동질감을 가짐
∎ 한국에 거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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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년-청년기

  ➀ 외국에 대한 동경
“어렸을 적부터 선교 뭐 그런 게 항상 내 꿈이었어요. 그때 한참 간호사, 간호보조원 모집하고 그
래서 내가 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는 게 꿈이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왔어요. 9개월인가? 간호보조
원 강습. 그거하고 여기 와서 인제 빈에 온 게 100명이 왔는데 그중에 30명. 우리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보조.”(2019. 01. 28) 

연구참여자 5의 아버지는 경찰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부상하였다. 그리하여 집
에서 농사를 짓고 인근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으며,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았다. 집
안의 경제적 사정은 넉넉하지 않아서 학교에 내는 교육비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연구참여자 5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는 것을 꿈꾸었으며, 특히 선교사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던 중에 파독 간호사 광고를 보았고 간호 학원에 다니면서 이주를 준비했다. 

“3년 딱 되면 내가 (독일어)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복학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학위를)따가지
고 학교에 가면 내가 교수를 해서 그런 희망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사랑에 묶여서 여기로 오
게 된 거지.”(2019. 01. 28) 

연구참여자 5의 이주 동기에는 빈곤이 포함되어 있지만,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 또한, 큰 비
중을 차지한다. 연구참여자 5의 생각으로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어권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배워
서 한국에 돌아오면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고 언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또 그곳에
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교수가 될 수 있겠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이주하였다. 그러나 연구참
여자 5는 빈에 도착하고 난 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을 만났고 그와 3
년 후에 결혼함으로써 처음에 이주하면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➁ 가족이 모르게 이주를 준비함
“집에서 모르게 한 거죠. 반대했으니까. 내가 몰래몰래 아르바이트 해서 아침에 신문배달 했어요. 일찍 일어
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느 때는 시계 못보고 막 일어나고 밤에 역전에서 배달하고 신문 다 돌리고 
그렇게 해서 벌은 걸로 학원 다닌거지요.”(2019. 01. 28)  

파독 간호사 모집 광고를 본 연구참여자 5는 간호보조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들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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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여 간호 학원에 등록하였다. 그리고 새벽과 밤에 신문을 돌리면서 학원비를 
마련했다. 그렇게 하여 해외개발공사에서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
았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 5의 아버지가 이승만정권 때 자유당에서 활동했고 그 이유로 
해서 박정희 정부로부터 감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5는 해외에 나갈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아버지의 친구가 해외개발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
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오스트리아 빈에 갈 수 있었다. 한편, 오스트리아로 한국 간호사
가 가게 된 계기는 독일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좋은 이미지를 보였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일부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를 초청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에는 100명의 한국 간호사가 이
주하였고 그 가운데 두 번째 그룹에 연구참여자 5가 포함되어 있다. 

(2) 이주 후-결혼

  ➀ 거주국의 차별과 편견
“우리가 너무너무 못사는 데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한국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를 미개인 취
급을 해요. 자기네가 우리를 고용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것도 뭐 참아야지 어떻게. 유고 애들. 
지네들도 이 나라에 취업하러 와서 하는데 걔네들도 무시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항하면서 했는
데 그러다보니까 나만 쟤네는 그런 거 아닌데 나만 흥분하고 나만 속이 상하잖아요. 이게 아니
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변화를 해서 저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
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도와주니까 인정을 해요. 그때사.”(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오스트리아 병원에 도착해서 배정받은 병원은 시립병원으로 가난하고 경
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이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5는 간호사이면서도 
공무원 신분이었고 공무원에서 은퇴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 오스트리아 간호사
들과 연구참여자 5처럼 간호사로 고용된 유고슬라비아 등의 외국 간호사들이 있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간호사들과 외국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을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하였
다. 처음에는 그들의 태도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나 나중에 천천히 그 
사람들의 환경을 살펴보니 그들은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아
버지는 알콜 중독이거나 여러 가지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자나라에 사는 것만이 그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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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네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산다는 그 자랑스런 마음에 우리를 무시하니까 우
리는 못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2019. 01. 28) 
 
연구참여자 5는 자신들을 무시했던 빈의 간호사들이 오스트리아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하

나로 가난한 나라 한국과 한국에서 온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 대하
여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더 잘 견딜 수 있었다. 또한, 오스
트리아 주변국에서 이주한 간호사들은 한국 간호사들이 같은 유럽권에서 온 이주자가 아니
었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이주하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친절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대변을 봤다고 해. 그거를 씻어야 
하는데 안 가요. 걔네들은. 우리가 가서 이거 그냥 한번 착착 딱아내고(그러는게 아니라), 우리는 
깨~~끗이 씻고 물로 닦아주고 얼마나 개운하게. 그러면 이 환자들은 우리만 부를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기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인정을 받잖아. 의사들이
나 간호사들한테.”(2019. 01. 28)  

오스트리아의 병원시스템 역시 독일과 같이 보호자 없는 간호 시스템이었다. 이때 오스트리
아의 간호사나 다른 나라 간호사들이 기피 하는 일이라도 한국 간호사는 기꺼이 행하고 환자
의 편안함을 더 우선하여 행했다. 용변을 본 환자를 돌보는 일에 거주국 간호사들은 환자에게 
가기를 꺼렸다. 그러나 한국 간호사는 꺼리지 않고 가서 휴지로 닦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로 닦아주어 환자가 개운함을 느끼도록 보살폈다. 그러한 진심은 환자들과 동료 간호사와 의
사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한국에 대하여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5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자신이 변화해서 상대방을 이
해한다는 원리를 깨달은 것은, 그만큼 마음공부로 부단하게 단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참
여자 5가 이와 같은 변화하는 것에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다. 기젤이라는 빈의 간호사였는데 
연구참여자 5를 자기 딸처럼 대해주었다. 고향 생각이 나서 울거나 기숙사에 앉아서 한국 간
호사들이 울고 있으면 데려다가 같이 여행가고 밥도 같이 먹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가서 혼내
주던 사람이었다. 연구참여자 5는 기젤을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연구참여자 5가 결
혼하고 아기 낳고 나서도 그 집에 가서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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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그 집에 가서 한국 음식 좋아하니까 불고기니 잡채니 해다 주면 잘 먹고 그랬어요. 그분
이 나를 참 자랑했는데 돌아가셨어요.”(2019. 01. 28)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기젤이라는 간호사
는 낯선 곳으로 이주하여 일하는 젊은 한국 간호사들을 돌보았다. 그로 인해 오스트리아에서 건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한 연구참여자 5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원리로 연구참여자 5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왔고 바꾸고 있을 것이다. 

  ➁ 국제결혼, 양가(兩家)의 반대
“그때 한복을 입었는데 우리 병동에 가서 기젤한테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막 갔지. 병원문
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려오면서 층계에서 탁 마주쳤어. 보니까 키도 크고 잘 생겼어. 
그래서 어? 그랬어. 그랬더니 얘도 나를 보면서 어? 어떤 애가 한복을 입고. 처음 보는 한복이
잖아요. 그래서 둘이 놀라서...(중략). 그게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자마자 처음에는 
뭐 사랑보다도 아 이 사람이 잘해주고 그러니까 독일어 배우고 좋구나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만
나가지고 3년 끝나고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간호학교를 간거죠.”(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빈에 도착한 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빈시에서 한국인 간호사들을 초청
하여 환영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연구참여자 5는 한복을 입고 참석했고 돌아오는 길에 한복
을 기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병원에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가려던 때에 계단을 내
려오던 오스트리아 청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쓰는 언어는 독일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독일어 사투리라고 하였다. 연구참
여자 5는 표준 독일어를 배웠는데 빈에 왔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는 독일어 사투리
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때에 표준 독일어를 쓰는 청년을 만난 것이었고 표준 독
일어를 쓰니 말이 더 잘 들렸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사랑보다는 독일어를 배우고 오페라 
극장에도 가면서 친해지는 것으로 이어졌고 3년이 지난 후 결혼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40이 다되어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다. 시아버지가 2
차대전 전쟁포로로 있다가 생존해서 돌아와 얻은 귀한 아들인지라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었
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어딘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곳에서 온 못생긴 여자애가 와가
지고 내 아들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못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무시
는 더욱 연구참여자 5의 아픈 곳을 찌르며 상처를 주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겠다는 결
혼이므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으나 결혼식 하객 가운데 가족은 오지 않았다. 남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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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있고 누나가 있었으나 형도, 누나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친정에는 결혼을 알리
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에 신부 혼자 타지에서 남편만을 바라보고 결혼한 셈이다. 

  ➂ 송금으로 인한 갈등
“친정에 (오스트리아 남자친구) 얘기는 했지만, 결혼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
대 반대하니까 편지를 안 했지. 우리 아버지가 막 편지할 때면 ‘너는 절대 그 나라...”그때 한국 
문화가 있죠? 외국 사람과 결혼하면 창녀로 알고 있었어요. 절대 용납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
니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돈도 안 보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보내면 돈이 필
요하니까 나한테 허락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구요(웃음).”(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가족들에게 오스트리아 청년의 존재에 대해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결혼은 절대 반대였다. 당시에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 즉시로 주홍글씨를 목에 거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5가 결혼 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을 때 연구참여
자 5의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는 너희 둘이 손잡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그때 한
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나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 커플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하여 유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구참여자 5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에 대하여 자신이 오스트리아
에 살고 있고, 성인이니까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하였다. 그리고 연
구참여자 5는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송금하지 않으면 허락할 것이라고 여겼으
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친정 가족은 연구참여자 5에게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연구
참여자 5가 송금하지 않았던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당시 매우 곤란한 지
경에 처해있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5의 형부가 사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형
부의 사업이 망하였다. 그 영향으로 연구참여자 5가 지원했던 것들을 포함하여 집과 논과 
부동산들이 전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서 
서울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서울로 와서 약간의 돈으로 구멍가게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그때 연구참여
자 5가 송금을 중단한 것이다. 아버지로서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송금하지 않는 딸이 
어떤 면에서는 괘씸하고 서운했을 것이라고 연구참여자 5는 말한다. 아버지는 딸의 국제결혼
을 반대했고 딸은 친정에 송금을 중단하면서 연구참여자 5와 가족의 소통은 더욱 멀어졌다. 
그런 이유로 친정 가족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연구참여자 5는 오스트리아
에서 하객 없이 결혼하고 혼자 거주국에 적응해 나가야 했다. 연구참여자 5는 결혼 후 8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 그 시기에 집을 샀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5의 가정에도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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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긴축 재정이 필요했으므로 남편이 친정으로 송금하지 말도록 하였다. 다만 가끔 돈을 보
낼 수 있었던 것은 연구참여자 5가 따로 얼마씩 모아놨던 것을 송금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5
와 친정 가족은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소통하지 못했으므로 연구참여자 5의 상황을 친정 가
족이 알지 못했고 친정의 빚보증과 서울로의 이주 등을 연구참여자 5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아이를 낳은 후 연구참여자 5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5가 따로 모아 얼마를 보낸 송금들은 친정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이로 인해 친정에서는 연구참여자 5 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 이처럼 송금으로 인한 
친정 가족과의 갈등은 연구참여자 5가 나중에 한국을 방문할 때 가족과 연구참여자 5가 갈등
을 갖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5는 집을 사고 긴축 재정이 필요할 때 
남편이 송금 중단을 요청하였었다. 이는 표면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남편과의 송금 갈등을 
가졌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주여성이 친정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에는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금자 개인, 배우자, 친정 가족과의 갈등을 내포한다.    

  ④ 자격증,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3년 끝나고 제가 이 나라 간호학교를 갔어요. 간호사 자격증 따야되니까. 빈에 온 한국인 간호
사 30명 중에 제일 처음으로 거기 가서 3년 끝나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간호학교를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어떤 때는 막 울면서 내가 왜 이거를 
해야되나. 스물세 살이니까 스무 살에 와서 스물세 살에.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원장님이 데려가서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쉬운 거 같으면 누구나 다하지. 어려우니까 누구나 못하니까. 더구나 외국 
사람이. 내가 보기엔 너가 굉장히 영리하니까 너 공부해라. 내가 도와주겠다.”(2019. 01. 28)  

연구참여자 5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남편과 결혼한 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간호학교에 갔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는 다른 학생들이 1시간 공부
할 것을, 3시간 공부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었다. 그나마 3년을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학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고 또한 한국어의 장점은 낯선 독일어를 발음 그대
로 쓸 수 있었으므로 한글로 발음을 써서 외웠다. 간호학교에서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이 이거를 해야 하나? 라며 울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5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공부
의 시작에 남편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한 공부가 아니라 남편의 
권유로 시작했기에 힘들었을 때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
츰 공부하면서 이 공부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 알아가는 즐거움
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공부의 즐거움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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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던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촉매가 되었다. 공부가 끝난 후 졸업식에서 간
호 원장님은 연구참여자 5를 자랑스러운 학생으로 소개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청중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직업이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것에
서 스스로 기쁨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 

(3) 거주국에서의 삶

  ➀ 시집살이, 극한의 고통
“제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너무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한국 가자면 한국 가면 뭐해. 여기는 애들이 있지. 아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힘들 때
는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2019. 01. 28) 시어
머니가 주일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토요일날 주무시고 일요일날 갔어요. 내가 애들 셋이 
있는데 애들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봐야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7-8년 섬긴 것 같아요. 머리
카락도 짤르고 씻겨주고 그렇게 했어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의 시어머니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며느리에게 온갖 분풀이를 다 했다. 시
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죽고 싶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키워야 했기
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연구참여자 5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고 자신을 무시하고 미워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집살이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 알
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형의 부인처럼 말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시어머니
는 형의 집에는 안 가도 연구참여자 5의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다. 나중에
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머리카락도 잘라주고 씻겨주며 모셨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오셨어.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 우리 어머니 오신다고. 전화로 막 욕을 하시더라고. 그 욕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
서 전화를 놨어. 나중에 한참 하다가 전화를 끊고 있다가 전화를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전
화가 와. 스토킹을 하는 거지. 아고... 얼마나 그때는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애들이 없으면. 
(2019. 01. 28) 어느 때는 남편이 내맘 다 이해해주면서 그러는 때도 아니잖아. 제가 좀 교육
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나한테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해. 참아. 꾹 참아요. 그렇게 
잘~~ 참다가 나중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폭발 막~~~ 해. 탁 대놓고 우리 남편 형
의 부인처럼 대놓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 집에 안가
잖아. 우리집만.. 우리집은 잘 와.”(2019.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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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5가 겪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나라와 문화가 달라도 닮은꼴인 것이 신기
하다.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늦게 낳은 막내아들이다. 이 막내아들은 시어머니에게 아들이
며 남편 대신이었는데 그 아들을 연구참여자 5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시집
살이는 연구참여자 5를 죽고 싶게 만들었으며 이 괴로움을 피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
고 자녀들이 있었으므로 삶을 놓아버릴 수도 없는 상태로 직장 일을 하며 참았다. 

“이가 안 좋으시니까 정성 들여 음식을 연하게 해서 드려도 쓰레기 같은 것, 못 먹을 것 가지고 왔다
고 그릇을 던져 버리면 참 너무 서운해. 나중에 그냥 어느 때는 한바탕 쥐어주고 싶은데 참아야지 어
떻해. 그거를 애들앞에서 제가 했어요. 애들한테는 좋은 할머니 였는데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계셨거든요. 한 일주일 누워계셨어. 폐염이었거든요. 가서 날마다 얘가 
쪼그만했을 때 끌고 가서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돌아가시기 전날 내 손을 꼭 잡고 야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여기까지 올라오던 그게 삭~~ 사그라들더라구요. 그 한마디에.”(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시달릴 때 남편은 어떻게 했는지를 물었을 때,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남편은 겉모양은 서양사람이지만 가부장적인 면에서는 한국 사람과 
똑같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이 생각할 때 여성은 남편이 집에 오기 전 집안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하고 집안일은 모두 여자가 하는 것이
라는 의식을 가졌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할 때 늘 남편은 연구참여
자 5의 편에 서주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연구참여자 5는 남편에게 엄마 앞에서는 절
대 자신의 편을 들지 말고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 말을 잘 따라 주었
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구참여자 5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
고 또 미안하다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후 시골에 살던 시누이가 암에 걸렸
고 시골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5의 집에 왔다. 근무하면서 시누이를 돌보았고 
시누이도 고맙다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후 80이 된 시누이의 남
편이 아프게 되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시누이가 돌아가시니까 혼자 있잖아. 80이 다 됐는데 그분이 시골에 살면서 일주일에 꼭 오셨어. 주
말에. 토요일날 나는 근무 가는데. 어떻게 해. 개까지 데리고. 개는 나밖에 몰라. 밥을 주니까. 내가 
또 개 똥싸러 가야되잖아요. 산책시키는 거. 그걸 내가 한 10년을 한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래가지
고 이제 (저의)정년 퇴직 전에 그분이 층계에서 떨어지셨어요.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아퍼. 걷
지를 못해. 시골에다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남편 사무실을 병실로 만들어 놓고 집에서 
모셨어요. 그렇게 3개월을 간호했어요. 나중에는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랬더니 남편이 요양원은 절대 



- 140 -

안 보내겠대. 그래서 다른 방편을 쓰자. 그래가지고 24시간 하는 간호사를 구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밥도 주고 청소도 하고 6개월을 했나? 또 저희 남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 나는 한 번 가
고, 나중에는 무슨 일 있어서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2019. 01. 28)  

시누이의 남편은 상이군인이었고 전쟁의 기억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지
팡이를 짚고 밤에 마루를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으나 참았다. 전쟁으로 인
해 생긴 아이들 고모부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5가 병원에서 돌아
와서 시누의 남편을 돌봐야 하는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고모부도 조심하려고 했다. 예
를 들어서 매일 소변 주머니를 교체해야 했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시지 않았으므로 일주일에 두세 
번 갈아주었다. 어느 날은 소변 주머니 바꾸는 것을 스스로 하려다가 나이가 들었고 손이 떨리니
까 제대로 바꿔지지 않아서 오히려 소변이 온 집안에 뿌려졌고 그로 인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한번은 양말을 전자렌지에 넣고 말리다가 집에 불이 날뻔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사건 등으로 결
국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으나 남편은 요양원에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며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고
모부의 시골집에 24시간 상시 간호사를 두어 돌보았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5는 시집 가족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 과정이 힘이 들었고 내적, 
외적 갈등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일들을 다 지나왔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성질이 
대단하였다고 했다. 학교 교육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호명되었을 때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화분을 깨기도 했었다. 나중에 더 혼나기는 했지만, 양같이 순해서 참기만 한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혼 초에 아기도 혼자 키워야 했고 집도 자신이 다 치워야 했기 때문
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 집이 뭐냐뭐냐 하면 화가 폭발하여 그럼 당신이 해라...하며 싸움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살면서 연구참여자 5는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책15)을 읽다가 발견했고 그 방법을 사용하여 부부 사이 갈등을 줄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인터뷰
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참아야지 어떻게 해”라는 말을 했다. 이러한 참
는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 5는 처음에 동료 간호사들이 무시하고 미개인 취급할 때 말했듯이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이 변화하여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➁ 신앙으로 극복한 고난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중략).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
면서 제가 생활하는 게 달라진 거죠. 엣날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를 들면, 이웃을, 내가 사람
들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가 

15) 게리 채프먼 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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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해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거. 그 전환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편해.”(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찰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한 또 다른 요인은 종교
에 있다. 이주한 후 교회에 친구와 함께 나갔고 그곳에서 독일어로 된 간증을 무수히 읽었다. 
연구참여자 5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남편과 시집 가족의 병간호 등 삶의 굴곡들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담긴 책을 읽으면서 신앙도 자랐다. 특히 연구참여자 5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라고 볼 수 있는 ‘영생’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즉 영생의 
의미를 깨닫기 이전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신앙이었다면 깨달음 이후에는 
자신이 변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앙은 연구참여자 5가 그의 삶의 태도를 다르게 한 또 다
른 지점이다. 연구참여자 5가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은 남편의 병이었다. 남편은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했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5는 집 지하실에 내려가 울면서 기도했다. 

“내가 시어머니도 모셨고 우리 시누이이도 모셨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할 말 많은데 나를 
이런 곳에 두고 우리 남편을 데려가면 우리 애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사나 나는 못살아요. 저를 데
려가세요. 우리 애들 책임지고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나나까 막 피 그거를 보
여주시면서 아 그렇구나. 참아야지. 그러면서 평안이 오더라고. 오고 나서 그러면 우리 남편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2019. 01. 28)  

연구참여자 5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남편은 치료되어 퇴원하였다. 연구참
여자 5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부터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집살이와 언어와 문화에의 적응, 그리고 자녀 양육, 직장 생활, 남편의 투병 등 이 모든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5는 참는 법을 터득해 나갔다. 신앙이 아니면 상쇄되기 어려운 삶의 
막다른 골목들을 만났을 때 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접하면서 신앙을 키웠다. 그
리고 연구참여자 5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 번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5는 영생을 바라는 신앙인의 궁극적인 소망에 도달하면서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태도로 변화되었다. 

 ➂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렇게 오래는 안 보내주고 큰 애 낳고 그다음부터 못 보냈지. 집 사기전까지만 해도(친정으로
의 송금이) 괜찮았는데 우리도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 못하게 하더라구요. 중간에 돈 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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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가 조금 옆으로 모아놨던 것 얼마씩 보내고 그런거지.”(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이주하여 3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친정에 종종 송금하였다. 자녀 출산 후 집을 
샀고 그 후에는 친정으로의 송금이 원활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친정 송금을 반대하기도 하였고 연
구참여자 5의 생활도 긴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연구참여자 5는 송금하면서 자신이 송금
한 것을 한국에 돌아가면 돌려받아서 집도 사고 결혼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계획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계획이 되었다. 

“제가 보낸 돈을 아버지가 완전히 다 망쳤어요. 우리 형부가 사업하면서 우리 아버지 돈을 빌려 
썼어.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한 거 있죠. 우리 집하고 논하고 밭 다 가져가고. 그래서 서울로 도
망 왔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끝까지 그 빚 다 갚았어요.”(2019. 08. 23)

그러나 연구참여자 5가 송금한 것은, 아버지가 형부에게 투자하였고 형부의 사업이 망했
기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족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연구
참여자 5의 친정 형편이 좋았거나 형부의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연구참여자 5의 송금은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되어 친정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처음에는 보상받으려고 한 거죠. 그때 누구나 다 그랬을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더라고. 
그거를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도 절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도와줘요. 돈을 꿔줘
도 그거를 안 받을 생각으로 꿔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 다 받으려고. 내가 오
면은. 다 적으면서 내가 공부 끝나고 여기 오면 내 집도 있고 여기서 결혼생활 하려고 그런 생
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네는 지네끼리 다 받아서 쓰면서 싹 다 망해버리고 말이야. 
내가 TV도 전화기도 다 해주고 집도 다 고쳐주고 살만하니까 왕창 망해버리고 또 처음부터 시
작 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도 가족이 있으니까 더이상은 못 도와주잖아. 그치? 그때 굉장히 힘
들었을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한거를 좀 얘기하는 거 같애. 애들은 뭐 대학 다니면서 용돈도 없고 
막 그럴 때는 누나는 외국에서 잘 산다는데 안 도와주고..”(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처음에 가족에게 송금할 때 그것을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살면서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받을 생각 없이 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5의 생각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연구참여자 5와 가족 사이의 불편한 감정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5의 가족은 아버지의 빚보증 여파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고 서울에 도착하여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도 결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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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친정과 소통하지 못했고 몇 년 뒤에는 아기를 낳고 집을 샀으므로 송금할 여유가 
되지 않았기에 송금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현재 장성한 동생들은 자신들이 힘들었을 때 
용돈조차 상관하지 않은 누나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연구참여자 5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가 한국에 나와서 가족에게 조언하거나 친정 일에 간섭할 때 이에 대한 갈등
이 일어난다. 이는 연구참여자 5 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형부의 부도로 인해 아버지
가 진 빚은 딸의 송금을 모두 삼키고도 남은 빚이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걸쳐 갚
았다. 빚은 딸의 송금만 삼킨 것이 아니라 친정으로의 송금과 친정 가족 지원을 위한 타지
에서의 딸의 노고도 지웠다. 그러므로 딸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정당한 
실제적, 심리적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가족
은 가족대로 자신들이 고생스러웠을 때 살만한 누나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여긴다. 이 경
험을 통해 연구참여자 5는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어야 함을 체득했다. 

“이해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잘하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말을 안 듣는다 말이야. 나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 옛날에는 내가 도착하면 야 나 도착했으니까 데
리러 와. 이렇게 명령식으로 했는데 그렇잖아. 나도 그럴 자격이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은 와도 공항버스 타고 이제 혼자와. 갈 때는 짐이 많으니까 부탁도 할 수 있는데 싫어요. 이제 나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피해 안 끼쳐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 오면, 아 누나~~!!(몹시 환영하는 목소리와 태도) 막 그럴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바보더라고. 
그거 아니예요. 그거 아니야. 지네들은 지네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왜...”(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해외에서 47년을 살아오는 동안 친정 가족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
가셨고 어린 동생들은 장성하여 결혼하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친
정 동생들에게 누나로서 입바른 소리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참여자 5의 목소리는 
가족에게 닿지 않는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인해 가족에게 당당히 
요구하거나 할 말은 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지만, 동생들은 이런 연구참여자 5를 피하려 한다. 
가족이기에 그런 기대를 했던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서운함이 있다. 자신이 가족에게 행한 
일에 비하여 돌아오는 가족의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생
각에 변화를 가지려 노력한다. 자신이 베푼 것은 잊고 요구하지 않는 태도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공항에 도착해도 데리러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동생에게도 생활이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
이다. 한편, 해외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친정에 오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바라는 자신이 바보처럼 여겨진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는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풀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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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다.  

“내 동생 뭐 했다고 100만 원씩 보내주면 그거 번 돈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나한테 큰돈
이거든요? 그러면 아 언니 고마워 그럴줄 알았는데 아니야. 언니는 잘 사니까 이거 조금 준 건
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 가져가. 나는 
어머니 준다고 그러면 싹 가져가더라고. 지금은 잘 사니까 괜찮아요. 누나, 이모가 외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아. 돈을 땅에서 파서 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힘
들게 번 돈인데 얘들은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자기 딸이 거기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돈을 버니까 여기 살면서 돈을 안 보내준
다고 그랬거든. 우리 언니가 힘드니까. 그런데 자기가 와서 애기를 봐주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
거든. 이제 이해해요. 언니가. 저를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에서 사는 
사람은 떼돈 버는 줄 알아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간호사로 이주하여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했을 때, 가족들은 연구참여자 5
가 거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집살이는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은 얼마나 힘든지
와 같은 이주자의 삶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5도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소통은 대화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어떠한
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연구참여자 5와 친정 가족은 소통에서 장벽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5의 언니는 그녀의 딸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송금하지 않는 것에 서
운했지만 실제로 가서 딸의 생활을 보면서 동생(연구참여자 5)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5가 억울한 것은, 자신은 나름대로 힘들게 생활해서 친정 가족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을 준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 이전에는 
파독 간호사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실생활과 고난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서로 소통되지 못하였다. 소통하지 못하기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방향을 
잃었고 서운함이 해소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어머니가 지금 올해 89세거든요. 살아계시니까. 봐줘야죠. 어머니가 여기 
오시면 좋은데 비행기 힘드니까 나보고 오라고. 그래 내가 가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친정에서 
할 말을 딱딱해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해. 한국 사람들 그런거 싫어하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그
렇게 할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셔. 오면 조용히 있다가 가라 조용히. 손
님이다. 손님이니까 손님답게 그런데 할말은 해야되잖아. 그런데 못하게 하셔. 그래서 이제는 안 
해. 내가 해봤자. 이익되는 것도 없는데. 지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데.”(2019.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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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5가 한국에 오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다. 1년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온다. 노모가 안 계시면 한국에 정규적으로 방문할 주요 이유는 사라진다. 그렇지만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은 정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라도 한국에 나오는 일을 반복한다. 국제결
혼 여성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것은 정체성의 정립이고 심신의 안정과 위안이다. 연어가 회
귀하듯 자신과 같은 본질적 동질성을 찾으려는 몸부림 같은 것이다. 한국에 오면 때로 실망
하고 가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모국에서 외국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에 가족을 방문했을 때 할 말은 했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서 어머니의 중재는 손님이니 손님처럼 잔소리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는 것
이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누나이고 언니이니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족에게 행한 일
도 있으니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연구참여자 5의 간섭은 
부담스러워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모국의 가족과 갈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 들이 있
으나 그 형태는 주로 ‘간섭’에 의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5는 가족과의 갈등을 통해 무엇
을 누구에게 줄 때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
러한 것은 연구참여자 5가 삶에서 실행하는 성찰의 과정이다. 

  ④ 한인 국제결혼 여성 커뮤니티 구성
“처음에 10명이 모여가지고, 한집에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한국 음식 해서 먹고. 애들 
옷 있잖아요 서로 바꿔서 입히고 그렇게 해서 넓어진 거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2008년도 그러면 우리가 국제부인회를 만들자.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모이니까. 그래서 만든 거
예요. 지금은 항상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한 80명쯤 되는데. 여자만. 남편하고 합치면 160명. 
애들하고 합치면 한 200명 정도.”(2019. 01. 28) 

파독의 영향으로 빈에 온 한국인 간호사는 1차에 50명이 왔고 2차에 다시 50명이 와서 총 
100명이다. 이 가운데 연구참여자 5와 함께 병원에 온 인원은 30명이고 30명 가운데 절반 정
도가 3년 계약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13명 중에 절반이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였다. 
나머지 70명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귀국을 했거나 정주를 하거나 국제결혼을 하거
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가진다. 소수의 한인 국제결혼 여성 가운데 먼저 10명 정
도가 자발적으로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만의 모임을 시작했다. 연구참여자 5는 이 모임의 5대, 
6대 회장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하면서 국제결혼 여성들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문화의 다름
에서 오는 갖가지 상황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 등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려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에 대한 정보, 학습방법 등에 관하여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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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부부의 경우 이혼을 생각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먼저 국
제결혼 한 경험자들이 선배로서 상담하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

“부인회에서는 친목이죠. 친목. 부인회에서 뭐하냐면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 문화차이가 있잖
아요. 남편들하고의 차이 같은거. 그리고 한국에서 남녀관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도 
여기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서 젊은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난 이래서 어려웠
다.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살아온 시기가 우리하고 다르니까 많이 힘들어해
요. 그리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 같은 거.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은 건지.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결혼해서 살다보면 다 잘 사는게 아니고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해야 되겠
다고 그러면 그래 이혼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마다 힘든 게 있죠.”(2019. 01. 28)  

국가와 민족이 다른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여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같은 민족 내
에서 결혼한 가정의 남녀와는 다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와 문화의 다름이다. 
타자와의 의사소통은 언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어 외적 요소들로 중요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그에 따르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화
가 다르고 그 문화에 의한 가치관과 표현방식, 그리고 행동이 다르므로 같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내재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은 국제결혼 가정 부부가 
서로에 대한 애정 여부와는 별개로 갈등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된다. 고맥락적 대화
패턴을 가진 한국과 저맥락적 대화패턴을 가진 독일 사회는 대화 방법에 있어서 다름을 크게 
가진다. 독일 남성과 결혼한 한인 여성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남혜경·김영순(2018: 
56-57)은 고맥락 문화권인 한국 여성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심정을 남편이 눈치채기를 바라
지만, 저맥락 문화권인 독일 남성은 왜 말로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한국 여성은 굳이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는 남편이 답답하고 남편은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않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 여성들은 더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현대의 젊은 국제결혼 부부는 이와 같은, 고/저 맥락의 문화적 요인을 포함
하여 대화 패턴의 다름, 그리고 상대방의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세밀한 문화적 요소들의 다
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의해 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감정적 갈등
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 그것도 처음에 결혼한 애들이 있죠. 한국에서 와가지고 얘네들은 예스 노
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예 그래놓고도 아닐 수도 있고, 싫은데 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미스테익. 오
해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쑥덕쑥덕. 할 말은 딱 하고 뒤에서 쑥덕쑥
덕 하는 거(하지 말라고).”(2019.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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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오스트리아 문화의 다름 가운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다름에 따른 것이
다. 한국에서 갓 결혼하여 이주한 경우 ‘예’와 ‘아니오’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 하
고도 아니오. 일수도 있고 싫은데 예라고 할 수도 있기에 이에 따른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쪽 문화의 특성에 관한 다각적 수
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커뮤니케이션은 표현방식에 있어서 문화의 차
이를 가진다. 한국은 타인과 문제 상황을 접하게 되면 집단적이고 관계중심의 문화이기 때
문에 문제의 핵심을 피하여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주변을 먼저 해결하여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안건이 생성되면 그 안건에 관한 주변 상황을 살
피기 위해 의견을 먼저 내놓지 않고 관망하거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대답
을 내놓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나 독일과 같은 개별적 문화권의 대화방식은 문제의 
핵심을 예와 아니오처럼 직접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고 문제에 따른 감정보다는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한국은 문제에 관련한 사람의 감정을 먼
저 보고 이를 해결하려 하기에 에두르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현방식에서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국제결혼 초창기 한국 여성들의 부부간 대화와 한국 여성의 거주국 
적응은 갈등이 증폭된다. 

국제부인회에서는 신입 국제결혼 여성에게 거주국의 문화를 교육하고 대처방법을 조언한
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상황을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을 교육하고 조언한다. 그럼으로써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고 개인의 문화적응력
을 높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젊은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이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겪을 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게리 채프먼 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예쁘게 포
장하여 선물한다. 갈등을 겪는 부부가 그 책을 읽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볼 것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연구참
여자 5 자신도 국제결혼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도 한국 사람답게 행동을 하죠. 
빈에는 중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한번 지나가면 그렇게 더러워요. 나는 내 앞사람이 지저분하게 해놓
고 지나간 것을 깨끗이 하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같은 국제결혼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한다 그
래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을 한국의 민간대사라고 여긴다. 자신의 앞 사람이 지저분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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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리에 가면 그곳을 다 치우고 나온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 즉 한국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5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한국 음식을 이웃과 친구와 함
께 먹고 즐기며 나눈다. 이제는 남편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더 잘 먹고 한국 음식에 대
해 더 많이 안다. 요즘은 한국 요리 강습하는 곳이 있어서 김치 만드는 것과 불고기 만드
는 것을 배우기도 한다. 한식당이 늘어서 한국식당에 가면 먹으면서 어떤 음식인지 한국인
보다 더 잘 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 많이 알려졌고 그렇게 되기까지 연구참여자 5와 같
은 국제결혼 여성들과 한인들의 숨은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⑤ 모국과 거주국 문화에 따른 갈등
“한국은 예스가 노가 될 수 있고 노가 예스가 될 수 있으나 오스트리아 사람은 예스하고 노가 
정확해요. 뭐든지.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가끔 힘들어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예스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우리는 노(no)라고 그러면 
노(no)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도 있었어요. 그런 게 많아.”(2019. 06. 04)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에 의해 개인은 해야 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
는 행동을 구분한다. 연구참여자 5가 말한 한국 사람끼리의 결혼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문화의 다름에 의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문화에 의한 의사 표현방식의 다
름에 관한 예를 들었다. 한국 사람이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아니오. 이거나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사실은 예, 인 경우 거주국 구성원들이 그 대답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혼
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인회 회장님을 맡아서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해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예’였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사소통에서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주민이 거주국의 문화를 이해
하고 동화될 필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다수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동화가 아니
라 서로의 방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동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60년대-70년대에 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 문화가 남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국제결혼 가정)는 그런
데 자꾸만 변화시키면서 새것을 보고, 앞을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애. 앞을 안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느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느니.”(2019. 06. 04)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모국을 떠나온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주하는 국가에 그대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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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 그리고 그것이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혼합하여 새로운 것으로 창조되어 나아
가는 것이 아니라 모국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 습관에 화석처럼 남는 경우가 있다. 즉 이주
자가 떠나온 모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거주국의 삶에서 자신
의 정체성을 굳게 하여 거주국의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고, 한편으로는 이주자가 자문화에 
대한 높은 프라이드를 고수하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국제결혼 
가정의 경우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과거가 아닌 앞으로를 보면서 나아간다고 하였다. 이
는 국제결혼 가정이 거주국의 문화에 한국인 가정보다 더 많이 친화적으로 연결되기 때문
이다. 거주국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였으므로 한국 여성도 그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거주국 사회문화에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한국인 가정처럼 
정체된 듯한 현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가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는 뭐냐 하면 너는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
냐.. 아니면 너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 이런 거. 제가 다니는 (로컬)교회는 너는 왜 그러
냐.. 그런 얘기 안 해요. 정신적으로 기꺼이 도와주고. 뒷말하는 거 하나도 못 봤는데. 한국교회
는 도와주고 뒷말하고. 한국 사람은 나인이라고 그래놓고 뒤에서는 예라고 그러고. 말이 이렇게 
좀 달라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제일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차린 것도 없는데 드시라
고.. 그게 뭐에요. 하루종일 힘들여서 했는데 차린 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는 말을 바꿔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말해요. 좋잖아요.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 건데...”(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이주자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에 많이 의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와 거주국 구성원들이 다니는 교회 두 곳을 다 다니게 되었고 딸들과 함께 다녔
다. 딸들과 같이 한국교회에 가면 한국말을 왜 못하느냐? 라거나 옷이나 머리모양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스스럼없이 말하며 간섭을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도움을 주고 뒷말을 하지
만 로컬교회는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난 후 뒷말도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한국교회는 
한국 집단문화권의 특성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자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예의라고 여기는 것에 기인한다. 즉 집단주의 문화는 상대방을 내집단으로 받
아들여 자신들과 동질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집단과 다른 점을 가진 사람
들에 대하여 집단의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집
단의 압력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행하고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여긴다. 
사회가 고도로 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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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기술의 근원에는 문화와 개인의 인성이 있다. 

(4) 노년의 삶

  ➀ 한글학교 국제결혼가정 학급
“그때는 따로 우리 혼혈 애들을 위해서, 국제결혼가정을 위해서 반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대사관에 쫒아가고 영사님을 쫒아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빈에 국제결혼가정을 위해서 한글학
교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국제부인회에서 따로 우리끼리 돈을 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모
아놓고 다섯명 여섯명 우리끼리 같이 가르쳤어요. 우리 국제결혼가정 애들을 한 3-4년 되나? 5
년 되나 지금 국제결혼가정 애들을 위해서 금요일마다 한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는 국제결혼가정 
애들만 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이예요. 얘네들은 한국 교과서를 하는게 
아니고 한국말 익히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익히는 거죠.”(2019. 01. 28) 

연구참여자 5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당시에는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한국어반이 따로 
있지 않았고 오스트리아에 온 주재원의 자녀들이나 유학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반이 있었다. 주재원과 유학생들의 자녀들은 한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 학교에 다녀야 하므
로 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어는 한국의 국어 수업과 같은 교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결
혼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과는 
학습 목표가 다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과 주재원 자녀들이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거나 꿀밤도 
맞고 그러면 국제결혼 가정 2세대들은 그것에 반발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에 나가지 않
겠다고 부모에게 요구한다. 자신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느냐? 라
고 묻는다. 이러한 현실이었으므로 연구참여자 5는 국제결혼 가정의 2, 3세대들을 위해 한
글학교를 따로 마련해야 함을 영사를 쫓아다니며 설명했다. 

그리하여 국제결혼가정 여성들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교육비를 학생들에게 받
아 선생님을 고용하였다. 그렇게 국제결혼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3
년에서 5년 정도 되었다. 연구참여자 5의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였고 다른 국제결혼 가정의 2, 
3세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 여성들이 자녀세대
를 위해 한국어반을 개설한 이유에는 자녀와의 소통과 한국인 정체성의 정립에 이유가 있다. 
한국말로는 뭐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독일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이유로 독일어가 모국어
인 자녀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어를 자녀들이 배운다고 하여도 어머니만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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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할 것은 아니지만, 모국어와 거주국 언어를 둘 다 사용함으로써 자녀와 소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야 하고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한국이 그치는 게 아니고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한국
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어줘야죠. 얘네들이 커가지고 한국에 가면 엄마랑 할머니가 한
국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면 큰 쇼크가 아니지만, 생일 때마다 한복 입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애들이 
알지......(중략). 근데 우리 애들한테 한국어를 모국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 뭐 하고 내 피가 
어떤 것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내 책임감 아니겠어요? ”(2019. 06. 04)

연구참여자 5가 오스트리아에 간호사로서 처음 왔을 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며 무시당
하였고 이와 아울러 외국 여성 노동자로 거주국의 인종적 편견에 시달렸다. 그러므로 그것
을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교에서 외모의 다름으로 놀림
을 받을 때,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이중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견뎌낼 힘을 주려고 애썼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이 자라고 있기에 이 손주들에게 다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복을 입
혀준다.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에서 수년 동안 아무런 효과와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자녀
의 한국어 교육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교육이 자녀의 한국어 능력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지라도 자녀가 한국에 대한 맥을 놓치지 않게 하였다. 또한,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
를 접하게 하여 갑자기 한국 문화를 대할 때의 문화 충격을 방지하고자 한다. 

“작년부터 우리가 2세대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으면서 15명 모았어요. 젊은 애들. 대학생들. 애
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해요. 걔네들이 교육비 내면서 우리가 애들한테 이거 꼭 해야되는거다 
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교육비는 우리 국제부인회에서 반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장학생 하나 도와가지고 만약에 얘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서 어학당
을 가고 싶잖아요. 비행기표 같은 생활비는 집에서 다 대고 어학당은 우리가 대주는 거죠. 올해
부터 하기로 했어요. 한국말 못하면 너 왜 한국말 못하냐 그러잖아. 너 왜 한국 사람인데 한국
말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2019. 08. 23) 

한국인 2세대는 부모가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한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한다. 이
들은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거주국에서 부모의 모국어를 자녀에게 가르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어렸을 때는 한국어를 하지만 자라면서 자녀들이 거주국에 적응해
야 하므로 스스로 거주국 언어를 선택한다. 그런 2세대 자녀들이 자라나는 현재의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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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때가 되었다. 부모들이 이주
할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은 전쟁하는 나라 또는 도움을 줘야 하는 
가난한 나라로 인식이 되었었다. 그런 이유로 자녀들은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갖지 못했
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이 엄마 아빠 세대가 이주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향상되었고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한국을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찾아온다. 그리고 한국인 2세대에게는 한국인인데 왜 한국어를 못하느
냐? 고 물어온다. 그리하여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인 2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
치는 반을 아울러 개설한 것이다. 모국의 위상이 재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국제결혼 가
정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자라면서 한글을 못 배운 애들이 있죠. 걔네들 어릴 때는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 안 배운 애들이 지금은 한국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2세 
모임을 따로 해주거든요. 2월부터 10명이 한글학교 시작해요. 2세대들이. 그래서 3세대들은 다니고 
있고 2세대들이 한글 공부를 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국제부인회에서.”(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간호사로서 빈으로 이주한 지는 47년 되었다. 그것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
의 나이가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2세대 반의 나이는 
40대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어의 필요성이 거주국에서는 없었고 배우기도 어
려웠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으나 자라면서 한국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당
시 부모는 가르치고 싶었지만, 자녀들 스스로 거부했었던 국제결혼가정 2세대들을 위한 한국어
반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 2세대들의 자녀인 3세대들을 위한 반도 함께 개설되었
다. 2세대들은 부모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꼭 한국어를 가르쳐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
하여 3세대인 5, 6세 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어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한국말 하니까, 안녕하세요?.. 웬만한 거 그런 말들은 알아듣죠. 그
리고 한마디씩은 배워오니까. 신경을 안 쓰면 애들이 (한국말)아무것도 못해요.”(2019. 06. 04)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손녀들이 포함된 3세대를 위한 반을 개설하고 이곳에 손녀들을 
매번 데려가고 데려온다. 그럼으로써 자손들에게 그들의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고 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3세대인 손주들에게 해마다 한복을 입
힌다. 알록달록한 한복은 어린 손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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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배우게 하고 접촉하게 한다. 

“이 나라에서 요즘 한국말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요즘 한글학교
가 올라갔어요. 외국인 아이들이 배우러 온다니까요? 한국과 아무 저기가 없는데, 한국
이 좋아서. 지난번에 친구가 식당을 개업했는데 그 식당의 매니저가 한글학교를 졸업해
서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 외국인인데. 걔는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사람들한테 한국말
로 인사를 하면 다 놀래지. (한국말)잘해요.”(2019. 08. 23)   

연구참여자 5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빈에서 늘
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의 매니저는 한글학교에 다니
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를 잘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인 국제결
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들을 연구참여자 5는 국제부인회와 함께 
실행하고 있다. 즉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자녀세대를 위한 한글학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협력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세대에게 한국인 정체성을 심어
주고 자신의 정체성도 굳게 한다.

 ➁ 한국 정부의 재외 한글학교 지원

지구촌의 세계 각국은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의 자국민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하여 
해외 자국민을 위한 정부 기관을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3월 재외동포재
단법(법률 제5313호)을 공포하고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을 발족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목적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김봉섭, 2016: 154, 165).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가
운데 하나는 재외동포의 자녀세대를 위한 한글학교 지원이 있다. 이화숙·김남경(2018: 117)은 
한글학교가 이주국에서 재외 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 학교로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역사, 문화를 교육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주국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글학교는 2017년 기준 113개국
에 1,78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는 15,789명, 학생은 100,063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2020년 2월 20일 현재 오스트리아 빈의 한글학교 교장16)의 설명에 따르면 빈의 한글학

16) 빈의 한글학교에 관한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참여자 5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때 연구참여자 5

는 빈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주어 20분 동안 통화하며 이를 본 연구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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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는 유치원부터 중등 2학년까지의 과정에 14개 반이 있으며 한국 학생을 위한 반과 국
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 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들은 약 40명 정도 출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재
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다. 그렇지만 현지 사정에 맞추고 학생의 개별 수준에 
맞추기 위해 교사들의 재량이 다수 활용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한글학교 1년 운영비 가운데 1/3을 차지한다. 재정은 재외한인 2세대
의 한글교육과 한글학교 학생을 위한 문화행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와 엄마들의 바자회를 통한 수입, 운영위원들의 기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 등은 학교 
건물 임대료, 학생들을 위한 활동과 학교 운영 등에 사용된다. 한국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 훈련을 위해 교장은 50명, 교사는 300명의 제한을 두어 세미나를 
한국에서 1년에 1회 실행한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재외한인을 지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외한인과 
협력하여 거주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재원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
이다. 또한, 재외한인의 자녀세대를 지원하는 것에도 그들을 잠재적 한국의 재원으로 여겨 
이들과 관계망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➂ 한국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동질감을 가짐 
“우리와 똑같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죠. 외국인이니까. 좀 열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많이 해야죠. 한국에서. 이게 지금 글로발 시대인데 우리끼리. 한국
이 잘살고 한국이 세계 랭킹이 7, 8위로 있는데 아직도 외국 사람 저기하고 그러면 안되지. 좀 
본을 보여야하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도 어디 가서 일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당하면 좋겠어
요? 아니지.”(2019. 01. 28)  

연구참여자 5는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낀다. 연구
참여자 5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하여 일하며 살아갈 때 동료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시집
살이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삶이 있는지를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한
국이 외국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외국 여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서 보호하며 따
듯하게 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인권에 대한 의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주를 실행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 이주
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민
족, 다언어, 다문화 사회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에서 한국 사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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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교육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상우(2017: 66)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후 다양한 법령과 정책들이 제정되

었고 이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렇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인권보장과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 등 인권적 측면의 보완을 강조한 
다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인권교육은 편견 
및 차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인권침해 및 예방, 그리고 구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다문화 인권교육과 아울러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
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우하고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 이해는 한국 사회의 타자에 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한편 이주자의 노년에 경제적 안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 노동 이주
를 한 것이었고 간호사 직업은 업무 특성상 오스트리아에서 계속적 수요를 가졌다. 연구참여
자 5는 거주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업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 
연금이 적립되었고 그로 인해 노후에 경제적 안정성을 가졌다. 연구참여자 5는 63세까지 근무
를 해야 했었지만,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을 때 남편이 대신 계속 
연금을 납입 하였으므로 40년을 일찍 채울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5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40년을 채우고 60일을 근무하면 일찍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
여 63세까지 일해야 했지만 60세에 퇴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퇴직에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연구참여자 5는 설명한다. 일반 퇴직 보험을 든 사람은 ‘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공무
원은 퇴직이라고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in Ruhestand)’ 말한다고 하였다. 퇴직과 쉬고 있다
는 용어의 차이가 은퇴 후 직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스
트리아에서 일반 사람들과 공무원의 퇴직에 용어 차이가 있음은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일찍 퇴직한 후에 간호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재취업을 하여 연금을 붓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딸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들이 생겼으므로 은퇴 후의 직장은 더는 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연금수령은 60세였지
만 점점 늘려져서 63세, 그리고 지금은 65세이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므로 그리고 
아직은 이주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있지만 향후 몇 년 또는 몇십 년 안에 이들의 노
후가 현실로 다가올 때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에 노후 대비 문제는 자국민과 이주민 모두를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자국민의 노후와 더불어 이주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 전체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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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한국에 거처를 마련함
“언니가 이 집을 내놓으려고 했거든요. 이 집이 공영주택이니까. 그런데 내가 언니 그러지마. 
이게 나중에 언니가 살다가 나이 들면 말도 안 통하니까 한국이 더 좋다. (미국이)아무리 좋아
도 애들이 다 크면 외로와. 이 집은 내둬라. 대신 세는 내가 줄 테니까. 여기 이 집 다 고친 거
예요. 샤워장도 만들고. 샤워도 없었어요. 바닥도 새걸로 깔고 정리를 해놓으니까 괜찮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같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갈 데가 없
어요. 60, 70년대 노동자로 이주했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2019. 08. 23)

연구참여자 5가 언니 소유의 아파트를 팔지 말도록 언니를 설득한 이유는 한국에 거처
할 곳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파독 간호사들은 노령이 되면서 부모와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
고 난 후 한국에 나올 때 손님이 되어 친척, 친구의 집이나 호텔을 오간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5는 언니의 집을 팔지 않고 보전함으로써 거주국에서 대부분의 생활은 하지만 마
음 편히 한국에 오갈 거처를 마련한 것이다. 한인 국제결혼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세대는 
한국의 친족과 한국 사회와의 연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직계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
는 한국으로의 연결점이 점점 더 약해질 가능성을 가진다. 

연구참여자 5의 이주생애사를 통한 이주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영향
은 ‘나를 찾은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100%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그리고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아니까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
게 되기까지 오래 걸렸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아왔네..’ 라는 생각을 하며 삶을 돌아보고 
있다. 연구참여자 5는 이주하여 결혼한 후 시집살이로 인하여 거주국에서 죽고 싶었던 나날들
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여 남을 이
해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신께 탄원할 만큼 힘든 
과정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신앙에서도 연구참여자 5는 이전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
는 줄 알았고, 또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영생의 의미
를 깨닫고 난 후에는 신앙인으로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변화하
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자신이 변해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참여자 5는 자기 자아를 찾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 적응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화적응이 있다. 한국 문화와 오스트리아 문화는 
상당 부분에서 다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사소통도 문화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같은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가 다르면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한국인
의 예스(yes)가 오스트리아인의 예스(yes)와 같지 않다는 점을 문화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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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스에서 어느 한 그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연구참여
자 5는 공동체 활동에서 새로 이주한 한국 여성들에게 거주국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
다. 셋째, 모국으로 연결하는 초국적 행위로는 송금과 관련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5
가 느끼기에 자신의 송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친정 가족들의 인식은 이해되지 않았으나 이제 
점차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을 잊지 않도록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남편과 함께 노력
했고 자녀들은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을 하거나 한국에 어학연수 등을 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이주자의 삶은 ‘조상이 되는 것’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인 정체성은 이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들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자녀들
은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5는 그의 후손에게 1세대 조상이 된다. 1세대 조상으로서 
연구참여자 5는 자녀들이 언젠가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왔을 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복을 입힌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해주고 한국말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그들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도록 조상으로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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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참여자 6 : 세심하고 꼼꼼한 전략가

연구참여자 6은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고 있으며 1951년 5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 둘과 아래로 남동생이 세 명 있다. 1972년에 간호사로 이주하였으며 남편을 만
나 1974년에 결혼하였고, 2020년 현재 48년째 거주하고 있다.

<표 Ⅳ-7> 연구참여자 6의 연대기

(1) 유년-청년기

  ➀ 엄지손톱이 빠지도록 지켜낸 딱지
“이웃 사내아이와 딱지치기 중 이긴 내 딱지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느라 내손으로 딱지를 덮는 
순간 그가 내 손을 짓밟아 끝내는 엄지손톱이 빠지고 말다. 형제들이 나를 소개할 때는 우리 여
섯째 형님이라고!. 또한, 5살과 9살 위인 오빠들과의 생활은 마냥 천진난만하였고 학교 진학문
제도 쉽게 도움받을 수 있었다. 여고 시절에 혼자서 시골 유학할 때 공군 장교이셨던 큰오빠의 
시골 여자고등학교 방문은 온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순간이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은 남자 형제들 가운데에서 자랐다. 딸이 하나였고 부모님은 바빴기에 연구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엄지손톱이 빠지도록 지켜낸 딱지
∎ 달갑지 않은 딸
∎ 고향에 혼자 남아
∎ 어망을 떠나 삶의 격전지로

이주 후-결혼

∎ 야간근무 도우미 의과대 청년들
∎ 맞아 죽을 각오로 선택한 국제결혼 
∎ 빈의 종교적 성혼 서약식
∎ 10년 만의 친정방문
∎ 남편과 갈등, 고통과 성장
∎ 패치워크 패밀리
∎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거주국에서의 삶

∎ 학부모 갈등, 미안하다 먼저 말하기
∎ 또 다른 출구가 된 암(癌)선고
∎ 음악의 진동(슈빙웅엔 연주회)
∎ 음악 콩쿨 심사위원
∎ 한국 평화통일 음악회

노년의 삶 ∎ 동지(冬至) 캠프파이어
∎ 마을 주민과의 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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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6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놀았기 때문에, 어릴 때의 
놀이는 남자 형제들이 하던 딱지놀이, 나무타기 같은 것이었다. 어릴 때 딱지를 딴 후 딱
지놀이에서 진 아이가 딱지를 빼앗으려 했을 때 연구참여자 6은 딱지를 손으로 덮어 사수
했고 그 아이가 손을 짓밟아서 결국은 엄지손톱이 빠졌다. 그리고 2명의 오빠와 세 명의 
남동생이 연구참여자 6을 여섯째 형님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것은 연구참여자 6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유추하게 한다. 이와 아울러 자기 손을 짓밟는데도 딱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연
구참여자 6의 특성은 그녀의 생애에서 재현되었다. 

  ➁ 달갑지 않은 딸
“OO종가 36대 종손이었던 아버지는 꼿꼿하고 융통성이 없으나 기계를 잘 다루었어요. ‘어머님
은 엄하고 진지하셨으며, 말수가 귀했던 분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좀 리더쉽도 있었고 
사업에 대한 그 센스도 있었고 그리고 이 퍼스널 매니지먼트도 아주 대단한 탈랜트를 갖고 계
셨어요. (2019. 1. 25) 어머니는 “딸 하나는 과분코 반은 별 쓸모가 없다.” 하신 절대 보수적 
안목을 가지신 아버님 뒤에서 묵묵히 5남 1녀 중 딸의 장래를 지켜보시며 남모르게 은근히 용
기 북돋아 주신 분이다! “요즈음 세상은 여자도 배워야 현명한 부인, 어머니 그리고 사회에 필
요한 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귀띔해 주셨다. 곧 그 말씀은 그때 나에겐 “열심히 공부하여 네 
실력과 능력으로 아버님께 보여드려라!” 로 받아들였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13세에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그리고 해방 1년 전에 연구참여
자 6의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현금을 모두 모아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였다. 이
에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하던 공장과 집을 팔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연구참
여자 6의 어머니 또한 일본에서 오빠와 함께 있었고 연구참여자 6의 외삼촌의 중매로 어
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여 한국으로 돌아와서 벨벳공장을 운영했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
는 다섯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딸에 관한 태도는 “딸 하나는 과분코 
반은 별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 말의 의미를 물었을 때 “경상도 사투리인데 그러
니까 이러나저러나 웰컴이 아니야. 별로 희망 사항이 아니고 태어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는 그런 의미예요.”라고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는 연구참여자 6의 
가치관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 6은 그리 달갑지 않은 딸이라는 
존재로 태어났으므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는 삶을 살았
다. 연구참여자 6의 집이 공장을 하다 보니까 가족이 모두 기계 돌리는 일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6도 작은 기계를 돌렸는데 저녁이 되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 160 -

불을 끄고 집으로 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 공장 직원과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데 어린 연구참여자 6이 보이
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찾으러 나섰다.

“공장 문을 열다가 어디에서 덜커덕 덜거덕 소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불을 켜시고 저한테 다가오
셨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안 돌려도 된다. 그러시고 저를 안고 우시더라
고. 딱 한 번 기억이예요. 그래 우리 아빠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다시는 일하라 소리 안 
하셨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컴컴한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가 고명딸인 연구참여자 6을 귀하고 애틋하게 여겼
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귀하게 여긴 만큼 염려가 넘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
한 것도 각별했다. 

  ➂ 고향에 혼자 남아
“고등학교 수석으로 들어가면 1등 하는 놈은 학비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니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돌봐줄 테니까 (공부)하자.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 절대로 못가게 하시다가 이게 또 덜컥 
(1등이)됐네. 그런데 선생님이 또 뒤에서 막 그러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포기를 하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만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은 서울로 가신 거예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중학교에 갈 때만 해도 가정형편에 문제가 없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가 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공장문을 닫은 이유는 박정희 정권 때 호주에서 수입되던 원사의 수입이 
차단되고 금지되어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방직 기계로 다른 방
도를 찾았지만,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그 일로 인해 당시 많은 
벨벳공장이 줄도산했다. 형편이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연구참여자 6은 고등학교에 갈 시
기였고 남동생은 중학교에 갈 시기였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딸을 교육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남동생을 중학교에 진학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며, 중학교 담임선생님은 연구참여자 6을 양녀로 삼아 돌보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연구참여자 6을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공부시켜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싸움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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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기에 아버지가 양보하여 남동생 대신에 연구참여자 6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
었다. 이 일로 연구참여자 6은 자기로 인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을 가졌다. 그리고 그 당시 비로도(벨벳)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족은 모두 서울로 이
사 가는데 연구참여자 6만 홀로 고향에 남아서 고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연구참여자 6의 가족이 살던 집은 당시 주변에 몇 채 없었던 기와집이었는데 이 집을 매
매하면서 다짐받았던 것은 연구참여자 6이 사용하던 방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하게 
해달라는 조건이었다. 그 집은 연구참여자 6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집을 사려는 마음에 
바빴던 그 사람들은 조건을 수락했지만, 가족이 모두 서울로 간 후에는 연구참여자 6을 집 
뒤의 골방에서 살게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구참여자 6은 돈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궁리했다. 

  ④ 어망을 떠나 삶의 격전지로
“어디를 가야 돈 안 들이고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만 해도 꿈은 컸고 근데 마지막 단
계에서는 어디 가서든 톱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서울대 같은 데는 어차피 못가고 그래서 연구
를 한게 돈 안드는 학교. 그리고 거기는 외국으로 다 간다. 100%. 그래서 보니까 국립의료원 
간호학교. 완전 스폰서식. 먹고 자고 입히고 다 해주고. 그리고 졸업하면 의무 근무하고 나서 거
의 100%가 미국으로. 특차고. 거의 한 두 달 시험을 봐서. 이거 뭐 떨어지든 말든 해야 되겠
다. 그런데 나이가 적어서 안 된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어쨌든 시험을 봤죠. 300명 와서 30명 
뽑았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딸이라서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을 연구참여자 6의 어머니가 시아
버지께 “그래도 출생신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요청한 결과로 할아버지가 동사
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태어난 해와 날짜가 뒤죽박죽인 상태로 출
생신고가 되었다. 그 결과 국립의료원 시험을 볼 때 나이가 적다고 원서를 받지 않으려 했
다. 그러나 시험을 꼭 봐야 했기에 요건을 만들어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하였다. 연
구참여자 6은 자신의 출생 연도와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에 의하면 전쟁통에 피난할 때 어머니가 자신을 업고 귀중품을 다 놔두고 널려
있던 기저귀만 후다닥 걷어서 짐을 꾸려 피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1950년에는 태
어나지 않았겠느냐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손녀가 태어난 것을 대수롭
지 않게 여겼으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난 후 출생신고할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으므로 연도와 날짜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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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생겼다. 연구참여자 6의 집안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유추되는 상황이다. 연구참
여자 6은 1950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기록상으로는 1951년으로 되어있다. 우여
곡절 끝에 10 :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국립간호학교는 졸업한 후 의무로 3년을 일해야 
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은 3년을 의무로 일하기 싫었다. 그래서 1년쯤 근무한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고 파독 간호사 모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교육을 받던 중에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았다. 음악의 도시 빈이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 당장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3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시집간다고 
둘러대고 위약금 삼십 만원이 넘는 금액을 되돌려 주고 퇴사처리를 하고 빈으로 갔다. 위
약금은 엄마가 빌려주었다. 

70년대 쌀 한 가마(80kg) 값을 검색해본 결과 1946년에는 3.86원, 1963년에는 3천원, 1972
년 1만원, 2008년 20만 원이 넘었다. 1974년의 쌀값이 기록된 사실을 1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장부에는 쌀 1가마의 가격이 12,3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네이버 지식검색, 2015). 이 기록
에 따라 당시 쌀 한 가마 가격을 1만 원으로 하였을 때 30만 원을 2008년 쌀값으로 환산하면 
30*200,000=6백만 원이 되는 셈이다. 당시의 30만 원이 현재의 600만 원의 가치인지는 정확
하지 않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호사로서 안정된 직업이 국내에 있었
고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독 간호사에 지원한 이유를 연구참여
자 6은 간호사 일은 하기 싫었고 빈에 가고 싶었던 이유(한국을 떠나고 싶었던 이유 포함)와 
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6은 빈에 가서 48년 살아
오는 동안 간호사 일은 2년 동안만 하였고 남은 시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6
은 이주에 ‘어망 속에서 헤어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였다. 

“(빈에 간호사로) 오게 된 진짜 동기 중 하나도 제 밑에 바로 동생이 저 때문에 중학교 재수를 
했고 그 동생이 이제 한양공대를 들어갔어요.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상의를 하러 왔어. 그래가
지고는 니 입학금은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우리 공장 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항
상 급하면 돈을 빌려온 태서방 아지매가 있었어요. 그 아지매를 찾아, 찾아, 찾아갔어. 태서방 
아지매, 나는 외국 가고 외국 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내가 어떤 한이 있어도 얘 입학금 
빌려주시면 갚아 드릴 테니까 지금 시급하니까 빨리 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지
매가 장문을 열더니 입학금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입학금을 내고 다 해결을 했어요. 그것도 
(이주) 이유였고 또 첫째는 제가 그 한국에 얽히고 섥히고 그 어망 속에서 헤어나고 싶은 .. 탈
출하고 싶은 거. 그 자체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으니까.”(2019.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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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6은 자신 때문에 중학교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세 살 어린 바로 밑에 동생
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던 차에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고 연구참여자 6
은 파독을 담보하여 동생의 입학금을 해결해주었다. 연구참여자 6의 이주 동기에는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고 다른 이유는 어망을 헤어나고 싶은 것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6
이 어망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경제적 빈곤, 더 높은 꿈을 꾸었지만 이를 수 없는 현실, 그리
고 여성에게 지워지는 사회적 압력 또는 규제 등과 같은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6의 집은 종
가였기에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 차별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6
은 1972년 한국 간호사 50명이 이주한 첫 번째 그룹과 함께 빈에 도착했다. 

“빈 공항 딱 도착하는데 저는 제가 집에 왔다고 생각했어요. 니는 이제 천국에 도착했다. 근데 
사실 그때 그 마음 자세. 제가 어떤 무슨 굴곡을 겪어도 전체적으로는 나는 천국에 살고 있어. 
거기에 그렇게 변함은 없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어망 속을 빠져나와 새로운 삶의 격전지로 들어섰다. 연구참여자 6은 오스트리
아 빈에서 48년을 살아왔고 이주하여 삶의 굴곡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주지를 천국으로 받아들였던 
그 마음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처음 도착한 빈 공항에서 마치 집에 온 것처럼 느꼈다
는 것에 주목해본다면 한국에서의 삶이 확실히 어망처럼 답답했었던 것 같다. 연구참여자 6이 느
꼈던 어망의 일면은 그녀의 국제결혼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2) 이주 후-결혼

  ➀ 야간근무 도우미 의과대 청년들 
“어느 날 그때가 한 3, 4개월 됐을 때인데 당신은 혼자서 밤 근무를 하세요. 그러기에 나는 전화 
오면 기숙사로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하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학생들을 붙여준대. 
의과대학생들. 그래서 3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근무를 할 때는 세 명이 번갈아가면서 와
서 같이 밤 근무를 한 거죠. 그중의 한 명이예요.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 퇴근길에 기숙사 건
물의 층계 밑에서 항상 나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할로(가벼운 인사) 
하러 왔다고. 그런데 한국말로도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2019. 01. 25)

한국 간호사들이 일할 때 가장 기피 한 것이 전화 받는 것이었다. 언어가 안 되기 때문
이었다. 연구참여자 6 에게 혼자 밤 근무하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 못하겠다고 하는 연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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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6을 위해 전화 받는 업무를 도와줄 3명의 의과대학생이 함께 뽑혔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이 될 청년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이 의과대학생들이 힘들고 잠
이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전화가 올 때만 깨우고 남은 시간은 잠을 잘 수 있게 배려해 주
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참여자 6 에게 관심이 있었던 한 청년은 항상 기숙사 건물 앞
에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도 나주고 친해질 무렵 연구참여자 6은 한 신문기
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철창에 동양 아이가 갇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진
인데 타이틀이 “한국은 이런 아기들을 팔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연구참여자 6은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친구
(남편)를 불러 당신들이 얼마나 기사가 없으면 이런 기사를 쓰느냐? 이것은 아이와 엄마에
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고 옳지 않다며 항의했고 남편은 연구참여자 6 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그러면 신문사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사를 써서 남편의 한국 이름으로 
보냈고, 다음날 신문에 그들이 보낸 기사가 나왔다. 연구참여자 6은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왔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쌍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구성원
은 한국 간호사들을 볼 때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 그리고 동정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한 
시선은 연구참여자 6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고 심정적으로 불편감을 받게 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6이 거주국에서 교회에 가면 “오늘은 가난하고 불쌍한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헌금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았던 연구참여자 6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웠고 창피함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겠지만 불쌍한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던 것이 자존
심이 상했다.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
다. 한국은 부자나라이고 그들의 모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여기기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
을 불쌍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지 세
밀하게 들여다보면 입장이 뒤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나와 타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를 두어 
구분하기보다 서로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는 인간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
구참여자 6은 그 독일 의과대학생과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➁ 맞아 죽을 각오로 선택한 국제결혼
“결혼 얘기 나오면서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은, 국제결혼 하면 나는 맞아 죽는다. 그래서 당신은 
한 달 후에 (한국에)와야한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무슨 수를 쓰던지 결판을 내서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한 달 뒤에도 소식이 없으면 내가 맞아 죽은 걸로 생각하면 된다. 그 교육을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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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내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들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도착할 즈음 매일 편지가 이런(규격 편지봉투) 봉투
로 한통씩 빈에서 왔어요. 매일. 그러니까 거기에 사진이 한 장 있었나봐요. 저는 그 편지를 읽
어보지도(못했어요). (2019. 01. 25) 이왕 일생에 하는 이 결혼 내가 맞아 죽어도 아버지 앞에
서 당당하게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파트너를 선택해서 당당하게 하겠다는데 그럼 아버
지 생각에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저는 그 각오를 하고 한국
을 들어갔어요.”(2019. 08. 6)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의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 죽기를 각오하고 한국으로 결혼 허
락을 받으러 갔다. 가면서 남편 될 사람에게 한 달 안에 연락이 없으면 자신이 맞아 죽은 
것으로 알라고 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연구참여자 6의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6이 생각하기에 친정의 가치관에서는 
국제결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선택한 국제결혼을 맞아 죽더
라도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허락받고자 하였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관하여 아버지와 한
국 사회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이 한국으로 들어간 사이 남편 될 청년
은 아내 될 여자 친구의 부모님에게 매일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가운데 자신의 사진을 동봉했
다. 그 사진을 보며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미국 놈들은 머리도 노랗고 눈은 파랗다고 그러는데 이놈은 눈도 파랗지도 않고 머리도 안 노
랗네?”라고 하였다. 딸의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연구참여자 6의 손을 잡고 “일본까지라도 가면 
내가 가서 보기라도 할 텐데 못 가보게 하필 왜 미국으로 가냐고 하였다. 그때 어른들한테는 미
국밖에 없어. 미군이야(2019. 01. 25). 그러니까 거기서 허락하신 거야. 우리 어머니도 자주 
하신 얘기가 이 세상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답니다.”(2019. 08. 6)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것처럼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도 결국, 딸의 국제결혼을 허락하였
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종가의 종손이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 종가의 여식이 할 결
혼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아버지가 독일 남성인 자신의 남
편 될 사람을 보고 미국 놈들은... 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어른들이 외국인은 모두 미국인
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국제결혼에 의한 사회적 낙인을 
딸에게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딸의 결심을 막지 못했다.  

“1972년 빈에 도착하여 2년만인 1974년 8월 19일 서울 종로예식장에서의 국제결혼식은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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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의 결정이었다. 아버님께선 “남 부끄럽다!” 고개도 못 
드시고, 친척 오빠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똑똑한 남성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코쟁이한
테? 야단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백번 찍혀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옛말처럼, 인
연이 그런 것인가?”(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결혼식이 있기 전에 개인적으로 딸의 손을 잡고 넌지시 결혼을 
허락하는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다시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체
면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집단문화권의 나라로 분류된다. 집단문화에서 체면의 
손상은 곧 그 사람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개인
적으로는 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중심가에서 치러진 외동딸의 국제
결혼은 문중과 친지들 앞에서의 사회적 체면 손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37대 종손으로서, 
넘어서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연구참여자 6의 친척 오빠가 나서서 ‘왜 하필 코쟁이
냐!’라고 야단친 것 또한 집단문화의 양상으로 집안의 일원으로서 자신도 동시에 체면을 상했
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이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국제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인정을 바란 것이다. 어망이라고 느꼈던, 가난 그리고 비상할 수 없었던 
환경,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관한 도전이고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연구
참여자 6 에게도, 부모와 친척들에게도, 국제결혼은 힘든 결정이었다. 당시 부정적 인식이 팽
배하던 국제결혼을 굳이 일가친척 다 불러모아 서울의 중심가에서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연구참여자 6의 정체성 표출이고 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며 당당한 것임을 아버지와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관습 또는 가치관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6의 협상은 협상 대상인 아버지와 친척 남성들에게 잘 받
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갈등이 증폭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6 에게 있
어서 국제결혼을 숨어서 조용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자신의 존재(정
체성)를 확실히 한 것이다. 

  ➂ 빈의 종교적 성혼 서약식
“노. 이런 약속은 나는 못한다. 그 신부님이 그때 84세.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거기서 내려오셔가
지고 내 손을 잡고 비테 비테 비테(부디, 제발). 근데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
한테 그런 약속. 미래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약속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에 저는 어그리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든지 신부님 만날 때마다 그거는 아니었다. 내가 죽도록 노력은 하겠다......(중략). 
그건 가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죠. 그래 정작 나를 크리스쳔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도 
약속 했단말야. 그런 약속을 왜 해요? 신부님이 정말 간절하게 그러는데 제가 굽어들었죠. 굽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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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서 영세받게 하고 하여튼 거기서 제가 그거를 언약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본정신이 아니었어
요. 나중에 결혼사진을 보면 초상난 거 같은. 신부가 우니까 사람들 다 우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서 결혼하고 오스트리아 빈에 온 후 1년 뒤에 빈의 가톨릭 성당에서 
종교적으로 결혼식을 하였다. 그것은 자녀의 영세의식을 위해 엄마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
식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결혼 선물을 주려 했을 때 남편은 다른 것 다 필
요 없고 연구참여자 6이 크리스천이 되면 그것이 선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6은 아
들의 영세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바라마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어주기 위해 성당
에 가서 성혼서약을 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 결혼서약의 주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
으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그러
나 바로 이 서약에 연구참여자 6은 싫다(no)고 대답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하객이 경건하게 결혼서약의 완료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신부가 “노(no), 이런 약속
은 난 못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 난감한 상황에 노 신부가 연단에서 내려와 신부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간청했고 연구참여자 6도 자녀의 영세를 위해서 한발 물러서서 결혼서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눈물의 결혼식이 되었고 그 일은 거주국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6의 결혼식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기자들이 와있었고, 다음날 지역신문에 이들의 결혼이 큼지막한 사
진과 함께 실렸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 6은 동양 원숭이가 된 듯 얼마나 신기했겠느냐고 
하였다. 동양 원숭이라는 말 속에 담긴 연구참여자 6의 이주자로서의 상처, 불쾌함을 인지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이 빈에서의 성혼서약을 그처럼 첨예하게 반대한 이유가 무
엇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2019년 11월에 인터넷 전
화를 통하여 대화하며 1시간 이상을 토의했다. 연구참여자 6의 대답은 이러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현재 약속을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약속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들일 수도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 자유를 박탈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이런 절대적인 요구를 하는가? 사랑은 약속이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이에 사인한다고 해서 사랑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사인 없이도 사랑은 지속
될 수 있다.”(2019. 11. 02)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끝에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신앙’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맺는 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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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약속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비신앙인의 관점에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는 어쩌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허황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다. 신
앙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듯이 실제성을 가지고 믿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신
앙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6이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적 서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 6이 성혼서약을 한 이유에 자기 자신의 의지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6이 그리스
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남편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시작된 행위였고 성혼서약을 한 것 또한 
자녀의 영세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신앙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
어 평생을 사랑하며, 성스러운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는 약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는 더더욱 없는 약속인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그래서 서약식에서 노(no) 라고 대답한 것이
다. 이 상황에 노(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의지는 자신의 딱지를 지켜낸 어린 여
자아이, 그리고 어망을 뚫고 이주를 실행한 젊은 여성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신앙에 관한 종교적 태도이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강요될 수 없다. 어머니가 결혼서약을 하지 않아 자녀가 영세 될 수 없다면 
자녀는 그 자신의 신앙으로 영세를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
리고 그 어머니인 연구참여자 6의 선택의 자율성은 지켜졌어야 했다. 연구참여자 6이 성혼
서약을 한 것은 비단 노신부님만의 부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남편이 바
라던 바였고 함께 온 하객의 기대, 그리고 자녀의 영세라는 총체적 압력의 결과였을 것이
다. 개인의 신앙이 주위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다문화 사회가 
의미하는 것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화합과 존중을 추
구할 때 타자의 종교에 관한 이해와 존중에 관한 자세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종교적 자
유가 타인 또는 타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개인과 사회, 집단 등의 압력이 개인의 선
택에 관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결혼생활에서 한국의 
종가처럼 친척을 불러모았다. 

“대가족에 태어나서 자란 나에겐 유럽의 소가족 중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외롭다 생각되어 
친척들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시부모님, 시백부님, 시누이이가족, 시외가집 친척들, 사촌들, 외
사촌들, 나아가선 그들의 절친한 친구들까지 초청하였다. 친정 가족을 포함하여 오늘날은 대가
족이 형성되어 유럽의 종가 흉내를 내기도 하였다!”(2018.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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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혼 선물로 남편에게서 아
파트 열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6은 그 아파트의 열쇠 가운데 하나를 공항에서 시어머니에게 
주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오고 싶을 때 오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다. 딸의 집은 평생 열쇠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동양에서 온 며
느리가 자신을 믿고 집 열쇠를 준 것이었기에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또한, 연구참
여자 6은 대가족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므로 소가족 중심인 오스트리아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그
리하여 거주국에서 대가족을 만들었다. 시집에는 삼촌, 사촌, 외가 친척들이 다 있었지만 서로 
만남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큰 가족을 만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특별한 
날인 어머니날, 생일, 명명일,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에 친지들을 초대하여 함께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남편과 아이들도 좋아하여 하나의 가족 전통이 되었다. 

  ④ 10년 만에 방문한 친정
“처음 오게 된 동기가, 우리 아버님이 시골 동네에 양놈 데리고 오면 남사스럽다고 꼭 서울로 
오셨어요. 한번은 접는 편지지에 글을 써서 보내셨더라고. 우리 애들을 안아보고 싶다고. 그거
를 보고 시골에 갔죠. 저희가 6주를 그 시골에서 있는데 우리가 떠나기 2주 전에 남편도 와서 
같이 지냈어요. 남편이 오니까 친척들이 남편 데려가서 술도 사먹이고,....(중략). 애들이 크면서 
한국에 대한 미련 애착 이런 것이 싹트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일 고급 동네에 좋은 
집에 사셨는데 우리 애들이 한국 갔다 와서는 한국 할머니 집은 파라다이스고 빈 할머니 집은 
좋은 집이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파라다이스냐 그랬더니. 그 동네는 어느 한 집도 대문도 없고 
다 오픈 하우스라고.”(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는 남사스럽다고 외국인 사위를 시골 마을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
었다. 그러다가 연구참여자 6의 막내가 3세 전후쯤 되었고, 큰아이가 7세 정도 되었을 때
(둘째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친정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하여서 아버지가 계시
는 시골로 내려갔다. 시골에서 친척들은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을 데려다가 술을 먹였다. 친
척들의 이러한 행위는 친족의 내적 구성원으로 받아 들일만 한지 아닌지 테스트의 의미와 
아울러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절차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은 팔 걷고 맨발로 고추 농사를 짓는 장모님을 도와 열심히 
일했기에 시골 친척들의 마음을 얻었다. 친척 어른들은 연구참여자 6의 가족이 오스트리아
로 돌아가고 난 후 연구참여자 6의 아버지에게 ‘자네가 사위는 제일 착하고 좋은 사위 얻
었으니 더는 군소리 하지 말라’는 권고를 주었다 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자녀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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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할머니로부터 한국의 정서인 ‘정’을 느끼고 이해하였다. 그러면서 
한국 할머니의 집은 대문을 열어놓고 살기에 천국에 비유했고 비엔나 할머니 집은 좋은 집
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의 가족들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시골 
친척과 연계되는 계기가 되었다. 

  ⑤ 남편과 갈등, 고통과 성장 
“티격태격할 때 아주 쉽게 그러니까 비스트 두 데빠트. 데빠트 그러면은 약간 바보냐 뭐 그런걸
로 이해를 해요. 저는 생각에 내가 평생에 데리고 살 내 와이프.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을 내
렸고 적어도 평생 존경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싸우면은 항상 얘
기가 뭐였냐면은 어... 나보고 큰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말위에서 내려와서 얘기하자는 것이었어
요. 유럽 사람들이 뭐든지 남녀관계도 같은 눈높이에서 하고 대통령이라도 평등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라 이거예요. 지금 이래 생각해보면은 뭔가 우리가 자격지심. 못사는 나라에서 
여러 면에서 결핍 되는게 많아.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내가 말 위에 올라 앉은 게 아니라 저 지하실에서도 한참 저 밑에 몇층 지하실
로 떨어졌는데 어디서 뭘 날보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2019. 01. 25)

결혼생활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보다 더욱 실질적인 개인의 덕목들을 요구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남녀가 만났기에 문화 간 조율과 상호이해의 필요성은 동질적 민족 안에서
의 결혼보다 더 많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 6과 그의 남편도 티격태격하던 시기가 있었고 
상충하는 두 사람의 요구가 삶에 나타났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지만 아내는 말 위에서 내려가는 방법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말 위에 있는지조
차 인지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
을까? 라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내가 더 큰 피해자인데 어째서 내게 그런 요구를 하는
가?”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편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부
부 사이의 신뢰를 깼고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6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남편의 외
도는 연구참여자 6 에게 넘치는 고통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화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다시 말해 상대방의 유책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유형의 대화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은 미안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선 저희는 그 용서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머
니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당당하게 하면서 살아오신 거. 당당할 수 없는 거는 
아예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신거...(중략).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을 때 미안하닥 하는 거.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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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은 어쩌면은 (제가) 그 말을 안했을때도 미안하기 때문에 말을 안했을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적인 
것을 서양에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참 배워야 되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를 하지 못
한 것에 관한 회한이다. 연구참여자 6은 미안할 행동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배우고 
자라왔다. 그리하여 왜 미안한 행동을 하고 미안하다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미안한 상황에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하지 
못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 첨예한 문화갈등과 두 사람의 자존심은 당시에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았다. 연구참여자 6이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에는 아주 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리하여 결혼생활 24년 되던 해 연구참여자 6은 남편
에게 ‘내 일생의 단 한 번의 비테, 좀 나가주시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다. 

 
“우리 헤어집시다. 우리 둘의 약속은 당신이 깼어. 맞지? 어디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 스스로 
책임을 져야되고 단지 우리는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식을 여기에서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당신 자존심을 상할 정도로 우리 근처에서는 제발. 만약에 
그런 해프닝이 있다면은 나는 그다음 날로 저기 파크호텔 시골 호텔이지만 당신 가장 친한 친구하
고 브렉퍼스트를 할거야!......(중략). 지금까지도 저희는 이혼은 안했어요.”(2019. 01. 25)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로 궁극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부부 사이는 원
만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다. 연구참여자 6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 
또한, 남편의 외도에 대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의 효과는 무색했다. 결혼 당시부
터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6이 사는 마을은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빈의 전통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연구참여자 6만이 동양 여성이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주목되는 상황인 것이
다. 그리고 남편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동네에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경고 또는 간절한 마음을 남편에게 전달한 
후 10년(막내아들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다. 길어야 80년을 살다 가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에
게 우선 서로에게 거리를 두자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집을 나가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집을 나가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이혼은 반대했기에 지금까지 이혼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 이혼을 안하게 된 이유는 저는 첫째, 결혼을 한 번 더 하고 난리법석 쥑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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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저는 터득을 했어요. 그거를 터득하고 나서 왜 철창
을 쳐서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프리 하면서 그 프리한 그 범주 내에서 의무적으로 할게 하나도 
없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한국에서의 결혼, 그리고 빈에서의 결혼서약
과 같은 ‘난리법석 쥑이는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둘째, 이에 더하
여 더욱 궁극적인 이유는 ‘결혼이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터득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처음에는 결혼이 사랑의 상징이라 생각했지만, 후에는 결혼이 철창이라고 달리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이 실제로 사랑인지 철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당사
자들은 결혼을 사랑으로도 철창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다. 연구참여자 6의 남편과 자녀들은 연구참여자 
6의 오빠에 의해 족보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6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
데 거기에 기록된 남편의 이름을 지우고 다시 다른 이름을 새겨넣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
고 판단한 것이다. 넷째,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 분배는 법적 해석
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혼이 성사되면 연구참여자 5의 남편은 연구참여자 6에게 위자료
를 주어야 한다. 이혼하게 되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은 연구참여자 6보다는 그녀의 남
편이다. 남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연구참여자 6은 이에 동의하였다. 

  ⑤ 패치워크 패밀리
“약간 패치 패밀리가 됐어요.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조각조각 나있는.. 그러니까 토
탈 애가 일곱. 파트너까지 하면 14명 또 손자 손녀까지 하면 ... 하하하하. 우리는 항상 다 같
이 만나요. 패치 패밀리가 많죠. 재미있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 관용. 관용의 규모가 이루 상
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진 여자가 전남편이 새로 만난 여자하고의 사이에 애를 낳
으면 거기에 대모가 돼준다. 이 둘이 휴가를 가면 애를 봐준다. 여 친구들 사이에 전혀.. 우리
는 헤어지면 뭐 죽일놈 살릴놈 이 감정이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힐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
기 사람들은 깨끗하게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주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의 가족 상태를 패치 패밀리라고 표현했다. 패치 패밀리는 패치워크 
패밀리(patchwork family)라고 하며 주로 독일권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라씨와 비벳
(Grassi & Vivet, 2014: 5)은 ‘패치워크’라는 단어는 직물 조각으로 이루어진 카펫을 의미
하지만, 이 용어는 분리된 후 재구성된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러
한 가족 형태는 서구 사회에서 점점 확산하는 현상이지만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패치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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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가족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결혼
하여 부부가 된 가족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 결혼 당사자의 파트너에게 
자녀가 있기에 가족으로 연결된 형태를 패치워크 패밀리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혼외 가
족을 의미한다. 패치워크 패밀리는 연구참여자 6이 소개했듯이 한 부부가 헤어지고 다시 
각각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각각의 가족들이 넓은 의미로 모두 
한 가족의 울타리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즉 패치워크 패밀리는 생물학적, 법적, 사회적
으로 어느 한 줄기씩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연구참여자 6의 자녀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3명이 있고 두 사람
이 각각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후의 패치워크 패밀리에서의 자녀는 7명이라고 했다. 이 패
치워크 패밀리라는 용어가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주에 
관련한 혼외 가족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는 않다. 앙골라의 남성 노동자가 포루투갈
로 이주하여 포루투갈에서 새로 가족을 이룬 아버지들에 관한 연구에서 그라씨와 비벳
(Grassi & Vivet, 2014: 20)은 포루투갈로 이주한 아버지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
루었을 경우, 앙골라에 있는 자녀를 돌보고 그들에 관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앙골라에 
남아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나 패치워크 패맬리에서 여성이 이주한 경우는 
남자가 이주한 경우보다 모국의 가족에게 연결하는 빈도가 여성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패
치워크 패밀리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가족
의 형태를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가족의 형태는 있으나 법적, 사회적, 윤
리적 의미에서 정당하게 시작된 가족은 아니므로 출발에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가족 
시스템’이다. 결국, 패치워크 패밀리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에
서 상처를 받는 대상은 가족 구성원 모두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은 여성에게 지
워진다는 것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이 해체되고 생계의 책임을 여성, 즉 부부 가운데 한 명 
또는 부부 중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자녀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이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문제의 영향은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이러한 패치워크 패밀
리의 확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상처받고 깨어져 파편이 된 마음들이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봉합하여 
패치워크 패밀리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가족애로 하나가 되며 승화될 수 있는가? 이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어느 일부 나라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윤리의 문제이고 개인의 성품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진
정한 가족애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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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생물학적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가족 시스템 안으로 묶어지는 과정에서 여
성과 이주여성이 어떻게 불평등에 놓일 수 있는지 등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패
치워크 패밀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중점 포인트는 가족이다. 가족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이기 때문에 패치워크 패밀리 문제는 향후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
다. 가정은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위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붕괴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영향이 미치게 된다. 한편, 패치워크 패밀리에서 전남편 또는 전처
의 새로운 남편이나 아내와 다 같이 ‘가족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6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됩디다. 물론 다 되지는 않는데, 그게 우리 한국적인 감정 세계하고 이 사람들하고 역시 다르긴 달
라요. 우리는 헤어지면 원수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컨트롤 하는 힘이 강한지... 저도 그게 이
제 전혀 남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해요. 우선 마음속에서 용서해줄 것은 하면서 내가 살아
가기 위해서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경험이 없었으면.....(중략). 여기 나와서 사
는 한국 여자들. 바뀌지 않았으면 여기서 잘 살아남을 수가 없죠. 살아남겠지만 잘 살아남기 위해서
는 뭔가 억셉트 하고 뭔가 습관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살아야 해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패치워크 패밀리를 남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그 구성원의 하
나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한국의 가족문화와 다름을 가진 서구
의 가족문화 그리고 역시 한국과는 다른 서구의 사회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6은 바
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잘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모
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의 경험이 없었다면 연구참여자 6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하였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변화는 어떤 때 오는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잘’ 살아남지 못하는 치열한 이주여성의 삶이 패치워크 패밀리 안에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의 
자녀들은 남편과 헤어지는 연구참여자 6에게 아빠 대학 졸업장을 주었다. 

“마마 나는 스타인드(아버지 성씨)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3년 만에 학위를 받았는데 엄마는 
25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하하하하하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하나 
해줬어요. 제목이 뭔가 하면 스타인드 유니버시티의 닥터인데 어떤 위험한 위치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 스타디를 (결혼을 통해) 한 거예요.”(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을 가장 성장시킨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였다. 결혼을 통해 남편대학
에 입학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6은 어떠한 위험한 환경에서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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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졸업장을 자녀들이 준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결혼 24년에 남
편과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헤어졌다. 아빠 대학 졸업장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소
통하는 한 방법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의 자녀들은 엄마와 친밀하게 연결되
어 있다. 패치워크 패밀리에서 모성은 여전히 중요 주제가 될 것이다. 

“이제 요즘 와서는 자꾸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 패밀리 다시 뭐 어쩌구 저쩌구. 그는 그냥 안
될 일이다. 제가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벌써 접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예쁜 자식도 낳았고 정말 고맙다. 그리고 내가 지금 활발하
게 사는 것도 다 당신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야. 그럼 본인도 웃어요. 웃어”(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남편으로 인해 내적, 외적 갈등을 치열하게 겪은 후 위와 같이 편안해졌
다. 그렇기에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안될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국제결혼
으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이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혼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음
을 당당하게 천명했던 결혼이었다. 그리고 남편은 당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 
혼인서약이 가능하도록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종교적으로 실행한 결
혼이었다. 그렇게 한 결혼이 패치워크 패밀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패치워크 패밀리를 이해하
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것이 연구참여자 6을 성장시켰다. 이것은 연구참여
자 6 개인의 삶이기도 하고 이주여성의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⑥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마지막 그거를 내 입밖으로 토해낸 그 순간. 그 순간엔 제 마지막 카드를 쓴거죠. 헤어지자. 
나는 당신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라고 한 그 순간.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 
나와의 전쟁을 하면서 질문답을 만들었어요. 살기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것들. 만족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자동차가 있어야되나? 아파트. 
좋은옷. 휴가? 물어보니까 다 없어도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한가? 남자가 필요한
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없이 나인. 아니야. 그 전에 그 전에가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이 
꼭 필요한가? 그게 저한테는 제일 마지막이었고 제일 힘든. 감히 내가 엄마로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과감하게 물었고 나인. 그게 바로 고 대답이 저한테는 오케이!. 예스. 고 대답
을 제가 스스로에게 얻고 나니까 남편은 질문의 대상이 안돼.”(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놓은 순간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었기에 말을 꺼냈고 그 결과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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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진지하게 자신에게 요청했으므로 다음 날 아침 집을 비워주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은 그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달력과 자신의 주소록을 들고 24시간 
무보수 비서로 일했던 남편의 회사와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그 후 1, 2주일 동안
은 ‘I am free~~. I am free~~.’ 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좋았다. 

그 이후 연구참여자 6은 스스로와의 내적 전쟁을 치렀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쟁, 그
러나 단지 생명을 연명하는 의미의 살아남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전
쟁이었다. 또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잘 살아남기 위한 내적 갈
등이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연구참여자 6은 스스로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아니오’라는 답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식이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나인
(no)이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자녀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집착과 소유, 그리고 심
리적, 정신적 억압 등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통해 얻은 내적 자유는 오히려 자녀들이 보물이라는 사실을 더 강하
게 마음에 새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녀와의 유대를 강화했다. 그리고 내적 자아와의 전쟁은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을 괴롭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에 소중한 공부가 되었다. 최현식(2003: 318)은 백무산의 시 「머
리 없는 돌부처」에 대한 분석에서 모든 것을 연민하는 주체는 “나를 내려놓으니 나 아닌 것
이 없노라”라는 명제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크게는 자아를 비움으로써, 작게는 
자기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 던짐으로써 그리움의 세계로 열리고 접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이 잘 살아남기 위해, 또는 존재하기 위해 치른 내적 갈등은 자아를 비우는 
과정이었고 자기 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을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이 과정을 
통해 내려놓았던 자녀들이 진정한 자신의 보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 6
의 갈등이 특별한 것은 이주자로서 거주국의 문화적 기류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더욱이 잘 
살아남아야 하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6의 심리적 갈등과 고
통은 종결되지 않았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적자였던 잡지회사를 흑자로 돌려놓았다. 

“제가 남편하고 국제항공환자 수송 잡지책을 3년을 했어요. 그 일이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이예요. 
밤새는 것은 기본이고. 3년 동안 잡지를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어들이지도 못하고 해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만 되고 그러니까 주위의 직원들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의사만 
해도 그때 20명 간호원이 30명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현지인들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한 7
년 잡지 샘플을 다 가지고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밤을 새고 1권부터 1년에 4권씩 나오는데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스터디를 하면서 첫장에는 어떤 광고가 나오고 어떤 텍스트가 나오는지 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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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중략). 그래서 내가 한게 1밀리언 실링 이었으니까. 그게 큰돈이에
요. 8만유로. 빚 다 갚고 플라스를 그만큼 해주고 3년 만에. 그리고 넘겨줬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의 남편은 의사였고 비행기 조종사였으며 사업가로서 활동했기에 가지고 있는 
직업만 10개가 넘는다. 남편이 벌인 사업들의 관리에 연구참여자 6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었
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제항공환자 수송을 다루던 잡지였다. 이 잡지는 오래도록 적자를 면치 
못했고 모두에게 골치가 되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6은 기존의 잡지
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은 후 광고주를 찾아가서 광고 수주를 
위한 협상을 했다. 이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결핍이 필요를 부르듯이 열심히 했던 결과
로 점점 더 경영에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갔고 3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적자 잡지
사를 흑자로 돌려놓았지만, 연구참여자 6은 그것을 넘겨주고 나왔다. 

연구참여자 6이 남편과 갈등을 겪은 내용 가운데 재정적인 것도 있었다. 사업적 감각이 뛰
어났던 남편과 달리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연구참여자 6이 맞지 않았던 때문이다. 연
구참여자 6이 돈을 너무 모른다는 것. 그래서 돈을 규모 없이 큼직큼직하게 사용한다고 생각
하였으므로 부부 간 갈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경험은 연구참여자 6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6이 2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던 
남편의 회사를 나오고 난 후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을 
살면서 문제 삼지 않았다) 남편은 생활할 때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연
구참여자 6도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
은 인터뷰에서 돈이 없어도 살게 되더라는 말을 하였다. 한편, 남편은 결혼 24년 후 연구참여
자 6이 자신의 회사를 떠난 후에 연금을 해지하지 않았기에 연구참여자 6은 그것을 기반으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3) 거주국에서의 삶

  ➀ 학부모 갈등, 미안하다 먼저 말하기
“내 애가 더 잘났고 내 애가 더 뭐하고 그러면은 그 두 부모 그리고 애들 둘도 평화를 찾기는 
힘들어요. 처음에 벌써 숙이고 들면은. 근데 사실일 경우에는 내가 당당하게 용서를 빌었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빌었으면 그 사람 분명히 돌아서서 아 좀 미안하다(생각할 것임). 그것도 좋은 일
이야. 아 미안하다 그거를 느끼는 순간 그것도 도를 닦는 순간이라 이거죠.”(2019.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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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6은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를 만나 해결해야 할 때 
자기 아이의 변론으로 나아가면 해결국면으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6이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이가 잘못한 것이면 
당연히 미안하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아이가 미안할 상황이 아닌데도 미안하다 
하면 상대방이 돌아서서 깨달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연구참여자 6의 어머니는 자녀들 문제가 
불거지면 어디서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라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
고 자녀들에게는 “잘못했다고 하면 혓바닥이 탈이 나느냐?”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그런 어머니의 방식이 화가 나기도 하였으나 후에 자신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의 방식을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만약에 
부모들이 내 아이가 더 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6은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당에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일했다. 성당
이라는 커다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여름방학에 그 커뮤니티에서 축구하러 일주일 동안 캠핑
가면 잼을 만들어 한 상자씩 싸주고 때에 따라서는 설거지도 해주었다. 다른 것은 해줄 것이 
없으므로 몸을 써서 일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도왔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선
생님과 미팅할 때 기꺼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내가 독일어 가르칠 수가 없다. 우리 집에는 가정교사도 없고 그건 당신의 책임이다. 특
별한 어텐션을 주든지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줘서 우리애가 독일어에 문제가 없게끔, 뭐 이런걸 
노골적으로 부탁을 하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이 자녀들을 키울 때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자신이 자녀들의 
독일어나 학교 공부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처럼 선생님께 가감 없이 도움을 청
함으로써 선생님들도 기꺼이 연구참여자 6 에게 도움을 주었고 서로 대화하여 자녀를 도
울 방법을 찾아 실행하였다. 선생님은 연구참여자 6의 아들이 독일어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으므로 졸업할 수 있도록 졸업시험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졸업생들 앞
에서 연주도 하고 졸업시험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6이 자녀
를 위해 거주국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이다. 

  ➁ 또 다른 출구가 된 암(癌)선고
“어느 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진단이 나와서.. 한 몇 초 동안은 그런 거? 
그런 거는 저기 길가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우선 빨리 생각했던게 와우 그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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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유가 하나 생겼네?! 안 하고 못 한다는 이유가 하나 생겼네. 드디어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모토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유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살았는 거 같은데 그 단어만 
알았지 그 맛이 어떤지도 몰랐는데 그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책임으로부터
의 자유. 내 능력 이상의 모든 책임을 제가 맡았었다는 거. 그리고 탈출구가 거의 없었던 그런 마지
막 종착역. 오도 가도 못하는 심각한 골목. 마지막. 여러 가지 복합. 거기 가정적인 것도 있었고, 
거기 얽히고 섥히고 막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존심(으로부터의 해방).”(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헤어지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걸린 암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
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암 선고가 오히려 연구참여자 6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 날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
에서 만난 것이 암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이때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
시에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에 짓눌리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암에 걸렸던 
것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구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자유가 뭔
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 6의 삶이 이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을 치료하던 의사는 상담치료사를 찾아가 보도록 권했다. 이에 연구참여자 6은 자
신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고 의사가 준 전화번호를 버리려 했지만, 생각을 바
꾸어 상담치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➂ 음악의 진동들(슈빙웅엔17) 연주회)
“제가 우리 나름대로의 연주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한국의 철학을 유교적 사상, 어른을 섬기는 거, 어른에
게 효도하는 거(2019. 01. 25). 그런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어 연주 시리즈가 되어가지고 전 오스트리
아에 살고 계시는 골든 제너레이션, 지금 현재 골든 제너레이션은 세계 제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살아
온 그 세대예요. 효도를 어느 분한테 하든지 간에 하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래가지고 효도 연주회를 저
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리타이어를 한 사람들에게.”(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은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이 벌여놓은 모든 직업으로부터 떠나온 후 남동생과 
뮤직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들었다. 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연구참여자 6의 말째 동생이며 
연구참여자와는 15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동생이다. 이 동생을 연구참여자 6은 맏아들이라고 
불렀다. 이 동생은 연구참여자 6이 빈으로 데려와 호텔 관광학을 전공케 하며 키우다시피 한 
동생이다. 동생은 음악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고 연구참여자 6은 음악가와 연주자들을 돌보는 

17) 슈빙웅엔(Schwingungen): 세찬 움직임{운동(내면적인) 열정, 추진력, 충동}; 힘껏 밀기{흔들기}; 진동, 

동요; 스윙; 도약, 활기, 기세; (상황(商況) 의) 활발; 정신적 고양, 감격, 열성을 의미하는 독일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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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였다. 이 직업을 하면서 연구참여자 6과 동생은 10년 동안 ‘슈빙웅엔 효(孝) 연주회’를 
구상하고 준비했다. 슈빙웅엔(Schwingungen)은 진동이라는 의미의 독일어이다. 이 연주회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모여 고민한 끝에 슈빙웅엔으로 지었다. 이 
“진동이 있기에 우리의 귀에 음악이 들리고 진동이 있기에 인간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
고 연구참여자 6은 연주회의 이름을 설명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슈빙웅엔 연주회의 취지는 
효(孝)이다. 즉,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1, 2차 세계대전 시기를 살아온 은퇴자들을 위한 무료 
효 연주회이다. 한국 전통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효 문화를 음악에 접목하여 은퇴자들에게 효
도의 한 방법으로 연주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주회는 크게 성공했고 지금도 계속
해서 무료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슈빙웅엔 연주회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을 모으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6은 오스트리아의 메인 정당인 보수당
과 사회당의 총수를 만나 효 연주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정당들의 협조로 노인
들이 슈빙웅엔 효 공연에 참석하고 있다. 이 공연들이 무료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연구참여자 6
의 음악 매니지먼트사의 노력과 두 거대 정당들의 지원, 그리고 연주자들의 기부가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다. 연주자들은 그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
다. 현재 재능기부에는 유명 지휘자와 연주자들과 오페라 극장들이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 여러 당이 있어요. 특히 메인 당은 보수당과 사회당이예요. 이 사람들의 멤버쉽
이 한 당은 40만명, 다른 하나는 한 50만명. 굉장히 큰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보수당의 아이
디어를 추종하는 노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케어를 해줘요. 이 당의 제일 헤드를 만
나서 이런이런 취지로, 젊은 사람들이 부모, 조부모, 나아가서는 조상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
을 모신다는 이런 효성을 모트비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와~~ 너무 좋대요(2019. 01. 25). 
제가 10년 하면서 항상 인사말 할 때 그 말(효)을 언급했어요. 제가 노인들을 끌어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체를 모은거죠.”(2019. 08. 06) 

슈빙웅엔 효 연주회는 한국의 효 문화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효는 젊은 세대가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
되는 것을 중심에 둔 가치관이다. 오스트리아에는 이러한 문화가 없기에 효 문화를 설명했
을 때 거주국 정당의 총수들은 그러한 가치관을 환영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미팅으로 
연주회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6은 연주회를 시작하면서 항상 효의 
의미를 언급하고 설명한다. 그러면 연주회에 참석한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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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 연주회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두 거대 정당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
주자들이 기부하더라도 관객이 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슈빙웅엔 효 연주회’는 은퇴자들을 감동케 했다. 이에 정당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최 측에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연주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정당들이 감사의 표창장을 주고 
파티를 열었고 파티가 열리면 기자들이 왔다. 그러므로 신문과 잡지에 슈빙웅엔 효 연주회
에 관한 기사가 나가며 광고 효과가 생기고 참여 의사를 가진 연주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다시 효 연주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연주회의 기획에 한국의 효 문화를 포함한 것은, 효의 개념이 기획 의
도와 잘 맞은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근간이 되는 문화를 오스트리아의 근간이라 할 수 있
는 음악문화에 접목함으로써 양국의 문화적 교량 역할이 되었다. 

  ④ 음악 콩쿨 심사위원
“제가 한 10년 동안 콩쿨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기는 갔는데 
잠도 잘 안 오고 조금 있으면 나가야될 판인데 막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
화를 했죠. 야야. 내가 셔리(콩쿨)에 거 됐는데 피아노 치는데 내가 뭘 봐야되니? 네가 알다시
피 엄마는 피아노에 대한 지식이 한 개도 없잖아. 뭔 점수를 어떻게 줘야되냐 했더만 다 듣고 
있다가 마마,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뭔가가 엄마한테는 있대. 엄마 자신만 믿고 하래. 만약에 
아들이 마마 거기 가지마~ 이랬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왔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크리티컬한 심판관이 되었어요. 귀만 늘었는지 실수한 거는 금방 들어와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반이 짤라져 나가고 반이 남아서 두 번째 라운드로 가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음악 콩쿨 지원자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10년 동안 활동하였다. 이 일을 할 때 아들은 엄마에게 스스로를 
믿고 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심사위원 활동을 수행해왔다. 음악 심사
할 때 두 번째 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 음악인들이나 교수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그 지원자들 가운데 많은 이
들이 연구참여자 6의 조언을 듣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연구참여자 6은 다른 음악인
이나 교수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신들의 연주를 들으러 오는 청중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무
엇입니까? 당신이 혼신을 다해서 선사했습니까? 대충하는 음악인들의 자세는 정말 금방 느껴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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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가차 없이. 음악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연주할 때 정말로 즐기면서 했나요? 당신이 100% 즐
기지 안았다면 그건 좋은 연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악인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즐겁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주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최대한도로 만족한다면 온 청중이 다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람도 느꼈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무엇을 할 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없다. 약속에 항상 15분을 일찍 나가
는 연구참여자 6의 습관을 알고 있는 딸은 엄마를 만나기 위해 엄마처럼 15분 일찍 나갔
지만, 엄마는 그보다 15분 더 일찍 즉 30분을 먼저 딸을 만나기 위해 나가서 기다렸다. 그
만큼 딸을 만나는 것을, 기대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연구참여자 6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다. 어릴 때 딱지를 지키기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손이 밟혀도 참아
낸 용기와 공장이 컴컴할 때도 기계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뚝심의 특성은 그녀가 이주
하여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다. 10년 동안의 심사위원 활동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반영된 심사였고 그것이 연주자들의 마음을 끌었다. 한편, 한국의 음악 영재들이 
있을 때 연구참여자 6과 잘 아는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에게 의뢰가 오기도 하였다. 

“빌리샘 하고도 그런 영재들을 소개를 받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는 성질이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내심이에요. 빨리 빨리는 노우예요. 정말로 슬로우템포. 그런
데 한국 사람들은 우선 급해서 안 돼요. 키우면 클 수 있는 재능은 있는데 다 시급해. 스폰서 
해주는 사람도 하루라도 빨리 유명해져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 엄마는 엄마대로 빨리빨리
빨리. 정말 얘가 음악인이 되려면 음악이라고 생긴 것은 다~ 소화를 해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의 이런거 그게 완전히 차단돼야 돼요. 완전 내한테 내 것이 됐을 때 그때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뭐를 꺼내도 다 완벽한 이기 튀어나와야 된다 그거죠. 근데 그건 절대로 한국 사람에게 안 
통하는 거. (한국의 음악 영재가)한 번도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은 한국의 음악 영재들이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는 한국적인 빨리빨리 문화 또는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따려는 것에 원
인이 있다고 여긴다. 한 사람이 음악가로서 키워지는 그 시간 동안 인내하고 침잠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훌륭한 선생님들도 세계에 있고 한국에는 재능이 있
는 영재들이 있지만 이를 참아내는 것에, 한국 문화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역사적
으로 봤을 때 빨리빨리의 형식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급하고 보여 주기
와 같은 오래된 습성을 뛰어넘어서 더욱 큰 행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적인 부지
런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뛰어넘어 넉넉하고, 기다려주고, 값진 것을 값지게 대하고, 



- 183 -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특성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⑤ 한국 평화통일 음악회 
“헤르베르트 빌리 선생님이 작곡한 ‘정’이라는 이 곡은 한국을 위해서 작곡이 됐고, 한국인의 정
서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평화통일 심포니라는 것이죠. 남북 사람이 모여서 평화
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하는 거. 남북의 젊은 뮤지션들을 모아서 판문점에서 연주를 하자. 그런 
아이디어를 (편지에)적었죠(2019. 01. 25). 헤르베르트 빌리는 모차르트의 환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빈 필이 판문점에서 ‘정’을 초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요. 그런 행사야말로 국제 메스콤과 국제 귀빈들의 참석하에 인류 평화를 위한 최상의 역사적 
순간이리라 생각했죠.”(2020. 01. 24) 

연구참여자 6은 연구자와 빈에서 인터뷰하는 중에 어떤 편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한국
의 대통령께 보낼 예정이라고 하였다. 편지의 내용은 통일 음악회 제안에 관한 내용이었다.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라는 작곡가와 매우 가까운 지인으로 헤르베르트 빌리가 
한국의 정서인 ‘정’을 주제로 작곡한 곡을 한국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로 연주할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정이라는 이 곡은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가 공항으
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10악장의 곡을 머릿속으로 완성한 곡이라고 한다. 음악의 내용은 
불교의 십우도18)(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는 정찬주 작가의 설명이 있었다. 이 곡
은 일반 대중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악장들이 오스트리아 빈 필과 독일 베를린 
필 등에서 초연되었고 큰 호응을 얻었으나 10악장 전체가 초연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6은 이 곡이 빈 필 또는 한국과 북한의 음악인들에 의해 판문점에
서 10악장 전체가 초연되어 세계에 울려 퍼지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을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어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6이 2019년 8월 한국에 왔을 때 통일부 
관계자와 미팅 일정이 만들어졌고, 미팅 일정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6은 빈으로의 
귀국 일정을 열흘 늦추었다. 통일부의 입장은 연구참여자 6이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 문의
가 들어왔으므로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유럽에서 이 음악이 관심거리가 되어 우
리 정부로 정식 요청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다. 비록 연구참여자 6이 바라던 대
로 일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6은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18) 십우도(十牛圖)가 한국에 언제 유입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불교에서 깨달음의 과정을 소나 다른 가

축에 비교하여 설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 중 하나이다. 그러한 설법이 여러 어록, 경전에 산재 되어있는 

것이 보명, 확암 등에 의해 정리되었고 그것이 십우도 문화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역시 고려시

기에 이러한 문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최형우, 201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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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한국이 세계에 드높여지도록 음악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이 어떠
한 것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지금도 오스트리아 현 대통령과 여러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만나 음악 연주회 성사를 위해 노력 중이다. 

연구참여자 6은 나비부인이나 투란도트는 각각 일본과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음악들이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서양이 거부감 없이 한국을 떠올릴 음악이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음악이 생겼다고 여긴다. 연구참여자 6은 한국을 대표하는 정서를 모티브로 한 
‘정’이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에 의해 작곡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세대를 이어서 전 세계인들의 사
랑을 받는 음악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음악으로 소통하는 서양문화 속에 한국이 심어지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6은 연주곡의 경우 3악장 또는 4악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보
통인데 ‘정’의 경우 10악장으로 작곡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했다. 이러한 헤르베르트 빌리의 ‘정’
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를 음악 매
니지먼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를 
삶의 큰스님으로 여기게 되었다. 헤르베르트 빌리가 ‘정’을 작곡하기 전 그는 일본에 초청받아서 갔
다가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한국의 사찰을 방문하면서 깊은 인상과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 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울고, 웃고, 죽고, 사는 풍부한 감성을 가졌다. 한국 사
람들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느라고.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에 빌리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무었인가에 깊이 심취하셨어요....(중략). 차가 멈추는 
순간 빌리 선생님이 눈을 딱 뜨시더니, “소냐, music is finish!” 그러니까 공항으로 가는 도
중에 선생님은 이미 “정” 에 관한 영감을 완벽하게 받으신 거죠.”(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은 헤르베르트 빌리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대화하면서 한국의 정
서인 ‘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때 헤르베르트 빌리는 조용히 무엇인가에 심취하였고 차
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곡이 끝난 상태가 되었다. 헤르베르트 빌리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몬타폰에서 태어났고 25세에 작곡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세계 유명 음악을 위한 홀에서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지휘자들에 의
해서 연주되었다. 헤르베르트 빌리는 어렸을 때 병을 심하게 앓았으며 병원에서는 포기하
였지만 어린 빌리에게는 신(神)이 병이 나아 회복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정말 병이 
나았고 그 후 어린 빌리는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들렸다고 한다. 헤르베르트 빌리는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그 지역에서 나는 음역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헤르베르트 빌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동양에 대한 느낌과 음악에 대한 자신의 소임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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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과 서울을 방문하는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여태까지 저를 알던 것보다 더 많은 저
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양은 서양과는 달리 더욱 많은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지요......(중략). 음악은 이미 세상에 존재합니다.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것을 즐길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스크랩 자료집, 2019. 01. 25)

연구참여자 6의 설명에 의하면 헤르베르트 빌리는 한국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음역을 들었는데, 가장 높은 음, 그리고 어떤 악기로도 낼 수 없는 가장 낮은음을 들었다
고 한다. 그가 한국의 정서인 ‘정’을 모티브로 한국을 출국하던 날 공항으로 이동하는 가운
데 완성한 10악장의 곡인 ‘정’은 빈 필에 의해 2018년 5월 초연되기로 결정되었었지만 연
기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 6은 빈 필의 초연이 연기된 것이 오히려 한국에서 연주되기에 
더 좋지 않겠는가?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모짜르트나 베토벤이 작곡한 곡들이 수백 년 후인 오늘날까지 온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듯이 헤
르베르트 빌리에 의해 작곡되고, 한국인의 깊은 얼과 혼과 한이 뭉뚱그려진 ‘정’ 이 세계방방곡곡
에서 세계인 모두의 소망인 평화의 노래가 되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진다면, 이 음악의 위력, 먼 
훗날 우리 한민족 역사에 얼마나 경탄할 사실입니까!”(2020 01. 24)

연구참여자 6은 빈으로 이주하여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유럽 사회가 음악을 통해 소통한
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음악을 통해 문화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한다. 현대사회는 이주의 다양
성과 함께 문화적 다양성이 넓게 펼쳐진 시대이다. 최승은·박봉수(2013: 93)는 다문화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는 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보존과 번영에서 중요하듯이 문화의 다양성
은 인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언어, 사상, 전통, 종교, 관습 등을 
포용함으로써 사회는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음악 인류학자인 미리엄(Merriam, 
1964)은 음악이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음악에 대한 개념과 의미들은 시대와 사회마다 
다름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연구참여자 6도 음악으로 세계인이 평
화를 추구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서를 표현한 곡을 세계에 알려
서 그 곡이 세계에서 재생되면서 평화를 조성하여 한국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편, 연구참여자 6은 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가 ‘정’의 10악장 하나하나에 부제목을 달기를 
원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6은 ‘정’의 내용이 십우도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정찬주 
작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부하게 되었다. 제목은 연구참여자 6이 헤르베르트 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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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며 정하였다. 제목을 정할 때 불법(佛法)과 동양철학의 표현을 대치할 서양의 한 단어를 
찾아내어 부제목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제목에 사용된 언어는 불교 
용어, 독일어, 한국어가 사용되었고 헤르베르트 빌리가 만들어낸 제목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단계에 빌리 선생님은 굳이 각 악장에 부제목을 원하셨어요. 우연인지 행운인지 빌리 
선생님은 한글 발음을 들으시고 “와- 아주 좋다! 아, 사운드가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죠. 그
런 연고로 10악장의 부제목은 몇 개국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독일어, 중국어 
그리고 빌리 선생님께서 개발한 유빌로(Jubilo)단어 등등.”(2020. 01. 24). 

유빌로(Jubilo)라는 단어는 오스트리아어에 있는 언어가 아니며 헤르베르트 빌리가 만든 제목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6이 제목을 붙였을 때 작곡자는 그것에 동의하는 과정을 통
하여 10악장의 제목이 완성되었다. 각 악장의 제목은 <표 Ⅳ-7>과 같다. 

<표 Ⅳ-7> ‘정(情)’의 악장별 제목

<자료출처: 각 장의 제목은 작곡자 헤르베르트 빌리와 연구참여자 6이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며, 의미는 연구참여

자 6의 설명을 요약한 것임. 2020. 1. 27>

악장 제목 의미
1악장 유빌로 (Jubilo) 축제. 환호. 하나의 시작.

2악장 내 안의 신성
(Ne An E Sinsoeng)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의 신성함. 

3악장 견적
(Gjon Dsock)

발자국을 발견하다(중국. 12세기경 곽암 선사의 진정한 
진리의 탐구 비유). 신성한 것이 보이는 것. 

4악장 비 아인 발저
(wie ein Walzer)

발저(왈츠)의 음악처럼, 아름다운 흐름, 물소리, 폭포, 
물과 관계가 있기도 한 음악

5악장 깨어나라
(Ggäonara!)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닌 깨어남. “앎”
은 쉬워도 그렇게 “됨”은 지극히 어렵구나!

6악장 내 안의 신성
(Ne An E Sinsoeng)

2악장과 연관이 있음. 자유롭고, 더할 나위 없는 무아의 
단계, 즐겁기만하다.

7악장 자비심
(Dscha Bi Schim)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무소유. 
모든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8악장 깨어나라 (Ggäonara!) 5악장과 연관성이 큼. 무(텅 빈 상태)에 이르다. 아름다
운 신성을 만인에게도 나누어주자. 깨우치게 하자. 

9악장 참나
(Tscham Na)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조화. 영원한. 
참된 지혜, 근원으로 되돌아가다.

10악장 유빌로 (Jubilo)

처음에는 시작을 의미하는 축제라면 여기에서는 참나를 
찾아서. 자기의 평화만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구조하
는데 나머지를 바치겠다는 환호. 내가 나를 넘어서고 초
월해서 하는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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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6이 헤르베르트 빌리 작곡가의 곡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는 한국 판문점이
나 서울과 평양에서 초연하려는 이유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 분단의 특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어 휴전이 아니라 종
전, 또는 통일로 나아가도록 힘을 북돋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음악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헤르베르트 빌리라는 천재 음악가
의 음악이 빈 필과 함께 그 역할을 한국에서 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여기고 있
다. 그리하여 ‘정’의 10악장 전곡의 초연을 위한 준비로 연주 장소는 DMZ, 또는 다른 곳, 
오케스트라는 빈 필, 또는 남북의 젊은 음악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국의 대표 음
악인들과 합류시켜 공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음악회의 지휘자는 구스타보 두
다멜(Gustavo Dudamel: 1981~ )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하였다. 

(4) 노년의 삶

  ➀ 동지(冬至) 캠프파이어
“하지(夏至)캠프파이어라고 매해 6월 21일(양력)이 낮이 제일 긴 날이에요. 그날 오스트리아에서
는 전통적으로 캠프파이어를 해요. 그거는 동네마다 하나의 큰 행사이고 지금도 해요.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요, 그리고 행사를 위한 장소가 동네마다 있어요. 또 그때 태
울 나무 같은 재료들을 모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6월 21일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
이 와요. 차를 몰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관강객들이 많이 오고, 저는 도나우강변에 사니까 거
기 강변이 30, 40키로 되지 싶어요. 도나우강변 동네들이 메인 트레지션을 가진 행사를 해요. 
그러면 정치인들, 유명인들 다 오고 악기하는 사람들. 다오고, 배도 꽃장식 다 하고 하나님께 일
종의 감사와 부탁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2019. 08. 06) 

오스트리아는 해마다 6월 21일 전후,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 장작을 모아 불을 피
우는 행사를 한다. 이 행사를 위해 사람들은 1년 동안 하지 캠프파이어에서 태울 재료들을 
모으고 그것을 모으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이것이 한국 문화 가운
데 하늘에 제를 지내면서 복을 비는 것과 유사하다고 여긴다. 하지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원의 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하지 캠프 파이어) 동네마다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겨울에 하자. 그래서 어느 날 
겨울에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끼리 하다가 동네 친구를 부르고 먼데 친구를 부르고. 그 행사를 저는 
집에서. 겨울에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동짓날. 밤이 가장 긴날. 12월 21일 한 30년째 가든에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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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를 해요. 겨울에 그거를 못 하게 돼있어요. 어느 규모를 넘는 불을 피울 때는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큰 도시에다 다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소방대원까지 다 오고. 
동네에서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 정원에서 불러서 여름 동안 모인 장작 나무가 많으니까. 벽난로에 
못 넣는 찌꺼지 나무들 다 모아서 태워가지고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캠프 파이어를 하면 두 명, 세 
명, 네 명, 불 가장자리에 서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시장도 오고, 법관도 
오고 나이 많은 사람도 오고 젊은 사람도 오고.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도 친구가 되고 
서로 오려고 그러고 올 때 누가 새 사람 데려오고.”(2019. 08. 06) 

동지 캠프파이어는 12월 21일 밤이 가장 긴 날 연구참여자 6의 집 마당에서 30년째 행사
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시(市)에 보고해야 하고 소방대원과 경찰서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모임이 되었다. 
이 모임의 음식을 위해서 연구참여자 6은 동네에서 와이너리(와인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음식과 와인을 부탁했고 연구참여자 6은 밤에 추울 때 불가에서 이야
기를 나눌 때 춥지 않도록 포도주와 각종 한약재 같은 것을 넣어 제조한 특별 음료를 준비한
다. 그것을 한잔 마시게 되면 몸속이 뜨끈해지는 음료라고 하였다. 어느 해에는 이 모임을 하
지 않고 가족이 모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문 앞에 각종 와인과 선물들이 놓여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 모임을 빠지지 않고 지속해왔다. 그런 가운데 모르던 사람들도 만
나 친구가 되기도 한다. 동지는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며, 동지를 지나면 다시 낮
의 길이가 길어진다. 김정민(2015: 73)은 동지는 설날처럼 새해의 시작을 알리며, 해맞이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동지가 지나야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이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하지 축제를 본인의 집에서 동지 축제로 변형
한 것은 이러한 의미를 모두 담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날짜와 의미를 변형한 것이기
는 하지만 이 행위로 하여 한국 문화와 거주국의 문화가 서로 접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➁ 마을 주민과의 친목
“친목도모가 너무좋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시골 동네에 서로 잘 친목할 
수 있는거. 저부터가 처음부터 거기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같이 가서 살게 되면서, 시
골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된 것 같아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리감을 갖는, 친해지기 힘든. 사실은 귀족과 뭐 그런것도 강하고 그런거를 저는 이
제 아예 각오를 하고 갔으니까. 그것도 제가 무난하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 릴레이션
쉽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도록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요. 그 사람들이 전기를 써
야하면 우리집에 와서 쓰고 그런 주거니 받거니 그 농부들 하고도 야 너희 살구 맛있고,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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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면 내가 또 살구쨈 만들어 주고... 그래도 뭔가 임프레션을. 그런 데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써
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써프라이징 하는거.”(2019. 08. 06) 

연구참여자 6은 보수적이고 귀족의식이 강한 빈의 시골 동네로 시집을 갔다. 겉으로는 유하
지만 내면은 결코,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 6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주국 구성원과의 관계
에서 알게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는 것에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거주국에서 사
람들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감동을 주고 마음
으로 다가가고 세심하게 배려하며 긍정적으로 기쁨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이웃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방법은 긍정적이고 놀라운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연구참여자 6의 이주생애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연구참여자 6의 이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인 면에서는 ‘나 스스로에게 당당한 내가 되는 것’이다. 자
기 자신에게 당당한 태도는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제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고 하였다. 
속박되는 것, 어망에 갇히는 것이 싫어서 결행한 이주였다. 그러나 이주 후 연구참여자 6
은 자신이 “미스유징(Misusing), 즉 남용되고 오용되었다”고 느꼈다. 연구참여자 6이 의미
하는 미스유징은 젠더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남성들이 비도덕적으로 여성들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연구참여자 6이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외도를 견
딜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나는 인간으로서, 나로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어디에도 부속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나보다 더 나은 여자가 (없다), 있다면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고 생각
했다. 그런 당당한 자세가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었다.”(2018. 09. 20) 

연구참여자 6은 아픔, 괴로움, 실망의 경험으로, 오늘의 자신이 되기까지 모든 경험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6은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가장 큰 선생님은 남편이라
고 하였다. 둘째, 초국적 연계로는 자녀들을 한국과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사랑받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유럽이(오스
트리아 포함) 음악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으로 대화하고 음악으로 정치하고 음악
으로 생활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정서인 ‘정’을 주제로 아름다운 음악이 천재 작곡가에 의
해 작곡이 되었으니 이것이 세계무대에서 그리고 음악이 일상인 유럽 등에서 항상 연주되
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계인이 늘 한국을 기억하고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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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미쳐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지속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 
음악회를 한국 대통령에게 제안하였다. 이번에는 거절되었을지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계
속하여 이러한 통일 음악 연주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

셋째, 이주자의 삶은 자연이 친구인 삶이다. 하루는 연구참여자 6이 자신을 방문하러 온 
친정엄마에게 “엄마 저 도나우강의 흐르는 물 있지? 저 물이 내한테 가장 진실하고 내한
테 가장 정확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답을 해준 가장 좋은 친구야.”라고 이야기했다. 자신
의 이야기를 어디, 누구에게 하다 보면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도나우강물과 이야기하고 강에게 묻고 강이 대답해 주
었다고 한다. 그것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주자의 삶은 동족을 떠나 사는 삶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더 깊은 고독이 있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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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참여자 7 : 열정적 자기 계발 실천가 

연구참여자 7은 1949년 2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73년 빈으로 이주한 후 46년째 
거주하고 있다.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현재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한인 여성합창단의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표 Ⅳ-9> 연구참여자 7의 연대기

(1) 유년-청년기

  ➀ 산골짜기 외딴집
“1949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옆집과의 거리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외딴집이면서 
방이 많았다.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4km를 걸어서 다녔다. 나는 혼자 오랫동안 걷는 운동에 시
냇물이 흘러가듯 그저 움직였다. 어머니는 한글을 모르시고 아버지는 국졸이신데 어린 내 눈에는 
어떤 선비 같으셨다. 아버지는 마을의 반장이셔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시는 해결사로 통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보통 정도의 부부 사이로 딸4 아들2, 그중 넷째로 태어났다.”(2019. 3. 14) 

연구참여자 7은 어릴 때 자신의 집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15세
까지 같이 살았다.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까지는 꽤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고 할머
니로부터 우렁각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자식을 보내어 돌
보는 마음이 있을 만큼 가족애가 돈독했던 것 같다. 대가족의 품에서 살던 연구참여자 7은 

이주생애사 분석 범주 삶의 경험들

유년-청년기
∎ 산골짜기 외딴집
∎ 외로움, 음악으로 위로함 
∎ 남자친구와 이별, 그리고 이주

이주 후-결혼
∎ 이주, 지독한 외로움
∎ 거주국의 진급 차별
∎ 슈퍼에서 만난 독일 남성(남편)

거주국에서의 삶

∎ 한국 가족에 대한 사랑
∎ 고추장 된장 먹는 맛
∎ 언어, 소통의 원천
∎ 봉사, 평안을 가져옴

노년의 삶 ∎ 동창회, 즐거움과 소속감 제공
∎ 가정 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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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후 외로움으로 몸살을 앓던 시절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이주 후 일하고 돌아오면 
‘밥 먹었느냐? 힘들지 않았느냐?’고 묻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 
중 하나였다고 하였다. 어릴 때 가족들이 서로 보듬어 주고 아껴주는 정서 안에서 살았기에 
이주한 후 가족이 없는 빈자리의 외로움이 더욱 컸다. 연구참여자 7이 그녀의 어머니와 할
머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집에 거지가 찾아와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던 점이다. 어릴 때
의 이러한 기억은 노년이 되어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끌었다. 

 ➁ 외로움, 음악으로 위로함
“우리 때는 어떤 과가 인기였느냐 하면 교대 가서 빨리 돈 버는 과. 교대를 가거나 사범대를 가는 
거였는데 공주 사범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실패를 하니까 집에서 놀 수는 없으니
까 우리 근처에 간호대학을 대전 간호학교에 다니다가 다니면서 너무 촌구석이고 나한테 익사이팅
한 느낌이 안 오니까 제가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할 때 우리 친구 하
나는 OO 의대를 지원했고, 저는 간호학에 지원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 혼자만 OO으로 멀
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제가 음악에 더 가까이 하게 된 거 같아요. 내가 좀 외로움이
라든가 그런거를 달랠 수도 있고 암튼 음악은 나하고 같이 살았었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을 진학할 당시는 교육학과와 간호학과가 인기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
참여자 7도 공주 사범대학에 지원하였으나 떨어지고 대전간호대학에 다녔지만, 너무 시골에 
있었던지라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그리하여 휴학하고 재수하던 중에 친구와 함께 
OO대학 의대와 간호학과에 각각 지원하였다. 친구는 의대에 떨어졌고 연구참여자 7만 간호대
에 합격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 혼자서 고향과 떨어진 OO으로 갔고 타지에서의 외로움
을 달래려 음악을 가까이하며 살았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났다. 

  ➂ 남자친구와 이별, 그리고 이주 
“어느 날 갑자기 남친은 결혼 전에 빠른 승진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 우리 그만 만날
까? 라며 말을 꺼냈다. 식사하고, 음악 감상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고, 같이 산책을 하는 일들이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라 했다. 풍자가 신랄하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의 말이 진실 이라는걸 
느끼며 내머리속은 살을 에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채워져 갔다.......(중략). 세월이 약이라
더니 나에게도 작은 변화가 오고 있었다. 빠르게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굳은 결심
을 했다.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파독 (working in Germany) 바
람이 일었다. 나만을 위한 빅 찬스라 생각하며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했다.”(2019.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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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의 간호대학에 진학하면서 연구참여자 7은 낯선 지역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음악을 자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다방에 갔다가 한 청년을 알게 되었
다. 그 청년은 음악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차츰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
었다. 연구참여자 7과 남자친구의 데이트는 음악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고 음악과 음악사, 
작곡가의 생애와 주변 이야기 등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남자친구의 매력에 푹 빠졌
다. 남자친구는 졸업 후 연구참여자 7의 학교가 있는 OO시에 소재한 증권회사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가 이별 선언을 해왔다. 

연구참여자 7은 남자친구에게 조건 없이, 강아지보다 더 많은 충성을 보였었고, 남자친구
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기를 바랐지만,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하고, 연구참여자 7
은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7은 실연의 좌절감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
했다. 그리하여 당시 유행하던 파독을 남자친구를 잊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이에 지원했다. 어
머니는 "잘게 먹고 잘게 싸지 무슨 고생을 하러 가냐.” 고 하셨다. 연구참여자 7은 끝없던 그
리움도, 외롭게 했던 수많은, 요소들도 음악이 있는 빈에서는 견딜만했다고 기록했다(2019. 
3. 24 연구참여자 7의 자작 수필 ‘노후의 신바람’을 요약함). 연구참여자 7은 1969년 OO 간
호대에 입학하고 1973년 졸업하여 같은 대학병원에서 3개월 근무하다가 파독 대열에 합류하
였다. 연구참여자 7의 이주 동기에는 실연의 이유 이외에 경제적 이유가 있다. OO대 병원에 
있을 때 독일에 간호사로 다녀온 선배가 가져온 오디오는 연구참여자 7의 관심을 끌었다.

“그때 이 언니가 가져온 게 뭐냐면 오디오. 그때는 듀알이라는 상표가 있었는데 그 듀알 전축 그
런 것을 갖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만 있었어도 그런 시대니까 그런 것을 보니 눈이 번
쩍 하죠. 그래서 아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거죠. 어린 마음에.”(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의 가정경제는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넉넉한 편도 아니었다. 음
악을 좋아했던 연구참여자 7이 듀얼 오디오를 보았을 때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에 그것은 
충분한 호기심이 되었다. 파독을 위해 해외개발공사에서 언어교육을 받을 때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 빈으로 갈 사람은 손들어 보라고 하였다. 돈이 목적이라면 베를린으로 가는 것
이 더 좋은 여건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7은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베를린으
로 가나 빈으로 가나 상관이 없었으므로 빈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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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 후 결혼 

  ➀ 이주, 지독한 외로움
“이주해서 삶이 달라졌는데 이주를 하고보니까 내가 너무 외로웠어요. 여기에서. 말도 못하고 
우리 대가족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야 너 수고했다 밥먹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 참 외롭고 메말랐고 외로워서 내 마음이 좀 어려웠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실연의 아픔을 피해서 이주했다. 이주하면서,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게다가 새로운 언어도 배우게 되니 정말 기회가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현실과 꿈이 달랐는데 그것은 언어를 모르니 말을 못 하는 신세가 된 것이 그 하나이다. 

‘언어 거지였던 그 시절에 두꺼웠던 피부는 엉터리로 말하면서도 미소까지 지었다.’
(2019. 03. 24)

이주 초창기 빈에서 외로움으로 괴로웠을 때 연구참여자 7을 위로했던 것은 입석 오페
라 구경이었다. 그때 연구참여자 7의 체중이 40kg까지 줄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음악만으로는 복합적인 외로움이 상쇄되지 않았다. 많이 좋아했던 남
자친구를 잊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만 언어도 안되고 간호사로서의 업무도 힘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의 부재였다.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있다가 혼자 외국으로 떨어져 
나와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없는 상태를 견디는 것으로 인해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OO
대에서 같이 이주한 친구들 두 명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음악회
에는 같이 가지 않았다. 결국, 연구참여자 7은 가족이 곁에 없었던 외로움도 실연의 아픔
도 이주노동자의 고단함도 혼자 이겨내야 했다. 

   ➁ 거주국의 진급 차별
 “2년이 지나면은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상황이 돼요. 언어가 
되니까 여기 더 있자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더 있게 됐는데 한 10년쯤 살아보니까 우리
는 외국 사람이라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애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얘네들이 진급
이 되도 우리는 진급이 안 되니까 뭐랄까 일하는 재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거
든요. 미국에 가서 뉴욕, 여기서 살아보자. 미국에 가서 한 6주를 있었는데 그러다가 짐을 싸러 
왔죠.”(2019.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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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7은 2년이 지나 언어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장할 마
음이 생겼다. 그러나 10년을 일하면서 자신보다 어린 거주국 원주민은 진급이 되어도 외국
인인 자신은 진급되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고 일에 의욕을 잃었다. 그리하여 미국으로 이주
하여 새롭게, 날아보자는 생각으로 연구참여자 7은 연고도 없는 뉴욕으로 6주간 시장조사
를 떠났다. 뉴욕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실행한 6주간의 여행과 시장조사는 
성공적이어서 연구참여자 7은 뉴욕으로 다시 돌아올 결심으로 뉴욕의 높은 탑에 자신의 
꿈을 걸어두고 빈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청년을 만났다. 

  ➂ 슈퍼에서 만난 독일 남성(남편)
“남편이 참 신사였고 우리집 근처 사람이었어요. 1분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수퍼에서 어떤 치즈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이전에 아시아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시아 여성인 저를 보고 반가워서 커피를 마시자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이제 친해진 이유가 사실은 사귀다가 초대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보
통수준이 아닌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할 때 쾌히 승낙했죠.”(2019. 01. 26) 

뉴욕으로 이주할 결심을 하고 오스트리아에 돌아와 준비하던 때에 슈퍼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나중에 남편이 되었다. 남편을 만난 계기로 인해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 정주하였다. 

“남편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이태리와의 국경 지역인 뵈르터호수(Wörter See), 캐른텐
Kârnten)이 고향이어서 물과 산을 좋아했다. 시댁 가족은 등산을 즐기고 민요도 자주 합창하
는 분위기였으며 듣기 좋은 화음을 잘 만들어냈다. 남편은 결혼생활 25년 후 병과로 먼저 세상
을 떠났다.”(2019. 03. 24)

연구참여자 7은 남편이 신사였으며 형제들이 4명이 있는데 모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
고 형제간 우애도 좋았다고 하였다. 자신은 시집살이를 모르며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에
게 시집살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오스트리아의 문화는 시집과 
아들 가족이 서로 노타치(no touch)라고 표현하였다. 즉 아들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시어
머니가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어머니는 빈에서 300키로 떨어진 곳에 살았
다. 시어머니가 연구참여자 7의 집에 오면 먼 곳에서 왔으니 여비를 하도록 연구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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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돈을 건네면 마구 뭐라고 하면서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도 연구참여자 7의 
시어머니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7과 남편은 고향에 땅을 사고 싶었으나 빈에서 너무 멀었으므로 빈에서 한 
시간 거리의 헝가리에 집을 샀고 인터넷이 안되는 그 지역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연구참여자 7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의 아들은 영국의 은행에서 근무하
고 있고 딸은 박사과정 중에 있다. 연구참여자 7의 아들은 빈에서 은행에 다녔으나 진급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들은 연구참여자 7 에게 대학원에 갈 계획을 말하였고 학비를 지
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은 집을 한 채 팔아서 아들이 프랑크푸르트
에 있는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후 연구참여자 7의 아들은 
취직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연구참여자 7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영국 남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물었고 그것을 계기로 친해지면서 아들의 영국 일자리도 생기게 되
었다. 그 영국 남자는 현재 연구참여자 7의 남자친구이며 연구참여자 7보다 10년이 어리
고 정년퇴임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다. 연구참여자 7은 그 사람은 결혼할 의사가 크지
만, 자신은 결혼 의사가 없으며 이유는 결혼하게 되면 재산 분배 등의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처음에 시집에서는 아들이 연구참여자 7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
하지 않았다. 남편의 누나는 연구참여자 7이 혹시 국적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되고 난 후부터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잘 대하였다 한다. 

“그 마무리를 잘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는 그거가 깨끗해요. 한국은 옛날 쓸데없는 것을 끌고 
계속 싸움의 원천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난
민들을 구제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인간적이다. 이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다고 느끼는거
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이 본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사람과 사건을 구분한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사람들을 한국인보다 더 신사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의 남편직업은 부동
산 중개업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연구참여자 7의 남편에게 연
결이 되었고 연구참여자 7은 통역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배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는 7년 동안 간호사 직업을 쉬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이 부동산 업
무를 할 때 한국인 구매자들을 위해 통역을 하였다. 그 후 간호사 업무를 재개했을 때 업무
시간을 줄이고 부동산업을 병행하였다. 부동산업자를 하면서 집에 대해 흥미가 생겼고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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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 그리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대하는 안목이 넓어졌다고 하였다. 

(3) 거주국에서의 삶

  ➀ 한국 가족에 대한 사랑
“우리 조카 애들이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등록금 해라 그러면서 송금을 했어도 우리집
은 꼭 내 송금이 기다려지는 그런집은 아니예요. 내가 고모니까 주는건 있었어도 그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이야 했지만은 송금하긴 했어요. 애들 등록금. 그런거. 경조사 그거는 돈을 보내죠. 
동생 아들이 장가를 간다.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 준비하라고 미리 보내요. 한국에 송금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도 가난하지 그 생각이 조금 내 몸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현재 잘 사는데 그래도 한국이 좀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그것이 항시 나를 좀 지배하는 것 같
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한다 하면은 그리 가는건 당연하죠.”(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정기적 송금보다는 친정 가족과 친지들에게 결혼이나 대학 입학 등과 
같은 경조사에 송금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7의 막내 여동생을 오스트리아
에 유학하게 하여 대학을 졸업시켰다. 이러한 송금과 형제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가족의 
필요사항에 연구참여자 7이 동참하는 행위가 되었으며 특히 송금은 연구참여자 7을 가족 
내에서 언니, 누나, 고모, 이모와 같은 사회적 위치로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한국이 연구참여자 7이 떠나올 때처럼 가난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연구참여자 7이 느끼기에 여전히 한국은 자신이 뭔가를 보태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누군가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사랑이다. 가족과 한국에 대한 연구참여
자 7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있다. 

  ➁ 고추장 된장 먹는 맛
“우리 애들이 한국을 12번쯤 갔을거예요. 한국어 배우라고 지네들끼리 보내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애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우선 한국말이 통하는
거. 한국말로 유머를 할 수 있는거. 그리고 정이 더 있죠. 이 나라말로 하는 것 보다 고추장 된
장 먹는 맛이죠. 정서가 더 무게 있게 잘 통한다고 봐야죠.”(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자녀가 한국어를 배우도록 자주 한국에 데려가거나 아이들만을 보냈다. 
그리하여 친척들과 유대관계를 맺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런 결
과로 자녀들과 한국어로 유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슈미츠(Schmitz, 2002; 왕혜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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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재인용)는 언어와 관련된 유머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특정 언어나 문화
에 관련 없이 어디서나 통하는 현실에 바탕을 둔 유머가 있다. 둘째, 특정 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적 유머는 특정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셋째, 특정 언어가 갖는 특정 자
질에 기초한 유머로 특정 언어의 음운적, 형태적, 또는 통사적 특성에 기초한 유머이다. 이 
가운데 문화적 또는 언어적 유머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유머의 본질이 상실될 수 있
고 목표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유머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어
렵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의 자녀가 어머니와 유머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문화와 사
회에 대한 이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로 유머가 통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과 한국
어로 유머를 나누는 것이 고추장 된장 먹는 맛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 문화
를 이해하는 것의 좋은 점은 정이 더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가 한국
어를 잘하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정서가 더 잘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 애들이 한국에서 예의 같은 거. 한국에 가면 용돈도 주고 그러는거. 지가 삼촌 노릇을 한다
는 거. 지네들도 어른들한테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거가 애들이 몸에 익어가지고 다시 줄줄 알아
요. 그게 중요한 거죠.”(2019. 3. 12) “조카들과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요. 이번에도 한국에 간 이
유가 내가 죽으면 한국 조카들과 우리 애들이 멀어질까봐 연결해주려고 간거예요.”(2019. 11. 05)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 것으로 ‘삼촌 노릇 하기’를 이야
기하였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용돈 등이 몸에 익어 성장하여 어른이 
된 후에는 다시 그 문화를 행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은 그 점을 중요하
게 여겼다.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
다는 것이다. 2019년 여름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 가족을 방문하고 조카들
과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형제끼리 친해서 같이 여행을 잘 갑니다. 조카들과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요. 이번에도 한국에 간 
이유가 내가 죽으면 한국 조카들과 우리 애들이 멀어질까봐 연결해주려고 간거예요. 우리 애들은 한
국말 잘하니까 사투리도 잘해요. 조카들과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갔으니까요. 아이들을 여
행에 데려가는 것이 좋았어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니까요.”(2019. 11. 05)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온 이유는 다음 세대의 연결, 즉 자녀들과 조카들과의 연결을 공
고히 하기 위함이다. 연구참여자 7은 자녀들이 단순히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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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친족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가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많
은 시간을 투자하여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은 자녀들이 한
국어를 배우고 싶게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이 이처럼 자녀들을 한국에 
여행하게 하고 친족과 연결하고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와 친척의 조카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이유이다.

  ➂ 언어, 소통의 원천
“독일어를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나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며 배웠어요. 환자들을 통해서 인생 경
험 얘기 들을 들었고 삶을 배웠죠.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
니까 언어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의 원천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인간끼리 친해질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되
면.. 결국은 문화 이해하는 데 많이 첩경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죠.”(2019. 11. 05)

연구참여자 7은 지금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기에 자녀
들에게 문자 보낼 때 영어로 보내라고 하여 자녀들이 엄마에게 영어로 문자 한다. 연구참
여자 7은 빈에 간호사로서 이주한 후 자신을 언어 거지라고 표현할 만큼 언어적으로 곤궁
했던 때를 통해서 소통에서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체감했었다. 그래서 지
금도 끊임없이 영어뿐 아니라 헝가리어, 유고어를 비롯하여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 언어들
에 관심을 두어 공부한다. 연구참여자 7이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언어에 관심이 있는 이
유와 아울러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주 초
창기에 하고자 하는 말을 거주국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답답함, 그리고 그 답답한 상황
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이를 이주 스트레스라고 하
였다. 이러한 언어장벽이 생김으로써 외로움으로 인해 연구참여자 7은 마음이 닫히게 되었
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산책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하였다. 

“도나우강가를 걷고 산책하면서 명상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얼었던 내 마음. 외롭기도 
하고 닫힌 마음. 어두운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자연하고 가까워지면서 열리게 되
었어요...(중략). 도나오 강 근처에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그 가족은 한국 가족, 한국 옆집 아
줌마가 놀러오는 것 같이 너무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풀린 거죠.”(2019. 03. 12)  

거주국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 얼어붙은 마음이 자연으로 인해 서서히 풀리기도 하였지
만, 도나우강 근처에서 한 가족을 사귀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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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자주 놀러 가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서서히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 
가족은 마치 한국 사람들 같았다. 연구참여자 7은 외로움으로 힘들었음에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외국에 사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하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언어를 보통 회화로는 그 사람들에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수준 높은 
대화여야 해요. 눈이 커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책을 많이 읽었고 신문도 많이 봐요. 고급 언어
를 구사하고 수준 있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외국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언어를 구사하면 그런
가보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수준에 맞게 언어를 구사하면 이 사람이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하
며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놀래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따뜻하게 봐주는 것. 그런 것이 외국에서 소통하는 것이고 잘 살아가
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이주하여 사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거주국 사회와 
소통하면서 살아가려면 언어습득과 언어 구사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언어를 통해 어떠한 정보 전달만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호 소통이 되고 정서가 교류되
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거주국의 언
어를 배우고 그 언어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7은 언
어가 소통의 도구가 되며, 진지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이주자 자신이 수준 있는 언어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주자로서 거주국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
을 갖고 거주국 주민에 대하여 적대감을 두지 않고 원주민을 따뜻하게 봐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의 이러한 태도는 이주민이 거주국의 원주민을 바라볼 때 피해
자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④ 봉사, 평안을 가져옴
“제가 여기에서 배웠던 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이 안 풀릴 때 이런 봉사를 하면 큰 힘이 생
겨요. 불쌍하고 처참한 것을 보면, 거기서 며칠 살다 보면 나한테 정리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 
힘이 되면 다시 살고 싶은 힘이 되는 거죠. 돈보다 귀한 것을 얻어옵니다. 실제로 봉사를 나갔다
가 오면은 생각하는 것이 틀려져요. 빈 사람이 같이 가보자 요양원이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죠. 그게 나한테는 큰 삶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말로만 들었던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걸 깨달았어요.”(2019.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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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 7은 2020년에 71세가 된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가 추구하고 싶은 삶은 다
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 남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것에 있
다. 그 바탕에는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원리에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친구의 권유로 같이 가게 된 요양원에서 이 원리를 배우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에서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힘을 경험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빈에 살
면서 연구참여자 7이 가장 감동되었던 것은 거주국 사회의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 나라는 이 사람이 돈이 없어도 이 사람은 숨쉬는 인간이다. 그래서 대우를 해줘요. 문화 수
준. 사람 대하는 수준. 여기가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접하거든요. 여기는 못산다. 더럽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은 종교적인 밑바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런 
게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 걷을 때 보면은 이 사람들 돈 착착 내요. 사람들이 인간
이 되었어요.” (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을 추
구하는 거주국 사회의 태도에 감동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존중을 연구참여자는 봉사하
면서 깨달았다. 자신의 문제로 삶의 짐이 버거울 때 남을 돕도록 자신의 손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은 한국을 좋아하는 면도 있
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을 싫어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백(명품 백)들
고 과시하는 것이나 없는 사람들 괄시하는 것과 같은 행태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국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오스트리아 구성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대비된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못살고 더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존중하고, 더러운 사람이
나, 더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신 앞에 동등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연구참여자 7이 힘들고 외로워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주국에서 버틴 이유 가운데 하
나이다. 이어서 연구참여자 7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사람이 좌절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희생을 해야 에네르기
를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연구참여자 7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해
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삶에서 새로운 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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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친구와 함께 요양원 봉사에 참여하면서 하루는 몸이 불편하
여 봉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였다. 그래도 할머니와 약속하였으니 가야겠다 하
고 가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할머니와
의 약속을 지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은 불편했던 몸이 개운해진 것보다 마음
에 오는 평안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원리를 체득하였기에 좌절할 때는 남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한 65세 60세가 넘으면서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살고 그런식이 돼버린 거죠. 여기 외롭
게 한국에서 온 우리 주민들이 같이 있는데 너는 너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나는 나대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주의가 된 거죠. 그것을 터득까지는 오래 걸려
요. 그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많이 베풀면 된다는거(2019. 1. 26). 남의 청을 
쉽게 거절하지 말고 남의 도움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말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2019. 03. 12) 

연구참여자 7은 노년이 되면서 다 같이 잘살자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자기 자신의 안위
에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필요사항에 주의를 기울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는 의미라고 하
였다. 연구참여자 7이 말하는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방법은 어릴 때 어머니와 할머니가 
거지를 그냥 보내지 않던 그 마음과 연결된다. 연구참여자 7은 타인이 곤궁하여 도움을 청
할 때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며 같이 걱정하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배웠다고 말한다. 

(4) 노년의 삶

  ➀ 동창회, 즐거움과 소속감 제공
“OO대학교 나온 동창회. 독일하고 언어가 똑같으니까 같이 하거든요. 독일에서 일했던 사람. 오스트
리아서 일했던 사람이 만나서 매해 목 금 토 일을 같이 보내요. 한번은 하이델베르그, 한번은... 인원
은 열두 명이 될 때도 있고 열네 명일 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가끔 와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고 저녁에 뭐 이런저런 맨날 웃는 거예요. 별거 아니예요. 같이 보내는 거.”(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들과 함께 동창회를 한다. 만나
서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같이 보내며 소속감과 동질성을 확인하는 자
리이다. 만나서 이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 모국에서 자라올 때의 시간, 그리고 거주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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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여 살아온 시간이다. 이들의 모임에는 단절된 시·공간이 없으므로 별거 아닌, 단지 
같이 보내는 시간만으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
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동질의 그룹으로 기능하며 소속감을 제공한다. 또한, 파독 간호사, 
이주자, OO대 졸업생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하고 동질의 그룹 안에서 그들만의 문화와 정
체성이 형성되고 공유된다. 

  ➁ 가정 교육의 중요성
“그 강아지가 똥을 누잖아요? 그럼 저는 대변을 치울 때 주변의 휴지를 같이 주워요. 왜 줍느냐? 
이 길거리를 많~은 사람이 지나갈 건데 기분 나쁘게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딸이 그러더라구요. 그게 참 좋다 그거야. 엄마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중략).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거지가 밖에 와있어도 야 
조금 더 갖다줘라. 더 갖다줘라. 그러셨어요. 그게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2019. 01. 26)  

연구참여자 7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남편이 기르던 강아지를 연구참여자 7이 
기르고 있다. 연구참여자 7은 강아지와 산책할 때 강아지 똥을 치우면서 주변을 함께 치운
다고 하였다. 그것은 연구참여자 7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갈 다른 사람들
을 위한 행위이고 남을 위한 배려 차원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근본에는 연구참여자 7
의 할머니가 있다. 거지의 처지를 이해하였기에 넉넉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더 주고자 하
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다. 그리고 이주하여 문화가 다른 거주국에 살아도 어릴 
때 배운 그 가르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거주국의 노인이 손
에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던 것에 있다. 그것 또한 연구참여자 7에게 좋은 모범
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왜 쓰레기를 들고 다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나중
에는 그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
고 연구참여자 7도 자신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연구참여자 7의 이주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영향은 세계인과의 소통이다. 
연구참여자 7은 이주 후 언어적으로 자신이 거지가 되었다고 여겼기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
다. 그러나 이제는 거주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언어로 소통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직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참여자 7은 
언어가 소통의 원천이라고 여기기에 언어를 익힌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
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세계인과의 소통의 즐거움은 이주로 인해 배가되었다. 둘째, 초국적 
연계는 자녀들과 모국의 친족과 문화적, 정서적 연결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이 세상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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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뒤에도 자녀들은 한국의 친족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자주 한국의 친족을 
방문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녀에게 익히게 하였다. 그리고 한국 친족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가족 구성원으로서 친분을 유지하였다. 셋째, 인간존중이 있다.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는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인간존중의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을 외
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릴 때 할머니
와 엄마가 거지를 그냥 보내지 않는 마음처럼 너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것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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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용하는 언어가 같고 구성원의 대부분이 게르만 민족으로 민
족적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정부 기구의 구성도 비슷하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이
러한 여러 가지에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나라가 아니기에 두 나라에 사는 파
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삶도 다르게 나타난다. 독일은 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열강에 
의해 나라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고 동독과 서독은 이념적으로도 대치하였다. 이때 한
국은 1950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고 전후 폐허가 된 현실을 딛고 일어나려는 움직
임이 있었던 시기인 1950년대 말부터 한국 여성이 간호사로 서독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리고 이어서 1966년에는 정부 주도하에 공식적인 한인 간호사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정세는 냉전 시대였고 독일에서 동독은 북한과 수교가 있었고 서독은 남한과 수교가 있
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반공 이념으로 무장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희영(2019: 36)은 1967년 동백림19)사건20)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서독 교민 사회의 분열
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국민화 프로젝트’를 재외공간으로 
확대하고, 적극적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동백림사건은 남한과 북한의 두 체제가 
‘재외공간을 둘러싼 영토화 경쟁’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며, 서베를린에 정착한 한인 여성들
이 ‘국민화 프로젝트’의 직접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동백림사건을 포함한 공안 사건은 과
장, 조작된 측면을 가지며 이의 효과는 박정희 정권의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이정민, 
2020: 117-118). 그 가운데 동백림사건은 특히 독일 내 교민 사회가 서로를 불신하고 분열하
는 이유가 되었다. 이후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하면서 독일 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뒤섞여 활동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독일 사회에 있는 한인사회
는 이러한 정치적 이념 갈등에도 대응해야 했다. 그리하여 남북의 동서 냉전은 현재에도 암
묵적이거나 공개적으로 교민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참여자
는 소위 ‘태극기 부대’ 와는 같이 일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한국의 이념 갈등 양상이 독일 한
인 교민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는 이처럼 

19) 백림(伯林)은 베를린의 한자 음차이다. 그러므로 동백림(東伯林)은 동베를린을 의미한다. 

20) 동백림사건은 1967년 7월에 발표된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이다. 동백림사

건은 박정희 정권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공안 사건으로 특히 해외에 거주하던 지식인층이 대거 연루

되었고, 중앙정보부가 서독과 프랑스 등 외국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면서 해당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이정민, 202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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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 갈등과 불안을 겪었던 삶을 살기도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
념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노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사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공간이 독일 사회에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오스트리아는 정치적으로 독일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오스트리아는 1938년 
독일에 점령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패망 후 승전국들에 의해 분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정치적 
기지를 발휘하여 분단 없는 영세 중립 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의 정치 노선
은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며 국제 정세를 살피는 것에 있었다. 이서행(2005: 217)은 중립화는 
기본적으로 외부 세력의 경쟁적 간섭을 중화 또는 배제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
표가 있다고 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중립을 포기하고 어느 한 노선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간
섭을 감수해야 했기에 지정학적 이점을 핑계 삼아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거주국 국가적 환경은 이주민들이 독일처럼 활발하게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색을 분명하
게 밝히는 것과는 다른 점을 가진다. 그래서인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는 그들의 
이주생애사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통일을 
위해 평화 음악 연주회를 열어 음악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을 알리는 우회적인 방법
을 추구한다. 이 또한 거주국의 정치적 노선과 닮았다. 이처럼 파독 간호사는 독일과 오스트리
아라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내에서
도 친남한 성향과 친북 성향의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정치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연구결과에 대한 소결로 파독 간호사로 이주한 후 거
주국에서 정주하여 살아온 한인 여성의 생애사를 참여자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망 이후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
서 남의 돈의 무서움을 인지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절대 빚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 결심을 평생 지켰다. 간호보조로 이주하였으나 이주 후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단지 자격증이 없기에 업무에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임
상병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은퇴할 때까지 임상병리사로 일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남편
이 기능공의 직업을 가졌으나 남편을 설득하여 기술자가 되도록 격려하였고 결국 기술자가 
되어 지멘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노년이 되어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생활한다. 그러면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 친분을 유지하는 과정에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
처럼 한국에서 살았다면 삶에서의 주체성을 지금처럼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 연구참여자 1은 이주를 통해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이 더욱 공고해졌다. 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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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가지는 주체성이나 주도성은 이주의 긍정적 영향 가운데 하나가 된다. 
연구참여자 2는 일곱 명의 친구들과 같이 시범 삼아 치른 간호 고등학교 시험에서 혼자 

합격하여 친구들 가운데 가장 공부 잘한 학생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합격한 
학생의 이름이 호명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간호 고등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시
대였다. 그리하여 간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이주를 떠났으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때 간호 고등학교에 떨어졌던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가 되었고 자신은 이주노동자
로 남았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며 살아왔으
나 인생을 되돌아보면 거주국에서 자신에게 남은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은퇴 후 시간과 경제 사정의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한국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거주국에서 
대학에 다니며 못 배운 한을 털어버리고자 한다. 이주여성의 꿈이 삶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가난한 환경을 떨치고 아울러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이주의 길에 올랐다. 이주 후 9년 만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결혼 후 재독여성 모임에 나가면서 정치의식을 깨우게 되었다. 자신이 이주하지 않고 한국
에 있었다면 다른 한국 어머니들처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미국이 우
방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의식이 깨어나기는 하였으나 레드컴플렉스에 
걸려 마음으로는 계속 갈등을 겪었다.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방송
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본 5.18의 영향이 컸다. 5.18을 계기로 자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섰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 전반에 한국 여성 노
동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독일 사회활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실행하였고 다른 나라 이주자
들의 시위에도 함께 참여하여 연대 시위를 하였다. 또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도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이주자로서의 경험을 들려주어 외
국 여성들도 그들의 삶에서 자립하고 삶의 주도성을 갖도록 도왔다. 이주가 여성 개인의 
정치의식을 깨우고 그 영향으로 연대 활동을 통해 모국과 거주국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
사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양자를 들였는데 그 양자가 
가산을 빼돌려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직업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다. 
그리고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독일로 이주하였
다. 이주 후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을 겪었으며 이혼 과정은 아이가 있었기에 더욱 힘들었
다. 결국,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즈음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고 재혼한 남편에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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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양함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한글학교 교장, 코윈 베를린 지역 
담당관, 한인회 회장, 재독한인 간호사협회 회장,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World-KIMWA) 부회장 등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 활동
들에서 연구참여자 4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하여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쪽저쪽을 살핀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여러 단체의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여성이 이주하여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지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다. 그러던 차에 파
독 간호사 광고를 보고 집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하여 학원비를 마련하고 1년 동안 학
원에 다녀 간호보조로 오스트리아에 이주하였다. 오스트리아 병원에 도착한 후 일주일 되었
을 때 병원 계단에서 키가 큰 오스트리아 청년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문병 온 것
이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그로부터 3년 뒤 결혼하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지독하
게 매운 시집살이를 시켰고 시집살이가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으나 아이들이 있었고 한
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없었기에 대신 죽을힘으로 삶을 살아냈다. 그
리고 이제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서 오스트리아 국제부인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다른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 여성들을 위해 상담도 해주고 친목도 도모한다. 또
한, 2세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연구참여자 5와 국제부인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세대가 그들의 뿌리가 한
국임을 알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긴다. 이주여성의 ‘조상 되기’와 자녀세대를 
위한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6은 종가의 다섯 형제 가운데 셋째이며, 고명딸로 태어났으나 아버지와 집안
에서는 딸의 존재를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했기에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
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하여 시도되었다.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음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혼자 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돈이 안 드는 대학에 가기 위해 국립의료원에 지
원하여 30: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하였다. 국립의료원에서 파독에 관한 소식을 접했고 오스트
리아에 갈 사람에 자원하여 빈으로 이주하였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도록 지명된 
의과대학생을 만나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은 갈등이 있었고 갈등에서 헤어나오는 과정이 
연구참여자 6을 성장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
을 겪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찾고 자녀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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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거주국 구성원과도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모
국을 세계 속에 빛나게 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심리적 고통에도 불구하
고 살아내야 하는 이주여성의 삶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 7은 실연의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이주를 선택했다. 음악을 좋아했기에 음
악의 도시 빈으로 이주하였다. 이주하면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한국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주국의 현실은 냉혹했다. 언어를 
할 수 없으니(연구참여자 7은 이 시기를 언어 거지였던 때라고 했다) 소통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대가족으로 살았으나 이주 후 집에 돌아오면 밥은 먹었느냐? 묻는 이도 없었
던 지독한 이주의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고통이었다. 그러나 차츰 언어가 늘어 적응되었지
만, 이주자는 직장에서 진급되지 않았기에 일에서 의욕을 잃었다. 그리하여 뉴욕으로 이주
하려던 차에 동네 슈퍼에서 남편이 될 청년을 만났다. 남편은 신사였고 시집 가족도 연구
참여자 7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다. 10년 전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현재는 10년 젊은 
영국인 남자친구가 있다. 노년이 되어 연구참여자 7이 추구하는 삶은 네가 나고 내가 너
다. 라는 인간존중이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7은 거주국의 할머니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과 한국인 여성합창단 단장으로 봉사하고 영어와 유고어, 헝가리어 등 새로운 언어들을 배
우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이주자의 삶은 자아를 찾고 남을 돕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게 만
드는 성찰적 삶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함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통해 받은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이 
그의 삶에서 갖는 주도성과 주체성이 있다. 둘째, 이주여성의 거주국과 모국에서의 소외가 
있다. 셋째, 이주여성의 정치의식을 깨우고 그 영향으로 모국과 거주국으로 정치적 영향력
을 행사한다. 넷째, 이주여성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 다섯째, 이주여성의 
‘조상 되기’와 자녀세대를 위한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여섯째, 심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주여성의 삶이 있다. 일곱째, 이주자의 삶은 자아를 찾고 남을 
돕고 이해하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성찰적 삶이다. 

이주여성의 삶은 특히 심리적 면에서 여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들은 삶의 고통스
러운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도 자녀들로 인해 또는 갈 곳이 없어서 떠나지 못했다. 남편과
의 갈등이 있었을 때 친정은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이주여성과 친정은 소통하기에는 문화
의 다름과 물리적 거리 등 제약이 많았다. 이주하여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한 것이 개
인에 따라 종교가 되기도 하였고 자아 찾기, 저항하기, 협상하기, 오롯이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있었다. 삶의 모습은 서로 상대되는 것에 의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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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파독 간호사로 이주한 한인 여성들이 발전하는 이유와 촉매가 되었다. 즉 삶에서 
상대되는 것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주하여 겪는 고난은 그것으로 인해 발전하고 
성장하였을지라도 생각보다 깊고 고통스럽다. 

이외에도 이주생애사를 통해 이주자의 삶에 나타난 영향은 개인 심리적 영향, 정치적 영
향, 경제적 영향, 초국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개인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이주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가족을 돕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특징이 있었고 
아울러 자신의 삶에서 가난이나 차별, 편견, 배제와 같은 삶을 억압하는 요소들에 대항하
였다. 또한, 외로움 같은 지독한 이주 스트레스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주 시집살이, 
그리고 참 나를 찾아가는 내적 갈등은 이주자였기에 혼자 짊어지고 혼자 이겨내야 했다. 
이러한 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문물을 보고 가치관이 확장되며 새로운 정치의식으로 깨
어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삶에서 주도성을 갖는 것은 이주의 긍정적 측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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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이를 위해 
1960-70년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주한 파독 간호사 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4명의 독일 베를린 거주자와 3명의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 받은 자기생애기술지, 자작 수필 
등의 자료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전해준 책, 신문자료, 스크랩 자료 등을 연구분석에 포
함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려는데 집중하였고 나아
가 이들이 삶에 나타내는 초국적 행위와 이주의 영향을 이주자의 모국과 거주국 그리고 이
주자 개인에게 미친 영향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주생애사는 네 가지 범주, 즉 
유년-청년기, 이주 후 결혼, 거주국에서의 삶, 그리고 노년의 삶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파
독 간호사 이주가 이루어지게 된 국제적 환경과 이주할 당시의 이주자 국내의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주자 개인의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의 영
향을 유입국과 송출국, 그리고 이주자 개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유년-청년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성은 자립 의지와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이
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려웠던 가정환경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길을 스스
로 만들어간 특성이 있다. 파독 간호사의 송출이 한국과 독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계약
이 이루어짐으로써 독일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었고 한국 정부는 전후 경제적 재건
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 그리고 이주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삶의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었다. 둘째, 이주 후-결혼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주하고 결혼하기까지의 삶이다. 
파독 간호사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반응은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한인 여성들은 부모를 설득하거나 비밀로 하고 결혼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결혼을 선
택한 자신의 결정이 정당한 것임을 한국에서 결혼식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당당하게 천명
하기도 하였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독 간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출가외인이 되었다. 한편, 
거주국의 시집 가족은 개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들의 국제결혼 선택을 존
중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체류를 위해 결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으
며, 적극적으로 국제결혼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아들의 선택은 지지하였으나 “노랑퉁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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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라.”라는 조언을 잊지 않기도 했다. 이는 몽골의 유럽정복에 의한 교훈에서 나온 조언
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파독 간호사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결혼은 한인 여성들에게 육아와 남편이나 시집과의 문화
적 다름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리고 결혼생활의 갈등은 한인 
여성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고통으로 인하여 연
구참여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거주국은 파독 간호사가 이주함으로써 
이주자 적응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자국의 국민과 결혼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
두되었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이주를 통해 자신이 이주여성 노동자임을 새롭게 인식하기
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의식화 과정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여행
을 다니거나 피아노와 다른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한국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해보는 
자유로움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파독 간호사들은 자아가 성장하고 삶에서 자신의 의
견과 의지를 표출하고 실행해 나갔다. 

셋째, 거주국에서의 삶은 거주국 문화에의 적응, 초국적 활동의 확장, 그리고 이주자로서 정
체성을 협상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 안정기로 접어
들었거나 이혼하였다. 이 시기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들기 전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로 자기 삶에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으로의 간섭을 하였다. 사회적으로
는 한국 내 여성 노동자와 이주민에 관하여 상관하고 대외적으로는 분단과 같은 정치적 이슈
에 관하여 참여 또는 관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국의 내적, 외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실행하
고자 하는 행위는 그들 자신이 한국에 관심이 있음과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세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교육하는 목적은 자
녀세대를 한국 사회와 연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녀세대는 계속해서 한국과 연계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녀세대가 그들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여 그들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기를 의도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응하고 자신의 태도를 변용하는 행
태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거주국의 일원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 독일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연금의 60%를 생존한 배우자가 수령 한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이전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
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파트너 개념으로 동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독일어
권에서 가족이 파편화되는 현상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즉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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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가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독 간호사의 모국인 한국은 재외동포 자녀세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

육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전담 기관을 두었으며, 재외동포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목적은 재외동포와 자녀세대를 잠재적 재원으로 여기는 것도 하
나의 이유이다. 거주국에서의 삶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경제적 자립을 가져왔고 문화와 가치
관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이주자로서 거주국에 살면서 모국 문화와 거주국 문화의 
변용을 가져왔고 지구촌 환경과 모국의 상황에 대하여 확장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글
로벌 역량을 갖게 되었다. 또한, 거주국에서 필요한 개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거주국에서 민족적
으로 이방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타자가 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자의 역동성을 유지하
며 살아간다. 연구참여자들이 모국으로 연계하는 초국적 행위의 이유에는 사회적 위치의 달라짐
에 대한 보상 기제의 측면을 가진다. 즉 한국에서의 간호사 직업은 전문인의 성격을 가지나 독
일에서의 간호사 직업은 이주노동자 신분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치의 달라짐에 대한 보상으
로 모국과 연계하고 모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 간섭을 시도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위치
의 하향이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심리적 갈등을 모국을 향한 초국적 행위로 위안받고자 한다.  

넷째, 노년의 삶이며 직업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이다. 이 시기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해
오던 삶을 축소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세대를 강화하고 남을 돕는 
것에 더욱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또한, 거주국에서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신체적 질
병이나 에너지의 소진이 있다. 한편, 한국으로의 연결은 나이가 들고 신체의 활력이 줄어들면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갔을 때 친정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형제자매들도 연로하여 거동이 힘들게 되면 재외한인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
할 공간은 현저하게 협소해진다. 노년의 파독 간호사들은 치매 등의 병을 걱정하게 되는 시기
이며, 어릴 때 자랐던 한국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늘어난다. 이주자의 노년에 거주국에는 이주
자의 의료 영역 진입의 확대가 발생한다. 그리하여 한국도 이주자에게 치매 등을 포함한 질병
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관리를 함께할 이주자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민 1세대는 모국과 연계가 강한 면모를 가지나 이주자의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이주자의 모국과의 연계가 약화 된다. 자녀세대는 일반적으로 거주국 정체성을 가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주자의 모국은 재외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자녀세대와 계
속적 연결을 추구한다. 노년의 삶의 개인적 측면은 이주자가 자녀세대에게 그들의 정체성
을 알려주고, 강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노년기의 이주자들은 기력이 점차 쇠
하여지며 거주국의 생활과 문화에 익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에 대한 향수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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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이주자의 성격은 초국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
의 성격도 가진다. 거주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만 한편으로
는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 외로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면에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
의 이주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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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다음은 논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점은 모두 일곱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파독 
간호사의 정서적 디아스포라이다.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은 거주국에서 민간대사가 
되어 한국을 알리며 살아가지만, 한국과의 연결점은 견고하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도 연로
하여지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난 후 그들만이 남게 되었을 때 한국에 방문하면 방문자, 또
는 손님이 된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들이 한국에 갔을 때 편안하게 머물다가 다시 거주국
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장소 마련에 그들도 십시일반 
참여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현대의 자발적 이주자들은 모국과 연계하는 것을 방해하
는 물리적 요인은 없으나 문화적 정서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지하면서 이들은 정서적 디아
스포라를 경험한다. 

둘째, 송금과 연관하여 친정 가족과 의식의 차이가 있다. 딸들의 수고로 전달되었던 송
금이 한국 가족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딸들의 노동현장이나 이주자의 삶을 한
국의 가족은 이해하지 못하였고 딸들의 송금은 효도 행위로 인식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였
다. 즉 딸들의 노고는 가족 안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감사함도 말뿐이다. 이들의 가
족 내 위치는 손님이 되어, 이들이 하는 권고는 친정 가족에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된
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주자로서 살아왔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한국 가족에게 하고자 할 
때 한국 가족은 이를 간섭과 관여로 여겼으며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이들의 권
고는 한국의 가족에게 거부되거나 잔소리로 치부되었다. 

셋째, 사회적으로 이방인이 됨이 있다. 문화적 소수자인 한인 여성은 소통에 있어서 거주
국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Ahn & Hyun(2013: 69-71)는 한국 간호사들은 고학력의 이
주자로서 업무에서는 뛰어난 전문성을 보였으나 러시아 간호사들은 문화적으로 독일 사회에
서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룹이었다고 하였다. 한국인 간호사는 실질적 언어 통합에서는 개
인의 부단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으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문화와의 통합은 어려
운 문제였다. 그러므로 한인 여성들의 삶이 거주국에서 더욱 배제되거나 이방인이 될 가능성
이 컸다. 문화는 거주국에서 문화의 장벽을 견고히 할수록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가 화합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자문화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주자들이 거주국의 정치·문화적 영향을 받는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을 떠나기 
전 투철한 반공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이주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독일은 하나의 이념을 
선택하거나 제외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념들을 배우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태도를 취했



- 216 -

다. 그러했기에 한인 여성들도 이러한 독일의 정치적 기류에 영향을 받았다.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영세 중립 국가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으
로 중립을 유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독일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정치적으
로 그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연구참여
자들의 경우 정치성향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이주자들의 정치적 성향 또한 거주국
의 정치적, 문화적 기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가진다. 

다섯째, 모국 사회에서 문화적 이방인이 된다.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이 한국을 방
문하고 한국 친구들을 만났을 때 문화적 이질감을 가진다. 한국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주했을 때 거주국 구성원과 이주한 한인 여성들 간에는 문화적 간극(間隙)이 존재했다. 
그로 인하여 이 틈을 뛰어넘기 위한 한인 여성들의 문화적응이 고달팠다. 즉 새로운 개념
이나 가치관을 내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거
나 인지해야만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살아오는 동안 지속하여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자신의 문화와 거
주국의 문화 사이에서 선택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했다. 이 과정은 마치 소화되
지 않는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노년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거주국의 문화에 적응했지만, 다시 모국에 왔을 때 모국의 문화 역시 
변화하고 발전해 왔기에 한인 여성들에게는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한국 
역시 문화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현실이며 이는 이주자들이 거주국과 모국 모두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갖는 이유가 된다. 

여섯째, 정체성 갈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이주자로 출발할 때 가치관이 이
미 정립된 상태에서 떠나왔다. 그러므로 거주국에서 살아갈 때 이들이 가진 문화적 가치관
과 거주국의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음식 문화 등은 서로 상응하지 못하였다. 두 개의 문
화가 서로 상충할 때 소수자인 이주자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국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주 초기에는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점차 이를 줄여
간다. 동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도 동화되지 않고 거주국 구성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
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주국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지속하지만, 모국으로의 연계에
도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갖는 정서적 결핍을 모국으로의 연계로 상쇄하
고자 한다. 그리하여 거주국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도 한편으로 모국으
로의 연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일곱째, 이주생애사 연구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는 이주의 시대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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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주가 보편화 되어있으며 이주의 영향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빈번한 
이주 현상은 우리의 삶이 이전 어느 시대보다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만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고 타자
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삶의 일부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자를 이해하고 소
통하는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이주생애사는 이주자의 삶을 이해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주생애사는 기존의 일반 생애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논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생애사는 생애사 연구의 이해에서 파편화되는 현상이 있다. 일반 생애사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각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하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측면
으로 연구 이해의 파편화 현상을 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이주생애사는 이
주자들의 생애사를 분석할 범주화를 마련함으로써 이주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게 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자들의 각각 다른 분석으로 인한 이해의 파편화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일반 생애사는 적용하는 이론, 즉 개인의 생애사를 살피는 관점의 렌즈가 소수로 
적용된다. 연구자가 한 개인의 생애를 종적으로 살피고자 할 때 이를 이해하는 렌즈를 다
양하게 두는 것은 연구가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생애사
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 생애사를 살필 것인지 이론적 도구를 선택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 따라 분석하게 된다. 이는 한 개인의 생애사가 깊이 있게 분석되는 장점
이 있으나 반대로 개인이 가지는 삶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살필 수 없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이주생애사는 개인의 삶을 살피는 분석 틀이 정립되었으므로 이에 맞추
어 분석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첨가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주자를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
들을 이주자의 삶을 분석할 때 적용함으로써 이주자의 생애를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할 때 연구자의 창의적 관점과 해석이 연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욱 넓어졌다. 

이주함으로써 이주자는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생애사적 시간의 뒤틀림을 살아가게 된
다. 또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정체성 갈등과 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이주자들은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창의적 삶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이
주자의 삶의 특수함과 역동성은 이주생애사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주자의 삶에 관하여 이주생애사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연구됨으로써 다양
한 형식의 이주생애사 연구와 분석을 위한 범주가 정교하게 구성되기를 희망한다. 이주자
에 관한 연구의 풍성함은 이주의 시대에 공존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 218 -

3. 제언 

지금까지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를 논의하였다.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인 여성들은 이주를 통해 정서적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며, 한국으로의 초국
적 연결은 자녀세대와 한국 사회의 연결을 목표한다. 그리고 이들의 문화적응은 이주 기간
이 수십 년이 지난 후인 시점에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문화의 배타성을 타개하려는 노
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정체성은 민족적으로는 모국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거주국 시민 정체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주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의 내적 
정체성 갈등을 치열하게 가진 후 성찰적 삶의 자세를 취하면서 삶에서 평안을 찾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은 일관되게 한 가지를 주장하였다. 그
것은 타자에 대한 존중, 또는 인간존중이었다. 그것은 그러한 원리가 올바른 것이기 때문
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주하여 거주국에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접하였
고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문화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긍정적 측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
로 치유되지 않는 외로움과 모국과 거주국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다. 이처럼 
삶에서 기쁨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주자 개인은 성찰로 나아갔다.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면
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인지된 것이 인간존중인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으로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이주자들에 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한인에 대한 이주생애사와 코리
아 디아스포라 지형도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한국에 온 이주여성들에 대한 이주생애사의 
필요이다. 넷째, 거주국 한인 이주자의 이념 갈등과 대립, 정치적 행보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주변인에 관한 연구의 확대에서 현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에 관한 연구
는 꾸준히 지속하여 실행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 확대일로에 있으므로 재외한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한인의 이주는 역사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다수 이루어졌고 그 자손들
이 세계에 퍼져있다. 또한, 한국은 해외에 입양을 많이 시킨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재외한인과 해외 입양된 한인 등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주
하여 거주국 사회에서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한인들과 입양 한국인 등 재외에 거주하는 한
인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 크게 닿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들이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성공하여 반짝이는 삶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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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주국 사회에서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는 삶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들의 이주 이유에도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한국 사회와 연결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거주국 사회의 주변부에 있다 하더라도 인류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자리할 것
이다. 그리고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는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반대편, 즉 주류에 관한 이
해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주류와 비주류의 상호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외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주변부에 위치하는 한인들에 관한 이주생애사 연구의 필요성을 
크게 가진다.

둘째,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형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들은 때로는 타에 의해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주하였고 그러
한 한인들의 이주는 다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한인들의 이산과 이주, 
그리고 이들의 적응과 발전, 향후 이들의 성장에 관련하여 코리아 디아스포라 지형도를 구
축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한국적 가치관을 극복하는 방편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적 가치관의 장점이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단지 
떠나간 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재외에서 분투하며 살아온 재외한인의 코리아 디
아스포라 지형도를 통하여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한국에 이주한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에 관한 이주생애사 연구의 필요이다. 한국으
로 결혼하여 이주한 외국 여성들의 삶도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인 여성들은 현재 노년이 되어 치매, 또는 다른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아직은 젊은 외국인 이주자 그룹들과 연
계하고 친분을 쌓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주자의 노년이 닥쳐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
고 그들이 어려우면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들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의 이주생애사 또한 다양하게 연구하여 이들에 관한 이해와 상
호 소통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가 결혼 이주 외국 여성들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것
은 다음 세대와 연결된 미래를 이해하고 추구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은 1953년 한국전 이후 2020년 현재 67년째 분단국가가 되어 남한과 북한으
로 나뉘어 있다.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남과 북의 이념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고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이념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들도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정치적 노선
이 다름으로 이주민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향후 이들 파독 이주
민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재외한인의 정치적 구조가 한국 사회와 초국적으로 연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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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재현되고 양산되는지에 대하여 이주생애사를 통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
었다. 이러한 상호이해는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한국과 북한이 통일로 가는 길에 긍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언을 통하여 향후 이주생애사와 관련한 연구들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
며 그것의 영향을 예상하였다. 재외한인과 한국인 디아스포라 지형도 제작과 결혼이주 여
성들에 관한 이주생애사 연구, 그리고 한국의 이념 갈등 등에 관한 연구는 한국 사회가 타
자에 대하여 성찰적 태도를 취할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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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migration life history of Korean Nurses that resettled 
in Germany. There was a large-scale voluntary migration of Korean women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During this time,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nations in the world and had high unemployment rates. Furthermore, 
these financial difficulties led to limited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women to be 
educated and employed. As a result, great efforts were made to dispatch 
Korean women to Germany so they could work in a developed Western country. 
The result of this migration aided Korean nationals in overcoming poverty 
during these years, as the Korean immigrant nurses in Germany sent home 
funds to their families in Korea. Immigrant nurses were regarded highly f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economy of South Korea.

In modern society, migra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affects many countries 
and people in the world. In particular, immigration has occurred in many 
female lives: more than half of current global migrations show higher trends of 
female migrants. This phenomenon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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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female migration and the tendency, as well as the resulting 
impacts. South Korea had a high outflow of migration during the 1960’s and 
1970’s as female labor migrants were dispatched to Germany or Austria but 
since the 1990’s has had higher rates of immigration inflow than outflow. 

As immigration trends in Korean society have shifted, the lives of Korean 
Nurses in Germany have also changed.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Germany settled down in their new country and formed families. Embedded in 
their life trajectories as first generation immigrants are lessons that may prove 
useful to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it transitions into multi-cultural 
society. Thus, this paper will review the multidimensional impacts of migrants’ 
lives through their migration life history. The study on migration life history is 
differentiated from general life history study. Migration life history assumes that 
people who have left their home country and resettled in a new country have 
an expanded perspective and area of life compared to people who haven’t had 
that experience. Moreover, the impacts of migration affect not only an 
individual’s life but also their home country and new country of residence. 
Therefore, migration life history represents an individual as well as the 
individual’s international, national, and personal circumstances. 

This study utilize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examine the life history of 
four Korean female nurses who immigrated to Germany and three who 
immigrated to Austria. Data was collected from face-to-face interviews, 
self-descriptions of life, newspapers, photos, participants’ scrapbooks, books 
publish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Korean historical materials related to 
migr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in three steps. 

First, each participant’s migrant life history was analyzed chronologically. The 
purpose of this step is to find the life historical personal link or cause-effect 
relationship of the individual’s unique life events and experiences. Thus, their 
life history was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groups: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post-migration and marriage, lif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nd 
senescence. The participants indicated that their decision of migra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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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international, societal, and personal reasons. Additionally, this step 
shows how participants have lived in the country of residence after migration. 

Second, the participants continually interacted with their relatives in Korea. 
For example, they visited parents in Korea with their children and taught them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to help them emotionally connect to 
their home country.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good treatment in their new 
countries but continued to view themselves as permanent outsiders. This 
mindset allowed them to solidify their identity. Furthermore, they attempted to 
defend against discrimination and prejudgment through maintaining their 
identities developed in the home country and the country of residence when 
their children experienced discrimination. Unfortunately, the participants have 
been treated like foreigners while visiting Korea since they have lived in Europe 
for so long. Nevertheless, as mothers of the rising generation, they have tried 
to actively engage in both societies and educate their children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both countries. 

Third, the participants indicated what they asked for as migrants was respect 
for others. Their life experienc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utual respect 
among individuals of differing culture.

Key words: Korean Women, Migration Life History, Cultural adjustment, 
Identification,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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